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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

2013년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에 참석해 주신 한국어 교원과 전문가 여러분

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색 단풍이 물들어가는 가을입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세계 여러 나라의 한국어 전문

가들을 모시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는 1992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하고 있

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대상자도 다양해지는 것은

한국 문화의 확산뿐 아니라, 높아지는 한국의 국가적 위상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주요한 요인은 세계 각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입니다. 내

실 있는 한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화된 교원, 여러 사람

들의 전문 지식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나라 간의 활발한 교류가 지

속되는 지식, 문화 사회에서는 이러한 능력들이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펼

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때라는 것은 두 말 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국립국어원은 국외 한국어 전문가들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 연

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

히 이번 연수는 국내외 한국어교육의 선봉 역할을 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에서 준비하였습니다. 경희대 국제교육원에서 정성껏 마련한 연수 과정을 통하여 여

러분들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 효율적인 교수법과 최근 한국어교육 동향

을 여러 방면으로 접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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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능력과 한국어문화

에 대한 이해도가 더욱 높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세계 각지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해결법을 논의하는 교류의 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

니다.

마지막으로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김중섭 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여러분, 강사 여러분들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감

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수 과정 내내, 또 돌아가신 후에도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9. 30.

국립국어원장 민 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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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결실의 계절 가을에 2013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에 참가하신 한국어 전문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는 한글날이 23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된 매우 뜻 깊은 해이자, 경희대학교 한국어과정이

개설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렇게 뜻 깊은 해에 여러분을 모시고 한국어와 한국

학, 한국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은 국외 한국어 교육자 연수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해 왔으며

정부기관, 기업과 연계해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원의 교육적 역량을 바탕으로 올해 연수에 참가하신 21개국 25명

의 참가자 여러분들께 최상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연수 기간 동안 각 분야 전문가들의 특강을 통해 한국어교육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별 종합 토론 및 발표를 통해 세계 각국의 한국어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문화유적지 견학 및 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

히고 한국 문화를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길지 않은 기간입니다만 열의와 기대로 참가하시는 만큼 모든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한국어 교육 능력이 향상되고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

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수가 끝나고 교육 현장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연수에 함께하신

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정보와 경험을 공유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수의 주최 기관인 국립국어원의 민현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과 주관 기관인 경희대학교의 조인원 총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부처 및 국제교육

원 선생님들의 노력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연수회에 참가하신 세계 각국의 한국어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지고 오신 열정만큼 큰 결실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

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9월 30일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장 김 중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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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별 시간 일정(시수) 강사명
제1일 9. 29(일) 12:00- 등록 및 숙소 배정

제2일 9. 30(월)

09:00-09:50 예비 교육(1)

10:00-10:30 개강식

10:30-11:30 특강- 한국어와 한국 문화(1) 민현식

11:30-13:30 환영 오찬

13:30-14:50 한류와 한국어교육(1.5) 김중섭

15:00-16:20
특강- 국립국어원 교육 자료 개발

현황 및 활용(1.5) 구지민

16:30-17:50 지역별 간담회(1.5)

18:00- 저녁 식사 및 자유 시간

제3일 10. 1(화)

09:00-10:20 한국어 평가론(1.5) 김정숙

10:30-11:50 한국어 의미론(1.5) 최상진

12:00-13:30 점심 식사

13:30-14:50 한국어 통사론(1.5) 목정수

15:00-16:20 한국 사회문화의 이해(1.5) 김철규

16:30-17:50 한국어 문화 교육론(1.5) 강승혜

18:00- 저녁 식사 및 자유 시간

제4일 10. 2(수)

09:00-10:20 한국어 쓰기 교수법(1.5) 이정희

10:30-11:50 한국어 화용론(1.5) 이해영

12:00-13:30 점심 식사

13:30-14:50 한국어 어문규정(1.5) 정희원

15:00-16:20 웹기반한국어교육론(1.5) 김지형

16:30-17:50 한국어 교수법(1.5) 안경화

18:00- 저녁 식사 및 자유 시간

제5일 10. 3(목)

09:00-10:20 한국어 읽기 교수법(1.5) 김은애

10:30-11:50 한국어 문법 교육론(1.5) 박석준

11:50-13:00 점심 시간

13:00-14:20 한국어 발음 교육론(1.5) 김선정

14:30-15:50 한국어 어휘 교육론(1.5) 조현용

16:00-17:20 한국어 듣기 교수법(1.5) 이영숙

17:30- 저녁 식사 및 자유 시간

제6일 10. 4(금) <경주/포항>

제7일 10. 5(토) <경주/포항>

2013년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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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별 시간 일정(시수) 강사명

제8일 10. 6(일)

09:30-12:30 자유시간

12:30-14:00 점심 식사

14:00-18:00
남산 한옥마을 견학 및 문화 체험(4)

-한복, 서예, 공예 체험

18:00- 저녁 식사 및 자유시간

제9일 10. 7(월)

09:00-11:50 한국어 교실 참관 (3)

12:00-13:30 점심 시간

13:30-14:50 한국어 말하기 교수법(1.5) 이미혜

15:00-16:20 대조언어학 송향근

16:30-18:00 지역별 간담회(1.5)

18:00- 저녁 식사

제10일 10. 8(화)

09:00-10:20 한국어학 개론(1.5) 임채훈

10:30-11:50 한국의 역사(1.5) 권내현

12:00-13:30 점심 시간

13:30-18:30 문화 체험
경복궁 및 난타공연 관람(5)

18:30- 저녁 식사 및 자유 시간

제11일 10. 9(수)

09:00-11:50 한글날 행사 참석(광화문 일원)

12:00-13:30 점심 식사

13:30-16:20 지역별 발표와 종합 토론(3)

16:30-17:30 설문 조사 및 소감문 작성

17:30-20:30 수료식 및 환송 만찬

제12일 10. 10(목) 09:00-18:00 퇴소 및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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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어문화와 한국어 교육

민 현 식 (국립국어원 원장)

1. 언어의 중요성: 말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 한인 자녀의 한국어교육은 정체성 확립과 동기 유발이 중요하다.

- 국어능력이 평생의 자산이요 국가경쟁력의 기초이다.

- 말을 다스려야 성공한다. 말하는 습관을 바꾸라.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 수많은 소통의 ‘말’ 가운데 사회와 인간을 움직이는 ‘말씀’이 있다.

① 종교: 경전(사서삼경, 불경, 성경…).

② 국가(國家): 헌법(憲法), 국정지표(國政指標).

③ 한민족: 고유의 역사(歷史), 문학(文學), 철학(哲學)을 담은 민족어.

④ 고향: 전설, 설화, 민속을 담은 방언.

⑤ 군대: 군인복무규율, 군대예절,

⑥ 직장: 사훈(社訓).

⑦ 학교: 교훈, 급훈.

⑧ 가정: 가훈(家訓).

⑨ 나: 세계관1), 좌우명(座右銘) 등

2. 한국과 한국어의 위상

2.1. 한국의 위상

(1) 20-50클럽(2만 달러 5천만 인구 달성 국가): 한국 7위. 최소 인구로 도달. 1위:

1987년 일본. 2위: 1988년 미국. 3위/4위: 1990년 프랑스, 이탈리아. 5위: 1991년 독일.

6위: 1996년 영국. 7위: 2012년 한국.

1) 인간을 움직이는 세계관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기본 세계관: 신관(신은 존재하는가, 유일신, 다신론, 무신론, 불가지론 등), 자연관(우주란 무엇인

가), 인간관(신의 창조물인가, 진화론적, 생화학적 합성체인가), 내세관(내세가 있는가, 없는가), 도덕관

(절대적, 상대적 도덕의 문제), 역사관(섭리가 있는가, 역사는 합리적으로 설명되는가, 우연인가, 필연

인가), 종교관(죄, 심판, 구원, 믿음이란 무엇인가)

   ② 특수 세계관: 직업관, 가정관/결혼관, 경제관(재물관), 이념관, 국가관, 민족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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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 1조 달러 달성: 2011.12.5. 수출 5150억불, 수입 4850억불. 1조 달성. 세계 9

위(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2012년에도 달성. cf.

1948년 1900만불, 1962년 4억 7,800만불 수출. 1960년 국민소득 79불. 수출의존도 높은

국가 1위.

5위권 안에 든 한국의 산업: IT 반도체, 철강, 조선, 자동차. 1961.5.16. 군사혁명 이

후 김영삼 정부 초기인 1995년까지 36년간 대한민국 평균경제성장률 7.1%. 세계 174

개국 중 1위

2.2. 대국언어로서의 한국어

한국어는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힌디어, 벵갈어, 포르투갈, 독일어, 일본

어, 아랍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에 이은 13위권의 대국언어이다(남 5천만, 북 2300만,

해외 750만). 전 세계 60%는 다중언어사회에 살고 있고 대부분은 2개 이상의 언어를

익혀야 경제생활을 한다. 한국 내 150만 외국인이 있으며 매년 2만 명이 귀화신청을

한다. 외국인의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응시인구가 100만 돌파하였다. 영어가 영국의

2위 산업이듯이 21세기는 한국어 산업화, 한국어 문화화가 요구된다(한국어 교육산업,

한국어 교재, 한국어 능력시험, 한국어통번역 서비스, 한류, 한국학 등).

3. 한국어의 뿌리

3.1. 계통설

(1) 북방설:

① 알타이 어족설(몽골/만주/터키/한국). 람스테드.

② 고 시베리아(Proto-Siberia) 어족설

(2) 남방설: 인도 드라비다 어족설.2) 헐버트.

3.2. 한국어의 형성

(1) 천손(天孫) 민족의식

단군신화에 근거하여 천손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를 개천절(開天節)로 기념한

다.

① 환인(桓因) – 환웅(桓雄) - 단군: 천손(天孫) 민족. 제천(祭天) 신앙   

2) 삼국유사에는 가야국의 시조 김수로왕의 부인이 아유타국(阿踰陁國) 출신 허황옥(許黃玉)으로 나오는데 

아유타국은 인도 지역 아오디아 주로 지목된다(김병모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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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군(壇君, 檀君): 제정일치 시대의 제사장. cf. 단골(알타이어: 무당)

③ 신단수(神檀樹), 신시(神市): 종교 공동체의 이주와 형성

(2) 한국어 공동체 의식의 형성

한국어는 언제부터 형성되었는가? 통일신라기로부터 보는 이기문 교수설에 대해 북

한은 단군 – 고구려 – 북조선(김일성 민족: 문화어)으로 이어지는 우상화의 역사관

을 주장한다.

한민족 의식은 언제 형성되었는가? 삼국시대에는 단일 민족의식이 없다가 통일신라

가 대당(對唐)전쟁(676)을 치르면서 점차 형성되다가, 19세기에 근대적 민족의식이 형

성되고 항일투쟁기를 거치면서 민족의식이 강화되었다. 국가의식은 아시아 끝에서 공

산화되지 않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형성되어 반세기 만에 선진국 진입을 이루고

다문화사회로 변하면서 국가의식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3) 한국인의 정체성 문제

통일신라의 삼국통일은 한민족 형성은 물론 한국어 형성에 기여한다. 많은 한국인

들이 통일신라의 통일이 외세를 끌어들여 고구려를 멸망과 만주 영토의 상실을 초래

해 잘못된 통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위인 인물 조사에서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대한민국 역사 인물 베스트 50](조선일보 1998. 7. 16일자 보도)

베스트(best): 세종(1위), 이순신(2위), 김유신(12위)

워스트(worst): 이완용(1위), 이성계(11), 김유신(12), 김부식(17), 김춘추(19위)

현대 한국의 뿌리를 만들어 준 조상 김유신, 김춘추를 ‘고구려, 백제를 멸망에 이르

도록 외세를 끌어들여 삼국 통일을 한 잘못된 인물’로 교육함은 잘못이다. 이종욱 교

수(전 서강대 총장)는 ‘한국, 한국인을 만든 신라의 피’(2009)라는 책에서 무열왕 김춘

추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통렬히 비판한다. 현대 한국인의 성씨 분포를 보아도 신라

성씨가 대부분이고 고구려, 백제 성씨는 없어 신라가 현대 한국의 뿌리임을 밝혔다.

통일신라의 역할과 저력은 7년간 당나라 군대와 처절하게 싸워 당군을 패퇴시킨 데서

드러난다. 나당 전쟁을 통한 통일신라의 승리로 김유신 장군과 문무대왕은 민족통일

의 대업을 이룬다.

신라는 고구려 유민(遺民)들의 부흥운동을 배후에서 부추겨 40만 당군에 대항하게

하고, 676년 9월 당군 20만을 임진강 어구에서 차단시키고, 매소성(買肖城, 경기도 양

주) 전투에서 패퇴시킨다. 11월 기벌포(伎伐浦: 오늘의 금강 입구) 해전에서는 당나라

해군 설인귀 군대에 대승하여 통일대업을 이루는데 우리의 역사교육은 이를 잊고 있

다. 김유신의 통일신라군이 당나라 군대에 졌다면 우리는 영원히 중국의 일개 군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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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락하였을 것이다.

삼국사기 열전(10권) 중 1-3권에 나오는 김유신전(金庾信傳)에는 “유신과 같은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칭송하여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으니 이 점 사대부들이 알아야 한

다. 추동목수(蒭童牧豎, 풀 베는 아이와 목동)까지도 능히 알고 있으니 그 사람됨이

반드시 보통 사람과 다름이 있다”. 김유신이 소년들에게까지 영웅으로 회자되어 있음

을 사대부들이야말로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한국의 지식인들은 그렇지 못하다. 남북

통일기에 우리는 제2의 통일신라가 될 각오가 필요하다.

우리는 민족의 말씀인 민족의 고전이 있는가. 우리는 2대 민족 고전인 ‘삼국사

기’(1145경)와 ‘삼국유사’(1281경)를 홀대하고 있다. 조선의 ‘용비어천가’도 왕의 통치

교훈서로서 훌륭한 민족의 고전인데 널리 읽히지 않고 있다.

4. 한국어의 발달

4.1. 문자의 발달 6단계

(1) 한문 단계: 한문 직접 사용 단계(광개토대왕 비문,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

(2) 고유명사 차용 단계: 高句麗, 百濟, 新羅 / 주몽(朱蒙), 온조(溫祚, 온잣), 박혁거

세(朴赫居世, 弗矩內, 뉘) / 서라벌(徐羅伐, 나벌) / 次次雄 = 慈充 = 중(?) = 스

승3) / 원효(元曉)와 설총(薛聰). 元曉 = 元旦 = 설

(3) 국어 어순식 한문 단계: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

(4) 이두(吏讀) 단계: 산문(비문, 문서) 표기.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5) 구결(口訣) 단계: 경전 토 달아 읽기. 學而時習之면 不亦悅乎아...

(6) 향찰(鄕札) 단계: 운문 표기. 향가 26수. 서동요(薯童謠) 등

4.2. 불교의 나라 통일신라

(1) 당나라 장수 소정방(蘇定方)의 보고

“신라는 인군이 어질고 백성을 사랑하여 그 신하는 충성으로 나라를 섬기고 아랫사

람이 윗사람을 섬기기를 父兄과 같이 하니 비록 작지만 도모할 수 없습니다”(삼국사

기 열전 3)

(2) 원광(圓光)의 세속오계(世俗五戒)와 호국 불교의 전통: 사군이충(事君以忠), 사친

3) (ㄱ) 次次雄 或云 慈充 金大問云 方言謂巫也 世人以巫事鬼神尙祭祀 故畏敬之 遂稱尊長者爲慈充(삼국사

기 권1). 次次雄 = 巫 = 尊長者 

  (ㄴ) 녯 님그미 스승 사로믈 삼가시고(前聖愼焚巫, 두시언해 초간 10: 25)

  (ㄷ) 和尙은 스승을 니르니라(석보상절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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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事親以孝), 교우이신(交友以信), 임전무퇴(臨戰無退), 살생유택(殺生有擇)

4.3. 훈민정음(한글) 창제

(1) 한민족 문화독립선언: 훈민정음 어제서문(御製序文)의 자주, 애민, 실용 정신

나랏말미 듕귁에 달아 문와로 서르 디 아니 이런 젼로 어린 셩이

니르고져 배 이셔도 내 제 들 시러 펴디 몯 노미 하니라 내 이를 윙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듧 노니 사마다  수 니겨 날로 메 뼌킈

고져  미니라(108자)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 故愚民有所欲言 而

終不得伸其情者多矣 予爲此憫然 新制二十八字 欲使人人易習 便於日用耳 (54자)

(2) 성리학의 영향: ‘性理大典’(1415)과 음양오행설. 성운학(聲韻學)의 성음(聲音) 이

론.

자음은 발음기관 상형 + 가획 + 병서(竝書). 모음은 天地人 상형 + 합용 원리.

牙舌脣齒喉 오음(五音)과 전청(全淸), 차청(次淸), 전탁(全濁), 불청불탁(不淸不濁)

등.

① 자음의 체계

牙 舌 脣 歯 喉 半舌 半歯
전청(全清) ㄱ 君 ㄷ 斗 ㅂ 彆 ㅈ 即 ㆆ 挹

차청(次清) ㅋ 快 ㅌ 呑 ㅍ 漂 ㅊ 侵 ㅎ 虚
전탁(全濁) ㄲ 蚪 ㄸ 覃 ㅃ 歩 ㅉ 慈 ㆅ 洪

불청불탁(不清不濁) ㆁ 業 ㄴ 那 ㅁ 弥 ㅇ 欲 ㄹ 閭 ㅿ 穣
전청(全清) ㅅ 戌

전탁(全濁) ㅆ 邪

기본자 제자 원리 가획자 병서자

 엄쏘리(牙音) ㄱ  象舌根閉喉之形   ㅋ ㄲ ㆁ

 혀쏘리(舌音) ㄴ  象舌附上齶之形 ㄷ,ㅌ ㄸ ㄹ

 입시울쏘리(脣音) ㅁ  象口形 ㅂ,ㅍ ㅃ

 니쏘리(齒音) ㅅ  象齒形 ㅈ,ㅊ ㅆ,ㅉ 
 목소리(喉音) ㅇ  象喉形 ᅙ,ㅎ ㆅ

② 母音

ㆍ → ㅗ ㅏ → ㅛ ㅑ → ㅘ ㆇ → ㅙ ㆈ

ㅡ → ㅜ ㅓ → ㅠ ㅕ → ㅝ ㆊ → ㅞ ㆋ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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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글 창제와 불교의 영향

① 훈민정음 해례본(解例本) 33장(66면): 불교 33天을 상징(?)

② 훈민정음 어제서문(御製序文): 한자 54자, 언해문 108자

③ 1446년(世宗 28) 3. 13: 왕비의 와병으로 승려 49명 기도. 24일 왕비 사망.

   9월 상한(上澣) : 훈민정음 해례본 완성.

④ 여러 차례의 기우제(祈雨祭): 1457. 5. 27. 108인 승려 기우제

(4) 불교의 가르침과 국어 발전

① 사고(四苦), 생로병사(生老病死).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 무소유(無所有),

제행무상(諸行無常), 선인선과(善因善果), 악인악과(惡因惡果)

② 국어 자료: 訓民正音, 釋譜詳節, 月印千江之曲, 간경도감의 불경언해(법화경언

해, 능엄경언해 등)

③ 국어생활어의 불교어휘

(ㄱ) 음역어(音譯語): 불타(佛陀, buddha), 탑(塔), 보살(菩薩), 화상(和尙), 염라대왕

[閻羅, 염마(閻魔)], 미륵(彌勒), 사리(舍利/奢利), 건달파(乾闥 婆/乾達,

Gandharva), 아사리(阿闍利, âcârya), 아수라장(阿修羅場, asura), 항하사(恒河沙),

겁(劫), 찰나(刹那) 등.

(ㄴ) 의역어(意譯語): 결과, 마귀, 방편, 번뇌, 세계, 원만, 인과, 인연, 자비, 장엄, 지

옥, 화두, 의심, 무명, 참선, 잡념, 신통, 해탈, 세간, 삼매, 점심, 무심, 상사(上士),

중사(中士), 하사(下士), 長老, 聖靈, 永生, 理事, 知識, 出世, 걸식, 대중, 동냥, 바

라지, 사자후, 아비규환, 이심전심, 장광설, 행각, 현관, 가책, 업(業), 산화, 야단법

석, 이판사판. 불가사의(不可思議) 등.

(ㄷ) 혼역어(混譯語): 단말마(斷末魔: ‘단’ + 음역어 ‘말마’). ‘말마’(末魔)는 급소’(急

所)

(5) 유교의 가르침과 국어 발전

① 성리학의 음양오행론: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 입신양명(立身揚名), 조상 경모

(敬慕).

삼강오륜: 군위신강(君爲臣綱), 부위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婦綱). 부자유친

(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장유유서(長幼有序), 부부유별(夫婦有別), 붕우

유신(朋友有信

② 사서삼경언해, 소학언해(1580년대),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

1617)

(6) 천주교 및 기독교 전래와 국어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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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천주교 전래(1784): 정약용 형제와 이승훈. 천주교 성경 자료 전래와 번역 전파.

② 근대학교 출발: 육영공원(育英公院, 1886)의 헐버트. 배재학당의 아펜젤러. 이화

학당의 스크랜튼 여사, 경신학교/연희전문의 언더우드 등 선교사들의 국어 연구.

③ 한글문화 발전: 서재필의 독립신문(1896). 로스 목사의 예슈셩교젼셔(1887). 언더

우드 등 성서번역위원회의 신약전서(1900), 구약전서(1910), 합본 성경전서(1911) 완성.

④ 개화기의 국어 및 국학 연구

(ㄱ) 원두우(元杜尤, Horace Grant Underwood, 1859-1916)

성서번역위원회 조직, <셩경젼셔>(1911) 번역 주도, <한영문법>(1889, 1915), <한영

자전>(1890, 1915), <예슈교문답>(1891), <그리스도 신문>(1897), <찬양가>(1894),

<한국의 소명>(1908), 고아원, 경신학교 설립, 기독청년회(YMCA) 조직(1900), 연희전

문 설립(1915), 3대에 걸친 한국사랑

(ㄴ) 헐버트(Hulbert, Homer Bezaleel1863~1949), 최초의 근대 관립학교 ‘육영공원

(育英公院)’(1886) 교사, ‘서유견문(西遊見聞)’보다 앞서 세계 지리 교과서인 <사민필지

(士民必知)>, 영문저널 <The Korean Repository>(1895), <The Korea

Review>(1901), 역사서 <The History of Korea>(1905), 드라비다 어족설 주장한 <한

국어와 드라비다어의 비교>(1905), <대한제국멸망사>(1906), 아리랑 악보 채보, 우리

나라의 자주독립 위해 헌신. 고종(高宗)의 밀사(密使)로 미국과 네덜란드에 파견. 1907

년 4월, 헤이그에 우리 측 밀사보다 앞서 도착. 만국평화회의(萬國平和會義)(6월)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호소문(A Plea for Korea) 번역 배포. 그 후 미국에서 한국의 독립

운동 지원. 1949. 7. 29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 1주일 만에 86세로 서거. 양화진 외국

인 묘역에 안장. 묘비명: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ㄷ) 국어학의 큰 숲: 주시경 선생(1876-1914)의 국어 사랑 나라 사랑

국문연구소 위원(1907), 국어문전음학(1908), 국어문법(1910), 말의 소리(1914)

(ㄹ) 최현배(1962)의 논문 ‘기독교와 한글’

[한글이 기독교에 준 공덕]

① 배우고 쓰기 쉬운 한글 덕분에 기독교 전파가 쉬웠다.

② 배달겨레에게는 하느님 경배 사상이 있어 왔는데 기독교가 신을 ‘하느님’이라 표

현하여 거부감을 갖지 않았으며 기독교가 전통신앙과 합일할 수 있었다.

[기독교가 한글에 준 공덕]

① 한글을 민중 사이에 전파하였다.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쳐 신지식을 접하게 되니

‘어리석은 백성이 날로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한’ 세종의 뜻이 성공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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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목사의 언행 따라 교인이 달라지고 산간마을에도 지역 계몽자, 지도자가 되어

갔다.

(지도자 배출: 이승만, 김구, 안창호, 이상재, 조만식, 김규식 등)

③ 한글에 대한 존중심을 일으키고 한글을 지키는 마음을 길렀다. 일제말 억압 속

에서도 교회는 설교와 찬송가를 유지하여 한글과 국어를 지켰다.

④ 한글의 과학스러운 가치를 인정하였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글의 가치를 세계

에 알렸고 그 영향으로 국어학자들이 배출되었다.

⑤ 배달의 말글을 세계에 널리 전파하였다. 선교사들의 한국 관련 연구들이 세계로

한국과 한글을 알렸다.(헐버트, 언더우드, 게일 등)

⑥ ‘한글만 쓰기’(한글 전용)의 기운을 조성하였다. 성경 배포 사업은 한글전용에 기

여

4.4. 일제 강점기와 국어의 수난

(1) 민족 말살 정책

- 강화도조약(1876), 청일전쟁(1894), 러일전쟁(1904) 후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

- 을사보호조약(1905)으로 외교권 침탈. 1910년 국권 강탈, 한일합병(1910.8.29)

- 일본 강점기 36년(1910.8–1945.8): 민족 말살, 조선어 말살(창씨개명, 징병, 징용)

- 일본의 ‘교육칙어(敎育勅語)’(1890), 천황제와 부국강병, 군국주의 병영국가화

- 총독부, 합방조서 ‘一視同仁, 共存共榮, 內鮮一體’. 皇國臣民化 政策: ‘德性’(帝國臣

民다운 資質과 品性) 교육 강조

(2) 조선어학회 수난사건

- 1926. 11. 4 조선어연구회, 훈민정음 반포 8주갑(周甲, 480주년) 기념. ‘가갸날’ 선

포

2000만 백성 중, 1700만 이상 문맹(문맹률 80-90%) 수준

- 1929. 7. 조선일보, 장지영(張志暎)의 기획,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구호, ‘귀

향남녀학생 문자보급운동’ 시작. 1936년까지 ‘한글원본’이란 한글 학습 교재 배포

1929. 10. 조선어사전편찬회 108인 결성

1930. 2. 총독부 ‘언문철자법’ 공포

1931. 7. 동아일보 1회 ‘한글 강습회’. 문맹퇴치 운동(1933년까지)  

1932. 11. 7-9. 동아일보 주최 ‘조선어 철자법 토론회’ 개최

1933. 10. 29. 조선어학회 ‘한글 마춤법 통일안’ 발표(1929년부터 125회 회의)

1936. 10. 28. ‘사정(査定)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발표

- 조선어학회 수난사건(1942. 10. 1): 조선어학회원 33인 체포 고문. 조선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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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 원고 압수. 33인의 수난(최현배, 이희승, 정태진, 정인승 등)

4.5. 대한민국의 건국과 어문정책

(1) 대한민국의 발전

① 건국: 타력(미국)에 의한 해방, 자력에 의한 건국

② 호국: 6.25, 그러나 아직 휴전 중인 나라

③ 산업화: 근대화, 잘 살아 보세

④ 민주화: 사람답게, 공의롭게

⑤ 선진화: 자유 ·평등 · 정의(바르게 살아 보세)

(2) 의무교육과 한글전용 정책

① 이승만 대통령: 배재학당 졸업연설을 영어로 할 만큼 능했고 24세에 모함으로

들어간 감옥소에서 죄수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영한사전을 편찬하였다. 고종 밀서를

갖고 도미해 조선 독립을 호소했으나 좌절당하였다. 동양인 최초로 1905년부터 5년

만에 조지워싱턴 대학 학사, 하버드 대학 석사, 프린스턴 대학 박사(논문: 영세중립국

론)를 받고 외교 노선 통한 독립운동을 하며 미국 시민권을 취하지 않고 조국 해방을

믿고 무국적자로 지냈다. 상해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으로 의무교육, 토지

개혁, 한글전용정책(법률 6호)4),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의 치적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자

유당의 부정선거와 4.19 혁명으로 하야하였다.

② 박정희 대통령: 조국 근대화 경제개발, 새마을운동, 자주국방, 중화학공업 육성

등을 주도하였다. 어문정책으로는 한글전용정책을 계승하였고 국어과에서 한문과목을

독립하였고 1970년대에 어문규범을 정비하였다.

③ 국어기본법(2005):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

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14조).

④ 한자 문맹 가속화: 1970년대부터 국어과에서 한자, 한문 교육 퇴출. 1995년 6차

교육과정부터 중학교 한문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만들어 한자 문맹 가속화.

(3) 정책기관: 국어연구소(1984) → 국립국어연구원(1991) → 국립국어원(2004)

국어 규범 관리 보급, 국어 자원 관리,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 국어환경(공공언어,

매체언어) 개선, 한국어교육 진흥 정책을 수행한다.

4) 법률 6호(한글전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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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문화의 특성

5.1. 대륙문명과 해양문명의 융합

(1) 대륙 문명

① 천손 민족, 제천신앙/샤머니즘

② 유교: 충효열(忠孝烈), 인(仁), 삼강오륜(三綱五倫)

③ 불교: 자비, 무소유, 구제, 일체유심조(一體唯心造)

(2) 해양 문명

① 기독교/천주교: 구원, 사랑, 용서

② 의회 민주주의

③ 시장경제

5.2. 한민족의 발전 요인

(1) 민족정신: 이웃사촌, 통일신라 화랑정신, 조선 선비정신, 의병정신, 3.1 정신

(2) 신앙심: 높은 도덕성. 삼강오륜, 세속오계, 불교, 유교, 기독교, 천주교, 천도교,

원불교 등 조화로운 종교관용의 정신. 종교분쟁 없는 나라. 종교간 상생 화합의 3.1

정신

(3) 교육열: 의무교육,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 한글로 문맹 타파

(4) 도전정신: 한국 기업의 도전정신

(5) 자유민주주의 정신: 4.19 학생혁명, 5.18 광주 민주화 정신 등

5.3. 선진국의 조건

한국의 국가 미래 목표는 통일 1류 선진국가인데 1류 국가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조갑제 2007: 578, 579).

① 지정학적 조건: 1류 선진국가는 세계 문명 중심에 있어야 한다. 세계는 유럽, 미

주, 동아시아가 대표적 중심축이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세계 10대 교역국에 들어 이

조건을 갖추었다. 단지 기업 경쟁력은 높은데 노사 갈등을 줄여야 한다.

② 국민국가 경험: 1류 선진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국민국가 경험이 길다. 이는 정

치, 행정, 언론의 수준을 결정한다. 유럽국가는 대체로 수백년 이상의 경험이 있으나

한국은 65년정도라 정치, 행정의 발전이 요구된다.

③ 역사의 깊이: 1류 선진국은 문화국가의 경험이 길다. 문자 사용, 독창적 문화 예

술의 깊이가 있어야 한다. 이는 문화와 예술의 수준을 결정한다. 2000년 한국사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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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다.

④ 국민의 자질: 1류 선진국은 국민의 지능, 체력, 교양, 성품이 좋아야 한다. 한국

은 국민평균 IQ가 최고 수준이고5) 체력은 아시아 최고이다. 이는 교육의 수준을 결정

한다. 높은 교육열이 있으나 국민 교양의 증진이 과제이다.

한국은 경제력, 군사력,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일류국가이다. 앞으로 통일을 어

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 자유통일을 하면 일류국가, 분단고착이 되면

3류 국가, 적화통일되면 야만국가가 된다. 정치, 법치, 언론, 교육 등이 선진화해야 일

류국가가 된다. 과거에 통일신라야말로 호국불교를 기반으로 김유신, 김춘추 등의 통

일 영웅들이 일류국가를 이룬 경험이 있다. 문제는 국민교양의 수준과 지도층의 솔선

수범의 지도력이다.

<1994년 2월 26일자 영국 Guardian지, ‘돌고래 한국’>

“한국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다. 한국은 지난 역사의 전환

기마다 주변 고래들의 싸움에 등이 터지는 새우였다. 1990년대에 이르러 한국은 또다

시 주변 고래들의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러면 한국은 다시 등이 터질 것인가?

아니다. 한국은 이제 새우가 아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20위권의 무역대국, 경제대국이 되었다. 아직 큰 고래는 아니

지만 앞으로 큰 고래가 될 수 있는 영리하고 민첩한 돌고래가 되었다. 한국이 앞으로

큰 고래가 되어 21세기 태평양 시대를 주도하는 나라의 하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새

우로 전략하여 다시 등이 터질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6. 한국문화의 정체성

주요 한국어 교재들에서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대중문화를 잘 소개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의 역사적, 국가적, 민족적 정체성을 다루고 알려주는 교재는 드물다. 국어문화의

정체성은 다음 7 요소로 정리할 수 있다(졸고 2012).

6.1. 언어 정체성

한국어는 전 세계 6천여 언어 중에서 8천만 인구가 사용하는 대국언어이다. 한국어

5) 영국 ‘더 타임스’지 2003. 11. 10일자 보도에 의하면, 영국 얼스터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리처드 린과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의 타투 반하넨의 연구팀이 세계 185개국 국민 평균 IQ와 세계 60개국의 IQ 및 

국민소득을 조사 연구한 결과 국민의 지능과 국내총생산(GDP) 간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 조사에서 한국은 평균 106으로 1위였다고 한다. 월간조선 2004년 2월호 기사 

‘IQ 1등 국가, 한국인의 두뇌 연구’ 참고. 



 2013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

- 14 -

의 기원에 대해서는 북방설로는 알타이어족설과 고시베리아 어족설이 있고6) 남방설로

는 인도 드라비다 어족설이 있다. 북방설(北方說)은 몽골, 만주, 터키 어족과 긴밀히

연계시킬 수 있고 남방설(南方說)은 김수로왕의 가야 왕국에 대한 건국신화와 연결

지을 수 있다. 개화기에 미국 선교사로 관립학교 ‘육영공원(育英公院)’ 교사로 온 헐버

트(H.B.Hulbert)는 한국문화를 연구하면서 인도드라비다 어족설을 제기하였다(김정우

역 1998). 흥미롭게도 가야 건국신화의 김수로왕이 맞이한 왕비 허황옥(許黃玉)이 아

유타국(阿踰陁國) 출신이라고 하는 장면이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오는데 이 아유타

국은 인도의 아오디아 주로 보기도 한다(김병모 1994). 한국 최대 성씨인 김씨의 시조

가 되는 김수로 왕의 출현을 보여 주는 가락국의 탄생은 국어 형성에 남방계로부터의

유입도 가능함을 보여 준다.

6.2. 민족 정체성

이는 한민족, 배달민족 의식을 가리킨다. 삼국시대에는 민족의식이 미약했고 우리에

게 나라와 민족 개념이 강화된 것은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고 항일의식을 형성하면서

부터이다. 해방 이후 관학파(官學派)가 단군 숭배의 민족의식을 형상화하고 삼국통일

의 의미를 격하시키면서 정작 한국인은 오늘의 한민족의 뿌리가 신라인의 신라시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백제 멸망을 시킨 신라가 당나라 군대를 동원하여 삼국통

일 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자해(自害) 사관을 가지게 되었다(이종욱 2009).

대한민국의 민족적, 역사적 뿌리를 멀리는 고조선에서부터 보지만 통일신라의 삼국

통일이 한민족 통합과 통일 민족국가 성립의 실질적 기초가 되어 대한민국은 제2의

통일신라와 같다. 북한은 고조선-고구려-김일성 조선(북조선)으로 민족사의 정통성을

잇는 것으로 역사 조작을 하고 이런 역사관이 한국 청소년과 지식층을 오염시키고 있

다.

이제 150만 외국인이 이 땅에 사는 시대가 되었으므로 한민족을 과도히 강조하여

외국인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민족의식이 과도하여 유엔조차 2007년

에 ‘단일 민족국가’ 이미지를 극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자연스레 국가 공동체, 헌

법 공동체 정신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다문화시대에 들어섰다.

6.3. 의식주(衣食住) 생활 정체성

의식주 생활문화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 요인이다. 의식주 생활 정체성

6) 람스테드(Gustaf John Ramstedt, 1873-1950)는 핀란드가 나은 세계적 언어학자이다. 중앙아시아, 시

베리아 일대를 답사하면서 알타이 언어들을 채록 연구하여 알타이어학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일본 주

재 핀란드 대리대사로 근무하면서(1919-1930) 한국어에 관심을 가져 한국어의 친족관계 입증에 노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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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제로는 매우 광범위하게 전통문화와 연결된다. 의생활(衣生活) 정체성은 백의민

족, 한복 문화을 들 수 있으나 오늘날 양복 문화가 일상화하여 한복 문화 정체성은

생활 정체성이 아니라 문화유산 수준의 정체성이다. 식생활(食生活) 정체성은 쌀 주식

문화, 김치 문화, 발효 장(醬) 문화 등의 음식 문화를 들 수 있다. 주생활(住生活) 즉

주거문화 정체성은 온돌 초가집, 기와집 문화유산을 들 수 있다.

6.4. 국민의식 정체성(국민성)

의식의 정체성은 한국인이 공유하는 의식 구조 즉 국민성을 가리킨다. 긍정적인 국

민성의 예로는 이웃사촌, 교육열, 정(情)의 문화, 선비 문화, 삼강오륜 문화 등이 있고,

부정적 국민성의 예로는 분파주의, 사대주의, 숭문주의, 무인/상공인 천시, 관존민비

양반 문화, 과도한 체면 명분 의식, 혈연/지연/학연 문화 등이 있다. 부정적 민족성에

대해서는 국어학자 최현배(1930)에서 민족적 질병과 민족적 쇠약증을 진단하였다. 최

현배는 민족 갱생의 노력을 강조하였는데 교육, 체육 장려, 도덕의 경장(更張), 경제

진흥, 생활 방식의 개선, 민족 고유문화의 발양(發揚), 미신 타파, 무용(武勇) 기풍 진

작 등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천 과제라 하겠다.

6.5. 종교 정체성

종교 정체성은 한국인이 신봉해 온 종교들의 전통을 수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한국

의 종교로는 유교(삼강오륜, 조상 숭배 제사문화), 불교(극락왕생, 자비, 수행, 운명론),

기독교와 천주교(인간의 타락과 원죄, 구원, 믿음, 경천애인, 만민평등), 무속(샤머니

즘) 문화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종교 갈등이 없어서 그런 전통으로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에는 유교와 불교가 두 개의 정신적 기둥으로 한국정신문화사에서 큰

기여를 하였다. 기독교도 많은 지도자(이승만, 김구, 조만식, 안창호 등)를 배출하고

학교, 병원을 세우고 언론 계몽으로 사회 변혁에 크게 기여하였다. 불교, 기독교, 천도

교 대표 33인이 3.1 운동의 주도 세력으로 단합하여 뭉쳤음은 한민족의 종교사에서

종교 갈등이 없이 화합하는 전통이 있음을 보여 준다.

6.6. 역사 정체성

역사 정체성은 역사적 사건(해방둥이, 6.25 세대, 4.19 세대, 6.3 세대, 유신 세대,

6.29 세대, 386세대, X 세대 등)에 대한 체험 여부에 따라 민족, 세대, 계층, 지역, 성

별 계층간에 동질성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국사 교육은 이런 역사 정체성을 공유

하는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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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 8. 15의 대한민국 건국을 건국으로 보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정부수립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1919년의 상해임시정부를 건국의 기원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대한민국 건국을 1948.8.15로 보지 않음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

려는 반헌법적 태도로 비친다.7) 세상 어느 나라도 식민지 해방을 기념하지 않고 자신

의 힘으로 세운 건국을 기념하는 것이 상식이다. 1949년부터 8.15 기념일에는 건국 1

주년, 2주년 식으로 지켜 왔음을 당시 언론이 증언하고 있는데 6.25 전란을 거치면서

어쩐 이유인지 1945년 해방을 기념하는 것으로 중심이 옮겨가 건국 기념 의식이 사라

져 버렸다.

한민족의 국가 형성사는 자랑스러운 투쟁사로 교육되어야 하지만 외국인이나 이민

족을 폄하하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가령 고구려의 수나라, 당나라와의 전쟁, 통

일신라의 대당 삼국통일전쟁, 고려 시대 몽골과의 전쟁, 조선 시대 임진왜란, 병자호

란, 개화기 일제의 침략 예비 전쟁(청일전쟁 및 노일전쟁)과 식민지화 과정을 교육하

면서 중국, 몽골, 일본 민족을 혐오하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쟁을 다룰 때는

우리 조상들의 패망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첫째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인접국가들의

패권주의 비판을 통해 당사자 외국인들이 정확한 관계사를 스스로 알아 자신들의 나

라가 침략국이었던 적이 있고 근현대사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준 적이

있음을 깨닫게 하면 된다.

특히 한중 관계는 통일신라 이래 평화 시대를 오래 구가하였는데 이는 신라의 대당

투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중국도 신라를 인정하고 우호 관계를 형성해 온 것이기

때문이다. 한중 평화 우호 관계에 비극이 싹튼 것은 스탈린의 국제공산주의의 전쟁

범죄 행위에 모택동이 합작하고 김일성이 꼭두각시가 되어 남침하면서 모택동 군대도

침공하여 한중간(韓中間)에 비극적 전쟁이 벌어졌고 그 전쟁은 아직도 휴전중이니 중

국이 독재의 북한을 비호함은 불행한 일임을 자각케 해야 한다.

6.25 전쟁을 남북 내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의 국제공산주의에 의한 국제전으로 국제공산주의 남하 저지 전쟁이었고 그 전쟁 덕

분에 일본은 공산화되지 않았고 한국전쟁 덕분에 일본은 패전국에서 경제 회생의 발

판을 놓게 되어 전후 50년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다. 6.25 전쟁에서 남북한 동족끼리

7) 서울대 이영훈 교수의 논문 ‘대한민국은 왜 건국을 기념하지 않는가’(2011)에 따르면 1949. 8. 15일에

는 국경일의 명칭 없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건국) 1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으로 거행하였다.     

1950년과 1951년은 각각 임시수도 대구, 부산에서 거행된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민국 

독립 제2회 기념일로서”, “제3회 광복절을 맞이하여”라고 언급해 1948년 건국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런데 1951년 3회 광복절을 언론이 6회 광복절로 보도하면서부터 그 후 정부도 그것을 따라 오늘

에 이른다. 그래도 1958년에는 건국 10주년을 정부가 성대하게 기념했으나 그 후 1960년대부터 정권

들은 독립기념일을 무시하고 해방만 기념하였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다시 건국 50주년이라는 말을 

썼다. 역설적이게도 미국, 영국 등 우방은 한국의 건국과 독립을 분명히 기억해 63년간 해마다 광복절

이 되면 ‘한국의 독립기념일을 축하한다’라는 전문을 보내 왔다. 우방이 기억하는 건국의 기억을 우리

가 잊어버리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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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운 것은 6.25 개전 후 3개월간이고 인천상륙작전 이후에서 휴전까지는 중공군에 대

항한 한국군 및 유엔군의 혈전이었다. 제2차 대당(對唐) 통일전쟁을 20세기에 벌여야

했던 것이다. 앞으로 남북통일기에 중국이 북한을 다시 지원한다면 제3차 대당 통일

전쟁이 될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자유평화통일 노력에 중국이 협조할 필요가 있다.

6.7. 국가 정체성

국가 정체성은 현존의 국가가 갖는 국가 권력의 정통성에 대한 국가 구성원들의 의

식이다. 우리 민족은 남북간에 국가적 정통성의 투쟁을 6.25 전쟁으로 겪었으며 현재

휴전중이지만 아직도 남북간에 치열한 심리전으로 민족 정통성의 싸움을 벌이고 있

다. 현재 우리는 국가관 교육이나 건국사 교육이 부실하여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을

폄하하는 내용이 국가 검인정 교과서에서조차 나타나 국가 정체성 교육에 심각한 문

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6.25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08년 청소년 안보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6.25

남침 사실을 모르는 학생이 절반이고 안보 위협 국가를 북한이 아닌 미국으로 보는

점, 그리고 안보 위기 시 도와줄 나라 1위도 미국으로 보는 분열적 의식 구조를 보이

고 있다.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모든 교과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국어 교과서에도 분단의 비극만 다룬 작품이 일부 나

오는 정도이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들도 대한민국 건국사와 건국 대통령 이승

만, 근대화 대통령 박정희를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지도자들은 공칠과삼(功七過三)

즉 공(功) 70%, 과(過) 30%가 있는 법이라 그들의 공로와 함께 문제점도 같이 다루는

접근이 필요하다.

동시에 우리는 아픈 역사 속에서도 한중, 한일, 한미, 한러 관계 등을 위해 상호 교

류에 기여가 큰 문화 인물들을 발굴하여 교재에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조선말에 ‘육

영공원(育英公院)’ 교사로 내한하여 고종의 신임을 받고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고

한국문화를 서양에 소개한 미국의 헐버트, 성경 번역과 국문법서, 한영사전 등을 펴고

연세대를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 중국에서 활약한 최치원(崔致遠), 서화(書畵)로 김정

희(金正喜)와 교류한 스승 옹방강(翁方綱) 및 완원(阮元), 동양평화론(東洋平和論)을

내세운 안중근(安重根) 의사를 추모하는 일본인 모임, 윤동주(尹東柱)를 추모하고 그

의 시를 사랑하는 연구 모임, 2001년 1월 26일 일본 지하철에서 취객을 구하고 희생

한 이수현 씨에 대한 일본의 추모 영화 ‘너를 잊지 않을거야’(あなたを忘れない)를 제

작하고 추모 행사를 하는 모임 등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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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어의 위기

7.1 어문 규범과 문법 교육의 부실

(1) 어문 규정 표기 4법: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국립국어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2) 국립국어원 발행 <표준국어대사전> 인터넷 열람. 국립국어원 <온라인 국어문

화학교> 무료 규범 강좌 활용. 누리집 주소: http://edu.korean.go.kr

7.2. 발음 능력

애-에(내-네), 에-의-이(강의의), 외-왜-웨 혼동. 음의 장단 쇠퇴.

7.3. 어휘 능력

(1) 어휘 혼동: 곤혹을 치렀다(→ 곤욕). 곤욕스럽다, 곤혹스럽다 / 정주영 소떼 방

북 / 00 휴대폰, 북미시장 2위 등극(登極) / 우리의 근현대사는 ‘오욕(汚辱)의 역사’이

다 → 영욕(榮辱)의 역사

(2) 인접 관련어 혼동 현상: 도둑을 잘 지킨다. 열쇠가 안 열린다(→ 문/자물쇠가 안

열린다). 맨발 벗고 뛴다(→ 양말 벗고 뛴다, 맨발로 뛴다).

(3) 용어 미화의 문제: 사채업 – 상호신용금고 – 상호저축은행 - 저축은행

(4) 인터넷 축약어 범람: 버카충(버스카드 충전). 솔까말(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화

떡녀(화장 떡칠한 여자).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 깜놀(깜짝 놀랐어). 문상(문화상품

권)

(5) 사대적 표현: 미국에 들어가, 중국에 들어가(→ 가, 건너가). 한국에 나와(→ 한

국에 와 / 들어와). 미국 본토, 중국 본토, 일본 본토.

(6) 외래어, 로마자 표기 범람: 아파트 이름, 가게 회사 상호 이름. 000 위클리, 가래

떡데이. Hi 서울. Dynamic 부산. Colourful 대구. It’s 대전. Fly 인천.

로마자 상호(KT, KB, LG, NH). 위크투게더 센터, The 편한 일터, U-city 이니셔티

브, 개도국 NAMA, 바이 탄소 하이 산업(Bye Carbon, Hi Industry), 기후변화위크...

- 나한테 직접 얘길 했어야죠, 다이렉트로.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41회)>

-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버지.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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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어 표기 파괴: 말아톤, 차칸 남자, 우와한 녀.

(8) 한자 이해 능력 부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실패. 한자 못 읽는 한국 학생

들. 고전 문맹, 역사 문맹화. 국민 80%는 초등학교 한자교육 희망. 알파벳 익히듯이

한자 익히는 것이 도움. 자기 한자 이름 못 쓰는 학생 많음. 부모 한자 이름 쓰는 학

생 10%. 중국 학생들 초중학교 고전 240(초등 2년마다 50+50+60+ 중학 80)편 암송과

비교됨.

(9) 한자어 혼동

① 동음 이의어: 진통(陣痛) - 진통(鎭痛). 이상(李箱)의 이상(理想)과 이상(異常).

사기(士氣, 史記, 沙器, 社旗) 등

② 유사 혼동어: 격멸(擊滅) - 경멸(輕蔑). 개발(開發) - 계발(啓發). 체제(體制) -

체재(體裁). 결재(決裁) - 결제(決濟). 의외(意外) - 이외(以外). 물의(物議) - 무리

(無理). 이의(異義) - 의의(疑意) - 의의(意義). 괴멸(壞滅) - 궤멸(潰滅). 불한당(不汗

黨) - 부랑아(浮浪兒) - 불량배(不良輩). 재현(再現) - 재연(再演).

7.4. 규범(표기) 능력

(1) 표음주의와 표의주의: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표음주의), 어법

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표의주의)”(한글 맞춤법 1항). 얼키고설키다*, 얽히고

섥히다*, 얼키고섥히다*, 얽히고설키다(0). 꾀꼴꾀꼴-꾀꼴이*-꾀꼬리. 개굴개굴-개굴이

*-개구리.

A B-1 B-2 C D E F

표음주의 책 업다* 듣다 잡기 무덤 뻐꾸기 국따랗다*

채기* 엄니* 들어 자븜* 너무 개구리 널따랗다

채글* 업서* 들어서 자비* 마중 얼루기 널찍하다

표의주의 책 없다 듣다 잡기 묻엄* 뻐꾹이* 굵다랗다

책이 없니 듣어* 잡음 넘우* 개굴이* 넓다랗다*

책을 없어 듣어서* 잡이 맞웅* 얼룩이* 넓직하다*

A와 B-1은 체언과 용언을 예시한 것으로 어간이나 접사가 모두 생산적인 결합을

하는 예들이라 기본형을 밝히는 표의주의 표기가 효율적이다.

B-2는 용언 중에도 국어에서 불규칙용언류가 표음주의를 채택하니 ‘듣어-들어’처럼

너무 현실 발음에서 벗어나는 경우 이런 불규칙에 한해 표음주의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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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는 접사가 생산적 형태소라 표의주의 형태가 효율적이다.

D는 접사가 비생산적이라 기본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써도 기억에 부담이 되

지 않는다고 보아 표음주의 표기를 택한 것이다.

E는 ‘-이’가 국어에서 빈도 높은 생산적 접사라 기본형을 밝히는 표의주의 표기가

옳으나(개굴이, 깣이, 젭이) 의성의태어 관련어들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소리대로 적

었고 소리대로 적어도(개구리, 까치, 제비) 기억에 부담을 주지 않아 표음주의 표기를

택하였다.

F는 같은 겹받침 유형인데도 겹받침의 앞 ㄹ이 발음되는 경우(널따랗다, 널찍하다)

와 ㄹ 뒤의 자음이 발음되는 경우(굵다랗다)에 따라 소리대로 적거나 기본형을 밝혀

적거나 하였다.

(2) 띄어쓰기: 먹어 보자(원칙) - 먹어보자(허용).

너대로(조사) – 먹는 대로(의존명사)

삼년만 참아라(조사) - 삼년 만에 귀국하였다(의존명사)

(3) 전문용어는 단어별로 띄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붙여 쓸 수 있다(한글 맞춤법 50

항): 만성 골수성 백혈병

(4) 구와 명사의 띄어쓰기

① 명사구[좌측]와 합성명사[우측]의 구별

마당 가, 두만강 가 강가, 냇가, 수돗가

큰 별, 큰 사람 큰일, 큰길, 큰북, 큰비

꽃 배달 전문 서비스 꽃가마, 꽃길, 꽃가게, 꽃잎, 꽃밭, 꽃씨

가을 하늘, 가을 바다 가을바람, 가을비, 가을날

우리 집, 우리 회사 우리나라, 우리글, 우리말

② 접두 파생어와 관형사의 경우

<접두사 파생어의 예> <관형사 구의 예>

구시대, 구학문, 구제도 구 도읍지, 구 총독부

별소리, 별것, 별천지, 별걱정 별 이상한 사람

신세대, 신기록, 신인 신 교육과정, 신 개발지

* 전 세계, 전 직원, 전 노동력

헛소리, 헛걸음, 헛일, 헛되다 *

헛손질, 헛전화, 헛만남8) *

8) 헛-｢접사｣ ①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이유 없는’, ‘보람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헛걸음/헛고생/헛소문/헛수고. 

② 일부 동사 앞에 붙어 ‘보람 없이’, ‘잘못’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헛살다/헛디디다/헛보다/헛먹다. [←허(虛)+-

ㅅ] <출전: 표준국어대사전>. 표준국어대사전은 접사로 처리하였으나 남기심․고영근(1993: 173)에서는 ‘헛’을 관형

사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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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수 표준어: 가엽다-가엾다. 여쭈다-여쭙다, -거리다/대다. -뜨리다/트리다. 넝

쿨-덩굴. -으세요-으셔요

(6) 외래어 표기

① 외래어 표기 받침은 7 받침만 적는다: 커피숖→커피숍. 칼 맑스(→마르크스).

케잌 >케이크. 커피숖 >커피숍. 맑스>마르크스

② 장모음 금지: 보우트 >보트. 코우트 >코트.

③ ㅈ뒤 단모음: 비젼 >비전. 쥬스>주스. 스케쥴 >스케줄. 크리스쳔 >크리스천

④ 된소리 금지 : 까스 >가스. 써비스>서비스. 도꾜 >도쿄

⑤ 기타: 뱃지 >배지. 홀몬 >호르몬. 샷시 >새시. 기부스>깁스. 알콜 >알코홀

부페>뷔페. 데뷰 >데뷔. 로보트 >로봇. 초콜렛 >초콜릿. 훼밀리 >패밀리

(7)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Daegu. Gimpo. Busan. Dokdo. Jejudo.

Hong Gildong. Hong Gil-dong

(8) 잘 틀리는 표기

   선행 어간음          <해요체>             <하오체>

자음 말음 어간 밑 책이에요    =    책이어요  책이오

모음 말음 어간 밑 차예요      =    차여요  차요

7.5. 문장 능력

(1) 제목, 문단 구분, 논리의 부실

① 부정확한 개념 표현: 세종이 우수한 우리말과 글을 만들고... 한글은 언어 구조가

간단하고 ...” => 세종은 우리말을 만든 것이 아님. “한글은 문자 구조가 간단하고...”

② 성분 생략의 한국어: 주어, 목적어 생략 활용을 잘못하면 주어, 목적어 실종으로

비문이 된다.

③ 번역투: 일본어투(...에 있어서→ ...에서). 영어투(have a meeting 회담을 갖다 →

회담하다). 좋은 아침(Good Morning).

7.6. 담화 능력

(1) 대화, 토의, 토론, 연설 능력: 가정언어(가족 대화, 가족회의, 가족토의), 학교언

어(질문, 토의)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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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어폭력(욕설, 저주, 차별, 비하의 표현)

① 비규범 표현: 비속어, 욕설, 은어, 축약어 등

- 이눔의 기집애 진짜, 어디 간 거야.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41회)>

- 남자한테 채였나 봐.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23회)>

- 잘가, 우리 퍼사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22회)> * 퍼사: 퍼펙트 사위

- 요즘 경단녀라 그런 게 있다면서?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65회)> * 경단녀:

경력 단절 여성

‘기집애, 꼬시다, 삐지다, 짜르다, 띠껍다’ 등은 드라마에서 매우 빈도 높게 쓰인다.

② 저속한 표현: 인격모독, 차별 표현

- 니까짓 게 무슨 일을 해, 괜히 사기나 당할라구.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25

회)>

- 너, 니 꼴을 봐봐. 퇴물이 다 된 가수 매니저 노릇이나 하고, 이게 일이냐? 늙은

빠순이 짓이지!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48회)>

- 우리 큰 누나뻘이야. 나는 여자가 서른다섯 넘으면 귀여운 척하면 안 된다고 생

각해요. 법으로 금지시키던가.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40회)>

- 하여튼 저런 늙은 여자가 문제야, 아유 재수없어.<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

③ 폭력적 표현

- 딸들한테는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어버린다, 다리를 똑 부러뜨린다 이러면서...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28회)>

- 지금 당장 니 머리채를 휘어잡고 니 싸대기를 올리고 싶은 걸 온 몸을 다해 참아

내면서…….<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51회)>

(3) 차별 표현

① 양성 불평등 표현: 미혼모, 처녀작, 처녀출전, 학부형, 미망인, 여대생, 시집가다,

집사람, 바깥사람, 여편네, 마누라, 여시

② 신체적 특성 관련 차별 표현: 맹인, 귀머거리 정책, 외눈박이 행정, 언청이, 절름

발이, 벙어리 냉가슴, 꿀 먹은 벙어리, 장님 코끼리 더듬기, S라인, 얼짱, 꽃미남

③ 인종, 국적 및 지역 관련 차별 표현: 유색인종, 혼혈아, 흑진주, 코시안, ‘동포/교포

/한국계’의 자의적 선택,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등의 표현, 서울 중심적인 사고를 드

러내는 ‘서울로 올라가다’, ‘지방으로 내려가다’, ‘여의도 면적의 몇 배’ 등도 문제이다.

④ 직업 및 사회적 지위 관련 차별 표현: 잡상인, 간호원, 신용불량자, 사생아, 하급

공무원

⑤ 가치 판단의 기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표현: 일류, 명문, 386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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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진보, 보수, 고급, 고위, 군단, 전사, 용병, 세금폭탄, 강남, 용병, 세금폭탄, 성인

가요, 살색, 양심적 병역 거부

(4) 과잉 존대

- 부장님 강아지가 예쁘십니다. 부장님 넥타이가 예쁘시네요.

- 커피는 7천원이십니다.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 진하시면 물을 더 타 드리겠습니다.

- 간호사 "아버님, 혈압이 높게 나오시네요“

- 보험회사 광고 "벌금이 나오셨다고요?“

- 사회자 ＂사장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7.7. 언어문화

(1) 말의 힘: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생각과 말은 현실이 된다. 말하는 습관을 바꾸라. 진실, 긍정, 칭찬, 격려, 위로의 말

을 하라. 선한 말, 좋은 말을 하라. 우리를 넘어뜨린 것은 환경이 아니다. 바로 환경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파멸시킨 것이다. 우리의 생각에는 막대한 힘이 있다. ”

너는 성공할 수 없어. 네 집안을 봐. 누구 하나 쓸 만한 사람이 있냐? 너도 역시 어리

석잖아. 네 부모는 가난했고 네 조부모는 항상 실패만 했어”. 우리 삶은 평상시에 생

각한 그대로 펼쳐진다. 우리 인생의 방향은 생각의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Faith makes us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gives us proof of what we cannot see)(히브리서 11:1)” “너희 말

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민수기 14:28)

(2) 거짓 정보의 범람: 부정, 허위, 왜곡, 과장, 선동

매체 언어의 경쟁적, 선동적, 선정적, 전투적 표현(초비상, 대란, 00폭탄, 폭거)

무례 언어의 범람(저주, 비방 댓글). 언어폭력, 욕설은 모든 폭력의 시작이다.

언어폭력은 자기에게 되돌아온다. 욕설은 입술의 암. 말은 씨 뿌린 대로 거둔다.

(3) 가정언어의 문제: 폭력성, 무례성, 비협동성, 대화의 결핍

“쓸모없는 녀석 같으니, 좀 배워라 배워, 어디서 말대꾸야, 심부름 제대로 못하니,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지 마, 공부도 못하면서 무슨 오락이야, 영철이는 몇 점이니, 우

리 애는 철이 없어요, 네 누나는 너 만할 때 너보다 똑똑했다, 오빠는 남자잖아, 네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니, 그런 건 크면 다 알게 돼, 쓸데없는 짓 말고 공부나 해, 돌아

다니지 말고 집에만 있어, 방 좀 치우면 어디 덧나니, 아빠 들어오시면 혼내 주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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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거야”

(4) 학교언어의 문제: 질문 없는 토론 부재의 교실

질문 없는 교실, 토의 토론 부재 교육은 질문 토의 중심의 유대 교육과 대조적이다.

IQ 1위는 106의 한국이고 이스라엘은 94로 45위인데도 노벨상 수상자 22-30%는 유대

인이다. 이는 성적보다 실력을 중시하는 유대인의 교육에 원인이 있다. 이스라엘은 안

보환경 때문에 군대가 창업의 원천으로 제대 후 창업은 일상화하였다고 한다. 원래

두뇌 발전은 손(젓가락 사용), 입(암송, 토론, 이야기), 발(달리기) 운동을 많이 할수록

좋다고 한다. 유태인은 젓가락 문화가 아니지만 입의 활동은 활발해 ‘하브루타’라고

하는 대화 토론 문화가 활발하다(전성수 2013).

히브리어에서는 ‘무엇이냐’할 때의 무엇(What)이란 단어와 인간(Man)이란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가진다.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가 총명한 아이이고, 교실에서 질문을 많

이 하고, 질문을 잘 하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다. 질문을 많이 하는 만큼 지적 성장

이 빠르게 되고 사고능력이 깊어진다. 한국의 어머니들과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교

육열이 높지만 한국인 어머니들은 교육 방식이 다르다. 한국인 어머니들은 자녀가 학

교를 다녀오면 "오늘 선생님께 무었을 배웠니?"라고 묻는다. 유대인 어머니들은 학교

에서 돌아오는 자녀에게 “오늘은 선생님께 무었을 질문하였니?”라고 묻는다. "무엇을

배웠느냐?"는 질문과 "무엇을 질문하였느냐?"는 질문이 가져오는 결과는 완전히 다르

다. 배우기만 하는 학생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학생으로 자란다. 질문하는 학생은 창

의적이고 능동적인 학생으로 자라게 된다. 역사에 등장한 위대한 스승들은 제자들에

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스승들이었다.

소크라테스의 질문 교육법인 산파술에서는 스승이 학생들의 산파가 되어 스스로 생

각하고, 스스로 깨달아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를 위해 스승은 끊임없는 질문을

통하여 제자를 도와준다. 학생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스승이 좋은 스승이고 스승에

게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 유망한 학생이다. 스승 소크라테스의 끈질긴 질문에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제자들이 배출되었다. 예수도 12제자들과 3년간 함께

살면서 끊임없는 질문으로 제자들을 성장시켰다. 예수가 골라 세운 제자들은 엘리트

거나 수재들이 아니며 평범한 젊은이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꿈을 심어

주고 잠재된 능력을 발휘케 하여 순교적 사역자들로 만들었다. "질문 속에 답이 있다

“.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질문이 없으면 답도 없다. 가정에서부터 교실, 직장에서 질

문하고 토의하고 대화를 생활화하고 습관화하는 전통과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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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어교육의 과제

8.1. 문법 교수학습의 혁신

엘리스(Rod Ellis 2006)는 다음과 같이 문법 교수학습의 8개 쟁점을 들었다.

(1) 우리는 문법을 가르쳐야 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학습자가 자연스레 언어 학습을

할 수 있는 자연적 조건을 만들어 주면 되는가?

(2) 무슨 문법을 가르쳐야 하는가?

(3) 언제 문법을 가르쳐야 하는가?

(4) 문법 교육은 대량으로 즉 단기간 집중교육으로 함이 좋은가, 아니면 장기간 분

산 교육을 함이 좋은가?

(5) 문법 교육은 집중 문법 지도(Intensive grammar teaching) 즉 한 과에서 한 가

지 문법 구조 지식을 집중 교육하는 방식이 좋은가, 아니면 확장 문법 지도(Extensive

grammar teaching) 교육 즉 한 과에서 여러 문법 구조 지식을 다룸이 좋은가?

(6) 명시적 문법 지식을 가르치는 것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

(7) 암시적 지식으로 문법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가?

(8) 문법은 별개 단원으로 가르침이 좋은가, 아니면 기능 단원과 통합해 가르침이

좋은가?

이에 대해 그 해결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런 주장이 한국어교육에서도

사실로 입증이 되는지 아직도 검증해야 할 사항이 많다.

(1) 문법 교수는 문법 형태뿐 아니라 의미와 용법에 대해서도 강조해야 한다.

(2) 교사들은 문법 전체를 가르칠 생각을 말고 학습자들에게 쟁점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문법 구조들을 가르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

(3) 문법은 입문자보다 언어사용 능력(중급 정도 수준)을 습득한 학습자에게 가르칠

때 가장 효과적이다.

(4) 문법 교수는 분산적 교수 방안보다 집중적 교수 방안이 효과적이다.

(5) 암시적 지식의 습득을 가져오는 수단으로 명시적 문법 지식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다. 명시적 지식은 구조초점 교수법이나 의미초점 교수법 모두에서 가능하며 구조

초점 교수법일 경우에는 연역적, 귀납적 접근법이 모두 최상으로 작동할 수 있다.

(6) 구조초점 방식으로 집중 교육을 받는 경우와 달리 우연적 방식의 의미초점 접

근법은 문법적 쟁점들을 장기적으로 교육받으므로 특별한 가치가 있다.

(7) 문법 학습에서 교정 피드백은 중요하며 명시적 방법과 암시적 방법을 혼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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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을 입력 및 출력 때를 상관하지 말고 활용할 때 효과적이다.

(8) 문법 교육은 별개 독립 시간으로 제공될 수도 있고(구조 중심 형태 초점), 기능

활동과 통합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의미 중심 형태 초점).

1990년대 이래 과거의 의사소통 중심 교육에 대한 비판이 본격화하면서 의사소통

중심 교육의 장점은 살리면서 과거에 소홀했던 문법 교육을 보강하는 방법들이 시도

되어 학습자의 ‘유창성’뿐만 아니라 ‘정확성’도 배양하려는 노력이 보편화하고 있다. 따

라서 문법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주목하게 하는 형태 초점화 교육이 문법 의식 고양,

상호 작용 강화, 창의적 받아쓰기(딕토글로스 dictogloss) 등의 다양한 교수법으로 다

음과 같이 시도되고 있다(Dougthy & Williams 1998, 이진화 2008:104).

<형태 초점(focus on form) 문법 교육의 기법>

① 입력 포화(input flood): 가르치려는 언어 형식을 많이 제공하여 터득하게 하기.

② 과제 수행 필수 언어(task-essential language): 과제 수행용 필수 표현 제공하

기.

③ 입력 강화(input enhancement): 목표 문법 항목을 주목하도록 시각적으로 글자

의 색깔, 크기, 모양 등을 달리하거나 청각적으로 억양을 달리하여 주목하게 하는 방

법.

④ 의미 협상(negotiation): 출력 표현에 대해 동료의 피드백을 주어 의미 협상과정

으로 터득하기.

⑤ 오류 교정용 대체 표현 제시(recast): 오류 표현을 직접 지적하지 않고 정확한

대체 표현을 보여 주어 오류를 터득하고 교정하게 하는 방법.9)

9) 오류 교정 방법에 대해서는 Brown(2001:288-294)에서 개괄하고 있다. Thornbery(1999:117-119)는 

오류 교정 방법을 12가지나 제시하고 있다. 

① 부정하기: “틀렸어요”(No)라고 명확히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며 학습자에게 무엇이 틀렸는지 어떤 단서

도 제공하지 않는다. 학습자는 자가 교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교체 표현 즉시 제시하기: 이것은 틀린 부분을 직접 교사가 고쳐 주는 방법이다.

③ 문법 용어를 사용해 오류 지적하기: “조사가 틀렸어요.”처럼 문법 용어로 해당 오류 부분을 지적하는 

방법이다. 학습자가 이미 문법 용어를 알고 있어야 한다. 

④ 틀렸어요. 다른 사람 없어요?: 다른 또래 구성원을 통해 교정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학생의 자가(自家) 

교정 기회를 막아 학생에게 창피를 줄 수 있다. 

⑤ 오류 앞부분 반복하기: 교사는 오류가 나타난 부분 앞까지 학습자의 발화를 반복하거나 오류 부분을 

손가락으로 지적하여 오류를 발견 교정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⑥ 반복 발화 반문하기: 학습자 발화를 반복하되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의문의 억양으로 하여 오류를 깨닫

게 하는 방법이다.

⑦ 발화 재반복 요구하기: 학습자에게 못 알아들었다고 밝힘으로써 무언가 틀렸음을 암시하며 재발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⑧ 오류 상황을 적용하기: 오류 표현대로 이해했을 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법이다. 가령, 의존명사 사

용을 “한 개의 종이”라고 했을 때 “종이가 한 개라고?”처럼 지적하거나 반문하여 문제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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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출력 강화(output enhancement): 출력 표현에 대해 묻거나 유도 질문하여 오류

를 수정하고 표현을 정교화하기.

⑦ 상호작용을 통한 강화(interaction enhancement): 학생 상호간 활동, 교사-학생간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문법 요소에 대한 인식 강화.

⑧ 창의적 받아쓰기(dictogloss): 형식과 어휘에 주목하면서, 들었던 내용을 메모했

다가 그것을 토대로 텍스트를 재구성하고 나서 원본과 대조하여 반성하게 하는 방법

으로 단순 받아쓰기와 구별된다(Wajnryb 1990).

⑨ 의식 고양(consciousness raising): 문법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호작용활동으로 언

어형식에 집중하게 하기.

⑩ 입력 처리(input processing): 문법 규칙을 설명한 후 다양한 입력 훈련을 제시하

기(VanPatten & Cadiemo 1993).

⑪ 가든 패스(garden path): 의도적으로 오류를 유도시키고 교사가 개입해 교정하

기10).

이러한 교육문법의 새로운 변화들은 기능 중심(skill-based), 의미 중심(focus on

meaning)으로 가르치던 의사소통 중심 교육의 방법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을 보완하는 것이며 약화된 문법 교육을 절충하여 강화하는 차원이다.

8.2 교수학습의 과학화

교실을 어떻게 해야 흥미진진한 역동적 교실 분위기로 만들고 언어기능 습득과 문

화 학습은 어떻게 시간을 안배할 것인가, 교재는 어떤 교재가 좋은 것인지 등에 대해

한국어교육에서의 과학적 적용 연구가 필요하다. 다행히 한국어 교사화법을 담화분석

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화이론(Conversation Theories)을 적용한 것이

다.

대화이론은 언어학습에서 학습자가 상호 대화를 하는 속에서 발달한다고 주장한다.

⑨ 즉시 교정: “한 개의 종이”에서 “한 개의”는 “한 개의 상품”처럼 쓰고 ‘종이’는 “한 장의 종이”로 해야 

한다고 즉시 교정하는 방법이다. 

⑩ 교정하여 들려주고 반문하기: “아, 한 장의 종이, 그렇지?”처럼 바른 표현을 알려 주고 반문하는 방법

이다.

⑪ 긍정하기: “좋아요”(Good)라고 일단 오류를 무시하고 소통에 기여하는 쪽으로 수용하는 방법이다. 

⑫ 오류 판서하고 나중에 다루기: 교사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오류를 칠판에 써 두었다가 뒤에 다루는 

방법이다. 

10) 영어에서는 비교급, 최상급의 규칙형을 설명한 후, 불규칙형들에 대해서 먼저 규칙형으로 출력하게 

한 후 오류를 지적하고 불규칙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이 가든 패스법이다. 정원에 자연스레 난 길을 따

라 가게 하듯 학습자에게 규칙에 따라 자유롭게 적용하게 한 후 오류 발생 시 개입 시정하는 방식이

란 뜻에서 garden path로 이름이 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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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이론에는 디딤판(비계, scaffold), 상호작용, 피드백, 의미 협상 등의 개념이 있다.

대화 이론에서 언어 학습은 학습자가 대화에 참여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가장

훌륭한 대화란 교사나 원어민이나 상급 숙달자가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

는 디딤판 역할을 제공해 주어야 가장 이상적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는 제1언

어 습득에서 아기에게 어머니가 유아의 말을 격려하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디딤판

역할을 하여 아기 발화를 이끌고 확대해 주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따라서 교실이 학생 상호간에 대화 훈련의 장이 되도록 교사는 교과 수업 설계

(lesson planning)를 해야 한다. 어떤 교재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미리 읽어오기

과제는 무엇이고, 수업시간에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어떤 토의 과제를 유도할 것인

지, 토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한 대체 과제나 대체 토의 방안은 무엇

인지 준비하여 사전 설계가 철저해야 한다. 사전 설계 단계에서는 목적과 목표를 구

분해야 한다. 장기계획(long-term planning)에서는 목적을 설정하고 단기계획

(short-term planning)이나 1일 수업설계(day’s lesson design)에서는 구체적, 계량적

목표를 설정하여 다음 지침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 특히 수업은 문법적 사항으로만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 수업지도안은 어느 교사가 대신 들어가더라도 즉시 시행할 수

있게 구체적이고 친절해야 한다.

(1) 예비활동(warm-up)으로 시작하라.

(2)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을 포함하라.

(3) 학생들에게 한 가지 문법 사항을 소통시키도록 준비하라.

(4) 어휘와 문법은 재활용하도록 반복하라.

(5) 문화를 수업에 통합하라.

특히 문법 지식을 거론하지 않고도 문법의식을 높이는 교수학습법의 개발이 필요하

다. 다음 (1)처럼 문법 의존적 문법 교육(covering grammar)보다는 (2)처럼 실제 맥락

의존 활동을 통해 문법의식을 높이는 탈문법교육(uncovering grammar)을 실천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령 현재 진행의 표현을 할 때 두 가지 교사의 방식이 있다.

(1) 오늘은 현재 진행의 표현을 알아봅니다. 한국어에는 ‘-고 있다’, -는 중이다‘ 같

은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어미 ’-고‘와 ’있다‘라는 보조용언을 결합하면 됩니다. 자 예

를 들어 보지요. ‘해가 뜨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2) <교사> 자 나를 보세요. (교실을 걸으면서) 나는 교실에서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다. 걷고 있어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학생> 선생님은 걷고 있습니다.

<교사> 좋아요. 다 같이 반복해 보세요.

<학생> 선생님은 걷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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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교실 맥락(class context) 즉 학습 맥락(the context of learning)과 실생활

맥락(real-life context) 즉 사용 맥락(the context of use)을 연결하도록 해야 한다. 우

리가 학생들을 문법으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학습하게 할 수는 없다. 언어학습은 단

순히 기계적, 단선적, 입력-출력 자동식이 아니고 보다 변덕스러운 과정이다. 라르센-

프리먼(Diane Larsen-Freeman 1997)은 언어학습을 혼돈의 과학 복잡계로 설명하여

“언어 학습은 한 항목을 배우고 차례대로 이동하면 되는 단선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학습 과정도 단선적이지 않고 봉우리와 계곡과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과정이다”라

고 하였다. 따라서 언어학습은 기계적이라기보다 유기적이고 입력-출력이 자동화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새 단어를 학습하고 기억하려면 새 단어에 대한 주목(noticing)이 필요한데 문

법 형태의 주목만으로는 언어학습은 불완전하여 그 형태가 쓰이는 언어맥락 속에서의

사물을 같이 주목해야 한다고 한다. 형태 학습이 없는 의미 학습은 의미 맥락의 체득

이 어렵고, 반대로 실생활의 의미 맥락 학습이 없는 형태 학습만으로는 형태가 맥락

속에서 체득되지 못한다.

따라서 언어학습을 위해서 학습자는 자신이 노출된 입력 언어의 특징에 주목하여야

하고 자신의 학습과정에 형성되는 중간언어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언어의 차

이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이런 언어적 주목 현상을 고안한 학습활동을 언어의식 고

양(conscious-raising) 활동이라 한다. 언어의식 고양은 <제시(presentation) - 연습

(practice) - 생산(production)>처럼 즉각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천천히 효과를 발하여

<입력(input) – 주목(noticing) – 흡수(intake) – 출력(output)>의 과정을 거친다.

문법 설명의 경우 시간 통제를 하지 않으면 교사 설명이 많아질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주목케 하고 특징을 인지하여 스스로 규칙을 구성하고 학습자끼리 규칙을

조정해 가는 발견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교사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8.3. 이중언어 교육: 학습자의 모국어 보전 방법

(1) 기초소통능력(BICS)와 학습언어능력(CALP)

커민스(James Cummins)가 제안한 기초소통능력(생활언어, BICS: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s) 개념과 교과언어능력(학습언어, CALP: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개념이 언어교육에서 유용하다. 기초소통

능력은 일상생활어 소통의 기술을 가리키며 교과언어능력(CALP)은 교과 학습활동을

위한 언어 사용 기술을 가리킨다. 교과언어능력(CALP)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수

학습 지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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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습자가 교과 지식에서 어느 정도의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② 학습자의 CALP 수준의 발달 상태를 점검하라.

③ 언어기술의 다양화에 필요한 과제를 선택하라. 특정 주제에 대해 읽기와 듣기를

중심으로 익히게 하고 다시 그것을 주제로 말하고 쓰도록 훈련하는 방식이 전형적이

다.

④ CALP 능력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요약하기, 보고하기, 증명하기 등과 같은 말하

기, 쓰기 과제를 반드시 포함하라. 그런 활동을 통해 관련 어휘나 표현을 익히게 된

다.

⑤ 특수과제 수행에 유용한 언어학습이나 소통전략을 학생들에게 환기시켜라. 개인

또는 소그룹별 활동을 통하여 전략을 익히면 이런 경험이 다른 교과 활동에도 유용하

다.

⑥ 가설의 생성과 추상적 사고 활동이 요구되는 문제 해결식 과제를 부여하라.

(2) 학습자의 모어 보전 전략 필요

이상적인 것은 학습자의 모어(제1언어)를 기반으로 한국어 능력을 함양하려는 전략

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어로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모어를 확실히 익히는 것을

제1의 원칙으로 해야 한다”라는 전제 아래에서 학습자 모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학부모와 함께 같이 문제를 풀어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한국사회도 이민자의 급증으로 다문화사회가 형성되면서 정체성의 문제가 대두된

다. 단순히 기술이나 학문의 취득을 위해 외국어를 익히고 자신의 모어를 흔들림 없

이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에 거주하

게 되면서는 자신이나 자기 자식이 거주 언어를 습득하면서 정체성의 문제가 대두된

다. 성인조차 거주 언어를 못하면 억울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심리적으

로 위축되기에 언어인권의 문제가 대두된다. 또한 외국어나 제2 언어를 배운다는 것

은 자아 정체성을 배경으로 한 심리적 동기가 매우 중요하므로 적극적 학습 동기를

형성하는 것이 외국어 학습 성패를 크게 좌우한다.

이주자가 많아지고 개인이나 국가가 세계화를 표방하는 시대에 이중, 삼중, 다중 언

어구사자가 많아지는 사회가 되었으므로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가 뒤따라야 하므로 초

문화적 정체성( transcultural identity), 다문화 정체성(multicultural identity), 복수 정

체성(multiple identity)을 유지하고 진작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언어교육에서 언어습득은 모어 유지와 한국어 학습 환경을 잘 병존시키는 환경을

조성하고 언어의 자연습득을 유지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10세 이

후 학생은 모어 유지가 가능하지만 10세 이하 학생은 모어 유지가 어려워 모어 소멸

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이중언어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

를 배려하는 진정한 목표는 한국어 습득보다도 모어 정체성을 유지해 주고 배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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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과 태도요 그런 태도 기반의 정책인 것이다. 커민스(Cummins 1978)는 이중언어

발달의 4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는데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나카지마 카

즈코 편저, 이미숙 외 역 2012: 35-41).

① 상승효과를 얻는 가산적 이중언어정책(additive bilingualism enrichment

principle)

아동의 모어를 보전해 주는 이중언어교육정책을 써야 한다. 모어가 중요 언어라면

모어가 보전되고 활성화될 가능성이 큰데 모어가 영향력이 적은 소수민족어인 경우는

외국어교육이 소수민족의 모어를 소홀하게 되어 감산적 이중언어교육으로 흐르게 된

다. 따라서 이중언어교육은 가산적 이중언어교육이 되도록 전략을 세워야 한다. 21세

기 언어교육의 과제는 어떤 환경에 처한 소수언어집단의 아동이라도 가산적 이중언어

사용자로 훌륭히 키우는 일이다.

② 2언어 상호의존 원칙(linguistic interdependence principle)

한 언어를 배울 때 익힌 기저 지식이 다른 언어 학습시에 그대로 기저지식으로 작

동한다고 하는 견해를 ‘공유기저능력 모델’(Common Under Proficience)이라고 한다.

가령 구구단을 배운 언어는 다른 언어학습 시에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다.

③ 회화, 교과언어능력의 원칙(conversational/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principle)

학습자의 여건에 따라 BICS(회화능력)의 습득은 1-2년 내외, CALP(교과언어능력)

는 5-10년이 걸리듯이 회화능력과 교과언어능력은 습득시간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④ 상호 소통 활동 충족의 원칙(sufficient communicative interaction principle)

언어능력은 다른 사람과 충분히 질 높은 소통 활동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이

다. 단지 듣기만 하는 수동적 입력이 아니라 회화에 적극적으로 활발히 참가하는 노

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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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평가론

- 한국어 능력 평가와 한국어능력시험 -

김 정 숙 (고려대학교)

1. 언어 능력 평가의 개요

○ 평가도 학습의 연장이다. 평가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또 다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취감, 만족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형식적 시험만이 평가의 전부가 아니다(강의 중 평가, 쪽지 시험, 수행 평가, 포트

폴리오 평가, 프로젝트 평가 등).

1.1. 언어 능력 평가의 목적과 기능

1) 학습자의 언어 사용 능력을 평가한다.

2) 학습자의 강점과 취약점을 파악하여 향후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진

단과 처방을 내린다.

3) 학습자로 하여금 건전한 긴장감과 동기를 유발시켜 학습 효과를 높인다.

4) 평가 결과를 교육 과정 및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등의 개선에 활용한다.

1.2. 평가의 종류

1) 배치 평가: 학습자를 수준에 맞는 반에 배치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

2) 성취도 평가: 특정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에 대한 성취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

가

3) 숙달도 평가: 특정 교육 과정이나 교육 내용과는 관계없이 개인의 언어 사용 능

력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

4) 진단 평가: 학습자의 지식이나 수행 능력의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

1.3. 평가의 요건

1) 신뢰도

○ 측정하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는가(출제와 채점)?

○ 표준화, 정확성, 결과의 안정성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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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당도

○ 평가 내용이나 평가 방법이 평가 목적에 부합되는가?

○ 평가 결과가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는가?

○ 평가의 구조가 타당한가?

3) 실용성

○ 평가의 실행, 처리 및 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인가?

2. 의사소통능력/숙달도와 평가 범주

2.1. Canale의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1983)

○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 문법적 문장을 생성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 사회언어학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담화 맥락에 적절한 언어 형식

을 사용해 의도하는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담화 능력(discourse competence): 조리 있고 일관성 있게 담화를 구성하고 이해

할 수 있는 능력.

○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2.2 ACTFL의 언어 숙달도(proficiency)(1986)

(The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

○ 과제/기능(task/function): 그 언어를 이용한 실세계에서의 과제 수행 능력

○ 맥락(context): 과제 수행이 가능한 의사소통 상황 및 조건

○ 내용(content): 다룰 수 있는 주제 및 화제

○ 정확성(accuracy): 이해와 산출의 수용 가능성, 질, 정확성. 문법, 발음, 어휘, 화

용적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유창성 등이 포함됨.

○ 담화 형태(text type): 다룰 수 있는 텍스트의 단위 및 유형

2.3. 유럽공통참조기준의 언어 사용자의 능력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2001)

○ 일반적 능력

• 선언적 지식(상식, 사회문화적 지식, 상호문화적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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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평가 목표

교육 내용

과제/기능 주제 담화 형태

고급
대부분의 사회적․추상적 주제 처리 능
력과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의 기능 수
행 능력을 평가한다.

주장하기
논증하기
토론하기

대부분의 사회적 주제
대부분의 추상적 주제

전문적 주제 

확장된 
담화

중급
친숙한 추상적․사회적 주제 처리 능력
과 객관적 설명 능력을 평가한다.

설명하기
묘사하기
비교하기

친숙한 사회적 주제
친숙한 추상적 주제

문단

초급
개인적 주제 처리 능력과 기본적인 의
사소통 능력을 평가한다.

질문하기
대답하기

일상적 주제 
친숙한 주제
구체적 주제

문장(들)

• 기능과 노하우(실용적 기능, 상호문화적 기능)

• 개성과 관련된 능력(태도, 동기, 가치관, 신념, 인지적 스타일, 성격 등)

• 학습능력(언어와 의사소통에 대한 의식, 음성에 대한 의식과 능력, 학습기술,

발견능력)

○ 의사소통적 언어능력

• 언어적 능력(어휘, 문법, 의미, 음운, 정서법, 정음학)

• 사회언어적 능력(사회적 관계의 언어 표지, 예의 관습, 관용어․격언, 인용문,

속담 등, 언어사용여, 언어의 변이형)

• 화용적 능력(담화능력, 기능적 능력)

2.3. 등급별 평가 목표 및 내용

<표 1> 등급별 평가 목표 및 내용

3. 평가의 준비 및 시행

3.1. 평가 설계

1) 평가 목표 확인

○ 교육 목표와 평가 목표를 확인한다.

○ 평가 의사소통 능력과 이의 수행에 필요한 언어 지식(문법, 어휘 등)을 확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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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항목 선정

○ 평가 항목이 교육․평가 목표를 측정하는 데 적절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항목

을 선정한다.

○ 평가 범주에 따라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고, 평가 항목이 특정 범주나 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평가 문항의 구조적 틀 설계 및 출제계획표 작성

○ 평가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 유형을 결정하고, 문항의 배열 순서를 결정한다.

○ 평가와 관련된 제 변인을 고려하여 설계한다(평가 시기, 장소, 여건, 시간, 수험

자 수, 평가자)

(1) 평가 유형

○ 평가하고자 하는 항목의 특성과 목적에 부합하는 문항 유형을 결정한다(특정

기술 측정ː연계 기술 측정, 어휘력ː담화 이해력 측정).

○ 담화 맥락이 결여된 평가 유형을 지양한다.

(2) 문항의 배열

○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한다.

∙ 적절한 난이도 수준 유지

∙ 단순 → 복잡

∙ 쉬운 것 → 어려운 것

4) 평가 문항 작성

○ 평가 구조를 최대한 유지하며 문항을 작성한다.

○ 적절한 입력 자료를 사용한다(평가 항목에 맞는 지문, 녹음 자료 등. 의사소통

능력 측정의 경우라면 실제적 자료의 활용 중요).

○ 지문과 보기 모두 학습자의 수준에 맞도록 구성한다.

○ 무엇을 묻는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문두를 작성한다.

○ 같은 시험지 안에 다른 문항의 답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보기의 길

이가 정답을 암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 읽거나 듣지 않고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항이 되지 않도록 보기 구성에 유

의한다.

5) 평가지 검토

○ 평가 내용이 평가 목표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 각각의 문제 항목이 측정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나?

○ 평가 항목이 교육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했나?

○ 난이도가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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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수가 적절한가?

○ 지시문이 명확한가?

○ 주어진 보기가 적절한가?

○ 교육 내용을 변형이나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한 것은 아닌가?

6) 채점 기준 마련

○ 객관적이고 분명한 채점 기준을 마련하다.

∙단답형

∙서술형

∙논술형

○ 쓰기와 듣기․읽기 영역의 채점 기준에는 차별화가 가능하다.

3.2. 평가 시행

○ 학습자들이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편안한 평가 여건을 조성하는 것

이 중요하다.

○ 평가에 필요한 기자재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평가자는 돌발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3.3. 채점

1) 총괄적 채점: 전체적인 인상을 중심으로 신속히 실시하는 채점.

2) 분석적 채점: 평가 구인 별로 나누어 실시하는 채점.

3) 기본 특성 평가: 전체적 구성, 부분의 구조, 어휘 등 평가 목표와 관련된 특징에

중심을 두고 평가하는 방법.

3.4. 평가

1) 시험문제의 난이도, 학생의 반응, 제한 시간 등, 평가 결과를 통해 얻은 정보를

기록하고 다음 평가에 활용한다.

2) Washback 효과: 평가가 수업에 미치는 영향

○ 학습자에게 교정학습이나 보충학습의 기회 제공하여, 이후의 학습 과정을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사의 수업 목표 수정, 수업 방법 개선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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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문항의 적절성

4.1. 다음 문항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A. 밑줄 친 것 중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나는 아침에 일찍 ㉠ 일어나서 제일 먼저 신문을 본다. 어제 무슨 일이 ㉡ 일어났

는지 ㉢ 알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일기예보를 보고 그날의 날씨가 ㉣ 어떨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① ㉠ ② ㉡ ③ ㉢ ④ ㉣

B. 다음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직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의사, 노래를 부르는 가수,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 등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① 직업의 역할 ② 직업의 의미

③ 직업의 종류 ④ 직업의 필요성

C. 다음 (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태권도는 2000년 전에 (               ) 한국의 전통 무술이다. 태권도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총이나 칼 등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과 맨발로 자기를 지킬 수 있다.

① 중국에서 들어온 ② 전 세계에서 유명한

③ 올림픽 경기로 선택된 ④ 한국에서 처음 시작된

D.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여: 감사합니다. 한국 극장입니다.

남: 여보세요. 공연 예약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여: 전화나 인터넷으로 취소하시면 됩니다.

남: 그럼 다 환불받을 수 있나요?

여: 하루 전까지 취소하시면 전액이 환불됩니다. 그러나 하루 전부터 공연 시작 

전까지는 90%가 환불되고, 공연이 시작되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남: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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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화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예약을 하려고 ② 예약을 확인하려고

③ 예약 방법을 물으려고 ④ 예약 취소 방법을 물으려고

2)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환불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② 전화를 걸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공연 시작 후에는 반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④ 하루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전액을 환불받는다.

E. 다음 이야기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할 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환경 파괴와 오염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즉, 

나 자신부터 환경을 파괴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반성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 환경 보호를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물을 아껴 써야 합니다. ……

① 물을 아껴 쓴다. ② 자원을 재활용한다.

③ 세제를 적게 사용한다. ④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

F. 다음 글에서 글쓴이가 말하려는 것을 고르십시오.

  여우 한 마리가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잠들어 있는 뱀을 보았다. '이 뱀은 몸이 

아주 길구나. 내 몸도 뱀처럼 길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높은 곳에도 쉽게 올라

갈 수 있을 텐데.' 여우는 뱀의 긴 몸이 부러웠다. 그래서 여우는 뱀 옆에 누워서 

자신의 몸을 늘여 보기로 했다. '어, 내 몸도 조금씩 길어지는 것 같은데?' 신이 

난 여우는 더욱 힘을 주면서 몸을 길게 늘였다. 하지만 어느 정도 늘어난 몸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다. '좋아, 있는 힘을 다해 늘여 보는 거야.' 여우는 숨을 크게 

쉬고, 몸을 최대한 길게 늘이기 위해 있는 힘을 다 주었다. 그런데 갑자기 "뚝" 하

는 소리가 들렸다. 그만 여우의 허리가 부러지고 만 것이다.

①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② 남의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③ 다른 사람을 무조건 흉내 내지 말아야 한다.

④ 세상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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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다음 글을 읽고 ( )에 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나는 어제 저녁에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늦게 끝나서 

30분이나 늦게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나는 친구에게 "(          ) 미안해." 하고 

말했습니다.

H. 다음을 읽고 150~300자로 글을 쓰십시오.

어느 계절을 좋아합니까? 왜 그 계절을 좋아합니까? 그 계절에 특별히 무엇을 합

니까?

5. 한국어능력시험(TOPIK)

5.1. 개요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한인들의 한국어 구

사 능력을 평가하고 한국어 학습 방향을 제시하며 세계에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기 위

해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하는 시험으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험을 주관

하고 있다. 이 시험은 한국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국가 차원의 시험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한국에서의 유학과 취업에 한국어 능력을 입증하는 근거로 널리 활

용되고 있다.

5.2. 평가 영역 및 영역별 평가 목표

TOPIK의 평가 영역은 어휘ㆍ문법, 쓰기, 듣기, 읽기의 4개 영역이며, 표현(어휘ㆍ문

법, 쓰기)과 이해(듣기, 읽기)로 묶여 평가된다.

각 영역별 평가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어휘ㆍ문법

• 어휘 및 문법의 정확한 구사 능력을 평가한다.

• 담화 맥락에 적절한 어휘 및 문법 사용 능력을 평가한다.

• 담화나 텍스트의 특성에 적절한 어휘 및 문법 구사 능력을 평가한다.

2) 쓰기

• 정확하고 적절한 문장 구성 능력을 평가한다.

• 담화 맥락에 적절한 담화 구성 능력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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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시험 종류 초급 중급 고급

등급 결정

시험 성적에 따라 응시한 시험 내에서 등급 결정

50점 

이상

70점 

초과

50점 

이상

70점 

초과

50점 

이상

70점 

초과

• 맥락과 격식에 적절한 짧은 글 쓰기 능력을 평가한다.

• 일관성 있고 조리 있게 글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3) 듣기

• 음성의 정확한 분별을 통한 의미 파악 능력을 평가한다.

• 들은 내용에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듣고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들은 내용을 이용해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종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4) 읽기

• 비언어적ㆍ언어적 표지의 이해 능력을 평가한다.

• 읽고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읽고 주제나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 읽은 내용을 이용해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종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5.3. 평가 등급 및 등급 부여 방식

한국어능력시험은 1~6등급으로 평가되는 등급제 시험으로, 수험자는 자신의 한국어

수준에 맞는 등급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르게 된다. 초중고급 3종의 문제를 이용해 시

험을 치르고 성적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표 2>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 등급 및 등급 부여 방식

5.4. 등급별 평가 기준

각 등급에는 총괄 기술(general description)과 영역별 평가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TOPIK의 등급별 총괄 기술(general description)은 <표 3>과 같다. 초급에서는 일상

적인 맥락에서 요구되는 생존 기능 수행 및 사적인 화제 처리를, 중급에서는 사회적

맥락에서의 일반적 의사소통과 친숙한 사회적 주제에 관한 객관적 설명과 서술을, 고

급에서는 화제 전반과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한 내용의 논리적 표현을 주 평가 내용

으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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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총괄 기술

1급

자기 소개하기, 물건 사기, 음식 주문하기 등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 가족, 취미, 날씨 등 매우 사적이고 친

숙한 화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약 800개의 기초 어휘

와 기본 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단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 또한 

간단한 생활문과 실용문을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다.

2급

전화하기, 부탁하기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우체국, 은행 등의 공공

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약 1,500~2,000개의 어휘를 이

용하여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해 문단 단위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

다. 공식적 상황과 비공식적 상황에서의 언어를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3급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다양한 공공시설의 이

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초적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친숙

하고 구체적인 소재는 물론, 자신에게 친숙한 사회적 소재를 문단 단위로 표

현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구분해서 이해하

고 사용할 수 있다.  

4급

공공시설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뉴스, 

신문  기사 중 비교적 평이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회적․추상

적 소재를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자주 사용

되는 관용적 표현과 대표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문화

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5급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소재

에 관해서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공식적, 비공식적 맥락과 구어적, 문

어적 맥락에 따라 언어를 적절히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6급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비교적 정

확하고 유창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

숙하지 않은 주제에 관해서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 원어민 화자의 수준

에는 이르지는 못하나 대부분의 기능 수행이나 의미 표현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표 3> 등급별 총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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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초급 중급 고급

내용 및 과제 수행 9점 9점 9점

글의 전개 구조 6점 6점 6점

언어 사용
다양성 9점 7점 7점

정확성 6점 5점 5점

사회언어학적 기능 / 3점 3점

총점 30점 30점 30점

평가 범주 평가 내용

내용 및 

과제 수행
요구된 내용을 적절하게 포괄하며, 과제를 적절히 수행하였는가?

 글의 

전개 구조

적절한 문단 구조를 이용하고 담화 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응

집성 있게 구성하였는가?

언어 

사용

다양성 해당 등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하였는가?

정확성 해당 등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하였는가?

사회언어학적 

기능
글의 장르적 특성에 맞추어 격식(register)을 적절히 사용하였는가?

5.5. 시험 방식 및 배점, 문항 유형

한국어능력시험은 현재는 지필고사 방식으로 치러진다.

각 영역별 배점은 100점씩으로 총 400점 만점이다. 어휘ㆍ문법, 듣기, 읽기 영역은

객관식(4지 택1) 30문항으로 구성되며, 쓰기 영역은 객관식 40%(10문항), 주관식 문항

60%(4~6문항)로 구성된다.

5.6. 쓰기 평가의 구인 및 작문 채점 방법

쓰기 영역의 주관식 문항은 문장 만들기와 문장/문단 완성하기 3~5문항, 작문(초급

150~300자, 중급 400~600자, 고급 700~800자) 1문항으로 구성된다. 작문의 배점은 30점

이며, <표 4>의 평가 기준에 근거해 채점한다.

<표 4＞　작문 평가 기준

다만 초급의 경우는 아직 문어의 특성에 맞는 글쓰기 능력이 발달하기 전으로 보아

사회언어학적 기능을 평가하지 않는다. 등급별 구인과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다.

<표 5> 한국어능력시험 작문 평가의 구인과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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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채점 근거
점수 구분

상 중 하

내용 및 

과제 수행

(9점)

 1)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2) 제시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3)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하였는가?

9~7 6~4 3~0

글의 

전개 구조

(6점)

 1) 시작과 마무리를 적절하게 구성하였는가?

 2) 내용 전개에 긴밀성이 있는가? 

 3) 내용의 전환에 따라 문단을 적절히 구성하였는

가?

6~5 4~3 2~0

언어 사용

(12점)

 중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다양하게 사용하였는가? 7~6 5~3 2~0

 중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정확하게 사용하였는가? 5~4 3~2 1~0

사회언어학적 

기능

(3점)

구어적 특징이 드러나는 어휘나 문법(종결형, 어미, 

조사, 조사 생략, 어휘 등)을 사용하지 않고 문어의 

특성을 살려 글을 썼는가?

3 2 1~0

채점 기준을 중급을 예로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6>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영역 작문 문항 채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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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의미론

최 상 진 (경희대학교)

1. 의미론의 정의

의미론 : 언어의미를 연구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

국어의미론 : 국어의미의 구조와 체계를 밝히는 학문.

Semantics : M. Breal(1897) Essai de Semantique, Semiology, Semiotics

K. Reisig(1825) Semasiologie

2. 의미연구의 기본단위

1) 형태소( Morpheme ), Sememe( 의미소 )

S1 M1

M S

S2 M2

어휘소( Lexeme )와 어휘소 구성소 ( Lexon )

2) 음운론 음소 음운구조 음운자질 음운정보

형태론 형태소 형태구조 형태자질 형태정보

통사론 통사소 통사구조 통사자질 통사정보

의미론 의미소 의미구조 의미자질 의미정보

어휘론 어휘소 어휘구조 어휘자질 어휘정보

3. 사전에서의 한국어 의미정보

1) 뜻풀이 정보

2) 발음 정보

3) 품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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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문정보

5) 관용어 정보

6) 어원정보

7) 용례 정보

8) 방언 정보

9) 문헌자료 정보

10) 학술용어 정보

11) 비속어 정보

4. 의미론의 연구영역

1) 일반의미론

실용주의 의미론. 언어기호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행동에 관한 연구

사회생활, 교육 등에 나타나는 커뮤니케이션 장애에 대한 언어치료

오해, 오류, 노이로제, 언어적 류마치스, 언어심리적 전략 등

Korzybski, Hayakawa 등

2) 언어의미론 = 구조의미론

㉠ 어휘의미론 - 성분분석론 낱말밭 이론

㉡ 문장의미론 - 통사의미론 생성의미론 해석의미론

㉢ 형식의미론 - 논리의미론

㉣ 발화의미론 - 화용론 상황의미론

㉤ 담화의미론 - 텍스트 언어학

㉥ 인지의미론 - 인지과학 인지문법

5. 어휘의미의 內包(Intension)와 外延(Extension)

1) 개체들의 속성

2) 개체들의 집합

6. 類槪念과 種槪念

상위개념과 하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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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어의미의 原型 (Prototype)과 聯想群

1) 聯想群( Associated word group )과 意味場 ( Semantics Field )

2) 원개념과 파생개념 원형의미와 파생의미

8. 단어의 의미관계

1) 동의관계 2) 이의관계 3) 반의관계

4) 하의관계 5) 공유관계 6) 함의관계

9. 단어구조와 의미형성( B=Base a=affix )

B BB BBB BBBB

aB aBB BaB

Ba BBa Baa

a aa aaa

10. 어휘의미의 성분분석

1) 성분적 정의

2) 공통차원 시차특성

3) 분류적 성분과 관계적 성분

4) 보조적 성분과 잉여적 성분

11. 관용어( Idiom )와 연어( Collocation )

1) 관용어의 성격

① 관용어의 용어 - 관용어 관용구 이디엄 숙어 익힘말 익은말

② 관용어의 개념 - 두 가지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나 구.

③ 관용어의 형태

단어형 – 밤손님 / 피눈물 / 입씨름

바늘방석 / 콩가루 집안 / 물불 / 바지저고리

구형 - 미역국 먹다 / 손을 들다 / 옷을 벗다 / 죽을 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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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씨 까다 / 바가지 긁다 / 깨가 쏟아지다

비행기 태우다 / 기가 죽다

속담형 - 개밥의 도토리 / 오리발 내민다 / 그림의 떡 / 땅 짚고 헤엄치기

다의어형 - 돈을 먹다 / 입이 짧다 / 눈을 감다 / 국수 먹다 / 간이 붓다

2) 연어의 성격

① 연어의 개념 - 상호의존적 기대치를 갖는 낱말의 결합관계

머리를 깍다 / 종이를 찢다 / 머리를 감다 / 코를 골다

② 연어와 동질어 - 신-신다 신을 신다 꿈 / 꾸다-꿈을 꾸다. - 어원적 동질성

3) 공기관계와 선택제약

① 형태 통사론적 공기제약 - 비문법적인 문 하늘을 푸르다.

② 의미론적 공기제약 학교가 집으로 간다 / 그 소녀는 예쁜 먼지를 마신다.

그 소녀는 떡을 마신다.

주어 술어 목적어 누가 무엇을 듣는다. 주어- 有情性 목적어 - 無情性

서술어와 부사어 신발을 신어라 / 신발을 입어라

인간과 동식물 사람을 키우다 / 개를 가꾸다 // 사람을 재배하다.

12. 문장의미의 구성성분

1) 철수가 영희를 때렸다 / 영희가 철수를 때렸다. - 낱말의 의미총화≠문의미

2) 사람이 참새를 잡는다 / 참새가 사람을 잡는다.

3) 돌은 죽었다

4) 총각과 처녀는 이혼했다.

13. 문장의미의 격 (Semantic Case, Semantic Role)

1) 물이 따뜻하다 / 나는 따뜻하다 / 방이 따뜻하다 / 봄은 따뜻하다 / 옷이 따뜻하다.

2) Fillmore(1969). Case grammar 8개의 의미격

동작주(Agent) : 어떤 일을 일으키는 대상

경험자(Experiencer) : 어떤 심리상태를 체험하는 것

대상(Object) : 상태의 주체 및 상태변화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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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Instrument) : 수단

시발점(Source ) : 이동 및 상태변화의 출발점

목표점(Goal) : 이동 및 상태변화의 도착점

장소(Location) : 일과 상태가 일어나 위치

시간(Time) : 일과 상태가 일어나는 시간

14. 문장의미의 중의성(Syntactic Ambiguity)

1) The boy killed the girl with a gun.

2) 저기 새집이 있다.

3) 저기 키가 큰 할아버지의 손자가 간다.

4)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이 많다.

5) 학생이 다 출석하지 않았다.

6) 답을 몇 개 쓰지 못했다.

7) 그 집은 쓰러졌다.

15. 문장의미의 동의성

1) 그는 화가이다 / 그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철수는 민수의 앞에 서 있다 / 민수는 철수의 뒤에 서 있다.

2) 그녀는 콧대가 세다 / 그녀는 자존심이 세다.

3) 우물을 깊게 파라 / 우물을 깊이 파라.

4)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5) 영희가 그 새를 죽였다 / 영희가 그 새를 죽게 했다.

6) 오늘은 책이 잘 읽힌다 / 오늘은 책이 잘 읽어진다.

7) 그가 안 왔다 / 그가 오지 않았다.

8) 고양이가 쥐를 쫓는다 / 쥐가 고양이에게 쫓긴다.

9) 밥을 빨리 먹었다 / 빨리 밥을 먹었다.

16. 문장의미의 잉여성(Redundancy)

1) Intentionally murderer / male uncle / 미혼인 총각 / 결혼한 부부

2) 너도 역시 마찬가지다 / 너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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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너만 가거라 / 너 혼자 가거라 / 너만 혼자 가거라.

4) 아름다운 미녀 / 코가 긴 코끼리

5)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17. 문장의미의 장면( Situation )과 시점( Point of View )

1) 민관군 / 군관민, 남북회담 / 북남회담, 한일회담 / 일한회담, 연고전 / 고연전

2) 철수는 영희에게 맞았다./영희는 철수를 때렸다.

3) S : 연필이 어디에 있니?

H : 오른쪽이 있어

S : 오른쪽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4) 공감(Empathy) : 일정한 사건이나 상태를 문에 기술함에 있어서 문에 등장

하는 인물이나 사물을 화자가 자기 자신에게 일치시키는 것.

18. 문장의미의 초점( Focus )

나는 철수를 때리지 않았다.

① ② ③

① 내가 철수를 때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때렸다.

② 나는 철수가 아닌 다른 사람을 때렸다.

③ 나는 철수를 때린 것이 아니라 약올렸다.

19. 인지의미 분석의 예시

1) Rubin's cup

a. 반밖에 안 남았다. b. 아직 반이나 남아있다.

2) Figure와 Ground

a. 자전거가 성당 옆에 있다. b. 성당이 자전거 옆에 있다.

3) 다면어

a. 그 책은 두껍다. b. 그 책은 재미있다.



 2013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

- 88 -

4) Perspective

a. 나는 내일 서울에 옵니다. b. 나는 내일 서울에 갑니다.

5) 주체와 객체

a. 서울이 가까이 왔다. b. 서울에 가까이 왔다.

a. 가로수가 지나간다. b. 차가 달린다.

6) 정적 인지과정과 동적 인지과정

a. He fell. b. He took a fall.

7) Gestalt

a. 전체는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과 부분의 총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b. 전체로서 부분들이 단순히 병립하거나 아무렇게나 분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

접하게 하나의

조직된 전체(organized whole)를 이룬 하나의 통합체이다.

c. 각 요소가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을 맺고 하나의 단위를 구성해서 기능을 다하는

간추림을 지닌

전체이다.

d. 부분의미는 전체의미를 근거로 개념화되어 있다.

예) 피땀 / 철수는 큰 사람이다.

그 여자는 얼굴이 예쁘다 / 그 여자는 얼굴만 예쁘다 / 그 여자는 얼굴도 예쁘다.

e. 홀론( Holon 이론 )

예) 그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 그 사람은 슬픔의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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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통사론 특강

목 정 수 (서울시립대학교)

문장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해석되는가

<학습 목표>

1. 문장의 단위, 즉 통사단위가 무엇인지를 이해한다.

2. 어휘요소와 문법요소의 결합 방식을 이해한다.

3. 문장의 생성과 해석의 관계를 이해한다.

<강의 개요>

문장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언어의 기본적인 통사 단위가 무엇인가

를 분명히 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통사 단위인 단어를 어떻게 정의

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본다. 다음으로 단어와 구, 단어와 접사, 조사와 어미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전반적인 언어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틀을 익힌다.

1. 단어에서 문장까지

우리는 1장에서 언어학이 어떤 학문인가를 그 대상과 연구방법론을 통해서 알아보

았다. 언어학은 언어에 대한 과학적 탐구이다. 언어학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모국어

에 대해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명시적으로(=메타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고, 인

간 지식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언어의 본질에 접근해 갈 수 있다. 그런데, 언어라는

대상은 매우 복잡한 중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층위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층위에 따라 방법론도 나뉘는바, 크게 보면,

음운론, 통사론, 의미론이 핵심 분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본장은 통사론(syntax)이 핵심 주제이다. 통사론은 단어들이 어떻게 결합하여 문장

이라는 큰 단위를 형성하는가 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그 규칙과 원리를 밝히고자 한

다. 통사론, syntax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단어들의 배열, 결합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다. ‘한국어에서 어미는 동사(또는 용언) 뒤에 붙어야 한다’라든지,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놓인다’라든지, ‘영어에서 관사는 명사 앞에 와야 한다’라든지, ‘루마니아어의 정

관사의 위치는 영어와 정반대이다―cartea=book the―’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통사론

의 규칙들이다. 이렇게 개별 언어의 문장 형성 원리를 연구하는 개별 통사론에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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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여러 언어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편 통사 원리와 개별 언어에만 적용되는 특수

통사 원리를 다루는 유형론적 시각에서의 비교 통사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이

설정될 수 있다.

통사론이 단어들이 모여 문장을 형성하는 원리를 다루는 영역이라 한다면, 단어는

통사론의 최소 단위가 되고 문장은 통사론의 최대 단위가 된다. 단어를 더 쪼개어 더

작은 언어 단위들로 분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단어 내부의 구조는 ‘형태론

(morphology)’이라는 영역의 소관사항이 된다.

그러면, 먼저 문장의 구성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언어학자들은 그 단위를 전통적

으로 ‘단어(=낱말)’라 해 왔다. 그런데, 그 단어라는 것이 명확히 정의되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단어를 정의하기 위해 의미, 형태, 기능의 기준을 동원해 왔으나, 개

별 언어의 다양성 또는 언어들의 특수성 때문에 단일한 기준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쉬운 예로, ‘한국어’와 ‘Korean language’를 의미적으로 대응시켜 보면 동일한 개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데, 전자는 하나의 단어이고 후자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구라고 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단어 정의의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일반적으로 단어라는 단위를 추출하기 위해 원용되는 기준들에 대해서는 앞서 7장

에서 살펴본 바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기준들의 엄밀성을 따지기보다는 이러한 기준

을 통해 개별 언어에 따라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다

음과 같은 기준들은 흔히 우리가 단어 설정과 관련하여 인정하는 상식이다.

기준 1: 표기법상 띄어쓰기에 따라 양쪽에 휴지를 두면 단어가 된다.

기준 2: 품사 구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접사는 선행 어기와 함께 한 단어가 된다.

기준 3: 단일 의미에 대응되는 형태는 단어이다.

아무튼, 단어를 정의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단위성을 인정하여 단어라는

단위를 기본으로 삼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어는, 거칠게 말하면, 그 자체로서 화자가

기억하고, 문장을 만들 때마다 기억에서 끄집어내어 사용하는 단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어들을 모아서 기억 속에 저장해 두는 장소를 전문용어로 ‘어휘부

(lexicon)’ 또는 ‘마음 사전(mental dictionary)’이라고 한다. 소쉬르의 용어를 빌자면,

랑그(langue)라는 차원에 존재하는 어휘들의 저장소이다. 화자는 파롤(parole)의 차원

에서 어떤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적절한 단어들을 어휘부에서 찾아 끄

집어내어 이 단어들을 적절한 방식(통사론의 규칙과 원리)에 따라 결합시켜서 문장을

만들게 된다.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를 만나는 장면을 보고 그것을 문장으로 표현하

려면, 철수를 가리키는 단어(‘철수’)와 영희를 가리키는 단어(‘영희’),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나타내는 단어(‘만나-’)가 우선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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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와 ‘영희’가 각각 ‘만나-’라는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 속에서 갖게 되는 관계를 표

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능은 조사 ‘가’와 ‘를’ 또는 ‘와’가 담당한다. 그리고 이 사

건이 발화 순간과 관련해서 어떤 시점(時點)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낼 필요가 있고,

화자가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 즉, 단순히 사실을 진술하는 것인지

청자에게 묻는 것인지 아니면 명령하는 것인지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과

거나 현재지속을 나타내 주는 선어말어미 ‘-었-’과 이 문장이 어떤 자격을 갖는지를

결정하는 어말어미 ‘-다’가 동원된다. 이처럼 어휘부에서 해당 단어들을 끄집어 낸 다

음, 이 단어들을 적절하게 배열하여 ‘철수가 영희를 만났다’ 또는 ‘철수가 영희와 만났

다’라는 문장을 완성하게 된다.

여기서 한국어의 특징적인 면이 도출되는데, 그것은 문장을 종결지을 때, 화자가 어

떤 청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화자-청자 간의 관계가 문법적으로 실현된 어

말어미에 필수적으로 반영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음 문장들에서 어말어미의 다

양성을 살펴보고 그 변이에 따른 차이가 무엇인가를 되새겨 보자.

(가) 철수는 영희를 만났다.

(나) 철수는 영희를 만났습니다.

(다) 철수는 영희를 만났어.

(라) 철수가 영희를 만났어요.

(마) 철수가 영희를 만났지요.

(바) 철수가 영희를 만났군.

이상과 같이 문장을 구성할 때 발생되는 세부 절차를 따져 보면,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크게 명사 ‘철수’, ‘영희’라든가 동사 ‘만나-’라든가의 어휘적인 요소와 그들

의 문법적 관계를 실현시켜주는 조사나 어미 같은 문법적인 요소로 크게 구분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휘요소와 어휘요소, 어휘요소와 문법요소, 문법요소와 문

법요소의 결합 원리, 결합 제약이 통사론의 기본 사항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통사론은 사실 형태론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형태론이 단어

의 정체, 그 내적 구조를 연구하는 분야라는 것을 앞의 7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형태론과 통사론은 접점지대(interface)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통사론의 고유 영

역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단위들 간의 의존성, 그리고 위계성(hierarchy)을 보여주

는 것이다. 언어 기호의 일반 특성에서 알아보았듯이, 언어는 기본적으로 선조적 성격

을 지닌다. 선조성(linearity)이란 언어의 단위와 단위가 동시에 겹쳐서 나타날 수 없

고, 일정한 원리와 제약에 의해 일직선상에서 일차원적으로 전개된다는 성질을 말한

다. 따라서 이웃하는 요소들의 거리가 물리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인간 사회의 관계

에서 물리적 거리 외에 심리적/사회적 거리가 있듯이, 단어들의 배열에서도 물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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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배후에 숨겨진 관계의 친소성(親

疎性)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를 문장의 내적구조, 심층구조, 위계구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사론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문장 구성 요소들의 친소 관계를 평면적 구조에

서 입체적 구조로 밝혀 보여주는 것에 있다 할 것이다.

이처럼 문장 구조(=통사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몇 가지 개념

을 사례를 통해 정리해 보기로 하자.

2. 단어와 성분: 직접성분(IC; Immediate Constituent) 분석을 중심으로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석되는가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장이

무엇이고, 이 문장의 구성요소가 무엇인가, 그리고 문장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 하는 점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 절에서 간단히 언급했듯이, 단

어는 기본적으로 문장의 기본 단위이고 인지적으로도 화자의 기억의 단위가 된다. 그

러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주어진 단위가 몇 개의 단어로 분석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상당한 어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한 예로, 한국어의 “개는 영리

한 동물이다”라는 문장은 몇 단어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까? 뒤에 이어지는 설명

을 보기 전에 이에 대해 각자 생각을 하고 자신의 답과 이어지는 설명에서 제시되는

답을 비교해 보자. 시간은 5분 정도 주어진다.

‘철수는 영리한 학생이었다’라는 문장에는 ‘철수’, ‘-는’, ‘영리한’,11) ‘학생’, ‘-이-’, ‘-

었-’, ‘-다’ 이렇게 7개의 단위가 있음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런데 한국어의 띄

어쓰기 규정에 따르면 이들 7개의 단위를 모두 띄어 쓰지는 않고 있다. 영어 같은 언

어에서는 각각의 단어를 띄어쓰므로, 단어와 띄어쓰기의 단위가 대체로 일치하는데

한국어에서는 이 둘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주로 조사와 어미 때문이다. 조

사나 어미는 혼자서 하나의 단어가 되지만 앞 말에 붙어서 발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띄어쓰기에도 이것을 반영하여 앞 말에 붙여 쓰는 것이다. 앞 문장에서 ‘철수는’, ‘학생

이었다’와 같이 띄어쓰기에 의해 구별되는 단위를 국어 문법에서는 ‘어절’이라 하는데,

인도-유럽언어의 억양구 단위와 대체로 일치하지만, 그에 대응되는 개념은 아니다. 한

국어학에서 어절은 조사나 어미가 앞 말에 붙어서 발화되어야 한다는 한국어의 특수

성 때문에 생긴 개념이다. 최근에는 구축된 말뭉치(corpus)의 양을 셀 때, 띄어쓰기

단위로 셀 수밖에 없으므로, 특수하지만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개념이다. ‘천만 어절

의 중세국어 코퍼스’. ‘1억 어절의 구어 한국어 말뭉치’ 등등. 다만 보편적인 언어학적

개념이 아니어서 다른 언어의 문법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11) ‘영리한’도 더 분석하면 ‘영리하-’와 ‘-ㄴ’으로 분석 가능하고, ‘영리하-’도 ‘영리’와 ‘하-’로 분석 가능

하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성을 위해, ‘영리한’을 하나의 단위

로 보고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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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조사는 명사에 붙고 어미는 동사에 붙으므로 ‘명사+조사’, 또는 ‘동사+어미’가

하나의 어절을 형성하게 된다. 명사는 어떠한 조사와 결합되느냐에 따라 문장에서 다

양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철수’에 ‘-는’이 붙은 ‘철수는’은 주어 기능을 하고, ‘학생’에

‘이-’가 붙은 ‘학생이’는 보어를 포함한 서술어 기능을 하게 되며 ‘영리한’은 형용사

‘영리하-’에 소위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어 관형어로 수식의 기능을 하게 된다. 동

사도 어떤 어미와 결합되느냐에 따라 기능이 달라진다. ‘철수가 밥을 먹었다’에서는

‘먹-’에 ‘-었-’과 ‘-다’가 결합되어 서술어로 기능하고 있고, ‘철수가 먹은 밥’에서는 ‘먹

-’에 ‘-은’이 결합되어 관형어로 기능하고 있으며 ‘철수는 떡 먹기를 좋아한다’에서는

‘먹-’에 ‘-기’와 ‘-를’이 결합되어 목적어로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 같은 단어라도 결합

되는 조사와 어미에 따라 문장 내에서 하는 기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하나의 단어가 문장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한다는 식으로 말할 수는 없고 어떤 어

절이 문장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한다는 식으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단어와 성

분의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 한 문장 내의 어절들을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을 ‘문

장성분’이라 한다. 단어의 형태 자체에 의해 문장 성분의 기능이 고정되는 굴절어의

라틴어와 단어가 어떠한 위치에 놓이느냐에 따라 성분의 기능이 결정되는 불어 또는

한국어를 비교해 보면, 품사와 기능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의 문장성분

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고 한다.

① 서술어: [용언(동사/형용사)+어말어미], 또는 [명사/부사/어근+서술격조사‘-이-’+

어말어미]의 구조로 된 어절 : 예, 먹었다, 아름답다, 먹자, 학생이다, 부자이다,

정말이다, 가관이다 등등.

② 주어: [명사(+주격조사/주제격조사)]의 구조로 된 어절 --- 철수가, 할아버지께

서, 개는 등등

③ 목적어: [명사(+대격조사 가끔 주격조사)]의 구조로 된 어절 --- 영희를, 밥을,

밥이 (먹고싶다) 등등.

④ 보어: 동사가 요구하는 성분 중 주어와 목적어가 아닌 것으로 ‘아니다’와 ‘되다’

가 요구하는 성분 --- ‘철수는 대통령이 되었다’, ‘철수는 학생이 아니다’의 ‘대

통령이’와 ‘학생이’

⑤ 관형어: 명사를 수식하는 성분. [명사(+속격조사)], [동사/형용사+관형사형어미],

[관형사] 등 --- 철수의, 먹은, 예쁜, 모든, 여러 등등.

⑥ 부사어: 동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성분. [명사+부사격조사], [동사+부사형어미],

[부사] 등 --- 운동장에서, 까맣게, 잘, 매우, 아주 등등.

⑦ 독립어: 문장의 핵심 구조에서 벗어나 있는 성분. [간투사], [접속사] 등 --- 예,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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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어의 띄어쓰기는 단어의 반영이 아니라 성분을 반영하고 있다고 이해해

야 한다. ‘개는 영리한 동물이다’라고 띄어쓰기에 익숙한 사람은 흔히 문장을 단어들

의 결합이라고 보고, 이 문장은 세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 단위로 의식된 것은 성분이고 문법 기능이 포함된 언어 단위를 표상하는 단위

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 이 성분이란 단위는 통사론 연구에서 매우 중요

한 개념인데, 영어나 인도-유럽언어에서처럼 단어와 성분이 외형적으로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흔히 단어와 성분이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의 경

우에 특히 이에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통사론의 기본 단위가 단어라 하더라도, 통

사적 원리나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단어 하나하나가 아니라 성분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다음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생각해 보자.

영어에서도 성분의 개념이 통사론 이해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1) 가. Paul loves jazz.

나. My father loves jazz.

위 문장에서 주어는 각각 ‘Paul'과 ‘my father’이지 ‘Paul'과 ‘father’라는 개별 명사

가 아니다. 즉, 후자 ‘my father’ 전체가 문장에서 하나의 성분으로 주어 기능을 한다.

이들은 함께 움직인다. 즉 수동형으로 될 때, 함께 움직이는 단위가 된다.

(2) 가. Jazz is loved by my father.

나. *My Jazz is loved by father.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름다운 여자가’에서 ‘가’라는 주격조사가 ‘여자’와 결

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과연 이를 ‘여자가’의 구성으로 볼 수 있을까? 또

한 ‘아름다운’이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인가 ‘여자가’와 결합관계를 맺는 것일까? 우

리는 여러 가지 통사론적 조작(operation)을 통해서 주격조사 ‘가’가 선행 명사가 아닌

선행 명사구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음 (3)처럼 괄호치기 방식으로

표상할 수 있다. 그러나 평면적으로 보면 잘 드러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를 입체적

으로 (4)와 같이 나타내면, 그 관계를 쉽게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문장의 구조를 표

상할 때, 소위 나무그림을 많이 사용한다.

(3) [[[아름다운] 여자]-가]

(4) / \

/ \ 가

아름다운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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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명사에 대해 부연 설명할 때 사용하는 방식도 이러한 성분 구조를 반영해

준다.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과일―즙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이 오렌지이다.’에

서 조사 ‘이’가 ‘과일’과 분리되어 있지만, 그것이 지배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과일’

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성분이 단어 하나에 대응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성분과 단어가 겉

보기에 형태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단어가 실현되는 층위―랑그의 층위와 파롤의

층위, 잠재적 층위와 실재적 층위, 형태론적 층위와 통사적 층위 등으로 명명할 수 있

음―의 차이로만 드러나는 경우이다. 다음 영어의 예를 보자.

(5) Paul loves Mary.

‘Paul’이라는 고유명사가 마음 사전에 들어있다고 가정해 보면, 그것이 문장에서 실

현된 형태 ‘Paul’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는 이에 비해

더 복잡하다. 다음 예를 통해 이점을 자세히 살펴보자.

(6)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답니다.

우선 ‘철수는’, ‘영희를’ 등의 성분이 하나의 단어에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가 곧바로

나오게 되어 있다. ‘철수는’이란 단위는 고유명사 ‘철수’와 조사 ‘-는’이라는 단위의 결

합체이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단어로 보기가 어렵다. 그것을 하나의 단위로 보게 되

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단위들이 화자의 어휘부 속에 저장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수도 문제이

지만, 이들이 하나의 단어라면 어떤 품사를 할당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7) 선생은, 영희는, 개는, 멍멍이는 ...

따라서 언어 유형론에서 얘기하는 어순, 즉 word order이라든지, 일반적으로 ‘한국

어와 영어의 어순이 달라 배우기 어렵다’고 할 때의 어순 개념은 사실은 성분들의 순

서를 말하는 것으로 환원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즉, 목적어가 서술어 앞에 오느냐 뒤

에 오느냐를 따질 때 그 목적어는 명사라는 단어 하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와 함께 나타나는 문법요소들과의 합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지금까지 단어 자체가 아니라 성분들이 통사 구조의 기본 단위로 기능함을 알아보았

다. 이제는 좀 더 자세히 성분과 성분의 통사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살펴보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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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들 사이의 통사적 관계를 고려하면, ‘부산에서 올라온 학생’에서 부사어 ‘부산에

서’는 ‘올라온’이라는 성분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부사어가 관형어

성분과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올라오-’를 수식한다고 해야 한

다. ‘부산에서’가 ‘올라온’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까지만 수식한다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20세기 전반기에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이 개

발해 낸 직접 성분 분석(immediate constituent analysis; IC 분석)이다. 단어들이 결합

하여 문장을 형성할 때 문장 내의 단어들이 모두 똑같은 정도의 긴밀도로 결합되는

것은 아니다. 문장 내의 어떤 두 단어는 다른 단어들보다 더 긴밀하게 결합된다고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언어 단위를 이렇게 직접 성분으로 분석한 결과는 흔히

나무그림 또는 수형도(樹型圖)로 나타낸다.

이렇게 문장 내 요소들 사이의 친소(親疎) 관계를 IC 분석 및 나무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앞에서 말한 ‘부산에서 올라온 학생’의 예는 어떻게 설

명할 수 있을까? 다음의 두 수형도를 비교해 보자.

(8) / | \ (9) / \

/ \ / \ 학생 / \ 학생

부산 에서 올라오 ㄴ / \ ㄴ

/ \ 올라오

부산 에서

‘부산에서’가 ‘올라온’을 직접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를 수식하므로 (9)에서

처럼 ‘부산에서’와 ‘올라오-’가 먼저 결합하고 그 뒤에 ‘부산에서 올라오-’ 전체 구성이

관형사형 어미 ‘-ㄴ’과 결합된다고 보아야 모순 없이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말의 띄어쓰기 규약은 이런 언어학의 직접성분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운율에 따른 억양구 단위가 띄어쓰기에 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

다. 띄어쓰기는 마치 명사 ‘학생’과 조사 ‘-이’가 먼저 결합되고 나서 ‘학생이’ 전체 구

성이 관형어 ‘똑똑한’과 결합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부산에서 올라온’

도 마찬가지이다. 띄어쓰기에 따라 보면, 표면적으로 ‘올라오-’와 ‘-ㄴ’이 먼저 결합하

고 나서 ‘부산에서’와 ‘올라온’이 결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IC 분석을 철저히 과학적으

로 함에 있어서는 이런 띄어쓰기가 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통문법은 띄어쓰

기에 충실히 따르면서 어절이라는 단위를 만들어 내어 문법 기술을 해 왔지만 현대

통사론은 띄어쓰기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문법 기술을 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

게 함으로써 언어 구조의 실체에 더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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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 <음운론적 단어와 통사적 단어를 혼동하지 말자>

인도-유럽언어에서 정의된 단어의 개념을 한국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본

적으로 인구어의 단어 개념은 한국어의 성분에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단어와 성분이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알려준다. 그런데

이를 자꾸 혼동하게 되는 이유는 단어를 규정할 때, ‘자립성’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음운론적 자립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단어를 정의하고자 했던 시각이 너

무 강했던 것이다.

※휴게실 <성분이 이동하지 단어가 나뉘어 이동하지는 않는다!>

최근에 ‘개그콘서트’의 한 코너에서 교포3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영어식으로 한

국어를 하는 것을 흉내 내서 웃음을 유발하는 코너가 있다. 거기서 기본적으로 사용

하는 유머 기제는 바로 영어의 ‘주어-동사-목적어’ 순서에 따라 한국어를 말하는 것이

다. 즉, ‘철수는 밥을 먹었대’라는 기본 구조로 말하지 않고, ‘철수는 먹었대 밥을’처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어 성분을 동사 뒤에 후치한 경우는 전자의 기본

구조에 변형이 있어 약간의 문체적 차이가 있을지언정, 한국어 화자가 이해하는 데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정도의 어순 변화로는 기발한 웃음을 끌

어낼 수 없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통사 구조를 살짝 파괴해야 일상 언어에서

낯설어지고 웃음이 유발된다. 즉, 개그맨이 다음과 같이 말할 때는 잠시 이게 무슨 말

인가 하고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정말 대가리 없어 맛’ -> ‘정말 맛대가리 없어’,

‘갈수록 산중이네 첩첩’ -> ‘갈수록 첩첩산중이네’,

‘가 왔나요 철수?’ -> ‘철수가 왔나요?’ 등등.

이런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에서 설명한 ‘성분’, ‘단어’, ‘형태소’, ‘구’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자.

3. 단어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 품사 구분의 문제

형태론에서 품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통사론의 입장에서 보면, 그 품사

에 대한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통사론의 전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품사 구분에 대해 알아본다. 품사는 영어로 ‘parts of speech’라 한다. 그야말로

말 복합체(speech)를 그 구성요소로 환원시켜 놓고,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일정 부류에

귀속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말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그 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지만,

그 특성을 고려하면 공유점과 차이점에 의해 유한수의 부류로 환원시킬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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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소위 품사 구분이라 하는 것이다.

품사가 어떤 체계로 이루어져 있느냐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 언어 구성 요소를 분

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의 부류로 딱 떨어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필

요가 있다. 폐쇄부류와 개방부류의 구분이 그것이다. 폐쇄부류는 그에 속하는 요소들

이 자유자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딱 떨어지는 숫자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주로 문법요소들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조사 ‘-가’와 기능적으로 관계가 있

고, 서로 통합관계나 계열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조사해 보

면, ‘을/를, 도, 은/는, 의, (이)나, (이)라도, (이)나마’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더

있느냐를 아무리 조사해봐도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이를 폐쇄부류를 이룬다고 한

다. 이렇듯, 어떤 요소들이 나타나는 자리의 특성을 공유할 때, 이들을 하나의 부류로

묶고 개별 요소들을 다 이러한 부류에 환원시키면, 개별 수는 무한하지만, 부류의 수

는 유한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하여 구분된 것이 품사 구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품사 구분은 언어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

의 8품사와 한국어의 9품사를 비교해 보면, 품사의 수나 그 용어도 매우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그만큼, 품사 구분에 있어 그 방식과 언어들 간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한국어 전통문법의 틀은 학교문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학교문법에서 품사와

문장성분이라는 두 개의 층위를 구분한다. 이 둘은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 문장 내의 어떤 요소와 요소 사이의 관계를 기

술할 때 이것을 단순히 품사와 품사 사이의 관계로 기술해서도 안 되고 문장 성분과

문장 성분 사이의 관계로 기술해서도 안 된다. 앞에 오는 어떤 문장 성분과 뒤에 오

는 어떤 품사 사이의 관계로 기술해야 한다.12)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그 소년은 서울에서 온 소녀를 사랑한다’라는 문장을 이루고 있는 단어들이 어떤 품

사에 속하는지, 그리고 이 문장의 어절들이 어떤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0) 그 남자 - 는 시골 - 에서 오 - ㄴ 소녀 - 를 매우 사랑하 - ㄴ - 다

관형사 명사 조사 명사 조사 동사어미 명사 조사 부사 동사 어미 어미

관형어 주어 부사어 관형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만약 문장 내의 요소와 요소 사이의 관계를 품사 층위만 사용하여 기술한다면 ‘그

남자’에 대해 관형사 ‘그’가 명사 ‘남자’를 수식한다고 기술해야 할 것이다. 이 기술은

12) 다음과 같은 설명도 가능할 것이다. 관형어와 부사어는 모두 ‘수식어’라는 기능을 갖는 성분으로 분석

되며, 수식어는 ‘피수식어’ 표현의 성분과 결합한다고만 하면, 기능(성분)과 품사를 혼용하여 언어요소

들의 결합을 설명하는 것을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그’는 수식어, ‘남자’는 피수식어, ‘그 남자는’은 주어
  - ‘시골에서 온’은 수식어, ‘소녀’는 피수식어, ‘시골에서 온 소녀를’은 목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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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온 소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할지 어렵게 된다. 관

형사형 어미 ‘-ㄴ’이 명사 ‘소녀’를 수식한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동사 ‘오-’가 명사

‘소녀’를 수식한다고 해야 할까? 둘 다 만족스러운 기술로 보기 어렵다. 그럼 문장성

분만을 사용하여 문장의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기술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럴 경우에

는 ‘그 남자는’에 대해 관형어 ‘그’가 주어 ‘남자는’을 수식한다고 해야 하고, ‘온 소녀

를’에 대해 관형어 ‘온’이 목적어 ‘소녀를’을 수식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더 나

아가 ‘서울에서 온’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할까?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이에 대해

서는 부사어 ‘서울에서’가 관형어 ‘온’을 수식한다고 해야 하는데 부사어가 관형어를

수식한다는 것이 이상해진다. 가장 바람직한 기술은 관형어 ‘그’가 명사 ‘남자’를 수식

한다고 하고 관형어 ‘온’이 명사 ‘소녀’를 수식한다고 하고, 부사어 ‘서울에서’가 동사

‘오-’를 수식한다고 하는 것이다. 관형어 ‘그’가 수식하는 것은 ‘소년은’이 아니라 ‘소년’

이고 관형어 ‘온’이 수식하는 것은 ‘소녀를’이 아니라 ‘소녀’이며, 부사어 ‘서울에서’가

수식하는 것은 ‘온’이 아니라 ‘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장 내의 요소들 사이의 관

계는 앞에 오는 어떤 문장성분이 뒤에 오는 어떤 품사와 관련을 맺는다는 식으로 기

술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주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주어가 뒤에 오는 서술어와 관련(주술관계)

을 맺는 것으로 기술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지만, 사실 주어는 뒤에 오는 동사와 관

련을 맺는다고 해야 한다. ‘철수가 영희를 만났다’에서 주어 ‘철수가’가 서술어 ‘만났다’

와 관련을 맺는다고 기술하는 것을 일단 인정한다면, ‘철수가 만난 사람’에서 주어 ‘철

수가’는 관형어 ‘만난’과 관계를 맺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철수가 영희를 만났다’에서든 ‘철수가 만난 사람’에

서든 주어 ‘철수’는 동사 ‘만나-’와 관련을 맺는다고 하는 것이 통사론적인 관점에서

더 정확한 기술이 된다.

한 언어에 존재하는 단어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서로 공

통점들도 가지고 있다. 단어들이 가지는 통사론적 특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따라 단

어들을 분류해 놓은 것을 품사(parts of speech) 또는 단어 부류(word class)라고 한

다. 만약 전혀 알지 못하는 언어를 처음으로 듣고 녹음하여 연구하는 경우라면, 녹음

된 자료를 음성기호로 전사하고 전사된 발화체를 단어 단위로 끊고 각 단어들의 행동

을 면밀히 살펴보아 이 언어에 어떤 품사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 단어가 어떤 품사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순서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국어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할 때에는 굳이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모국어의 문장이 어떤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고 각 단어가 어떤 품

사에 속하는지는 대개 명확하다. 물론 단어 단위로 어떻게 끊어 읽어야 할지, 그리고

각 단어가 어떤 품사에 속하는지가 그리 분명치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선 그런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각 품사의 특성을 충분히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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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검토해야 연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본절에서

는 한국어의 각 품사별로 어떤 단어들이 이에 속하며 각 품사 내에 어떤 하위부류들

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품사에 속하는 단어들과 관련하여 통사론적 연구에서 어떤

문제들이 제기되는지를 검토해 본다. 또한 전통적인 품사 구분 속에 감춰진 뒷이야기

를 곁들임으로써 품사 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앞에서 통사론이란 분야에서는 단어들이 결합되는 원리와 규칙에 대해서 연구한다

고 했다. 단어들은 아무렇게나 연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연결

되어야 올바른 문장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이/가’, ‘을/를’, ‘에’,

‘(으)로’, ‘부터’, ‘처럼’ 등의 단어들은 혼자 쓰일 수 없고 반드시 그 앞에 어떤 말이 와

서 붙어야 한다. 이 사실은 한국어 통사론의 규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언

어학자는 한국어의 문법 속에 이 사실을 명시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실을, “‘-

이/가’는 앞 말에 붙어야 한다”, “‘-을/를’은 앞 말에 붙어야 한다” ... 하는 식으로 각

각의 단어에 대해 따로따로 진술한다면 이것은 효과적이지도 경제적이지도 못한 방법

이다. ‘-이/가’, ‘-을/를’, ‘-에’, ‘-(으)로’, ‘-부터’, ‘-처럼’ 등을 한데 묶어서 어떤 X라는

이름을 붙여 주고(국어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조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

다), “X는 앞 말에 붙어야 한다”는 식으로 진술해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일정한 속성들을 공유하는 단어들을 묶은 것을 ‘품사(parts of speech)’라고 하고, 단어

들을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일을 ‘품사 분류’라고 한다. 국어학자들은 한국어의 단어

들이 대체로 다음과 같은 8개의 품사로 분류된다고 보고 있다(학자들에 따라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기는 하다). 물론 이러한 대부류 안에서 소부류를 상세하게 분류해 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사 부류를 그 요소들의 형태․통사적 분포와 행태에 따라 격조

사, 보조사, 접속조사 등의 하위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① 명사: 관형사, 관형사형 어미 ‘-은’, ‘-을’, 명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조사와

결합하며, 뒤에 동사, 형용사 등과 결합할 수 있는 단어 --- 사과, 책, 하늘, 철

수, 한국, 신, 사랑; 나, 너, 그; 하나, 셋

② 동사: 통사적으로 앞에 조사, 명사, 부사 등이 올 수 있고 뒤에 어미와 결합하여

자립성을 획득할 수 있는 단어 --- 먹-, 때리-, 죽-, 사랑하-; 높-, 푸르-, 정직

하-, 즐겁-

③ 관형사: 홀로 쓰일 수 없고 반드시 명사와 결합해야 하는 단어 --- 모든, 맨,

한, 두, 온

④ 부사: 용언(동사/형용사)를 수식하거나 다른 부사를 수식할 수 있는 단어 ---

바로, 막, 확실히, 드문드문, 매우, 잘

⑤ 조사: 앞에 명사나 어미(또는 부사)가 와야 하는 단어 --- -이/가, -을/를, -에,

-로; -는, -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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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어미: 앞에 동사나 어미가 와야 하는 단어 --- -다, -라, -자, -면, -니, -음, -

은; -었-, -겠-

⑦ 접속사: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 단어 --- 그러나, 그리고, 그러

므로

⑧ 간투사: 문장의 기본 구조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어 --- 예, 글쎄, 얼씨구,

아야, 흥, 쿵

하나의 품사 내에서 차이점에 따라 하위 품사로 다시 나뉠 수도 있다. 위에서 명사

라고 한 것을 ‘체언’이라 부르고 체언을 다시 명사, 대명사, 수사로 구분하는 학자도

있다. 위에서 동사라고 한 것을 ‘용언’이라 부르고 용언을 다시 동사, 형용사로 구분하

는 것이 국어학에서는 관례처럼 되어 있다. 위에서 어미라고 한 것은 다시 어말어미

와 선어말어미로 나뉜다. 어말어미는 문장을 끝맺는 어미이고, 선어말어미는 문장을

끝맺지 못하여 뒤에 다시 어말어미가 와야 하는 어미이다. 조사는 다시 격조사와 보

조사로 나뉜다. 격조사는 명사나 명사형어미 ‘-음’, ‘-기’에만 붙을 수 있으나 보조사는

그 밖의 어미, 부사에도 붙을 수 있다.

 명사
체언 대명사

 수사
용언 동사

 형용사
조사 격조사

 보조사
 종결어미: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 어말어미 연결어미: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

어미           전성어미: 명사형어미, 관형사형어미, 부사형어미
 선어말어미

4. 통사적 핵의 문제

‘일반 언어학 강의’를 [[일반 언어학] [강의]로 IC분석한 뒤에 고려해야 할 것은 ‘일

반 언어학’과 ‘강의’ 사이의 관계이다. 이 둘은 대등한 관계를 갖는가, 아니면 어느 한

쪽이 더 중심적인 지위를 갖는가? ‘일반 언어학 강의’에서 ‘일반 언어학’보다 ‘강의’가

더 중심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 분명하다. ‘일반’은 ‘언어학’를 수식하여 거기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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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의미를 덧보탤 뿐 통사적으로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또 ‘일반 언

어학’도 ‘강의’의 한 대상이 될 뿐, ‘강의’의 성격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이러한 문제

를 언어학적으로 말하면, ‘일반 언어학 강의’의 분포는 ‘언어학 강의’, ‘강의’의 분포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두 언어 요소가 결합될 때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요소를 핵(head)이라고 하고 중심적이지 않은 요소를 非核

(non-head)이라고 한다. 관형어와 명사(구)가 결합될 때에 명사(구)가 핵이 되는 것이

다.

핵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국어의 문장 구조를 고려할 때 많은 문제가 제기된

다. 동사(구)가 부사어와 결합할 때에 동사(구)가 핵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빨리

달리-’에서 ‘빨리’는 ‘달리-’에 어떤 특수한 의미를 덧보태는 기능만 할 뿐이고 ‘달리-’

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동사가 목적어와 결합할 때, 그리고 동사구가

주어와 결합할 때에는 어느 쪽이 핵이 될까? ‘영희를 만나-’에서 ‘만나-’가 핵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철수가 [영희를 만나-]’에서 ‘영희를 만나-’가 핵이라고 할 수

있는가? ‘빨리 달리-’의 경우처럼 주어나 목적어가 동사를 수식한다고 말하기는 어렵

다. ‘빨리’ 같은 부사어와는 달리 주어나 목적어는 단순히 동사를 수식하여 어떤 의미

만 덧보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부사어와 같

이 문장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 주변적인 요소를 부속성분이라 하고 주

어, 목적어와 같이 문장 구조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요소를 주성분이라고 한다. 주

어나 목적어가 주성분이기는 하지만 동사와의 관계에서 동사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영희를 만나-’라는 언어 단위의 성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영희

를’보다는 ‘만나-’가 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철수

가 [영희를 만나-]’에서는 ‘철수가’보다 ‘영희를 만나-’가 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는 것이 분명하다. 요컨대, 동사(구)는 부사어나 주어, 목적어와의 결합에 있어서 항상

핵이 된다.

둘 이상의 단위가 결합할 때, 어느 것이 주인 역할을 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앞에서 제기했던,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에서 ‘수식어’는 수의적이고 피수식어는

필수적이므로 피수식어 자리에 놓이는 것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 따라서 ‘형용사’와 ‘명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구 구성을 ‘명사구’라 하고, ‘부사어’

와 동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을 ‘동사구’라 하는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뒤에 오는

요소가 상대적으로 핵이 된다.

(11) 아름다운 여자

(12) 빨리 달리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예는 어휘요소와 어휘요소가 결합할 때 어느 것이 핵이 되는가

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문제이지만, 어휘와 문법요소가 결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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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 어느 것을 핵이라고 해야 할까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어느 입장이 일관된 것인가를 숙고해 보는 데 의의

를 두면 될 것이다.

가령, 명사구와 조사가 결합될 때에는 어느 쪽이 핵이 될까? ‘철수가’가 주어로 기

능하는 것은 ‘-가’ 때문이고 ‘영희를’이 목적어로 기능하는 것은 ‘-를’ 때문이다. 즉 [명

사구+조사]가 문장 내에서 갖는 기능은 조사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사가 핵

이라고 할 수 있다. 동사구와 어미가 결합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서울에서 온’이 관

형어로 기능하는 것은 어미 ‘-ㄴ’ 때문이고 ‘고기가 까맣게 탔다’에서 ‘까맣게’가 부사

어로 기능하는 것은 어미 ‘-게’ 때문이다. 즉 [동사구+어미]가 문장 내에서 갖는 기능

은 어미가 결정하기 때문에 어미가 핵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학교에서는’의 경우는 어떨까? ‘학교’에 대해 ‘-에서’가 핵이라고 할 수 있

다면, 그 뒤에 오는 ‘-는’은 ‘학교에서’에 대해 또다시 핵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 이

러한 점은 매우 다양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언어이론가들 사이에서 열띤 논

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서는 자세한 논의를 생략하고, 인도-유럽언어의 명사구와

전치사, 관사의 결합 관계를 분석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간략히 보여

줌으로써 어떤 힌트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대 생성문법에서 명사와 관련된 성분을 표상할 때 NP(명사구)로 할 것인가 DP

(한정사구)로 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논의를 쉽게 해서, ‘the dog’에서 어느

것이 통사적 핵이 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 명사구 확장

구조에 대한 (13)과 같은 나무그림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형태와 의미간의 중심이 일관되지 못하다. 그리고 영어나 불어의 언어가 유형론적으

로 굴절어적 성격에서 고립어적, 교착어적 성격의 언어로 그 유형이 변화된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주어니 목적어니 보어니 하는 통사적 기능을 중심으로 통

사․의미적 환경에 따라 개별적으로 명사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관된 명사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이 고정된 것은 언어를 정

적인 표면의 구조로 파악하고, 움직이는 실체로 파악하는 동적인 언어관에 서지 못했

기 때문이다. 그 결과 초기 생성문법에서 제시한 명사구와 전치사구의 나무그림처럼

형태와 의미 사이의 관계가 일관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13) PP

/ \

P NP

| / \

in D NP

| / \

the A 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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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형용사와 관사를 동일한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형태와 의미의 관계를 일관되게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즉 전통문법이나 생성문법에

서 형용사와 관사는 동일차원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어로 파악되고 있으나, 형용

사의 개방성/어휘성과 관사의 폐쇄성/문법성을 고려하면 그 방식의 모순을 쉽게 알

수 있다. 기욤(Guillaume)이라는 불란서 언어학자는 형용사를 명사의 어휘적 의미와

관련된 내포/외연에 영향을 주는 수의적 성분, 즉 질료적 한정사(material determiner)

로 보고, 관사를 결과명사 외연의 적용영역을 한정하는 형식적 한정사(formal

determiner)로 보아 명사의 형식을 정해주는 담화적 기능표지로 정의한다.

둘째, 관사와 명사의 관계와 전치사와 명사구의 관계가 이질적이다. 명사를 중심으

로 보더라도 관사와 전치사는 문법적 관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형상(forme)과 질료

(matière)의 관계로 환원되는데, 한 차원에서는 질료(=명사)를 중심으로 범주가 NP로

결정되고, 다른 차원에서는 형상(=전치사)을 중심으로 범주가 PP로 결정되고 있다.

셋째, 평면적으로 주어니 직접목적어니 간접목적어니 하는 통사적 기능은 똑같이

문장 내에서 실현된 표층의 담화적 사실인데 주어나 목적어의 최대 투사는 NP로, 간

접목적어나 처소어 등은 PP로 최대 투사되는 것은 표면에 이끌린 것이다. 표면에 집

착하고 언어의 실현과정 즉 그 과정에 숨어 있는 시간의 흐름을 놓치면 랑그 차원의

명사 자체와 담화 차원에서 실현된 명사를 결과적으로 형태가 동일하다고 해서 동일

차원에 놓고 파악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랑그 차원의 어휘 목록에 있는 ≪airplane≫

과 ‘I will go to Japan by airplane(비행기 타고 일본에 갈 거야)’라는 문장에 실현된

‘airplane(비행기)’은 눈에 보이는 형태가 같더라도 존재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나무 그림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

은 나무그림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어휘(=의미) 중심에서 문법(=형태) 중심으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화살표로 요소와 요소의 수식/걸림관계(incidence)의 방향을

표시하고, 명사의 랑그에서 담화로의 이행(=실현) 과정이 두 차원에 걸쳐 이루어진다

는 점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 막대기의 개수로 해당 성분의 성격을 표시한다. 막

대기의 수는 명사의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명사에 첨가되는 형용사는 그 수

에 관계없이 명사(N)의 자격(=형상)을 바꾸지 못하므로, 양적 변화만 가져오지 질적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하는 것이다.

(14) N''

↙ \

P N'

| ↙ \

in D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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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he A N

| |

big park

이러한 구조에 입각하여 문장에서 실현된 명사(구) 성분의 내적 구조를 분석해 보

면 다음과 같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분석 방식이 생성문법에서 모델의 변화와 더불어

DP 분석으로 발전되어 나간 추이와 대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의 예

는 불어로 든다. 중요한 것은 불어에 적용 가능하다면, 영어, 한국어 등 어떤 언어에

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15) 가. Il y a [φ1 un grand parc] [à φ2 New York], qui s'appelle "Central

Park".

뉴욕에 큰 공원이 있는데, ‘센트럴 파크’라고 한다.

나. Je vais aller [au Japon] [en φ2 avion].

비행기 타고 일본에 갈 거야.

다. [φ1 φ2 Paul], il est [φ1 mon ami].

폴, 걔 내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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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문화의 이해

김 철 규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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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 어떻게 가르칠까?

강 승 혜 (연세대학교)

1. 교육과정 개발(curriculum development) vs 교수설계(teaching design)

  - 교육과정 개발(curriculum development)

  - 교수요목 설계(syllabus design)

  - 교수설계(teaching design)

    course design, teaching design, instructional design, teaching plan 등

2. 한국 문화 교수설계(teaching design)

  1) (수업/학습) 목표를 설정하라

   예) 한국의 화폐를 알고 학습자 국가의 화폐와 비교할 수 있다.

       한국의 명절 음식, 활동 등을 소개할 수 있다.

       한국의 인사 예절을 알고 다양한 상황의 인사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

  

  2) (수업/학습) 내용 선정하고 조직하라

   (1) 내용 선정의 기준

     - 타당하고 적절한 내용

     - 유용하고 실제적인 내용

     - 학습 가능한 내용

     - 학습자의 요구(필요), 관심, 흥미 등

   (2) 내용 조직의 원리

     - 단순한 내용에서 복잡한 내용으로

     - 친숙한 내용에서 미친숙한 내용으로

     - 선수학습

     - 역사적인 순서(과거->현재, 현재->과거)

     - 구체적인 개념에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 귀납적으로(혹은 연역적으로)

     - (복습) 도입 – 전개 – 마무리(확인)

    

3. 수업을 위한 교재 구성 예 

    - 한국 문화 수업을 위한 교재 구성 예 

    - 한국 역사 수업을 위한 교재 구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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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8> 광고정보센터(http://www.adic.co.kr) 접속 화면

<자료 개발 예>

※ 텔레비전(동영상) 광고 활용 한국 문화 교육13)

1) 한국 문화 수업을 위한 광고 자료 검색 및 저장

(1) 광고 자료 검색

실제 한국어 교실 수업 자료 제작을 위한 광고 자료 탐색하고 저장하는 방법을 살

펴보자. 우선, 한국 문화 수업에 활용할 광고 자료를 인터넷에서 탐색 절차를 살펴보

기로 하자.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는 광고정보센터(http://www.adic.co.kr)로 한국광고

단체연합회(KFAA)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광고관련 사이트이다. 광고계동향, 광고

및 마케팅자료, 광고문헌, 관련소식, 강좌안내 등이 수록되어 있다.

우선, 광고정보센터(http://www.adic.co.kr) 에 접속한다. 광고정보센터 첫 화면 [검

색한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회원이 되면 거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광고 자료는 인터넷 광고, 잡지 광고, 신문

광고, 라디오 광고, TV 광고 등 다양한 광고 유형이 있으나 여기서는 텔레비전 광고

에 해당하는 동영상 광고의 경우를 예로 제시한다.

         
13) 이 자료는 국제한국어교육학회(2010),‘한국문화교육론’(형설출판사) pp.338-347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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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9> 검색창에 ‘할머니의 김치’입력 화면

그림 172 <그림 10-10> ‘할머니의 김치’ 검색 결과

  검색 예시: 삼성전자의 ‘또 하나의 가족-할머니의 김치’ 편

가) 통합 검색창을 이용하는 방법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창을 통해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찾고자 하는 광

고의 이름이나 브랜드명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바로 검색창에서 검색할 수 있다.

검색창에 ‘할머니의 김치’를 입력한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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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1> 광고검색/디렉토리 목록

<그림 10-12> 광고검색/디렉토리 목록 화면 

나) 광고검색/디렉토리 목록을 이용하는 방법

광고정보센터 홈페이지 화면 디렉토리 상에 ‘광고검색/디렉토리’목록을 사용한다. 화

면 상단에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에서 광고-광고검색/디렉토리 목록을 선택한다.

광고검색/디렉토리 목록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광고검색 항목에

대한 설명은 ‘광고검색 Help'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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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3> 광고형식-TV광고 입력 화면

<그림 10-14> 브랜드-삼성전자 입력 화면

광고검색을 위해 광고형식은 ‘TV광고’로 브랜드는 ‘삼성전자’로 검색한다.

                 

                     
검색 결과가 다음 <그림 11-15>와 같이 나온다.



 2013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 

- 159 -

<그림 10-15> ‘할머니의 김치’검색 결과

<그림 10-16> 

(2) 검색 광고 자료 파일 저장

인터넷에서 검색한 다양한 형태의 광고 자료를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자료를 저

장한다.

ⅰ) 인터넷 창에서 도구-인터넷 옵션을 클릭한다. (<그림 10-16>)

다음과 같이 인터넷 ‘도구’메뉴에서 ‘인터넷 옵션’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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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7> <그림 10-18>

<그림 10-19>

ⅱ) 일반탭에 있는 검색기록-설정을 클릭한다. (<그림 10-17>)

ⅲ) 임시 인터넷 파일-파일 보기를 클릭한다. (<그림 10-18>)

ⅳ) 임시 인터넷 파일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이 때, 크기순으로 정렬을 하면 동영

상 파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름과 인터넷 주소를 확인하여 저장하려는 동영상

을 찾는다. (<그림 10-19>)

ⅴ) 저장하려는 동영상 이름에 블록이 지게 한 다음, 마우스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

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뜬다. 이 때, 속성을 클릭한다. (<그림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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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0>

<그림 10-21>

<그림 10-22>

ⅵ) 다음과 같은 새로운 창이 뜬다. 여기에 나오는 주소를 복사한다.

(<그림 11-21>)

         
ⅶ) 복사한 주소를 인터넷 검색창에 붙여넣기 한다. (<그림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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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3>

<그림 10-24>

ⅷ) 윈도우 미디어에서 동영상이 실행된다. (<그림 10-23>)

ⅸ) 윈도우 미디어에서 파일-지금 재생 목록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한다.

(<그림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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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항목

언어적 영역
문법 및 문형:‘해라체’, -겠다, -(으)ㄹ게요

어휘: 아이구(감탄사), 내새끼, 솜씨

문화적 영역
한국의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해 이해한다.

할머니의 손주 사랑 표현법에 대해 이해한다.

훈  이: 할머니!

할머니: 아이구, 어서 오너라 내새끼.

아버지: 야, 맛있겠다

        역시 우리 어머니 솜씨야~

할머니: 우리 훈이도 많이 먹어라

훈  이: 어... 손으로...

        제가 집어먹을게요.

어머니: 아니, 쟤가.

<그림 10-25> <그림 10-26>

ⅹ) 동영상 파일을 다음과 같이 저장한다. (<그림 10-25>)

ⅺ) 다음과 같이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다. (<그림 10-26>)

            

2) 텔레비전 광고 활용 한국 문화 수업: 삼성전자‘할머니의 김치’편

⊙ 대상: 초급 상/중급 한국어 학습자

⊙ 수업의 목표: 언어적인 내용과 문화적인 내용의 목표를 포함한다.

⊙ 수업자료: 동영상 자료, 광고 대본, 빈칸 채우기 과제용 광고 대본 등

<광고 대본>



 2013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

- 164 -

(1) 도입

수업의 도입단계에서 학생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질문해서 본 동

영상의 내용이 할머니에 대한 것임을 알려 준다.

(2) 전개: 동영상 시청

첫 번째 시청 단계에서는 전체 내용을 듣게 하고 두 번째 시청 단계에서는 빈칸 채

우기 과제로 제작된 대본을 나누어 주고 빈칸 채우기 활동을 하도록 한다. 이 때 빈

칸 채우기 활동은 동영상 듣기 활동에서 주의 집중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듣기에서는 ‘집중적 듣기’혹은 ‘선택적 듣기’ 활동으로 활용하고자 함이다. 빈칸 채우기

과제 제작은 본 수업의 언어적 목표에 따라 융통성 있게 작성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해라체’에 초점을 둘 경우,‘오너라’,‘먹어라’부분을 빈칸으로 작성할 수 있다.

내용 이해를 위한 질문 단계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한국 문화적인 내용을 소

개한다.

-‘아버지가 한 말에서 할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은?’

-‘훈이가 왜 할머니가 주시는 김치를 안 먹었을까?’

-‘훈이의 태도에 대해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국의 옛날 할머니들은 손주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학습자들의 나라에서 할머니의 손주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질문

하고 서로 문화적인 비교, 대조 활동을 전개한다.

(3) 마무리

할머니가 계시는 학생들은 할머니에게 짧은 편지를 써 오는 과제를 부과하거나 할

머니가 안 계시는 학생들에게는 예전의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소재로 짧은 글을 쓰도

록 하는 과제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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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쓰기 교수법

이 정 희 (경희대학교)

1. 쓰기의 개념

1.1. 쓰기

①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 행위.

② 단어, 절과 구, 문장을 눈으로 보고 베껴 쓰는 행위.

③ 단어, 절과 구, 문장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

④ 자신의 생각과 느낌, 경험을 글로 표현하는 행위.

1.2. 쓰기 교수의 목표

① 한글 자모의 학습을 시작으로 기본적인 문형과 어휘를 익혀 정확성을 함양하고

단계적으로 쓰기 능력을 향상 시키도록 함.

② 학습자들이 자신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와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을 유창하

고 정확하게 문어로 표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줌.

③ 한국어 담화 공동체가 요구하는 글쓰기 습관을 익혀 한국어 구조에 맞는 글을

쓸 수 있도록 함.

④ 쓰고자 하는 의미 영역을 표현하는 데에 필요한 어휘나 표현 등의 언어 요소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2. 쓰기 교수 이론

2.1. 구조주의에서의 쓰기 교수

완성된 하나의 글로 작문을 하기 위해서는 문자를 익히고 어휘, 문법, 문장 구조,

단락 구성 등 언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함.

1) 자모 익히기(Copying, Reproduction)

① 쓰기의 기본은 한글의 자모를 익히는 것.

② 사전 등재 순서를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가→갸→거→겨’ 식으로 한글 자모를

교수하는 것이 편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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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릿값이 없는 ‘ㅇ’을 넣어서 ‘아→야→어→여→오→요→우→유→으→이’를 학습

한 후 자음 ‘ㄱ’에 모음을 붙여서 소리 내어 읽고 씀.

④ ‘오이, 아이, 고기, 아기’와 같이 학습한 단어를 가지고 유의미한 어휘를 제시하

여 읽고 씀.

2) 문법 요소의 의미와 기능 익히기(Formulaic Writing)

① 문장 중심의 글쓰기는 대체로 말하기에서 연습되는 문형을 중심으로 문장을 씀.

② 문형은 조사와 어미 같은 문법 요소들이 서로 호응 관계를 가지고 문장을 이루

는데 그 골격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문장을 씀.

③ 문법 중심의 문장 쓰기는 이야기 쓰기, 줄거리 만들기와 같은 창작의 기초가 되

는 단계로 쓰기 교수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

④ 하나의 어휘는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어 난이도 순서에 따라, 학습자

수준에 맞게 제시하고 개별 어휘가 가지는 의미와 문장 내에서의 기능을 교수.

⑤ 문장에서 어휘 사용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서로 호응하는 조사나 어미를 함

께 제시하고 연습시킴.

☞ 교수 Tip

교육 현장에서는 어휘로 짧은 글짓기를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휘 연습 첫

단계에서는 질문-응답 형식으로 하여 어떤 화제에서 그 어휘를 사용하고,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음.

3) 유도 작문(Guided Writing)

① 완성된 글을 쓰기 위한 중간 단계에서 사용함.

② 적절한 어휘, 문형, 글의 형식, 글의 내용 등을 계획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교수

자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글쓰기.

☞ 교수 Tip - 유도 작문의 절차

㉠ 학습자 중심의 주제 선정.

㉡ 주제와 관련된 어휘 나열, 이야기의 실마리 제공.

㉢ 보조 자료(시청각 자료)를 이용한 단서 제공.

㉣ 대화, 토론으로 학습자 생각 정리.

㉤ 주제와 관련 있는 질문-응답 연습.

㉥ 질문-응답을 모아 맥락이 있는 이야기로 구성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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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문법을 사용, 교수자가 의도한 정확한 표현 도출.

㉧ 서론, 본론, 결론 중 어느 하나를 생략하여 학습자의 상상을 유도할 수 있음.

㉨ 사실을 주고 원인, 과정, 결과를 작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 예문을 주고 학습자의 경우와 비교하거나 상상하도록 함.

4) 작문(Composition, Creative Writing)

유도 작문에서 얻은 경험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연습.

① 글의 주제를 생각하게 함.

(*외국어로 글을 써야한다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습자가 관심이 있는 어휘

를 나열하게 하는 것도 좋음.)

② 단락을 설정하고 단락별 논리 전개를 구상함.

③ 실례를 들어 정의를 뒷받침하게 하고 논리 전개를 명쾌하게 함.

④ 간단한 사물 묘사를 함.

⑤ 도표, 통계를 보고 서술함.

⑥ 비교, 대조, 유추의 방법을 습득하게 함.

⑦ 감각적인 묘사, 표현 방법을 쓰도록 함.

⑧ 적절한 모범 예문을 주어 모방하고 창작하게 함.

2.2. 구성주의에서의 쓰기 교수

1) 구성주의의 특징

① 구성주의에서 사물은 각 개인의 경험이나 사물과 연관된 지식을 가지고 의미를

재구성하거나, 혹은 그가 속하고 있는 사회, 문화 공동체와의 상호작용과 의미

협상을 통해서 재구성되는 것이라고 봄.

② 인지 구성주의에서는 개인을 지식 구성의 주체로 보고 개인의 경험인 선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구성해 나간다고 보며 이러한 인지 구조를 스키마라고

함.

③ 사회 구성주의에서는 이념과 정서가 같은 담화 공동체를 지식 구성의 주체라

하고, 개인과 사회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을 중시함.

④ 사고의 기반을 개인의 인지로 보지 않고 사회 공동체와의 협상으로 보며 지식

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대화를 통해 만들어내는 소산이며 학습은 지적으로 우수

한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내면화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

임.



 2013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

- 168 -

2) 구성주의와 쓰기 이론

① 작문 과정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인지 과정과 사회 맥락적인 연계를 주시함.

(*이것은 작문을 생각 끌어내기, 생각 묶어 정리하기, 초고를 쓰고 다듬기의 과정

으로 보고, 필자의 배경 지식을 동원하여 상호작용을 하며, 교사 혹은 학습자 간

의 대화에 의해서 생각을 공고히 하는 데 역점을 둔다는 것임.)

② 글을 쓰는 사람은 개인이 담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담화 공동체에서 이루어

지는 관습과 사회 조건들을 받아들여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한다는 의

미.

③ 그러나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글이 완전한 것일 수 없기 때문에 수정 과정을

거치는데 이 수정 과정은 반복되어 순환적으로 이루어짐.

④ 수정을 거치는 동안에 학습자는 담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언어적으로, 문화적

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임.

3) 구성주의와 쓰기 이론의 특징

① 쓰기란 생각한 것을 글로 표현하는 언어 행위지만 개인의 과거 경험을 끌어내

어 상호작용하고 다른 사람과 협의를 거쳐 재구성하는 과정이 구성주의 글쓰기

임.

② 작문의 주제는 보통 학습자 자신의 문제가 주를 이룸.

(*이것은 학습자가 당면한 문제를 놓고 다른 사람과 상의하며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에 거주하면서 목표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는 해

결해야 할 문제가 많으므로 과제 해결 중심 주제가 곧 학습자 중심의 작문 교육

이 된다.)

③ 작문 과정에서 계획하고 쓰고, 협의하고, 수정하는 것이 곧 교수 과정임.

④ 작문 과정에서 교사는 주동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조적인 역할을 함.

(*학습자가 글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어 생각을 끌고 나가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

때 교사는 사고의 실마리를 풀어주면서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

입한다. 반면에 학습자는 교사나 기타 누군가의 지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학습자

의 능력과 실력에 의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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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3. 쓰기 교수의 실제

3.1. 단위별 쓰기 교수

1) 한글 자모 쓰기

① 한글 자모의 획순, 철자법을 익히는 단계로 읽기와 발음을 병행.

- 사전 등재 순서에 따라 실시.

- 소릿값이 없는 ‘ㅇ’을 넣어 모음 쓰기를 한 후, 자음 쓰기를 함.

- 자음에 모음을 붙여 소리 내어 읽고 씀.

② 학습자 흥미 유발을 위한 유의미한 어휘 단위로 쓰기 지도.

- ‘오이, 고기, 아기’와 같이 전 단계에서 학습한 자모음을 가지고 유의미한 어휘

를 연습함.

- 단어 카드를 만들어 학습자의 기억을 도울 수 있음.

③ 베껴 쓰기, 받아쓰기를 활용한 연습.

- 베껴 쓰기는 단어를 정확하게 보고 쓰는 연습이므로 띄어쓰기 등 정확성 향상

에 도움이 됨.

- 받아쓰기는 목표어의 음운 규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단어 등

은 피해야 함. (*감사합니다? 감사함니다? / 꽃이? 꼬치?)

- 베껴 쓰기, 받아쓰기는 기계적인 학습이므로 자칫 학습자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음.

2) 어휘 쓰기

① 개별 어휘의 뜻과 사용법을 익히는 단계.

② 개별 어휘가 갖는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지,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문장 완성 시 문맥에 맞는 어휘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지도.

③ 다양한 의미를 갖는 어휘를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난이도에 따라 그 의미와 문

장에서의 기능을 교수.

④ 파생어, 복합어, 동의어와 반의어, 의성어와 의태어, 고유어와 외래어, 관용어,

색채어, 감각어 등을 학습 단계에 따라 제시.

⑤ 적당한 어휘 넣기, 맞는 어휘 고르기, 적당한 어휘 찾기, 어휘 맞추기 등을 활용

한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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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 어휘 연습하기

교 사: ○○ 노래

학습자: 한국 노래, 일본 노래, 중국 노래…

⁍ 쓰기 연습

가: 무슨 노래를 좋아하세요?

나: ( )

중급

⁍ 어휘 연습하기(연결하기)

볼링 ․       ․두다
바둑 ․       ․치다

⁍ 쓰기 연습

어제 오후에 친구와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나의 취미는 (

). 거의 매주 볼링장에 가서 볼링을 친다. 친구는 바둑이 취미라고 했다.

바둑을 ( ), 집중력을 키우는 데에 좋다고 한다.

고급

⁍ <보기> 낙천적이다
① <보기>의 단어를 설명하는 글을 씁니다. 그리고 친구가 읽고 맞히게

하십시오.

예) 설명: 제 친구는 언제나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웬만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는 ‘좌절’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답: ‘낙천적이다’)

☞ 교수 Tip

3) 문법 쓰기와 문장 구조 익히기

① 한국어의 기초 문법과 구문을 익히는 단계로 초․중․고급에 걸쳐 상당히 생산적인

쓰기 활동.

② 한국어의 특징인 첨가어적 현상에 중점을 두며, 특히 문장 구조를 이루는 핵심

요소인 조사와 어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

③ 형태론과 통사론에서의 다양한 규칙과 변형을 익힘.

④ 문법 중심의 쓰기 교육은 이야기 쓰기, 줄거리 만들기와 같은 창작의 기초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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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 ( )에 조사 넣기

예) 나오코가 우유( ) 마십니다.

⁍ 동사 어미 활용하기 예) 점심은 식당에 (가다) 먹습니다. (가다→가서)

⁍ 어순 맞추기

예) 등산을, 주말에, 갈 거예요.

중급

⁍ 틀린 문장 고쳐 쓰기

예) 숙제를 했느라고 시험공부를 못 했습니다. (했느라고→하느라고)

⁍ 문맥에 맞게 문법 활용하기

는 단계로 쓰기의 첫 단계.

⑤ 문법 요소는 빈도수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서술어 중심의 종결어미부터 문장의

성분을 나타내는 조사들, 동사에 첨가되는 시제와 부정법, 존대형 어미들을 제시.

⑥ ( )에 조사 넣기, 틀린 문장 고쳐 쓰기, 동사의 어미 활용하기, 문장 연결하기,

문장 형식 변형시키기 등의 통제 작문이 주로 이루어짐.

⑦ 어순 맞추기, 문장 완성하기, 짧은 글짓기, 이야기를 듣거나 읽고 질문에 답하기

등을 활용하여 한국어 문장 구조 익히기.

<통제 작문>

㉠ 주로 초급 단계에서 기본적인 쓰기 능력 함양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

㉡ 정답이 있으며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학습자들의 쓰기 채점을 할 수 있음.

㉢ 통제 작문에는 시제 바꾸기, 조사 넣기 등의 문형 사용 이외에 베껴 쓰기, 재현,

재구성이 있음.

㉣ 통제 작문은 학습자들이 빈번히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수정할 수 있고 체계적인

지도가 가능하며 평가가 용이함.

㉤ 그러나 기계적인 학습 방법이며 학습자에게 글의 내용을 전개하고 일관성 있게

글을 구성하는 방법을 지도할 수 없음.

㉥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하므로 통제 작문을 통해 익힌 쓰기 능력은 학습

자들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전이되지 못함.

☞ 교수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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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영화 감상은 흔한 ( )(취미이다), 내가 영화를 좋아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고급

⁍ 문법을 사용하여 문장 완성하기

예) ‘-게끔’을 사용하여 내용을 완성하십시오.

( 회사 구성원 모두가 똘똘 뭉쳐서 일해야 한다.

<보기> 아버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십니다. - 인삼 / 어머니: 한국 차를

좋아하십니다. - 유자차 / 동생: 영화를 좋아합니다. - 한국영화 DVD

저는 다음 주에 고향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족 선물을 사고 싶습니다. 아

4) 단락 쓰기

① 개별 문장의 의미를 이해한 후 완전한 글을 구성하기 위한 중간 단계 쓰기.

② 말하기 교육과 연계할 수 있음.

③ 유도 작문을 이용, 교사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쓰기 지도.

(*유도 작문은 학습자 스스로 어휘와 구문을 선택하여 주어진 내용이나 주제에

관한 글을 쓰는 것, 즉 언어가 아닌 내용에만 제한됨.)

④ 단락 쓰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

- 학습자의 관심거리, 학습자 중심의 주제 선정.

- 주제와 관련된 어휘를 나열, 이야기의 실마리 제공.

- 대화, 토론으로 학습자의 생각을 정리.

- 시청각 자료 등의 보조 자료를 이용한 단서 제공.

- 주제와 관련 있는 질문, 응답.

- 질문, 응답을 한 데 모아 맥락이 있는 이야기가 되도록 구성.

- 적절한 문법을 사용하여 의도하는 정확한 표현을 구현.

- 서론, 본론, 결론 중 어느 하나를 생략하여 제시, 학습자가 구성.

- 사실을 주고 원인, 과정, 결과 쓰기.

- 예문을 주고 자신의 경우에 대비하거나 상상하여 쓰기.

☞ 교수 Tip

초급

⁍ 이야기의 실마리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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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께서는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선물은 (인삼을 사

고 싶습니다.) 인삼은 몸에 아주 좋습니다. 어머니께서는 ( ). 그래

서 어머니 선물은 ( ). 제 동생은 ( ). ( ). 어제 저녁

에 동생과 전화를 했습니다. 빨리 가족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한국어를 잘하는 방법이 궁금하십니까? 저는 제 경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주위에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혼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공부하기도 하고 학원에서 개인 교습을 받기도 하지만, 실력이

잘 늘지 않아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는 한국어는 한국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

그러므로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유학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고 생각합니다.

중급

⁍ 본론 내용 구성하기

고급

⁍ <보기>와 같이 설명문을 써 봅시다.

<보기> 한복: 한복의 모양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네모난 모양

과 둥근 모양이 섞여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고운 색

이 어울려 조화를 이룹니다. 한복을 손으로 만질 때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

다. 또 모시와 같이 까칠까칠한 것도 있습니다. 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의

자태는 아주 부드럽고 우아합니다.

김치:

5) 한 편의 글쓰기

① 문법에 맞는 정확한 문장 구성하기.

② 쓰고자 하는 글의 형식 선택.



 2013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

- 174 -

③ 선택된 형식에 맞는 문체의 선택.

④ 단락 구성을 위한 치밀한 계획.

⑤ 내용의 논리적 전개.

⑥ 사회, 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글쓰기.

⑦ 완성된 글쓰기의 훈련 과정.

- 글의 주제를 생각함.

- 단락을 설정하고 단락별 논리 전개를 구성함.

- 실례를 들어 정의를 뒷받침하게 하고 논리 전개를 명쾌하게 함.

- 간단한 사물 묘사를 함.

- 도표, 통계를 보고 서술함.

- 비교, 대조, 유추의 방법을 쓰도록 함.

- 감각적인 묘사, 표현 방법을 쓰도록 함.

- 적절한 모범 예문을 주어 모방하고 창작하게 함.

6) 기타 작문

한국어 학습자의 목적에 따라, 학문 목적인지, 전문 영역인지, 또는 취미 등 대중적

인 것에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쓰기 훈련을 할 수 있음.

- 각종 생활문(일기, 편지, 수필).

- 실용문(이력서, 신청서, 카드, 축의금/부의금).

- 감상문(독후감, 영화 감상문, 기행문).

- 문학 작품(시, 시조, 소설, 수필, 시나리오).

- 논설문, 설명문, 신문 기사.

- 보고문, 논문, 강의 요약.

3.2. 단계별 쓰기 교수

1) 초급(1․2급)

(1) 초급 쓰기의 특징

① 글자 쓰는 방법 지도.

-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 위에서 아래로

- ‘ㄱ’ 쓰기

- ‘ㄴ’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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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ㅂ’ 쓰기

- ‘ㅇ’ 쓰기

- ‘ㅎ’ 쓰기

② 한글 쓰기는 반드시 읽기와 발음의 병행 지도.

③ 한국어 기본적인 문장 구조 이해.

- 무엇이 무엇이다.

- 무엇이 어떠하다(형용사 구문).

- 무엇이 어찌하다(동사 구문).

(2) 초급 쓰기의 목표

①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맞게 쓸 수 있음.

② 단순한 고정 표현과 학습한 어휘, 문법으로 단순한 문장을 구성할 수 있음.

③ 기본적 형태의 어형변화의 구사가 가능하고 시제를 적절하고 일관성 있게 사용

할 수 있음.

④ 서류나 서식에 기입할 수 있고 짧은 메시지나 전화 메모, 실용문을 쓸 수 있음.

⑤ 어휘, 문법을 재구성해 친숙한 주제로 단순한 문장을 구성할 수 있음.

⑥ 학습 주제와 관계있는 구어체 문장과 편지, 일기와 같은 문어체 문장 표현이 가

능함.

(3) 초급 쓰기의 과정과 유형

① 한글 자모 쓰기

- 자음, 모음 순서에 맞게 쓰기.

- 자형에 맞게 쓰기.

- 선(간격)에 맞게 쓰기.

- 홑자음, 겹자음, 단모음, 이중모음에 유의하여 쓰기.

- 글자 모양 바르게 쓰기.

② 어휘 쓰기

- 보기에서 적당한 단어 찾아 넣기.

- 단어와 뜻이 맞는 것끼리 연결하기.

- 단어와 연관된 단어를 생각해서 쓰기.

- 단어뭉치를 만들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서 쓰기.

③ 문장 쓰기

- 어순 맞추기.

- ( )에 조사 넣기.

- 틀린 문장 고쳐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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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활용하기.

- 문장 완성하기.

④ 단락 쓰기

- 대화 완성하기.

- 짧은 글짓기.

- 이야기를 듣거나 읽고 질문에 답 쓰기.

⑤ 한편의 글쓰기

- 자기 나라 이야기 소개하기.

- 그림이나 만화 보고 이야기 짓기.

2) 중급(3․4급)

(1) 중급 쓰기의 특징

① 간단한 문장을 만들고 그것을 연결하여 하나의 글로 완성시키는 연습을 함.

② 초급에서의 쓰기는 단어와 문법, 표현의 정확성에 기준을 둔다면 중급에서는 다

양하고 유창한 면에 목표를 둠.

③ 글을 쓸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방법, 배열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구체

적 지도가 이루어짐.

④ 문장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쓰는 것이므로 ‘연결어, 문장 배열, 앞뒤 문장의 관

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⑤ 각종 실용문으로 많이 쓰이는 글의 양식, 문체 등을 하나씩 익히도록 함.

⑥ 글의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와 표현 방법을 익히도록 함.

(2) 중급 쓰기의 목표

① 맞춤법과 문법에 맞게 문장을 구성하는 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음.

② 두 개 이상의 문장을 연결하여 문단을 구성할 수 있음.

③ 문장을 만드는 데 문법적 오류가 보이기는 하나 비교적 정확한 문장을 구사함.

④ 일상적인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여 글을 구성할 수 있음.

⑤ 주어진 텍스트를 요약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인 자신의 견해를 쓸 수 있음.

⑥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음.

⑦ 어떤 주장에 대한 찬/반 입장의 견해를 쓸 수 있음.

⑧ 주어진 글에 이어지는 글을 구성하여 쓸 수 있음.

(3) 중급 쓰기의 과정과 유형

① 어휘 쓰기

- 보기에서 적당한 단어 찾아 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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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와 뜻이 맞는 것끼리 연결하기.

- 단어와 연관된 단어를 생각해서 쓰기.

- 단어뭉치를 만들어 무엇 하는 사람인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서 쓰기.

② 문장 쓰기

- ( )에 조사 넣기.

- 틀린 문장 고쳐 쓰기.

- 동사 활용하기.

- 문장 완성하기.

- 문장 형식, 사동, 피동, 화법 등을 변형하여 쓰기.

③ 단락 쓰기

- 대화 완성하기.

- 짧은 글짓기.

- 이야기를 듣거나 읽고 질문에 답 쓰기.

④ 한 편의 글쓰기

- 대화 주고 산문으로 쓰기.

- 이야기 뒷부분 이어 쓰기.

- 상황주고 이야기 만들기.

- 자기 나라 이야기 소개하기.

- 영화감상문 쓰기.

- 그림이나 만화 보고 이야기 짓기.

- 요약하기.

3) 고급(5․6급)

(1) 고급 쓰기의 특징

① 간단하고 표면적인 쓰기에서 벗어나 주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쓰기, 일화나

속담을 예로 들어 주장하는 바를 나타내어 쓰기 등 깊이 있는 쓰기를 연습함.

② 일화를 넣어서 글쓰기, 주장의 근거를 몇 가지로 나열하기, 도표나 각종 결과를

보고 설명하는 글쓰기, 반어법, 문답법, 은유법, 비유법 등 다양한 표현법을 이용

하여 글쓰기 등을 통한 연습으로 정확한 글쓰기를 넘어 참신하고 다양한 글쓰기

를 연습함.

③ 글자의 수에 맞게 쓰는 연습, 정해진 시간 내에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글쓰기

연습 등 쓸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함.

(2) 고급 쓰기의 목표

① 다양한 양식의 사회적, 실용적 화제에 대해 적절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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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두법이나 철자법 등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문장 구조를 이해하며

친숙한 주제에 대해서는 꽤 긴 글을 쓸 수 있음.

③ 실용적, 사회적, 전문적 화제에 대해 공적이거나 사적인 문서의 대부분을 효과

적으로 스스로 표현할 수 있으며, 한국 대학생 수준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이

들어있는 글을 쓸 수 있음.

④ 연대기적 서술, 논리적 서술, 논술, 묘사 등의 문장을 구성할 수 있음.

⑤ 구두법이나 철자법에 맞게 모든 종류의 서신은 물론 특정 분야나 관심사에 대

한 소논문, 설명문 등을 쓸 수 있음.

(3) 고급 쓰기의 과정과 유형

① 어휘 쓰기

- 단어와 뜻이 맞는 것끼리 연결하기.

- 단어와 연관된 단어를 생각해서 쓰기.

② 문장 쓰기

- 문장 완성하기.

③ 단락 쓰기

- 대화 완성하기.

- 짧은 글짓기.

- 이야기를 듣거나 읽고 질문에 답 쓰기.

④ 한 편의 글쓰기

- 대화 주고 산문으로 쓰기.

- 이야기 뒷부분 이어 쓰기.

- 상황주고 이야기 만들기.

- 자기 나라 이야기 소개하기.

- 영화감상문 쓰기.

- 요약하기.

3.3. 통합적 쓰기 교수

1) 읽기와 쓰기

① 뒤섞인 문장 순서대로 맞추기.

② 접속사를 사용하여 두 문장 연결하기.

③ 문단의 첫 부분이나 끝 부분 채워 쓰기.

④ 대답에 맞는 질문 만들기.

⑤ 질문에 대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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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교사 학습자

1 그림 제시 각각의 그림에 대해 말하기

2

학습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필

요한 단어나 문법을 유도하거나 

제시하기

모든 그림을 다 표현해 보기

3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는 것을 주지시키기

그림에 순서를 매기고, 순서대로 그

림들을 이어 이야기 만들기

⑥ 중요 내용 메모하기.

⑦ 질문과 메모를 중심으로 간단한 글 만들기.

⑧ 위의 활동이 끝나면 전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작문하기.

2) 말하기와 쓰기

① 간략한 줄거리 판서.

② 학습자에게 줄거리에 맞는 내용 말하게 하고, 교사는 문법 구조와 어휘 등을 칠

판에 적어 다른 학습자들의 이해 돕기, 나머지 학습자들은 듣고 질문도 하고 내

용도 고쳐주며 줄거리 완성하기.

③ 다시 전체를 읽고 다 함께 틀린 곳 고치기.

3) 듣기와 쓰기

① 일차적으로 받아쓰기를 실시한다. 다음으로 내용을 한 번 더 들려주고 내용을

재구성하게 함.

② 사건 내용을 들려주고 노트하게 한 후 대답을 만들도록 함.

③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는 책 또는 소설 내용을 들려준다. 학습자들은 교사가 말

하는 동안 듣기만 하고 있다가 이야기가 끝나면 이야기 내용을 생각하며 나름대

로 작문을 함.

3.4. 그림을 이용한 쓰기 교수

1) 그림 자료의 장점(Heaton, 1980)

① 관찰력 개발.

② 명확하고 정확한 사고력 배양.

③ 정확한 주제를 가지고 자유로이 말하거나 작문하게 할 수 있음.

2) 그림을 통한 쓰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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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신문의 카툰처럼 하나의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림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림의 선후 관계가 명확하고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그림이 좋음.

☞ 교수 Tip

1) 그림에 순서를 매겨 봅시다.

2) 그림의 순서에 따라 이야기를 완성하십시오.

4. 오류 수정

4.1. 오류의 개념

① 사전적 의미: ‘바르지 못한 것, 잘못’.

② 학습자가 반드시 거치는 과정, 하나의 체계 ⇒ 중간언어(interlanguage)

(Selinker, 1972).

③ 원어민의 성인 문법으로부터 일탈된 것으로 학습자의 중간언어 능력을 반영하는

것임(Brown, 2000).

④ 바르지 못한 발화를 표준문법규준에서의 일탈이 아닌 부분적으로 바르고 불완전

한 발화로 봄으로써 이를 ‘틀린 것'이라기보다 다소 ‘다른 것’으로 봄(Nunan,

1988).



 2013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 

- 181 -

4.2. 오류 수정의 유형

① 이해 정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오류는 정정함: 문장 속에 있는 오류가 전

체 문장의 의미 이해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살펴 지도해야 함.

- 문장을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오류: 전체적․일반적 오류

- 문장을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오류: 국부적․지엽적 오류

② 학습자 개인이 범하는 오류 빈도수가 높으면 지엽적인 오류라 할지라도 정정함.

③ 문법 중에서 예외적인 사항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주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정

정함.

④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은 주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표현이 아니어서 화석화될 우려

가 있을 때는 정정.

4.3. 오류 수정 시 유의 사항

1) 오류 수정 시 유의 사항

① 어떻게 수정을 해야 유의적인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해야 함.

② 오류 수정의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여 정정의 순위를 정하고 분류하여 체계적으

로 수정함.

③ 초급 단계부터 지나친 수정을 하여 학습자들의 쓰기 의욕을 감소시켜서는 안 됨.

④ 학습자들이 쓰기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데 쉽게 좌절감을 줄 수 있는 오류에 신

경을 써야 함.

⑤ 교사는 오류 수정 과정을 전적으로 지배한다는 생각보다는 안내한다는 생각으로

지도함.

⑥ 결과 중심적 관점에서 쓰기 결과물에 나타나는 오류를 문법적으로 분류하고 그

것을 토대로 외형적으로 맞고 틀린 것을 정정해서는 안 됨.

(*학습자 쓰기 과정과 오류가 발생한 원인에 관심을 갖고 학습자가 표현하고자 했

던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살펴 그 이

유를 알고 지도해야 한다.)

2) 쓰기 오류 지도 시 유의해야 할 학습자 요인(Hendrickson, 1984)

① 학습자가 쓰기에서 표현하려고 한 목적을 알아야 함.

② 쓰기가 행해지는 당시의 학습자의 목표어 유창성 정도를 고려해야 함.

③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의 유형과 빈도를 알고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그것이 학습

자의 쓰기 목적에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를 파악하여 수정해야 함.

④ 학습자에게 쓰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 학습자가 쓰기 활동 자체에 또는 오류를 범하는 것에 불안해하거나 공

포심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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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오류 수정 형태의 결정

1) 오류 수정 형태의 종류

① 직접적인 수정: 교사가 학습자의 오류를 보고 판단하여 수정하여 돌려주는 방법.

② 간접적인 수정 : 틀린 부분을 제시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오류를 수정하도록 하는

방법.

2) 오류 수정 형태 결정 시 고려할 사항

작문의 내용․목적, 학습자 작문 실력,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 유형, 오류에 대한 학

습자의 태도 등.

3) 숙달도에 따른 오류 수정 형태

① 실력이 부족한 학습자: 직접적인 수정.

② 쓰기에 자신 있는 학습자: 간접적인 수정.

4) 오류 수정에 임하는 교수자의 자세

학습자들의 오류에 대해 직․간접의 방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과를 확인하거나 채

점을 한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됨.

(*학습자가 범한 오류의 원인을 진단하고 점차 오류를 줄여 유창한 쓰기 능력 배

양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5) 오류 수정 강화를 위한 교사의 활동(Hendrickson, 1984)

① 학습자 쓰기 실력 측정을 위해 오류를 차트에 적어 표시, 먼저 생각해야 할 오류

표시.

② 쓰기 초안 제시 시 학습자 개인별로 빈번히 범하는 오류 정리.

③ 자주 범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학습자들에게 빈도수 높은 오류가 포함된 문장

이나 문단을 제시하여 무엇이 오류이며 왜 오류인지에 대해 토의하도록 하기.

④ 학습자 개인의 작문을 가지고 토의하게 하기→오류의 원인 발견하도록 하기.

⑤ 학습자들이 작문할 때 범한 오류에 대한 설명이나 평을 녹음해 두었다가 학습자

가 같은 유형의 오류를 범했을 때 해당 내용을 틀어 듣도록 하기.

⑥ 학습자들이 어렵게 느끼는 구문이나 어휘 등을 사용하여 의사소통 연습하도록

하기.

⑦ 학습자들이 각자의 작문을 교사에게 제출하기 전에 짝을 지어 상의하여 정정하

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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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오류 수정을 통한 쓰기 교수

1) 동료 수정을 통한 교수의 장점

(1) 교사 수정의 단점

① 학습자 책임의식 유발의 어려움.

② 학습 동기 부여의 어려움.

(2) 동료 수정의 장점

① 건설적인 학급 분위기 유도.

② 학습자 책임 의식 유발 ⇒ 보다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

③ 교사 시간적 여유 ⇒ 학습자 오류와 수정 활동 관찰.

④ 학습자로 하여금 올바른 형태를 발견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교사나 학습자에게

더욱 교육적(Corder(1967)와 Witbeck(1976)).

2) 동료 수정을 통한 교수

(1) 학급 활동

① 방법: 학습자의 작문을 제시한 후 학습자들에게 틀린 것을 찾게 하거나 보다 효

율적인 쓰기 방법에 대해 토의하게 하기.

② 문제점

- 학습자가 자신의 작문에 대해 다른 학습자들이 논의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음.

- 일부 학습자의 토의 과정 독점 가능성.

-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이 거의 없는 경우 발생 가능.

(2) 그룹 활동

몇 사람이 한 조가 되어 다른 학습자의 작문을 수정하게 하는 것, 조별로 한 학습

자의 작문에 대해 코멘트를 하면 그 학습자는 코멘트를 중심으로 정정하게 하기.

(3) 문제해결을 통한 수정

① 방법: 학습자 작문 중 일부를 제시하고 어떤 종류의 오류를 찾아내야 하는지를

알려 준 후 학습자 전체에게 토의를 하여 그것을 찾아내도록 하기.

② 오류 선택 시 일부 학습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피하고, 학습자들에게 유익할

것으로 생각되는 오류 선택하기.

(4) 조정된 작문을 통한 수정

① 방법: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제시할 작문에서 토의에 필요한 몇 가지 오류를 제외

한 모든 오류를 수정한 후 학습자들에게 제시하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오류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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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것에 대해 토의하도록 하기.

3) 기호를 통한 교수

(1) 방법

교사가 학습자의 작문을 직접 교정하지 않고 학습자가 범한 오류 유형에 따라 여

러 가지 다양한 기호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이에 따라 자신의 작문을 다시 검토하면

서 오류를 수정하도록 하는 방법.

(2) 표시 방법

오류의 위치를 표시함, 줄긋기, 형광펜, 동그라미, 체크 등.

(*이러한 방법이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지식을

상기하거나 문법서 등 자료를 찾고, 규칙을 적용하는 등의 과정이 동반되기 때문

임.)

(3) 오류를 유형화하고 설명해 주는 방법

- 오류를 부호화, 코드화, 코멘트 등을 사용하여 오류의 유형을 밝힘.

- 오류의 유형을 밝히기 위해 개별 학습자의 모든 자료를 분류하고 유형화하는

것은 교사들에게는 무척 부담스러운 과정이지만 수업 시간에 실시하는 공동 작업

으로서의 오류 분류와 유형화는 교육적 효율성과 유용성을 가짐.

(4) 기호를 통한 교수의 효과

① 학습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글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교정할 수 있는 기회 부

여.

② 자신의 오류를 범주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줌.

③ 오류 패턴에 관심을 갖게 함 ⇒ 장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 교수 Tip

㉠ 잘못된 부호의 사용은 학습자로 하여금 오류를 수정할 수 없게 함.

㉡ 부호의 사용은 속도와 능률의 문제지만 이를 일관되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

요한 문제이며 학습자가 그 부호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함. 하지만 문법 용

어의 직접적 사용 또한 문제임.

4) 3단계 간접 교수

(1) 방법

학습자 스스로의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교사가 3회에 걸쳐 학습자의 작문을 수정

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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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서

① 1단계: 교사가 청색 펜으로 오류 표시, 학습자는 작문을 읽으면서 교정하여 제출.

② 2단계: 교사가 검정색 펜으로 틀린 곳 지적, 학습자는 다시 작문을 읽으면서 교

정하여 제출.

③ 3단계: 교사가 빨간색 펜으로 틀린 부분 교정.

⇒ 두 차례에 걸쳐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작문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가지게 할 수

있음.

(3) 효과

잠재되어 있는 오류를 분석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음(Sivell, 1980).

4.6. 오류에 대한 피드백

1) 피드백의 종류

① 직접 피드백: 오류가 나타난 부분에 직접 수정.

예: 직접적 피드백: 식당 건물이 세우고 싶어요.

을

② 간접 피드백: 오류 위치 확인, 오류 코드화, 오류 코멘트.

예: 간접적 피드백: 오류 위치 확인(location): 식당 건물이 세우고 싶어요.

오류 코드화: 식당 건물이 세우고 싶어요.

조사

오류 코멘트: 이 문장에서는 조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세요.

목적어를 만드는 조사 사용이 잘못되었습니다.

2) 단계별 피드백

① 초급

- 초급 단계 학습자가 자신의 오류를 컨트롤할 수 없을 때는 직접 피드백을 이용.

- 보편적인 오류를 잡아내는 작업이 필수적임.

- 일반적인 오류 분류표를 작성해서 적용.

- 오류 코멘트는 단순해야 함.

- 비문법적인 것을 수정(중급까지 포함).

② 중급

- 간접 피드백을 실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도움.

- 모어 화자에게 어색한 것(고급까지 포함).

- 글의 내용적 부분에 대한 피드백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사가 맥락을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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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문장에 대해서 학습자에게 명시적인 피드백을 주어야 함.

③ 고급

- 고급 단계에서는 정확성 향상을 위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

- 방법적으로는 직접적인 피드백보다는 간접적인 피드백과 이에 대한 학습자의 자

기 주도적 정리가 있어야 함(학습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함).

- 전체 오류 유형을 학습자 자신이 분류화할 수 있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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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화용론

이 해 영 (이화여자대학교)

1. 서론

우리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어휘와 문법,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 의사소

통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만약 상대방이 발음도 좋고, 문법도 정확하며 어휘 선

택에도 문제가 없는데 무언가 불쾌하게 느껴지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경우는 없

는가? 또는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다른 의도로 하는 말을 하는 경우, 순서를 지키지 않

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경우를 경험한 적은 없는가?

이러한 말의 사용에 나타나는 현상을 다루는 것이 바로 화용론이다. 다시 말해서 화

용론은 언어 사용 방식을 맥락(context)과 관련 지어 설명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Levinson, 1983:21).

이 강의에서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한국어 화용론의 특징적인 현상들을 발

견하고 교실에서 가르쳐야 할 화용적 현상들을 학습자들의 오류를 통해서 찾아본다.

2. 발화의 의미

2.1. 언표내적 행위(illocutionary act)

¶ 들은 대로 이해해야 하나, 속뜻을 찾아야 하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상대방이 하는 말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닌 그 말

속에 담긴 속뜻을 이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1) 벌써 12시네.

(2) A: 시험 잘 봤니?

B: 엄마, 배 고파요. 간식 주세요.

(3) (건축사가 되겠다며 추천서를 의뢰한 학생의 추천서에서)

교우관계 원만, 운동을 잘해서 상도 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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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말은 표현 자체가 나타내는 글자 그대로의 뜻에 더하여 상황에 따라 다른 내

용이 함께 전달된다. 어떤 상황에서는 시간이 꽤 많이 흘렀다는 뜻을 나타낼 수도 있

고 점심 먹으러 가자는 뜻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회의를 끝내자는 뜻으로 사용될 수

도 있다.

이처럼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표현

된 말과 다른 전달되는 말을 언표내적 행위(illocutionary act)라고 한다(Austin, 196

2)14). 그러므로 말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오해를 하거나 잘못 알아듣지 않도록 상황

에 맞는 말을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 직접적으로 말할까, 간접적으로 돌려 말할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직접적으로 말할 때도 있고 간접적으로 말할 때도 있다. 다

음의 예를 보자. 아래의 예들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준다.

(4) 가. 문 좀 여세요.

나. 문 좀 열어 주세요.

다. 문 좀 열어 주시겠어요?

라. 문 좀 열어 주실 수 있으세요?

마. 저, 문 좀……

(4가)~(4마)는 모두 ‘문 열어 달라’는, 말하는 사람의 요청을 담고 있지만 표현 방식

에 따라 공손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무례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4가)와 같은 직접적인

명령보다는 (4나)의 부탁의 뜻을 더해 주는 ‘-어 주다’가 사용된 경우가 더 공손하고,

(4나)보다는 (4다), (4라)처럼 의문문의 형식으로 이야기하면 더욱 공손하게 들린다.

(4나)에서 (4마)로 갈수록 이러한 표현들은 말하는 사람의 의향이나 주장이 직접적으

로 드러내지 않아 매우 공손하고 듣는 사람에게 부담을 적게 주는 표현이 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말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말하려는 내용이 상

대방에게 이롭고 득이 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아래의 (5)는 상대방

에게 이로운 내용이라 돌려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5) 건강하세요.

14) Austin(1962)은 How to do things with Words라는 저서에서 발화행위를 언표적 행위 (locutionary 

act), 언표내적 행위(illocutionary act), 언향적 행위(perlocutionary act)로 구분하였고, Searle(1969)

은 Speech Act에서 언표내적 행위의 유형을 진술행위(representatives), 지시행위(directives), 언약행

위(commissives), 표출행위(expressive), 선언행위(declarations)로 구분하였다.



 2013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 

- 189 -

또 상대방이 말하는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표현이라도 적절하

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종업원에게는 (6가)는 사용하

지만 (6나)와 (6다)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6) 가. 비빔밥 주세요.

나. 비빔밥 주실 수 있으세요?

다. 저, 비빔밥 좀 주셨으면 하는데요.

¶ 왜 돌려 말하는 것일까?

한국어 학습자는 직접적인 표현을 모를 때에도 돌려 말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보통

한국인이 한국말을 할 때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서로 간의 문제나 갈등

을 피하기 위해서 돌려 말한다.

(7) 수현: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영:㉠ 안 됩니다.

㉡ 싫습니다.

㉢ 미안한데요, 김 대리한테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 저도 도와 드리고 싶은데요,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겼거든요.

㉤ 어쩌죠? 지금 제가 회의가 있어서요.

㉥ 저기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7)에서 수현의 요청에 대해 사람들은 ㉢처럼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 ㉤처

럼 핑계를 대기도 하고, ㉥처럼 자기 일인데도 추측하듯이 말하기도 하면서 거절을

한다. 만약 ㉠, ㉡처럼 직접적인 표현으로 거절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어 학습자들이 (7)의 ㉢～㉥과 같은 한국어의 표현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2. 공손성과 공손 표현(Politeness)

¶ 어떻게 말하면 부드럽고 공손할까?

말을 잘하면 천 냥 빚도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상대방

과의 관계를 좋게도 만들고 나쁘게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상황

과 관계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체면(face)을 손상시키지 않을 수 있는 전략과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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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게 된다. (Brown & Levinson, 1978; 1987)15)

(8) 가. 은영: 나이도 그 정도면 뭐 괜찮고. 너도 괜찮지?

현의: 글쎄요. 난 나이 차이가 좀 난다 싶은데요.

나. 은선: 이 문제 굉장히 어렵네.

주희: 어디 이리 좀 줘 봐.

(잠시 후) 이 문제 풀렸어.

(8가)에서 후배인 현의는 ‘아니에요’ 대신에 ‘글쎄요’를 사용하고 ‘나이 차이가 나요’

대신에 ‘난다 싶은데요’를 사용했다. 선배인 은영의 의견에 반대할 때 아무리 반대하

는 이유나 근거가 명확하더라도 상대방이 선배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반대 표현을 사

용하지 않고 짐작이나 추측의 형식을 빌어 간접적인 의사를 나타낸다. (8나)에서 문제

풀기를 어려워하는 은선이 앞에서 주희는 ‘내가 문제를 풀었다’로 표현하기보다는 ‘어

찌하다 보니 문제가 풀렸다’고 말함으로써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다. (8가)의 후배나 (8

나)의 수미처럼 말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 주고 부드럽게 말하기 위해서이

다.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부드럽게 말하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자.

(9)에서처럼 말끝을 흐리면서 거절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적게 주는 부드러운 표현

이 되다.

(9) 지영: 어제 제가 드린 것, 내일까지 완성하실 수 있죠?

윤희: 그렇지 않아도 저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대화 (9)에서 겉으로는 거절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윤희는 지영이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도를 겉으로 드러내서 직접적으로 거절을 하

기보다는 이처럼 말끝을 흐려 거절을 하면 상대방의 기분이 덜 상한다. 그래서 한국

인들은 거절할 때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한다. 물론 이때 아무 것이나 다 생략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생략을 했을 때 반드시 듣는 사람이 생략된 말을 추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대화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돌려 말

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의 예는 모두 ‘불 좀 켜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11가)～(11

15) Brown & Levinson(1978/1987)은 Politeness 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체면 위협 정도에 따라 5개의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였는데, 노골적으로 표현하기, 적극적 공손(positive politeness), 소극적 

공손(negative politeness), 힌트만 주기, 체면 위협 행위를 하지 않기가 그것이다. 각각의 구체적 사

례는 강의 시간에 보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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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에서는 말하는 사람의 요청이 간접적으로 느껴진다. 겉으로 드러난 내용은 명령이

아니라 감탄이나 서술, 질문이기 때문이다.

(10) 불 좀 켜.(명령문)

(11) 가. 어둡네. (감탄문)

나. 불 좀 켜 줄래? 어둡지? (의문문)

다. 벌써 밖이 어두워졌어. (서술문)

2.3. 협력원리(Cooperative Principle)

¶ 관계 있는 말을 할까 말까?

Grice(1975)라는 학자는 우리는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대화에서 합의된 목표나 방향

과 알맞게 그리고 그 말의 시점에서 적절한 기여가 되도록 말을 한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협력원리(Cooperative Principle)이다. 우리는 대화에서 협력원리를 지키기 위해

하위의 원칙들을 지키게 된다. 가령, 거짓이라고 믿는 것이나 적절한 증거가 없는 것

을 말하지 않고,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정보를 기여하지 않으며 관계없는 말을 안 하고,

중의성을 피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 등을 지키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대화의 법칙을

어긴다고 하였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자. 이를 Grice(1975)는 의도적 위반이라고

한다.

(12) 엄마: 시험 잘 봤니?

아들: 벌써 점심 때다. 밥 먹으러 가자.

(13) (건축사가 되겠다며 추천서를 의뢰한 학생의 추천서에서)

교우관계 원만, 운동을 잘해서 상도 탔음.

3. 대화의 구조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

장을 만들어 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올바른 발음이나

문장을 만들어 내는 일에 못지않게 조리 있게 잘 말하고 쓰고 싶어한다. 우리는 앞에

서 억지스러운 유머를 통해서, 구어 대화에도 주제의 일관성과 관련된 일정한 질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여기서는 우리말 대화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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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체 구조: 시작과 마무리

¶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고 마무리할까?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말을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 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러나 외국어로 말할 때는 이러한 것이 쉽지 않다. 예 (14), (15)는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로 대화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대 필요한 표현이 포함된 대화로 유능한 한국

어 학습자가 아니고는 실제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시작하고 끝내는 것이 쉽지 않다.

(14) 민경: 여보세요?

소아: 여보세요?

민경: 나 민경인데, 기말 보고서는 잘 끝냈니?

소아: 안 그래도 전화하려던 참이었는데, 덕분에 잘 끝냈어. 네 책을 언제 돌려

줄까?

민경: 어, 나 내일 학교 가는데……

소아: 내가 밥 한 끼 살게. 내일 점심 때 시간되니?

민경: 어, 좋지. 내일 12시쯤 어떠니?

소아: 그럼, 내일 12시 학교 앞.

민경: 그래. 그럼.

소아: 응. 그래.

(15) 상담원: 00 쇼핑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 객: 저 지난주에 구입한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요.

상담원: 예, 말씀하세요.

고 객: 네, 제가 화장품을 하나 구입했는데요, 뚜껑을 여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교환이 가능한가요?

상담원: 죄송합니다. 편하실 때 영수증과 상품을 함께 가지고 나오시면 확인

후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고 객: 네, 알겠습니다.

상담원: 감사합니다. 저는 상담원 최수진이었습니다.

(14), (15)은 전화 대화이다. 보통의 일상적인 전화 대화에서는 (14)에서 볼 수 있듯

이 ‘여보세요?’로 시작하여 ‘안녕히 계세요/안녕’으로 끝나거나 ‘그래, 그럼’, ‘응, 그래’

등을 사용하기도 하며, ‘네’를 길게 끌면서 전화 대화를 끝내기도 한다. 또 대화 내용

을 정리하거나 약속한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전화 대화를 끝내기도 한다. 또 시작 부

분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은 ‘여보세요’ 대신에 ‘네, 대현동입니다’처럼 자신이 살고 있



 2013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 

- 193 -

는 동네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 (15)에서처럼 기관이나 단체 등에 전화를 하

게 되면 전화를 받는 쪽에서 ‘여보세요’ 대신에 ‘00 쇼핑입니다’와 같은 말을 사용하면

서 전화를 받는다. 전화를 끝마칠 때에는 어법에는 맞지 않지만 ‘좋은 하루 되세요’를

사용하거나,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등의 상투적인 인사말을 사

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16) 지민: 너 그 얘기 들었니?

미영: 무슨 이야기인데?

지민: 어제 말이야…….

(17) 마이클: 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가게 주인: 네.

마이클: 이화여대로 가려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18) 김 대리: 아침 먹었어요?

이 대리: 아, 네. 일찍 나오셨네요.

(16)～(18)의 일상 대화에서도 시작하는 말을 찾아 볼 수 있다. (16)에서 지민이는

새 소식을 친구인 미영이에게 알려 주기 위하여 ‘너 그 얘기 들었니?’라는 말로 대화

를 시작하고 있고 (17)에서 마이클은 ‘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라는 말로 길을 물어

보는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 (18)에서 김 대리는 아침에 출근해서 만난 직장 동료와

인사를 나누면서 ‘아침 먹었어요?’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 대화의 마무리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부 전해 줘’ 등 대화 상황에 맞는 말로 마무리

하게 된다.

3.2. 인접쌍(또는 대응쌍) (adjacency pairs)

¶ 어떻게 대꾸할까?

사람들은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하며, 또 초대를 받으면 어떻게 대꾸하고, 요청

을 받으면 또 어떻게 반응할까? 인접쌍(또는 대응쌍)은 상대방으로부터 질문을 받거

나, 초대를 받거나, 요청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할 때 대꾸하는 표현을 말한다. 인

접쌍(또는 대응쌍)은 일정한 유형성을 보이며 보통 인접해 있으며, 다른 화자에 의해

발화된다.

인접쌍(또는 대응쌍)은 선호되는 것과 꺼려지는 것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는 것이 선호되며, 요청을 받으면 이를 수용하는 것이, 제의나 초대를

받으면 이를 수용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선호된다. 또 상대방이 스스로를 비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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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해 주는 것이 선호된다. 그 반대로 질문을 받고도 대답을 회

피한다든지, 요청이나 초대, 제의를 받고 이를 거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호되지 않

는다. 그러나 선호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면서는 거절도 하고 회

피도 해야 하는 경우에 직면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 전에 긴 휴지를 둔다든

지 머뭇거리면서 말하거나, ‘글쎄, 어, 저, 어쩌지, 잘은 모르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

지만, 고맙기는 하지만’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긴장감을 완화하게 된다. 그리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선택하게 된다. 아래의 (19)에서도 ‘을지’의 거절에서는

망설이고 머뭇거리기, 말끝 흐리기, 간접적으로 거절하기가 사용되었다.

(19) 성희: 오늘 시간 어때? 오후에 나 좀 도와 줘.

을지: 어, 어쩌죠? 저, 선약이…….

인접쌍(또는 대응쌍)은 항상 인접하는 것은 아니다. (20)처럼 인접쌍(또는 대응쌍)

사이에 다른 인접쌍(또는 대응쌍) (맘에 들어-응. 좋아 보이네.)이 삽입될 수도 있고,

(21)처럼 질문에 대한 답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이라면 흔

히 (21)과 같은 경우 간접적으로 전달된 대답을 파악하지 못하여 ‘그런데 방이 있어

요?’라고 묻게 된다.

(20) 영진: 이거 어디서 팔아요?

정덕: 맘에 들어?

영진: 응. 좋아 보이네.

정덕: 학교 앞 가게에서 다 팔아.

(21) 외국인: 자취방 있습니까?

한국인: 혼자 쓰려고요?

외국인: 네. 그런데 방이 있어요?

외국인에게 더욱 난감한 인접쌍(또는 대응쌍)은 문화적인 특징을 보이는 경우이다.

아래 (22)는 감사에 대한 한국식 반응인데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외국인은 이 대

화를 듣고 의아해 할 수밖에 없다.

(22) 외국인: 그 스카프 잘 어울려요.

한국인: 별로 좋은 거 아닌데요, 뭐.

외국인: 그래도 아주 멋있어요.

한국인: 오래된 거예요. 싸구려고요.



 2013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 

- 195 -

3.3. 순서교대(turn-taking)

¶ 말하는 순서가 있을까?

순서교대란 한 사람이 말을 끝내고 다른 사람으로 차례 또는 순서가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순서교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 참여자간의 협동이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언제 끼어들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의도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눈치 채지 못

하고 실수로 잘못 끼어들어 대화의 중복을 일으켜 자신의 대화 차례를 가져오는 경우

도 거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어를 할 때는 어떤가? 언제 끼어들어 내 차례를 얻어야 하는지

그 적정 지점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우리말을 배우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도

같은 경험을 할 것이다. 한 담화 참여자의 발화가 끝난 후 다른 담화 참여자의 발화

가 시작되는 사이의 간격은 몇 십 분의 일초에 불과하기도 하지만 순서는 일정한 원

리에 의해 교대되고 있다. 분명 순서교대에는 문화적인 차이와 남녀의 차이가 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남자들의 대화에 여자가 끼어들어 차례를 가져 올 수 없도록 금기

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어떤 문화권에서는 주제에 따라서 여자들이 더욱 활발하게

순서교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가령 쇼핑에 대한 이야

기에서는 여대생들이 더 많은 발화의 순서를 얻으려 했다는 실험 연구도 있다.

순서교대가 일어나는 지점에서는 어떤 특징이 보일까? 말하는 사람이 순서를 넘기

고 싶을 때는 상대방을 호칭하거나 눈, 몸짓으로 상대를 지목하여 다음 순서임을 알

려주게 되는데 이로써 순서교대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말하는 사람

이 먼저 순서를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듣는 사람이 순서를 가져오려고 할 때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징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장치가 사용된다. 가령, ‘흡’하고 말할 준

비를 나타내는 숨 들이마시기를 통해서, ‘저, 그런데요, 음, 있잖아요’와 같은 표현이나

‘맞아 맞아’와 같은 맞장구 표현을 연발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나도 좀 말 좀 하자,

말씀 다 하셨죠?, 잠깐만요’ 등과 같이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순서교대를 예고한다.

재미있는 것은 상대방이 차례를 가져가기 위한 예고나 조짐을 보일 때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말하는 사람이 차례를 넘기고 싶지 않을 때 순서교대를 막는 장치로 상승조

의 억양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23) 가. 공격하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것을 따랐던 것이고요. ↗

나. 공격하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것을 따랐던 것이고요. ↘

가령, 위의 (23가)에서는 절과 문장의 끝부분을 상승조로 발화하여 상대방이 끼어들

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23나)와 같이 문장의 끝을 하강조로 발화하게 되면 말하는

사람이 말을 끝내는 느낌을 주므로 차례가 넘어가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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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사용에 대한 비교문화적 관점

의사소통의 실패는 동일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집단 간이나 개인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오해는 원어민과 비원어민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된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할 경우, 각 대화 참여

자들은 자신의 문화적 관습이나 기대, 가치관에 기대어 자신의 말을 생산하거나 상대

방이 한 말의 의미를 해석하게 된다. 참여자들 간의 문화적 관습과 기대, 가치관의 차

이가 크면 오해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기도 한다. 가령, 사회언

어학에서 오랜 관심과 주목을 받아온 일본인의 내집단에 대한 경어법 사용 양상, 태

국인과 일본인의 맞장구 방법, 일본인의 호의를 나타내는 완곡한 거절, 공적이고 피치

못할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적인 이유로 거절하는 것 등은 한국인에게는 익숙한

방식이 아니며, 친근한 호칭 사용을 통한 서양인들의 관계 맺기와 위계를 중심으로

한 동양의 관계 맺기의 차이, 머리를 숙이는 동양의 인사와 평등을 전제한 서양의 악

수, 그리고 악수의 한국식 변형 등은 사용자들의 모국어와 문화에 영향을 받은 가치

와 신념에 따라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화용적 실패를 일으킬 수 있는 문화적 차이를 다룬 연구들은 비교문화적 연구

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가령, 미국인에 비해 독일인은 명시적, 내용 중심적으

로 발화하는 차이를 보이며(House, 2000), 그리스인과 독일인의 전화 응대 양상을 분

석해 보면 분명하고 간결하며 용건 중심의 독일어 구사법은 그리스 식의 구사법과 달

랐는데(Pavlidou, 2000), 이러한 연구들(Pohl, 2004)재인용)과 함께, 영국 사람들은 완

화표현으로 'maybe'를 사용한 데 반해, 독일어 사용자는 문자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

는 것(Spencer-Oatey & Jiang, 2003), 독일인이 브라질인에 비해 덜 감정적이고 더

간결하고 극적으로 말하며 자기 비판적이고 자신의 발화력을 약화시키는 태도를 보이

다는 것(Schröder, 2010), 또한 영어에 비해 러시아어는 'of course'에 대하여 다른 태

도를 나타내며(Thomas, 2006), 명시적 부호 사용에 있어서 뉴질랜드 원주민은 영국

이주민과 다른 선호도를 보인다는 것(Stubbe, 1998)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연구들은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화용적 실패와 어려움을 다루고 있다.

한국어 학습자는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는 다른 방식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며,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화용적 실패와 오해가 유발

되기 쉽다. 이는 한국인과 미국인의 사과에 대한 개념 인식과 정의에 대한 차이, 두

언어권의 사과 화행 기능의 차이, 한국인이 미국인에 비해 감사와 칭찬 표현을 적게

사용하는 것, 직접성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로 인해 근거 대기를 한국인이 더 자주 사

용하는 점(Byon, 2004),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인에 비해서 직접적인 전략을 사

용한다는 것과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운 학습자와 중국에서만 배운 학습자간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해영, 2006)등을 다루는 연구들도 이문화간의 소통에서의 화용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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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와 어려움을 다루고 있다.

이문화간 의사소통의 문제를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

지고 있는 언어 사용자들이 보여주는 언어 행위에 대한 연구(Kasper & Blum-Kulka,

1993)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연구가 바로 비교문화적 화용론(cross-cultural

pragmatics)이다. 비교 문화적이란 용어는 서로 다른 문화 간, 교차문화적, 이문화간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본고에서는 대화 참여자들이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를

비교론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입장에서 비교문화적이라는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한

다.

비교문화적 화용론은 대조화용론과 중간언어 화용론(Interlanguage Pragmatics)으로

구분된다(LoCastro, 2006: 226). 대조화용론에서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화행들을 비교하고, 중간언어 화용론에서는 비모어 화자의 목표어 화

용의 사용과 그들의 화용 능력 습득에 초점을 둔 학습자의 화용 발달에 대해 연구한

다.

이문화간의 의사소통에서 발생되는 사용과 이해의 문제는 화용적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이문화간 의사소통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화용적 문제를 다음의 예를 통해서 생

각해 보도록 한다. 이들의 대화에서 문제가 되는 분분은 어떤 부분이고 왜 그런 문제

가 발생되었을까?

(24) NS: 올가 씨가 읽어 보시겠어요?

NNS: 아니요.

(25) NNS: 정말 고마워.

NS: 아니야.

(26) NNS: 그 옷 정말 멋있어요. 아주 좋아 보여요.

NS: 아, 이거요? 별로 좋은 거 아닌데요.

(27) NS: 저, 아냐시오관이 어느 건물인지 아세요?

NNS: 네.

(28) NS: 생일 축하해. 그리고 이건 별거 아닌데... 작은 거야.

위의 예시들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먼저 정리되어야 할 것은 화용적 오류와 화용적

실패의 개념이다. 이에 대한 개념을 아래에서 이해영(2002)를 정리하여 기술하도록 하

겠다.

오류란 언어 학습자의 과도기 언어 능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규칙적인 오류를 가

리키는 것으로 정확한 규칙에 대한 지식의 결핍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학습자 언어의

일탈(deviation)을 말한다. 오류는 어휘, 발음, 문법, 화자의 의도나 의미에 대한 오해,

잘못된 의사소통 효과의 산출 등에 따라 어휘적 오류, 음운적 오류, 통사적 오류, 화

용적 오류로 구분된다. 그러나 Thomas(1983)는 문법은 규범적 규칙에 따라서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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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잘못된 규칙의 사용이 발생할 때 문법적 오류라는 용어의 사용은 적절할 수 있

겠으나, 화용적 능력은 범주적 규칙성보다는 수용가능성이나 적절성으로 설명되므로

잘못된 사용에 대하여 오류보다는 화용적 실패(pragmatic failure)라는 용어를 제안하

고 있다. 화용적인 문제는 틀렸다고 하기 어렵고 화자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점에

서 실패라고 할 수 있으며 화용적 원리(pragmatic principle)는 규범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는 화용적 원리를 의도적으로 위반함(flouting/exploitations)으로

써 화자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게 되므로 화용적 원리의 의도적인 위반은 규범 위반

과 같은 층위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본고에서도 이와 같은 Thomas(1983)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화용적 문제는 분명 규

범성으로 판단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지지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비교문

화적 화용론에 기반한 학습자 중간언어의 화용적 문제를 화용적 실패라는 입장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그러나 화용적인 문제도 문법적 문제와 같이 L2의 지식 체계의 부

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 즉, L2의 언어 능력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

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특별히 전체적인 오류 체계에 대한 조망을 할 경

우를 제외하고, 화용의 특성을 부각하여 기술할 경우에는 화용적 실패라는 용어를 사

용한다.

화용적 실패에 대하여 Erickson(1984)는 전략이나 언어적 표현의 부적절한 사용, 사

회적 규준에 대한 잘못된 오해, 상대의 말하는 태도나 성격, 능력과 지식에 대한 오해

등으로 설명된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화용적 실패를 화용언어적 실패와 사회화용적

실패로 설명하도록 한다.

‘화용언어학’(Pragmalinguistics), ‘사회화용론’(Sociopragmatics)이라는 용어는 Leech

(1983)의 개념으로 Thomas(1983)는 이를 받아들여 언어학습에서 학습자의 화용적 실

패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아래의 <그림 1>은 Leech(1983)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림으로 화용언어론

(Pragmalinguistics)과 사회화용론(Sociopragmatics)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 준다.

Thomas(1983)는 이들의 구분이 인식적인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그 구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는 어떤 현상은 화용언어적 현상이나 사회화용적 현상 어

느 곳에 속하는지 알기 어려운 것도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연속체를 형성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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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화용언어학(pragmalinguistics)은 언어학과 관련된 화용론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 행위에 대한 언어간 대조를 통해서 해당 언어에 특정적인 화용적 특성을 분

석한다. 가령, 화용언어학에서는 간접성(indirectness)과 같은 화용언어적 전략

(strategies) 수행에서 서로 다른 언어 공동체(speech community)에서 관찰되는 기준

(norm), "미안하지만"과 같은 상투적인 의미구의 사용, 그의 순서 등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즉, 언어적 형식으로 발화된 것에서 화용적 특성을 발견하여 이를 분석하고

설명한다. 특정 언어공동체에서 지켜지는 화용언어적 전략 수행 기준(norm)이 한 언

어 공동체에서 다른 언어 공동체로 전이될 때 화용적 실패(pragmatic failure)를 발생

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이는 언어교육에서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다.

사회화용론(Sociopragmatics)은 일반 화용론(general pragmatics)보다 덜 추상적인

분야로, 사회언어학과 접촉된 화용론 영역이다. 사회화용론에서는 서로 다른 언어 문

화적 공동체 간에 화용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남에 주목, 다른 사회는 어떻게 다른 방

식으로 대화를 하는가에 대해 연구한다.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

는 문화 특정적 현상으로서의 공손원칙(polite principle) 및 협동원칙(cooperative

principle) 연구 등이 이에 속한다. 가령, ‘문 좀 닫아 주시겠어요?’라는 말을 [요청 화

행]으로 분석하는 것은 화용언어적 측면에서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사

용하는 이유를 공손함에서 찾는다면 이는 사회화용적 해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공

손성(politeness) 판단의 기준은 특정 문화 안에서의 기대치 위반 여부에 있다. 각 문

화권마다 고유의 기준을 가지고 이를 토대로 부담의 정도를 파악한다. 즉, 부담스러운

가 아닌가, 또는 공손한가, 무례한가는 특정 문화 안에서의 청자의 기대치와 관계가

있다. 이러한 부담 정도와 공손함의 정도에 대한 설명은 사회화용적 설명을 필요로

한다.

Thomas(1983)는 화용언어적 특성이 사회화용적 특성보다 가르치기 쉽고, 더 중점

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더욱이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철학자의 관

심사이지 언어학자의 관심사가 아니므로 사회화용론을 언어 교육에서 비중 있게 다루

지 않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본고는 사회화용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화용

언어적인 특성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도 어렵고, 궁극적으로는 학습도 원활하게 진행

되기 어렵다고 본다. 언어적 형식으로 나타나는 화용적 특성을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언어 형식의 발화의 기저가 되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자기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학습 활동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까지는 화용적 전이(pragmatic transfer)에 대한 증거를 보이는 연구는 있으나 어

떤 조건하에서 그 전이들이 발생하는지를 밝히는 것은 별로 없었다. 가능성 있는 조

건으로, 문맥, 학습자의 숙달도와 상황의 친숙함 정도, 무표성 등에 의해서 설명되는

전이력(transferability)뿐만 아니라 문화적 거리도 전이의 조건으로 들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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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후자인 문화적 거리는 사회화용론적 해석이 기초가 된다. 따라서 한국어의

사회화용적 특성은 언어 교육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기초적 L2

지식체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Thomas(1983)에 의하면 화용언어적 실패(pragmalinguistic failure)는 학습자가 올바

른 담화 행동을 수행하고자 했으나 잘못된 언어학적인 수단을 사용하게 될 때 발생하

는 것이다. 한국어 학습자에 의해 사상되는 화용적 말힘(pragmatic force)이 목표어의

원어민 화자인 한국인의 것과 다를 때 화용언어적 실패가 발생한다. 화용언어적 실패

의 출처(source)는 ①교재, 교육 자료, 교사로 인한 오류 및 교실 담화의 부적절함(비

현실적, 비경제적 반복)으로 인한 오류 즉, 교수(훈련)에 의한 것(teaching-induced

error)과 ②화용언어적 측면에서의 모국어의 전이를 들 수 있다.

다음은 일본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학습할 때 발생되는 화용언어적 실패의 예이다. 어

떤 측면에서 다음의 예(이해영, 2010)가 화용언어적 실패로 해석될 수 있을까?

(29) (일본인 A는 언어교육원에 가서 등록을 하려고 직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A: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달리 사회화용적 실패(sociopragmatics failure)는 학습자가 상황에 대한 잘못

된 언어 수반 행위를 수행하고 의미의 적절성에 대한 일탈(deviation)을 만들 때 발생

하는 것으로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Thomas, 1983). 즉, 문화

권에 따라, 화청자 사이의 상대적인 힘, 권리, 의무, 사회적 거리 인식, 부담의 크기 등

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는 기저가 되는 사고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화용적 실패의 원인은 부담의 정도에 따른 문화적 인식의 차이, 금기에

대한 문화적 인식의 차이, 사회적 관계(힘과 유대)에 대한 비교문화적 차이 즉, 인식

의 차이, 가치 판단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이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은 일본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학습할 때 발생되는 사회화용적 실패의 예이다.

사회화용적 실패는 단지 한국어가 일본어와 달라서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이 일본인의 사고방식과 달라서 생기는 문제이다. 그러면 다음의 예들(이해

영, 2010)이 사회화용적 실패로 해석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30) (한국인 A는 일본인 B의 한국어 표현 교정 부탁을 받고 이를 도와주었다.)

A: 다 했어. 잘 썼던데?

B: 언니, 정말 미안해요.

(31)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 A가 한학기가 끝나는 날 자신의 선생님께 고마움을

표한다)

A: 가르쳐 받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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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본인 A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한국인과 나누고 있다.)

A: 어머니는 매운 것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김치도 못 먹을 거예요.

(33) (일본어 화자인 A가 한국어 선생님과 한국의 버스를 탔다.)

A: 선생님, 이런 버스를 처음 뵙겠습니다.

(34) (일본인 B가 한국 가게에서 물건을 하나 사고 점원 A에게 값을 물었다.)

A: 15,000원만 주세요.

B: ?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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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사를 위한 국어 어문 규정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정 희 원(국립국어원)

1. 표준어란 무엇인가

표준어는 국가가 교육이나 언론 등 공적인 용도에 사용하도록 정한 언어로, 그 나

라말을 대표하는 언어이다. 표준어는 한 나라의 국민을 언어적으로 통일시켜 주는 언

어요, 방언보다 품위가 있고 공적인 상황에 적합한 언어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표준어를 널리 익혀서 정확하게 구사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나라에 따라서

는 표준어를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개화기 이후 근대적인 국가

의 모습을 갖추면서 표준어를 정하여 쓰고 있다.

표준어가 필요한 이유는 말이 지역에 따라 달라서 심한 경우에는 한 나라 사람끼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깍두기’를 담가 다른

곳으로 보낼 경우 ‘깍두기’라고 씌어진 항아리를 보고 무엇이 들었는지 얼른 알아차리

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깍두기’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을 쓰기 때문이다.

(1) 깍떼기(강원), 깍닥김치(경남), 깍뚝지(경북), 나박지(전남), 똑깍지(전북), 깍뒤기

(제주), 까또기(충남), 똑때기(충북), 나박디(평북)…….

이처럼 서로 차이가 나는 말 중에 하나를 정해서 모두에게 배우도록 한 것이 표준어

인데 누구나 표준어를 배워서 쓰게 되면 말이 달라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일은 없어지

게 된다.

현행 『표준어 규정』은 1988년 문교부에서 정한 것으로,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

해 오고 있다. 『표준어 규정』에는 표준어를 정하는 원칙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에는 네 가지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표준어는 첫째 ‘교양이 있는 사람’의

말이어야 하고, 둘째 ‘두루 쓰는’ 말이어야 하며, 셋째 ‘현대’에 사용하는 말이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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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  닭이 낳은 알. 알껍데기, 노른자, 흰자 따위로 이루어져 있다. 
 ≒계단05(鷄蛋)ㆍ계란ㆍ계자06(鷄子). ¶달걀 꾸러미/달걀 한 판을 사다/달걀이 

 깨지다/달걀을 삶다/아버지는 장에서 돌아오실 때마다 달걀 한 꾸러미를 들고 

 오셨다.【＜앓＜구방＞←+-+앓】

 달구-알  『방언』‘달걀’의 방언(전남). 

고, 넷째 ‘서울 말’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표준어이고 어떤 말이 비표준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

전을 찾아보면 된다. 모든 국어사전에는 ‘달걀’이 표준어이고 ‘달구알’은 비표준어, ‘무’

는 표준어, ‘무우’는 비표준어, ‘나무’는 표준어, ‘낭구’는 비표준어라는 정보가 들어 있

다. 누구나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말이 표준어이고 어떤 말이 비표준어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사전에서 ‘닭이 모이를 먹고 있어요’에 들어 있는 ‘닭’, ‘이’, ‘모이’, ‘를’, ‘먹-’,

‘-고’, ‘있-’, ‘-어요’를 찾아보자. 모두 표준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한글 맞춤법이란 무엇인가

『한글 맞춤법』이란 우리말을 한글로 바르게 적는 법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의 원리는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에 나타나 있다.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 조항은 한글 맞춤법의 표기 대상이 표준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우리 국민

의 공통적인 표준어를 맞춤법 규정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맞춤법은 표

준어가 정해지면 이를 어떻게 적을지 결정하는 구실을 한다.

그런데 표준어를 적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요, 또 하나는 들리는 소리와는 다소 멀어지더라도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적는 것이다. 현행 표기 원칙은 이 두 가지 방식을 절충하여 적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달기모이를먹꼬이써요.”라고 들리는 말은 (2)처럼 쓸 수도 있고 (3)처럼 쓸 수도

있다.

(2) 달기 모이를 먹꼬 이써요.

(3) 닭이 모이를 먹고 있어요.

한글 맞춤법은 (2)처럼 적지 말고 (3)으로 적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어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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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도록’ 적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한글 맞춤법’에서 (3)처럼 적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

일까? 먼저, ‘달기’라고 소리 내면서 ‘닭이’로 적는 것은 ‘달기’로 적는 것보다 알아보기

가 쉽기 때문이다. ‘닭’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닭이, 닭을, 닭도, 닭만’과 같이 적으면

‘닭’이 공통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만 소리 나는 대로 ‘달기, 달글, 닥또, 당만’으

로 적으면 그러한 사실을 알기가 쉽지 않다.

‘닭이’의 ‘이’도 형태를 고정하여 ‘닭이’, ‘하늘이’, ‘꽃이’, ‘몸이’와 같이 적으면 ‘이’를 쉽게

알아 볼 수 있어서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만 ‘달기’, ‘하느리’, ‘꼬치’, ‘모미’로 적으면 ‘이’가

공통된다는 사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닭’과 ‘이’로 표기를 고정함으로써 훨씬 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4) ㄱ. 달기, 달글, 닥또, 당만 / 달기, 하느리, 꼬치, 모미

ㄴ. 닭이, 닭을, 닭도, 닭만 / 닭이, 하늘이, 꽃이, 몸이

‘먹꼬’를 ‘먹고’로 적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먹고’, ‘먹어’, ‘먹으니’, ‘먹는’과 같이 ‘먹’의

형태를 고정하여 적는 것이 ‘먹꼬’, ‘머거’, ‘머그니’, ‘멍는’과 같이 소리 나는 대로 각기 다른

형태로 적는 것보다 알아보기가 쉽다.

(5) ㄱ. 먹꼬, 머거, 머그니, 멍는

ㄴ. 먹고, 먹어, 먹으니, 먹는

‘이써요’ 또한 ‘있어요’로 적으면 ‘있’이 ‘있고’, ‘있으니’, ‘있는’과 공통된다는 사실과, ‘-어

요’가 ‘먹어요’, ‘싫어요’, ‘멀어요’의 ‘-어요’와 공통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6) ㄱ. 이써요, 인는, 이꼬 / 머거요, 시러요, 머러요

ㄴ. 있어요, 있는, 있고 / 먹어요, 싫어요, 멀어요

‘닭이∨모이를∨먹고∨있어요’와 같이 의미를 가진 부분(닭, 모이, 먹-, 있-)과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를, -고, -어요)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띄어쓰기를 하는 것도

의미를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닭∨이모∨이를∨먹고있∨어요’와 같이 띄어쓰

기를 할 경우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진다.

(7) ㄱ. 닭이∨모이를∨먹고∨있어요.

ㄴ. 닭∨이모∨이를∨먹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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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익히기

거친/*거칠은

(1) ㄱ. 하늘을 나는 비행기

ㄴ.*하늘을 날으는 비행기

(2) ㄱ. 거친 벌판에 푸른 솔잎처럼

ㄴ.*거칠은 벌판에 푸른 솔잎처럼

※ ‘ㄹ’받침을 가진 용언에 관형형 어미가 연결되면 ‘ㄹ’이 줄어드는 것이 원칙이다.

‘거칠-+-은’, ‘그을-+-은’, ‘날-+-으는’, ‘녹슬-+-은’은 ‘거친’, ‘그은’, ‘나는’, ‘녹슨’

이 된다. 흔히 한국 사람들이 ‘*날으는’, ‘*거칠은’이라고 하지만 이는 옳지 않다.

‘놀이터에서 노는’, ‘칼을 가는’의 경우, ‘놀이터에서 *놀으는’, ‘칼을 *갈으는’이라

고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금세/*금새

(1) 한참 걸릴 줄 알았는데 일이 금세 끝났어.

※ ‘금세’는 ‘금시(今時)+에’가 줄어든 말이므로 ‘금세’로 적어야 한다. ‘어느새’에 이

끌려 ‘*금새’라고 많이 적지만 이는 잘못이다.

깨끗이/*깨끗히

(1) ‘-이’로 적는 경우

① 간간이, 겹겹이, 나날이, 짬짬이 (첩어 명사 뒤)

② 남짓이, 버젓이, 번듯이, 지긋이 (‘ㅅ’받침 뒤)

③ 가벼이, 괴로이, 쉬이, 외로이 (‘ㅂ’불규칙 용언 뒤)

④ 같이, 굳이, 많이, 실없이 (‘-하다’가 붙지 않은 용언 어간 뒤)

⑤ 곰곰이, 더욱이, 오뚝이, 일찍이 (부사 뒤)

⑥ 깊숙이, 고즈넉이, 끔찍이, 가뜩이, 길쭉이, 멀찍이(‘ㄱ’받침 뒤)

(2) ‘-히’로 적는 경우

급히, 속히, 엄격히, 꼼꼼히, 답답히, 열심히 (‘-하다’가 붙는 어간 뒤)

나무꾼/*나뭇군/*나뭇꾼

(1) 나무꾼, 사기꾼, 일꾼 / *나뭇군, *사깃군, *일군

(2) 때깔, 빛깔, 성깔, 젓갈 / *땟갈, *빛갈, *성갈

(3) 거적때기, 귀때기, 발꿈치 / *거적대기, *귀대기, *발굼치

(4) 곱빼기, 억척빼기, 언덕배기 / *곱배기, *억척배기, *언덕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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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적다리/*넙적다리

(1) 무를 넓적하게 썰어 깍두기를 담갔다.

(2) 강아지가 고깃덩어리를 넙죽 받아먹는다.

(3) 넙치, 널따랗다, 넓적하다

※ ‘넓다’와 의미상 관련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표기가 결정된다.

다르다/틀리다

(1) ㄱ. 지난 번 산 것과는 색깔이 달라요./*틀려요.

ㄴ. 아들이 아버지와 성격이 다르다./*틀리다.

ㄷ. 고장난 문을 감쪽같이 고치다니 기술자가 다르긴 역시 달라. /*틀리긴 역시

틀려.

※ 다르다: ①서로 같지 아니하다. ②보통의 것보다 두드러진 데가 있다.

틀리다: ①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 ②순조롭게 되지 못하다.

더욱이/*더우기

(1) ㄱ. 일찍이 문명을 꽃 피운 나라/오늘은 일찍이 일어났다.

ㄴ.*일찌기 문명을 꽃 피운 나라

(2) ㄱ. 오늘은 반드시 일을 끝내자.

ㄴ. 종이에 금을 반듯이 그어라.(←반듯하다)

(3) ㄱ. 눈을 지그시 감았다.

ㄴ. 나이가 지긋이 들어 보인다.(←지긋하다)

※ ‘더욱이’, ‘일찍이’, ‘오뚝이’는 ‘더욱’, ‘일찍’, ‘오뚝’과 관련이 있으므로 ‘*더우기’,

‘*일찌기’, ‘*오뚜기’로 적지 않고 ‘더욱이’, ‘일찍이’ ‘오뚝이’로 적는다. ‘반듯하다’

와 관련이 있는 ‘반듯이[直]’와 관련이 없는 ‘반드시[必]’가 구분된다.

-데/-대

(1) ㄱ. 어제 보니까 둘이 참 잘 어울리데.

ㄴ. 철수가 벌써 졸업했데.

(2) ㄱ. 오늘은 기분이 참 좋은데.

ㄴ. 저 선수는 다리가 아주 긴데.

(3) ㄱ. 신부가 참 예쁘대. (예쁘다고 해.)

ㄴ. 그 사람을 아무도 못 보았대. (못 보았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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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그 영화 참 재미있데.

ㄴ. 그 영화 참 재미있대.

※ ‘-데’는 과거에 경험한 내용임을 표시하고, ‘-대/-ㄴ대/-는대’는 남의 말을 전달

할 때 쓰인다. ‘-데’는 ‘하더라’의 ‘-더-’에서 온 것이므로 ‘-더-’에 ‘ㅣ’가 결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대’는 ‘한다고 해’의 ‘-다(고) 해’가 줄어든 말이

다.

참고로, ‘-데’와는 용법이 다른 ‘-데, -는데, -은데, -던데’ 따위의 종결어미가 있

다. 이것은 스스로 감탄하는 뜻을 나타내며 보통 다른 사람의 의견이 어떠한지

넌지시 묻는 의도를 나타낸다.

돌/*돐

(1) ㄱ. 첫 돌을 맞은 아이

ㄴ. 개교한 지 스무 돌이 지난 학교

되라/돼라

(1) ㄱ. 부지런한 사람이 {돼/돼라}.

ㄴ. 부지런한 사람이 {*되/되라}.

ㄷ.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 ‘되-’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어 줄어들면 ‘돼’가 된다. ‘되-+-었다→됐

다’, ‘되-+-어서→돼서’가 그러한 경우다. ‘되라’는 ‘되-+-(으)라’의 구조이므로 ‘되

-+-어라’의 구조인 ‘돼라’와는 구별을 해야 한다. “어머니는 착한 사람이 되라고

(되-+-(으)라+고) 말씀하셨다.”, “착한 사람이 돼라(되-+-어라).”

-든/-던

(1) ㄱ. 사과든(지) 배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ㄴ. 사과든가 배든가 마음대로 먹어라.

ㄷ.*사과던 배던 마음대로 먹어라.

(2) ㄱ. 어릴 때 놀던 곳/*어릴 때 놀든 곳

ㄴ. 집이 크던지 작던지 생각이 나지 않아.

※ ‘-든’은 선택을, ‘-던’은 과거를 나타낸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마.”,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렴.”, “있든가 가든가 뜻대로 해.”는 선택의 상황

이고, ‘어릴 적 살던 곳’, “집이 크던지 작던지 생각이 나지 않아.”, “영이가 뭐라

던?”, “철수가 집에 있던가 (어디) 가던가.”는 과거의 상황이다. ‘던’이 들어 있는

‘-던’, ‘-던가’, ‘-던걸’, ‘-던고’, ‘-던데’, ‘-던들’ 등도 모두 과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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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뎠다/*딛었다

(1) ㄱ. 흙탕물이라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다(디디-+-었-+-다)/*딛었다(딛-+-었-+-

다}.

ㄴ. 마음에 드는 것을 {가져라/*갖어라}.

※ ‘디디다’의 준말은 ‘딛다’인데 ‘딛다’에는 ‘딛고, 딛자, 딛게’처럼 자음으로 시작하

는 어미는 연결이 될 수 있지만 ‘딛어’, ‘딛었다’, ‘딛으며’, ‘딛어서’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연결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말에는 ‘머무르다/머

물다’, ‘서투르다/서툴다’ 등이 있다. ‘*머물어’, ‘*머무오’는 모두 잘못이다. 예외적

으로 ‘외우다/외다’의 ‘외다’는 준말이지만 모음 어미가 연결될 수 있어서 ‘외워’,

‘외어’가 모두 가능하다.

-로서/-로써

(1) ㄱ. 대장부로서 그깟 일에 겁을 내다니!

ㄴ. 칼로써 연필을 깎는다.

(2) ㄱ. 그는 열심히 일하므로 잘 산다. (→그는 열심히 일한다. 그러므로 잘 산다.)

ㄴ. 그는 열심히 일함으로써 보람을 느낀다. (→그는 열심히 일한다. 그럼으로

(써) 보람을 느낀다.)

※ ‘-로서’는 자격, ‘-로써’는 도구나 수단의 의미로 쓰인다. “나로서는 할 말이 없

다.”, ‘학생으로서의 본분’, “친구로서 나를 욕하다니.”와 “칼로(써) 연필을 깎는

다.”, “술로(써) 인생을 탕진하다니!”가 구분된다.

‘그러므로’와 ‘그럼으로(써)’도 구분해서 써야 한다. ‘그러므로’는 ‘그렇다’ 또는 ‘그

러다’의 어간에 까닭을 나타내는 어미 ‘-므로’가 결합한 형태이다. 이 말은 ‘그러

니까, 그렇기 때문에’ 등의 의미를 가진다. 반면에 ‘그럼으로’는 ‘그러다’의 명사

형 ‘그럼’에 조사 ‘-으로’가 결합한 형태이다. 이 말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써’라

는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그럼으로’ 다음에는 ‘그러므로’와는 달

리 ‘-써’가 결합될 수도 있다. ‘-하므로’와 ‘-함으로(써)’도 마찬가지로 구분해 쓸

수 있다.

머리말/*머릿말

(1) ㄱ. 시냇가, 찻잔, 나뭇잎, 툇마루

ㄴ. 기댓값, 대푯값, 만둣국, 등굣길, 성묫길, 장밋빛, 보랏빛, 예삿일, 맥줏집

ㄷ.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툇간, 횟수

ㄹ. 초점, 개수, 기차간, 전세방

(2) ㄱ. 머리말, 인사말, 바다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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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핑크빛, 피자집

※ ‘사이시옷’의 용법: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뒷말의 첫소리 ‘ㄴ, ㅁ’이나

모음 앞에 ‘ㄴ’ 소리가 덧나는 합성어 중에서 ‘한자어+한자어’나 ‘외래어+고유어’

가 아닌 경우에 사이시옷을 적는다. ‘시냇가[-까], 찻잔[-짠], 나뭇잎[-문닙] 툇마

루[-퇸마루]’. ‘한자어+한자어’ 구성에는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

(車間), 툇간(退間), 횟수(回數)’만 ‘사이시옷’을 적는다. ‘기차간(汽車間)’, ‘전세방

(傳貰房)’은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멋쟁이/*멋장이

(1) ㄱ. 점쟁이, 소금쟁이, 떼쟁이, 갓쟁이, 겁쟁이, 무식쟁이, 고집쟁이

ㄴ. 미장이, 유기장이, 도배장이, 갓장이, 간판장이, 옹기장이, 칠장이

※ -쟁이: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장이: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

미사.

며칠/*몇일

(1) 오늘이 몇 월 {*몇 일/며칠}이지?

※ “오늘이 몇 월 몇 일이지?”라고 할 때 ‘몇 일’은 ‘며칠’로 적어야 한다. 만일 이

말이 ‘몇∨일’과 같은 구성이라면 [며칠]로 소리 나지 않고 [며딜]로 소리가 나야

한다. (‘몇 월’, ‘몇 억’이 [며춸]이나 [며척]이 아니라 [며둴], [며덕]으로 소리 나

는 것과 같다) 따라서 [며칠]로 소리 나는 한 ‘며칠’로 적는다.

바람/*바램

(1) 내 {바람/*바램}은 네가 건강하게 지내는 거야.

(2) ㄱ. 어머니는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랐다/*바랬다}.

ㄴ. 노력도 없이 성공하길 {바라니/*바래니} 되는 게 없지.

ㄷ. 돈을 {바라서/*바래서} 한 일이 아니야.

※ ‘바라다[望]’에서 온 말이므로 ‘바라(바라-+-아)’, ‘바라서(바라-+아서)’, ‘바랐다(바

라-+-았다)’가 된다. ‘*바래’, ‘*바래서’, ‘*바랬다’는 옳지 않다.

빌리다/*빌다

(1) ㄱ. 옆집에 가서 망치 좀 {빌려 오너라/*빌어 오너라.}

ㄴ. 이 자리를 {빌려/*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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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다/*삼가하다

(1) 이곳에서는 흡연을 {삼가/*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너무 섣부른 판단은 {삼가는/*삼가하는} 게 좋겠다.

※ ‘흡연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삼가하다’로 많이 쓰지만 원래가 ‘삼가

다’이므로 ‘흡연을 삼가(삼가-+-아) 주시기 바랍니다’로 써야 옳다.

수-/숫-

(1) ㄱ. 숫양, 숫염소, 숫쥐

ㄴ. 수캉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퇘지, 수평아리

ㄷ. 수꿩, 수나사, 수놈, 수소, 수은행나무…….

※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이다. 단, (ㄱ)과 같이 ‘양’, ‘염소’, ‘쥐’에는 ‘숫-’이

붙으며 (ㄴ)에 제시한 예들은 ‘수’다음의 소리가 거센소리가 된다. ‘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쌍둥이/*쌍동이

※ ‘*쌍동이’를 ‘쌍동(雙童)+-이’로 분석하여 ‘*쌍동이’로 적기도 하지만 ‘쌍+-둥이’의

구조이므로 ‘쌍둥이’로 적어야 옳다. ‘막둥이’, ‘검둥이’, ‘흰둥이’, ‘귀둥이’, ‘바람둥

이’ 등도 모두 ‘둥이’로 적는다.

아니꼬워/*아니꼬와

(1) ㄱ. 옷감이 너무 고와서(←곱-+-아서) 옷을 만들기가 아까워(←아깝-+-아).

ㄴ. 이삿짐 싸는 것을 좀 도와 줘.

※ ‘ㅂ’ 받침을 가진 용언 중 ‘곱다’, ‘돕다’만 ‘고와’, ‘도와’로 활용한다. 나머지 경우

는 ‘부끄럽다/부끄러워’, ‘가깝다/가까워’처럼 활용한다.

아니요/아니오

(1) ㄱ. 오늘 철수가 온다고 했니?

ㄴ. {아니요/*아니오} 영수가 온다고 했어요.

(2) 다음 물음에 예, {아니요/*아니오}로 답하시오.

(3) ㄱ. 나는 그의 보호자가 아니오.

ㄴ. 한자 병용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오.

※ ‘예’의 짝은 ‘아니요’이고 ‘아니오’는 ‘그것은 당신 책임이 아니오’와 같이 ‘아니-’

에 ‘-오’가 붙은 서술어이므로 문장의 첫머리에 쓰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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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않

(1) ㄱ. 이제 다시는 술을 {안/*않} 먹는다.

ㄴ. 영영 {안/*않} 볼 사람처럼 왜 그래?

ㄷ. 그 일은 내가 하지 {*안았다니까/않았다니까}.

※ ‘다시는 술을 {안/*않} 먹는다’에서는 ‘안’이다. ‘안’은 ‘아니’의 준말로 부사이고

‘않-’은 ‘아니하-’의 준말로 ‘않다’, ‘않았다’, ‘않겠다’와 같이 활용하는 용언이다.

즉 ‘안’은 다른 용언을 수식하고 ‘않-’은 문장의 서술어로 ‘내가 하지 않았다’와

같은 ‘-지 않-’의 구성으로 주로 쓰인다. ‘안 만날 거야’, ‘안 보이니?’, ‘오지 않았

어?’

안되다/안 되다

(1) 철수 혼자 시험에 안 되다니 철수가 정말 안됐어.

※ ‘안∨되다’는 ‘되지 않다’의 뜻이고 ‘안되다’는 ‘마음에 안쓰럽다’의 뜻이다.

왠지/*웬지

(1) ㄱ. 오늘은 {왠지/*웬지} 기분이 좋아.

ㄴ. {웬/*왠} 낯선 사람이 찾아 왔던데?

※ ‘왠지’는 ‘왜인지’에서 온 말이므로 ‘왜인지’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왠지’와 ‘웬’

은 ‘웬지’나 ‘왠’으로 쓰이는 경우가 없다. 언제나 ‘왠지 우울해’나 ‘웬 일로 먼저

전화를 했어?’와 같이 적는다.

요/오

(1) ㄱ.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연필이다.

ㄴ. 그대는 나의 빛이요, 생명입니다.

(2) ㄱ.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ㄴ. 말씀 낮추십시오.

ㄷ. 어서 오시오.

(3) ㄱ. 무엇을 할까(요)?

ㄴ. 언니, 나를 모르겠어(요)?

ㄷ. 새싹이 돋는군(요).

(4) ㄱ. 안녕히 가세요.

ㄴ. 무엇하셔요?

※-오: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에 붙어, ‘하오’할 상대에게 의문․명령․설명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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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종결어미.

-요: ‘이다․아니다’의 어간에 붙어, 사물이나 사실을 나열할 때에 쓰이는 연결어미.

요: 용언의 어미나 부사 등에 붙어, 화자가 청자에게 존대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

조사.

※ ‘요’와 ‘-오’의 구분 :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연필이다’처럼 연결형일 때는 ‘이요’

이다. 연결형이 아닌 경우에는 ‘이요’가 아니라 ‘이오’이다. ‘이것은 내 책이오’.

‘요/오’는 문장 끝에 붙는데 ‘요/오’를 빼고 문장이 성립하면 ‘요’이고 그렇지 않

으면 ‘오’이다. ‘어떻게 살리-요’, ‘참으리-요’, ‘좋지-요’는 ‘요’를 빼도 문장이 성

립하지만 ‘이리 오시오’, ‘무엇 하오’는 ‘-오’를 빼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단,

‘-세요/-셔요’는 ‘-세/셔+요’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위/윗/웃

(1) ㄱ. 위쪽, 위층, 위턱, 위팔

ㄴ. 윗목, 윗분, 윗수염, 윗입술, 윗자리, 웃옷

ㄴ'. 아랫목, 아랫분, 아랫수염, 아랫입술, 아랫자리, 아래옷

ㄷ. 웃돈, 웃어른, 웃옷

※ ‘위’와 ‘아래’의 대립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위’나 ‘윗’이 되고 대립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웃’이 된다. (ㄴ)의 경우는 (ㄴ')처럼 ‘위’와 ‘아래’의 대립

이 가능하지만 (ㄷ)은 ‘*아랫돈’, ‘*아랫어른’의 대립이 불가능하다. ‘웃옷’과 ‘윗옷’

은 둘 다 가능한데 ‘웃옷’은 ‘겉옷’을, ‘윗옷’은 ‘상의(上衣)’를 가리킨다.

예쁘다/*이쁘다

※ ‘이쁘다’를 많이 쓰지만 표준어는 ‘예쁘다’이다.

있음/*있슴

(1) ㄱ. 철수는 서울에 있음.

ㄴ. 저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2) ㄱ. 오늘은 보리밥을 먹음.

ㄴ. 오늘은 보리밥을 먹습니다.

(3) ㄱ. 자 다 같이 먹읍시다.

ㄴ. 이것을 읽읍시오.

※ ‘있-+-음’이므로 ‘있음’이 옳다. ‘먹-+-음’일 때는 ‘먹음’인 것과 마찬가지다. ‘있읍

니다’를 ‘있습니다’로 고친 것을 ‘있음’을 ‘*있슴’으로 고친 것으로 잘못 알고 있

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읍시다’, ‘-읍시오’는 ‘*-습시다’, ‘*-습시오’가 아님에 주의

해야 한다.



 2013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 

- 213 -

<2011년 8월 새롭게 표준어로 인정된 단어들>

 □ 기존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표준어가 된 단어들

   간지럽히다(간질이다)  남사스럽다(남우세스럽다)  등물(목물)  맨날(만날)  

   묫자리(묏자리)  복숭아뼈(복사뼈)  세간살이(세간)  쌉싸름하다(쌉싸래하다)  

   토란대(고운대)  허접쓰레기(허섭스레기) 흙담(토담)

 □ 기존 표준어와 다른 뜻으로 표준어가 된 단어들

   ~길래(~기에)  개발새발(개발괴발)  나래(날개)  내음(냄새)  눈꼬리(눈초리)  

   떨구다(떨어뜨리다)  뜨락(뜰)  먹거리(먹을거리)  메꾸다(메우다)  손주(손자) 

   어리숙하다(어수룩하다)  연신(연방)  걸리적거리다(거치적거리다)  

   끄적거리다(끼적거리다)  두리뭉실하다(두루뭉술하다)  

   맨숭맨숭/맹숭맹숭(맨송맨송)  바둥바둥(바동바동)  새초롬하다(새치름하다)

   아웅다웅(아옹다옹)  야멸차다(야멸치다)  오순도순(오순도순) 

   찌뿌둥하다(찌뿌듯하다)  추근거리다(치근거리다)

 □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단어들

   택견(태껸)  품새(품세)  짜장면(자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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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틀린 말

가려야(-려야) 갈래야 놀던 곳 놀든 곳

가르마 가리마 놀라다 놀래다(사동사)

가르치다 가르키다, 가리키다 눈곱 눈꼽

갈는지(-는지) 갈런지 눈썹 눈섭

같아 같애 다르다 틀리다(의미 구분)

개비 개피 단출하다 단촐하다

갠[개다] 개인 담가[담그다] 담궈

거예요 거에요 대가 댓가

거친[거칠다] 거칠은 덮밥 덥밥

걸맞은[걸맞다] 걸맞는 도와[돕다] 도워

게시판(揭示板) 계시판 됐다 됬다

고달파[고달프다] 고달퍼 되게 디게

고마워[고맙다] 고마와 두 살배기(-배기) 두 살박이

곰곰이 곰곰히 뒤쪽 뒷쪽

곱빼기 곱배기 뒤치다꺼리 뒤치닥거리

그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들러[들르다] 들려

금세 금새 디뎌[디디다] 딛어[딛다]

깍두기 깎두기, 깎둑이 떡볶이 떡복기, 떡볶기

깎다 깍다 뜨개질 뜨게질

깨끗이 깨끗히 띄어쓰기 띠여쓰기

꼬이다(=꾀다) 꼬시다 맵시 맵씨

꽃봉오리 꽃봉우리 머지않아 멀지 않아

끼어들다 끼여들다 먹습니다(-습니다) 먹읍니다

나는[날다] 날으는 먹지 않다 먹지 안다

나직이 나즉이 멋쟁이 멋장이

난쟁이 난장이 메밀 모밀

날름거리다 낼름거리다 메스껍다 메시껍다

날아가다 날라가다 메슥거리다 메식거리다

낭떠러지 낭떨어지 며칠 몇일

* 틀리기 쉬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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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틀린 말

모둠 회 모듬 회 어떡하지 어떻하지

몹시 몹씨 여태껏 여지껏

미숫가루 미수가루 예쁘다 이쁘다

방귀를 뀌다 방구를 꾸다 예스럽다 옛스럽다

벚나무 벗나무 오랜만 오랫만

별의별 벼라별 오랫동안 오랜동안

부스럭거리다 부시럭거리다 오십시오(-십시오) 오십시요

부스스하다 부시시하다 올바른[올바르다] 옳바른

불리다 불리우다 왠지 웬지

비로소 비로서 우려먹다 울궈먹다

삐치다 삐지다 우리나라 저희 나라

사귀어[사귀다] 사겨 움큼 웅큼

삼가야[삼가다] 삼가해야 웃어른 윗어른

설렁탕 설농탕 웬일 왠일

설레는[설레다] 설레이는 육개장 육계장

섬뜩하다 섬짓하다 으스스하다 으시시하다

성대모사(聲帶模寫) 성대묘사 이래 봬도 이레 뵈도

성실하므로 성실하므로써 있사오니(-사오-) 있아오니

수놈 숫놈 있음 있슴

스라소니 시라소니 잠가[잠그다] 잠궈

실낱같은 실날같은 재떨이 재털이

아귀탕 아구탕 절체절명(絶體絶命) 절대절명

아기 애기 주웠다[줍다] 줏었다, 주섰다

아니에요 아니예요 집게 집개

아등바등 아둥바둥 찌개 찌게

아비 애비 치러[치르다] 치뤄

안 먹다 않 먹다 풍비박산(風飛雹散) 풍지박산

알맞은[알맞다] 알맞는
하고자 

합니다(-고자)
하고저 합니다

알아맞히다 알아맞추다 할걸(-ㄹ걸) 할껄

야반도주(夜半逃走) 야밤도주 할게(-ㄹ게) 할께

했고요(-고)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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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7> 멀티미디어와 교육

웹 기반 교재의 개발과 활용

- Learning Korean과 누리-세종학당을 중심으로 -

김 지 형 (경희사이버대학교)

1. 멀티미디어의 발전과 언어 교육

1.1. 멀티미디어의 개념

현대 사회는 정보화 사회라고 불릴 만큼 멀티미디어가 발달된 사회이다. 멀티미디

어(multimedia; 다매체, 다중 매체)란 여러 가지 형

식의 정보 콘텐츠를 다양한 방식(텍스트, 이미지, 오

디오, 그래픽, 애니메이션, 비디오, 상호 작용)의 정

보 처리 방식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

거나 즐거움을 주는 미디어를 말한다. 대개 두 가지

이상의 매체(미디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에서

구현되기 때문에 멀티미디어라고 한다.

1.2. 멀티미디어의 발달과 교재

멀티미디어의 발달은 전통적인 교재의 개념을 바

꾸기도 하였다.

흔히 ‘교재(Textbook)’라고 하면 우리는 종이책 형

태의 교재를 떠올린다. ‘텍스트북’을 교재라고 번역

할 정도로 가장 오래되고 현재까지도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유형의 교재이다. 여기에 실물이나 그

림, 사진 등의 보조 교재가 함께 활용되기도 한다.

여기에서 조금 발달한 것이 텍스트 위주의 교재를 주교재로 사용하면서 음성 정보

를 카세트테이프나 CD-ROM에 담아 활용하는 청각 교재이다.

세 번째 형태는 광매체(光媒體) 교재로서 텍스트와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애니메

이션 등의 형태를 CD-ROM이나 DVD 등에 담아 제작하는 형태이다. 학습자의 흥미

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수-학습 활동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웹 기반 교재가 있다. 웹(web; World-Wide Web)은 세계 규모의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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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교실 웹 기반 교실

접근성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서 학습이 일

어난다.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장소에서

는 어디든지 접근이 가능하다.

학습 경험
주로 간접 경험을 바탕으로 수동적 

학습 활동이 이루어진다.

현장 학습을 촉진하여 학습 과정이 

실세계와 통합되기 용이하다.

상호작용
같은 공간의 또래 집단끼리 상호작

용한다.

인터넷을 통해 가능한 모든 교실과 

연결되어 사회적 상호작용의 범위를 

넓힌다.

학습 내용 

요소

학습 내용의 주요소는 교사와 교과

서이다.

동적인 정보 자원을 이용한다. 학생

은 웹상의 자료를 수집, 검토, 선택, 

내용을 통합하는 메타 인지 기술을 

갖게 된다.

학습 조절
학습자는 내용에 대한 선택권이 없

으며 조절하기 어렵다.

자신의 의사에 근거해 학습 내용의 

순서를 정하고 학습을 조절한다.

수업 전략
시간과 내용이 고정되어 수업 전략

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개별적으로 시간과 내용의 조절이 

가능하며, 과제에서 개인적 피드백

을 받는 것이 용이하여 교수 전략 

설계에 새로운 차원을 제공한다.

학습의 

개별화

수업 내용이 교사에 의해 정해져 있

으며 수준이 고정되어 개별화가 어

렵다.

개인이 자신에 맞게 선택하고 조절

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진행함으

로써 개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

<표 1> 전통적 교실과 웹 기반 교실의 비교

집 또는 거미집 모양의 망이라는 뜻으로, 하이퍼텍스트 기능에 의해 인터넷상에 분산

되어 존재하는 온갖 종류의 정보를 통일된 방법으로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광역 정보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그러므로 웹 기반 교재란 ‘월드와이드웹의 속성과 자

원을 활용해 구성된 한국어 교수 학습 자료’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웹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며 하이퍼링크를 통해 멀티미디어를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들은 정보 전달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다양한 방식의 상호작용―일대일 대화, 그룹 대화, 커뮤니티 활동 등―을 할 수

있어 웹은 학습자 중심의 새로운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방성원 2010:316-317 참조).

웹 기반 교실의 특성을 전통적 교실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방성원

2008:26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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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개발 기관) 개 요

1. Korean Lecture

(문화체육관광부)

ㆍ학습 대상 :한국어 입문 단계의 외국인 학습자

ㆍ교육 과정 :기초, 초급

ㆍ내용 구성 : 총 10단원

- 각 과는 ‘어휘-발음-문법-연습’으로 구성

- 자모 교육부터 초급 수준의 한국어를 익힐 수 있는 내용

ㆍ언어 지원 :영어

ㆍ특이점

- 온라인 교재임에도 흑백 그림으로 제작되어 있음.

- 발음 교육 시 음성 파일 없음.

<표 2> 국내의 온라인 한국어 프로그램 개발 현황

2. 웹 기반 멀티미디어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현황

웹 기반 멀티미디어 교재는 온라인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한국어 학습 사

이트가 대표적이다. 이 사이트들은 정부 및 관련 기관, 대학의 한국어 교육 기관을 중

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어의 세계 보급이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되

면서 정부와 관련 기관의 주도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콘텐츠를 탑재한 다양한 형태의

웹 사이트가 속속 개발되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 환경이 개선되고 사이버 교육이 지

금보다 더 일반화되면 이러한 사이트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오프라인 교실을 보조하

거나, 더 나아가 오프라인 교실을 대체하는 교수-학습의 대안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웹 기반의 온라인 한국어 프로그램은 단지 학습자 중심의 자율

학습 도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혼자 하는 공부는 결국 학습자의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온라인 프로그램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본 강의에서는, 잘 만들어진 온라인 프로그램(웹 교

재)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 방안으로 교사와 학습자가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는 오프

라인 ‘교실’에서 교수-학습의 새로운 보조 자료로 활용하는 것, 즉 온ㆍ오프라인 블랜

디드 강의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며, 그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국내의 개발 현황 개관

현재 웹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20종에 이르며, 앞으로

더욱 활발히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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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인상을 줌.

ㆍ접근 방식 : 회원 가입 필요 없음(무료)

ㆍ경로 :

http://www.mcst.go.kr/koreanthroughenglish/index.htm

2. KOSNET

(국립국제교육원)

ㆍ학습 대상 :재외동포 및 외국인, 유아～성인 학습자

ㆍ교육 과정 :연령별로 구성

- ‘Introduction – Pretest – Preliminary – Adolescents/

Adults – Children – Infants - Resources'로 카테고리가

나누어져 있음.

ㆍ언어 지원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ㆍ특이점

- ebook(General Korean Textbook / Korean Textbook in

other languages / Korea Culture and History Textbook)과

비디오 교재(한국어와 한국문화)도 제공

- level test가 가능하고 다양한 e-book 교재를 제공하며 한국

어강사(경희대 국제교육원)의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

다는 것이 최대 장점

ㆍ접근 방식 : http://www.kosnet.go.kr/ 회원 가입 후 로그인

(초기 화면의 한국어 배우기 메뉴)

ㆍ경로 : http://27.101.205.254/ksad/

3. Study Korean

(재외동포재단)

ㆍ학습 대상 :재외동포 및 외국인 청소년, 성인 학습자

ㆍ언어 지원 : (청소년)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성인)영어

ㆍ교육 과정 : 청소년, 성인, 주간 한국어 학습, 모바일로 구성

ㆍ특이점

- 하위 수준별로 강좌를 선택하여 학습 가능

- 콘텐츠는 모두 무료이나 회원 가입과 과목별 수강신청을 별

도로 진행하여야 함.

- 저작권이 해결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공

- 교사 자료실을 통해 교안, 교육 자료, 연수 자료, 논문 등 제공

ㆍ접근 방식 : http://study.korean.net/ 회원 가입 후 로그인

(회원 가입 간편, 무료)

ㆍ경로 :

http://study.korean.net/servlet/action.home.Main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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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종학당

(국립국어원)

ㆍ학습 대상 : 외국인 학습자

ㆍ언어 지원 : 과정에 따라 다름

ㆍ교육 과정 : 입문, 초급, 중급, 고급

(자체 개발 및 연계 과정 운영)

ㆍ특이점

- 영역별(공통, 한글, 쓰기, 듣기, 읽기, 발음, 어휘, 문법,

말하기), 학습 난이도(초초급, 초급, 중급, 고급, 최상급)별로

온라인 강의 제공

- 자모 교육 등의 학습 자료와 문화 교육 자료를 무료로 제공

- ‘한국어를 가르쳐요’를 통해 한국어 강사를 위한 수업 설계

및 교안 작성 등의 교육 자료를 제공

- ‘디지털 교육자료관’에는 다양한 보조 자료를 제공

ㆍ접근 방식 : http://www.sejonghakdang.org/ 회원 가입 후

로그인(회원 가입 간편, 무료)

ㆍ경로 : http://www.sejonghakdang.org/nuri/sjc/SJC_Main

5. Korean Studies

at Sogang

(서강대학교)

ㆍ학습 대상 :외국인 초급 , 중급 학습자

ㆍ언어 지원 :영어

ㆍ교육 과정 : 수준별 교육 과정 구성

- Understanding South Korea, Introductory Korean,

Novice Korean Ⅰ～Ⅲ, Intermediate Korean Ⅰ～Ⅲ

- Novice Korean의 교육 과정은 수준별로 5~10개의 과로 구성

되며 각 과는 ‘Objective, Listening, Reading, Grammar,

Vocabulary, Exercise' 로 구성

ㆍ특이점 : 다양한 사진, 동영상 및 게임을 포함하고 있어 재미

있게 자가 학습이 가능

ㆍ접근 방식/경로 : http://korean.sogang.ac.kr 접속

(회원 가입 필요 없음)

6. Click Korean

(서울대 언어교육원)

ㆍ학습 대상 :외국인 초급 학습자

ㆍ언어 지원 :영어

ㆍ교육 과정 :초급 20개의 단원으로 구성

ㆍ내용 구성 : 각 과는 Vocabulary – Dialogue – Grammar &

expressions – Reading – Culture –

Dictionary으로 구성

ㆍ특이점 : 온라인 강의의 특징을 살린 다양한 그림 자료와 동영

상 등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교재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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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탄탄한 구성을 보임

ㆍ접근 방식 : 서울대 언어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필요 없음, 무료)

ㆍ경로 : http://lei.snu.ac.kr/klec/

7. 벼리 한국어학당

(경성대학교)

ㆍ학습 대상 :외국인 초급 학습자

ㆍ언어 지원 :한국어

ㆍ교육 과정 :발음, 한글, 회화, 읽기 (초급, 중급)

ㆍ내용 구성

- 발음 자료 : 발음법ㆍ발음하기ㆍ발음 듣기

- 한글 자료 : 자음 글자ㆍ모음 글자ㆍ음절 글자

- 강의 자료 : 회화ㆍ듣기ㆍ말하기ㆍ읽기ㆍ쓰기

- 음악 자료 : 동요ㆍ가요ㆍ민요

- 문답 자료 : 묻고 답하기

ㆍ특이점 : (회화) 강의 자료의 경우, 그림이나 만화가 아닌 실제

연기자들이 연기한 동영상(과 스크립트)을 제공

ㆍ접근 방식/경로 : http://byeori.net / 회원 가입 필요 없음(무료)

8. 배재 한국어

(배재대한국어교육원)

ㆍ학습 대상 :외국인 유학생

ㆍ언어 지원 :한국어, 중국어

ㆍ교육 과정 : level 1~3

ㆍ접근 방식 : 배재대 한국어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

(2012년 7월 현재 공사중)

9. 사이버 한국어 과정

(경희사이버대학교)

ㆍ학습 대상 : 외국인 초급ㆍ중급 성인 학습자

ㆍ언어 지원 : 한국어, 영어

ㆍ교육 과정 : 기초, 초급 Ⅰ, 초급 Ⅱ, 중급 Ⅰ, 중급 Ⅱ

ㆍ접근 방식 : 기관 교류 협약 체결을 통한 접근(로컬 PC 제공)

10. Learning Korean

(경희사이버대학교)

ㆍ학습 대상 : 외국인 초급 성인 학습자

ㆍ언어 지원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ㆍ교육 과정 : 기초, 초급 Ⅰ, Ⅱ, 한국 문화, 진단 평가ㆍ성취도

평가

ㆍ특이점

- 일반 과정 : 회원 가입 후 누구나 이용 가능(영어 버전에 한함)

- 위탁 과정 : 기관 교류 협약 체결을 통한 제공

- 학습 관리 시스템(LMS)에 의한 개별ㆍ그룹별 지도 가능

ㆍ접근 방식 : http://lk.khcu.ac.kr / 회원 가입 후 로그인(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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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Dynamic Korean,

Exciting Hallyu

(경희사이버대학교)

ㆍ학습 대상 : 외국인 초급 2단계 학습자

ㆍ언어 지원 :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라오스어

ㆍ교육 과정 : 한국 문화에 기반한 한국어 학습(초급 2단계 수준)

ㆍ특이점

- 한국 문화 학습 후 관련된 한국어 학습 진행

- 한국 문화에 관한 내용은 6개 언어 더빙 및 번역 제공

-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 문화 학습

ㆍ접근 방식

ㆍhttp://www.kocw.net에서 열람 가능(영어 버전에 한함)

ㆍ대학에서 정규 교과목으로 활용할 경우, KERIS를 통해

콘텐츠 소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단, 영어 버전에 한함)

ㆍ단, 저작권자의 허용 범위에 따라 인터넷으로만 교육할 수

있음

12.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

(고려사이버대학교)

ㆍ학습 대상 :국내 여성 결혼이민자

ㆍ언어 지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ㆍ교육 과정 :한국어 입문, 한국어 1~7, 한국 문화

베트남어와 문화 1~2

ㆍ내용 구성 : 각 과정은 7개의 단원으로 구성

ㆍ접근 방식 : http://ecamp.kdu.edu/ (회원제로 운영)

13. Korean Talking

(사이버외국어대학교)

ㆍ학습 대상 :외국인 초급 학습자

ㆍ언어 지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ㆍ교육 과정 :초급

ㆍ내용 구성 : 각 단원은 ‘단원-연습-게임-쓰기-단어’로 구성

ㆍ특이점 : 학습에 게임을 도입하여 흥미로운 자가 학습 유도

ㆍ접근 방식 : 사이버외국어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필요 없음, 무료)

ㆍ경로 : http://edu.cufs.ac.kr/lifelong/index_service.jsp(무료 강좌)

14. HUFS-CUFS

KOREAN

(사이버한국외국어대)

ㆍ학습 대상 : 외국인 초급 학습자

ㆍ언어 지원 :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ㆍ교육 과정 : 한국어 입문 과정 6개 강의 로 구성

- 한국어 회화 Ⅰ(HUFS-CUFS KOREAN 1/2)



 2013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 

- 223 -

- 한국어 회화 Ⅱ(HUFS-CUFS KOREAN 3/4)

- 한국어 회화 Ⅲ(HUFS-CUFS KOREAN 5/6)

ㆍ내용 구성 : 시작하기-배우기-문법 연습-대화 연습-정리하기

ㆍ특이점

- 교수자의 강의와 온라인 강의의 특징을 살린 다양한 그림

자료와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제공

- 강의 스크립트, 강의 배속, 학습 Q&A, 단어장, 학습 도우미

제공

ㆍ접근 방식 : 사이버외국어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필요, 유료)

ㆍ경로 : http://edu.cufs.ac.kr/lifelong/index_service.jsp(개설 강좌)

15. Learn Korean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ㆍ학습 대상 :외국인 초ㆍ중ㆍ고급 학습자

ㆍ언어 지원 :영어, 일본어

ㆍ교육 과정 :기초, 한국어 Ⅰ~Ⅵ

ㆍ내용 구성 : Listening&Talk, Vocabulary, Today’s Focus,

Activity,Writing Study로 구성

ㆍ특이점

- Listening&Talk, Vocabulary는 그림 자료와 플래시로 제작

- Today’s Focus는 연세대 한국어학당 강사가 직접 강의

- Writing Study는 부교재를 다운로드 후 프린트할 수 있음

ㆍ접근 방식 : 연세대 한국어학당 홈페이지 (유료)

ㆍ경로 : http://www.yskli.com/index.asp

16, 한국어 초급 1

(한양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ㆍ학습 대상 : 외국인 초급 학습자

ㆍ언어 지원 : 한국어

ㆍ교육 과정 : 한국어 초급 1단계 총 30과로 구성

ㆍ내용 구성 : 각 과는 ‘학습(단어, 문법, 강의), 활용(말하기,

듣기), 정리(확인 문제, 자기 평가)‘으로 구성

ㆍ특이점 : 교수자의 강의와 그림 자료, 동영상 등의 콘텐츠 제공

ㆍ접근 방식 : 한양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접속

(회원 가입 후 로그인, 유료)

17. 배론 한국어

(주식회사 배론)

ㆍ학습 대상 :외국인 초․중․고급 학습자

ㆍ언어 지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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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교육 과정 :정규반(한국어 1~6급)

한국어능력시험반(초급, 중급, 고ㆍ급),

전문반(독학, 비즈니스, 시사한국어)

속성반(생활, 근로, 관광한국어)

ㆍ접근 방식: http://www.baeron.com (유료)

18. OKKorean

(오케이코리언)

ㆍ학습 대상 :외국인 초급 학습자

ㆍ언어 지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ㆍ교육 과정 :초급, 중급

ㆍ접근 방식 : http://www.okkorean.com (유료)

19. SELKO

( s e l f - l e a r n i n g

Korean)

(케이노트)

ㆍ학습 대상 : 외국인 초, 고급 학습자

ㆍ언어 지원 :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ㆍ교육 과정 : 1~6급

ㆍ모바일로 다운 가능

ㆍ접근 방식 : http://www.selkoweb.com/index.jsp

(회원 가입 후 무료 이용)

20. Talk to me in

Korean

ㆍ학습 대상 : 외국인 초급~고급 학습자

ㆍ언어 지원 : 영어

ㆍ교육 과정 : 전 단계

ㆍ특이점 : 강의, 동영상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내용 제공

ㆍ접근 방식 : http://www.talktomeinkorean.com

(회원 가입 필요 없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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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누리세종학당 홈페이지 초기 화면

2.2. 멀티미디어 활용 한국어 교재 개발 및 운영 사례

2.2.1. 세종 학당 http://www.sejonghakdang.org/ (2009년 10월 7일 오픈)

1) 개요

누리세종학당은 한국어 학습자 및 교원을 위한 원격 교육 시스템과 한국어 교육 관

련 통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이 한국어세계

화재단을 통해 운영하는 한국어 학습 사이트이다.

2) 주요 서비스

누리세종학당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대상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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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서비스 내용

한국어 학습자

ㆍ수준별ㆍ상황별 맞춤 학습 콘텐츠 제공

ㆍ다양한 언어권별 한국어 학습 기회 제공

ㆍ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장 제공

ㆍ한국어 교육 기관 정보 제공 (예정)

ㆍ한국어능력시험 정보 제공 (예정)

ㆍ회원 간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공간 제공 (예정)

ㆍ전화 한국어를 통한 한국어 교육 기회 제공 (예정)

ㆍ한국어 역량 진단 및 수준별 맞춤 학습 (예정)

ㆍ다양한 매체를 통한 학습 기능 제공 (예정)

한국어 교육 기관

ㆍ교육 기관별 온라인 학습 관리 기능 제공

ㆍ교육 기관별 오프라인 학사 관리 기능 제공

ㆍ국내외 한국어 교육 기관 정보 관리․제공 (예정)

ㆍ국내외 교육 기관 통계 정보 제공 (예정)

ㆍ교육 기관 간 커뮤니케이션 공간 제공 (예정)

한국어 교원

ㆍ한국어 교원(희망자)을 위한 학습 콘텐츠 제공

ㆍ한국어 교원 양성․연수 과정 안내

ㆍ한국어교원능력검정시험 정보 제공

ㆍ한국어 교원 기관 정보 제공 (예정)

ㆍ한국어 교원 자격증 신청 (예정)

ㆍ온라인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 과정 제공 (예정)

ㆍ한국어 교원 간 커뮤니케이션 공간 제공 (예정)

<표 3> 누리세종학당의 주요 서비스

ㆍ‘세종학당’을 개별 한국어 교육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함.

ㆍ다양한 학습자 구분으로 과정 구성

ㆍ자체 개발 및 연계 과정으로 운영

ㆍ한국어 교원 양성 및 지원 계획이 있으며 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 중

ㆍ국가 기관 및 민간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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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 홈페이지 초기 화면

3) 온라인 한국어 프로그램 교육 과정

누리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습자 구분 교육 과정 및 자료 제공

일반인

ㆍ교육 과정 : 입문, 초급, 중급, 고급

ㆍ자료 제공 : 국립국어원, 누리-세종학당, 주중한국문화원, EBS, 

  국제방송교류재단, 서울대학교 Robert J.Fouser 교수, 

  한국어세계화재단,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결혼이민자
ㆍ교육 과정 : 초급, 중급

ㆍ자료 제공 : EBS, 국립국어원, 세종학당, 

외국인근로자

ㆍ교육 과정 : 초급, 중급

ㆍ자료 제공 : 시흥시인터넷방송,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주민방송 

어린이/청소년 (준비 중)

기타

① 관광한국어

ㆍ교육 과정 : 초급, 중급

ㆍ자료 제공 : KBS 국제방송, 한국관광공사

② 주한 외교ㆍ주재관 (준비 중)

<표 4> 누리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2.2.2.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 http://ecamp.kd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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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목적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은 고려사이버대학교가 2007년 2월부터 여성 결혼 이민자

를 대상으로 이들의 한국 생활 적응과 사회활 동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

단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의 정부 관련 기관, 정보화 마을 협의회, POSCO

등 민간 단체 및 기업과 협력 관계를 체결하여 만들었다. 회원제로 운영되며 회원 가

입을 하면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2) 온라인 한국어 프로그램 교육 과정

다문화 가정 e-배움 캠페인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한국어 프로그램은 무료

로 운영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정 명 수준 및 내용

1 한국어 입문 기초 한국어

2 한국어 1 초급1

3 한국어 2 초급2

4 한국어 3 중급

5 한국어 4 중ㆍ상급

6 한국어 5 상급

7 한국문화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문화 수업을 제공

8
베트남어와 

문화1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베트남어ㆍ베트남 문화

수업을 제공

9
베트남어와 

문화2


<표 5>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 프로그램은 여성 결혼 이민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과정을 운영하

며, 쓰기 교재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교재 무료 다운로드)이 특징이다. 여성가족부

의 다문화 가족 포털 사이트 다누리(DANURI, http://liveinkorea.mogef.go.kr)에 링크

되어 접근성이 높다(다누리: 2010년 4월 27일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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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경희사이버대학교(KHCU)의 개발 사례

경희사이버대학교(Kyung Hee Cyber University)에서는 지금까지 멀티미디어를 활

용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사이버 한국어 과정(2005)’, ‘다국어 버전 온라인 한

국어 프로그램(2008, Learning Korean)’을 개발하였고, 2011년에 한국 문화 교육 프로

그램 ‘Dynamic Korean, Exciting Hallyu(2011)’을 개발하였다.

‘사이버 한국어 과정(2005)’은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해외 대학의 요구 및 사용자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으로서 ‘로컬 서버 탑재’를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기

때문에 인터넷 교육의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라는 장점이 있다.

다국어 버전 온라인 한국어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Learning Korean(2008)’은 학습자

의 언어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4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버전으로 개발

된 웹 기반 한국어 콘텐츠이다. 학습자 자기 진단, 형성 평가, 성취도 평가 등을 통해

학습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게 하고, 특히 학습자 관리 시스템(LMS)를 개발하여

탑재함으로써 LMS를 통해 학습자를 직접 관리할 수 있으며, 시스템 상의 관리 기능

을 다양화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학습자 중심 한국어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Dynamic Korean, Exciting Hallyu(2011)’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아세안 5개국이 공동

설립하는 한-아세안 사이버대학의 교과목으로서 개발되는 한국 문화 교육 콘텐츠이

다. 한류를 유인 요소로 하여 한국의 전통 문화, 대중문화, 여가 문화, 라이프 스타일

등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며, 영어 버전을 기반으로 하여 베트

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라오스어 등 모두 6개 언어로 개발되었다는 특징

이 있다.

1) 사이버 한국어 과정(2005)

‘사이버 한국어 과정(2005)’는 경희사이버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한국어 교육 전문

가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콘텐츠이다. 기초편부터 초급 ⅠㆍⅡ, 중급 ⅠㆍⅡ까지 모두

113강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온라인 한국어 프

로그램 중에서 기초부터 중급 단계까지 개발된 것은 많지 않다.

이 프로그램에는 교사-학습자 간의 수업 동영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수진이 한국어

교육계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해외 대학의 한국어 수

업에서 블렌디드 코스의 교수 학습 자료로 활용하기에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경희사이버대학교와 교류하고 있는 해

외 대학의 요구와 사용자 환경을 고려하여 ‘로컬 서버 탑재’를 전제로 개발되어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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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한국어 기초 <그림 5> 한국어 초급 Ⅰ

<그림 6> 한국어 중급 Ⅰ

과정명 개발 강좌 수

기초 4강

초급 Ⅰ 16강 + 형성 평가 4강

초급 Ⅱ 20강 + 형성 평가 5강

중급 Ⅰ 24강 + 형성 평가 8강

중급 Ⅱ 24강 + 형성 평가 8강

계 총 113강 (88강 + 형성평가 25강)

<표 7> 사이버 한국어 과정(2005)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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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한국어 버전 콘텐츠 <그림 8> 영어 버전 콘텐츠

2) Learning Korean(2008)

2007~2008년 교육부의 원격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KCHU 국제화 교육 계획 사업이

선정되었고, 그 중 하나로 다국어 버전의 한국 언어문화 교육 프로그램(‘Learning

Korean’)이 개발되었다.

① 개발 내용

‘Learning Korean(2008)’은 다국어 버전의 한국어 강좌 및 한국 문화 콘텐츠, 온라

인 평가를 위한 문제은행, 다국어 버전의 학습 관리 시스템(LMS)이 함께 개발되었다

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과정명 개발 강좌 수

다국어 버전의

한국 언어 문화

교육 프로그램

한국어 

강좌 개발

기초(한/영/중/일)  4강 (한/영/중/일)

초급 Ⅰ(한/영/중/일)  15강 (한/영/중/일) 

초급 Ⅱ(한/영/중/일)  15강 (한/영/중/일) 

한국 문화 콘텐츠 (한/영/중/일)  30강 (한/영/중/일)

문제은행  1,080문항

다국어 버전 LMS(한/영/중/일)

<표 8> 다국어 버전 한국 언어 문화 교육 프로그램(2008)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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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중국어 버전 콘텐츠 <그림 10> 일본어 버전 콘텐츠

② 콘텐츠 세부 내용

‘Learning Korean(2008)’은 한국어 기초 과정 4강, 초급 Ⅰ 과정 15강, 초급 Ⅱ 과정

15강이 각각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총 4개의 언어권 버전으로 개발되었다.

한국어 기초 1강에서는 언어권별로 한국어의 특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하였

고, 언어권별로 대조언어학적 설명을 제시하였다. 초급 Ⅰ, Ⅱ 과정에서는 한국어 단

원마다 해당 주제와 관련된 한국 문화 콘텐츠가 메뉴에 포함하고 있는데, 한국 문화

콘텐츠는 독립된 학습 코스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콘텐츠 사용의 유연성을 높였다

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진단평가, 형성평가, 성취도 평가 체제를 갖추기 위해, 온라인 평가를 위한 문

제은행을 구축한 점이 다른 온라인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다국어 버전의 한국 언어문화 교육 프로그램 학습 관리 시스템(LMS)

‘Learning Korean(2008)’은 학습 관리, 게시판 운영, 평가 결과에 따른 수강 등을 위

해 학습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탑재하도록 하였다. LMS 역시 어떤 시점에서나 학

습자의 선택에 따라 언어별 환경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에 걸쳐 한,

영, 중, 일 4개의 언어로 개발되었다.

모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과정은 물론, 특정 기관 및 단체를 위한 별도

위탁 과정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그에 따른 학습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

다. 또한, 학습하기 전에 한국어 능력 수준을 사전 점검하여 학습자 스스로 자기 수준

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한국 언어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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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한국어 버전 LMS <그림 12> 영어 버전 LMS

<그림 13> 중국어 버전 LMS <그림 14> 일본어 버전 LMS

④ ‘Learning Korean(2008)’의 특징

‘Learning Korean(2008)’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한국어 과정(2005)이 로컬 서버 탑재를 고려하여 개발된 것과 달리,

처음부터 웹 기반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점이다. 단, 다양한 학습자의 컴퓨터 환경을

고려하여, 동영상,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지양한 것이 아쉬운 점이다.

둘째, 학습자의 언어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4개국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의 다국어 버전) 콘텐츠로 개발하였다.

셋째, 한국어 과정과 한국 문화 과정이 단원마다 연계되면서도, 한국 문화 과정만의

별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선택적 학습을 보장하였다.

넷째, 개별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학습 안내를 위해 진단 평가, 성취도 평가 문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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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제공되도록 설계하였다.

다섯째, 수준별 학습 지원, 학습자 상호작용 가능한 관리 체계, 즉 학습 관리 시스

템(LMS)을 개발한 것은 기존 한국어 온라인 프로그램과 가장 차별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LMS는 일반 버전, 위탁 관리 버전(교사 배정 기능 포함)이 모두 가능하게

제작되어 유연한 활용을 보장하였다.

3) 한국 문화 콘텐츠 ‘Dynamic Korean Exciting Hallyu(2011)’

① 개요

이 프로그램은 한국 문화와 한국어 학습을 연계하도록 구성된 ‘한국 문화’ 중심의

콘텐츠로서, 한-아세안 사이버대학의 교과목으로 개발되었다.

한류는 드라마, 대중가요를 중심으로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미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며, 거주 지역과 세대를 막론하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친숙하게 느끼는 데 기여하

고 있다. 이에 외국인들에게 호감을 주는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

를 유발하고, 이를 매개로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유도하는 콘텐츠

개발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러한 콘텐츠를 개발하게 되었다.

또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KFL;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에 적합한

한국어 한국 문화 교육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이 프로그램의 개발 의의를 찾

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한국어 교육 자료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해외 대학의 한국어 학습자

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KFL)’ 상황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기에,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위주의 콘텐츠나 국내 다문화 가정 위주의 콘텐츠로는 큰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

다. 실제로 국내에서 많은 한국어 교재들이 개발되었으나, 현지에서 이해하고 수용하

기 어려운 상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사용하기 어렵고 현지의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들어 해외 지역 학습자를 고려한 국가적

차원의 교재 개발로서 현지 특화형 교재 개발(한국국제교류재단), 또는 교재 현지화

사업(국립국어원 ‘세종학당’ 교재)을 실시하는 것은 해외 학습자의 상황에 맞는 교육

자료의 중요성을 인지했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그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영어 버전을 기본으로 하면서 추가로 5개 언어 버전으로 한류ㆍ한국 문화

기반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KFL)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게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반대로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적합한 콘텐츠를 개

발한 후 해외에서 적절히 사용하기를 기대한다면, 이는 기존에 한국어 교재들을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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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할 때 문제점으로 지적된 상황을 답습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아세안 사이버대학 학습자 및 해외 대학

의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콘텐츠는 해외의 학습 상황, 현지 학습자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한 ‘한류ㆍ한국 문화 기반의 한국어(KFL) 콘텐츠’로 개발하는 것이 유용

하리라 판단되어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② 특징과 장점

이 프로그램은 한류를 당의정(糖衣錠)으로, 즉 한국 문화 교육의 유인 도구로 활용

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특징이 있다.

외국인들이 한국과 한국 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는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

‘한류’로 대표되는 한국의 대중문화를 접하게 되면서부터라고 한다. ‘한류’는 드라마로

부터 시작하여 ‘K-Pop’에 대한 열광으로 이어져 최근에는 한국과 한국 사회의 일상생

활 전반에 걸친 뜨거운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류에 익숙한 학습자들의 경우, 자

신이 동경하는 한류 스타가 등장하는 콘텐츠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한다는 것이 학습

부담을 크게 줄이며, 즐기면서 학습하는 만족감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둘째, 언어 중심의 콘텐츠와 차별화하여 한국 문화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를 제작하

고자 했다는 점이다.

대개 한국에 대한 초기의 관심은 한국어 학습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되나 언어 중심

의 학습이 주는 부담감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

정이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 기능 중심의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인

정되기는 하지만, 교사의 강의와 언어 학습 중심의 추상적인 이해와 함께 시각적 요

소와 생생한 일상생활이 제공된다면,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를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

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언어 중심의 콘텐츠

와는 차별화되는, 한국 문화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로 제작되었다. 그래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을 심화ㆍ확대하고 이를 언어 교육으로 전환하거나 활용함으로써 언어와 문

화의 양면에서 한층 숙달된 학습 효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언어 설명을 최소화하고 영상과 사진 및 이미지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구성함

으로써 학습자의 접근성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은 언어적 설명을 최소화하고 영상과 사진, 이미지 등을 중심으로 구성

된다. 이는 교실 활동에서의 교수-학습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학습자

들이 보다 쉽게 한국 문화에 접근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

한 접근은 기본적으로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학습

자료에 비하더라도 효율적이다.



 2013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

- 236 -

③ 내용 설계 전략

이 프로그램의 제작 목적은 아시아 지역 대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 동기가

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 부합하고, 이들 대학생들이 한국어뿐 아니라 한

국 문화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학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학습 동기를 강화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또한, ‘한류(Hallyu, Korean Wave)’라는 키워드를 매개로 하여 한국의 일상 문화에

대해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래서 일상 문화에 배어 있는

현대 문화의 특징과 전통 문화의 특징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한국 문화에 대해 좀 더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하였다. 아울러 관련된 상황별로 유용한 한

국어 표현을 익힘으로써 기초적인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갖도록 하였다.

④ 내용 구성 체계

이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과 기말고사를 포함하여 모두 15차시로 구성되며, 학습

내용은 모두 4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3∼4주차씩 짜여져 있다.

오리엔테이션은 강의의 목표와 강의 내용 제시 및 학습 방법 안내를 통해 학습자들

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 번째 모듈은 ‘드라마 <대장금>으로 배워보는 한국 문화’인데 총 3차시로 구성되

어 있으며, <대장금>을 통해 친숙해진 장면과 주인공 장금이의 설명을 통해 한국의

음식, 한국인의 건강과 의료, 한국인의 대인관계에 대한 폭넓은 문화 학습과 관련 한

국어 학습이 이루어진다. ‘한국의 음식’ 편에서는 비빔밥에 대해 알아보고, 떡볶이, 김

밥 등 한국의 음식 등을 학습한다. 또한 식당에서 음식 주문하기, 좋아하는 음식 묻고

대답하기와 같은 한국어 학습을 하게 된다.

두 번째 모듈은 ‘<아이돌 문화(K-POP)>로 살펴보는 한국의 대중 문화’로 총 3차시

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중음악과 스타, 한국의 인사 예절과 언어, 패션에 대한 문화

학습을 중심으로 한국어 학습도 함께 이루어진다.

세 번째 모듈은 ‘<1박 2일>로 살펴보는 한국의 여가 문화’로 총 3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시장, 한국의 놀이와 스포츠, 한국의 여행지와 교통에 대한 문화 학습

과 한국어 학습을 하게 된다.

네 번째 모듈은 ‘<트렌디 드라마>로 살펴보는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로 총 4차시

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가족, 한국의 주택, 직업과 직장 문화, 대학 생활과 대학

문화에 대한 문화 학습과 관련 한국어 학습을 할 수 있다.

마지막은 정리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1개 차시에 해당하며, 지금까지 학습한 한국

의 문화와 한국어 관련 내용을 기말고사를 통해 평가한다.

전체 주차별 주요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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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강의 주제 주요 강의 내용

모듈 1: 들어가기

1주차
한국 문화를 통해

한국어 배우기
강의의 개요와 수강 방법을 안내한다.

모듈 2 : 드라마 <대장금>으로 배워보는 한국의 전통 문화

2주차
한국의

음식문화

비빔밥은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한국의 대표적 음

식으로 이 시간에는 <대장금>의 한 장면을 통해 비

빔밥에 중요한 재료의 다양성과 온도를 살펴보고 비

빔밥의 유래와 종류, 그리고 비빔밥의 세계화에 대해

배운다.

3주차
한국인의

대인관계

<대장금>에서 흥미 있었던 요소 중 하나인 장금

이와 그의 스승이었던 한 상궁과의 관계를 통해 한국

인들이 중시하는 대인관계에 대해 배우고 한국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예절에

대해 배운다.

4주차
한국인의

건강관리

드라마 <대장금>은 주인공 장금이 음식을 다루는

수랏간 상궁에서 의녀로 변신하는 이야기다. 장금이

가 병을 치료하고 병에 대해 연구하는 이야기를 모티

브로 하여 한국인들은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며 독특

한 의료법은 어떤 것인지를 배운다.

모듈 3: <아이돌 문화 (K-Pop)>로 살펴보는 한국의 대중문화

5주차

한국의

대중음악과

스타

최근 한류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이돌 스타

의 성공 스토리를 통해 한국 대중음악의 특징을 이해

하고, 전통적으로 가무를 즐겨온 한국인의 특징, 한국

인들이 좋아하는 대중음악에 대해 배워 본다.

6주차
한국의

인사 예절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랑 받는 스타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예의가 바르다는 것이다. 한국인과의 성공

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알아야 할 인사 예절을 배우고,

화자와 청자의 관계 및 언어 사용 상황에 따라 언어의

특징에 대해 배운다.

<표 9> ‘Dynamic Korean, Exciting Hallyu(2011)’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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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차
한국인의

패션

아이돌 스타들은 강한 개성, 유행을 선도하는 패션

으로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낸다. 외모와 패션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과 열정을 살펴보고, 전통적으로 한

국인들이 좋아하는 색상에 대해 배워 본다.

모듈 4: <1박 2일>로 살펴보는 한국의 여가 문화

8주차 한국의 시장

한 나라의 시장은 그 나라의 독특한 삶의 방법과

그 나라 사람들의 경제 활동, 쇼핑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이다. 한국에는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

장을 비롯하여 각 지역의 재래시장들과 오늘날 생긴

다양한 쇼핑 공간들이 있다. <1박 2일>에서 찾아간

한국의 시장 모습을 통해 한국 시장의 문화와 시장의

변화 모습을 살펴본다.

9주차
한국인의

놀이 문화

<1박 2일>에서는 공기놀이, 씨름 등 한국의 전통

적인 스포츠와 놀이 문화가 등장한다. 그리고 현대인

들이 즐겨 보는 축구, 야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놀이

가 보여진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 한국의 전통적인

놀이 문화와 스포츠, 그리고 오늘날의 놀이 문화와

스포츠에 대해 살펴본다.

10주차 한국의 여행지

많은 외국인이 현지에서 한국의 대중문화나 한국어

를 접한 뒤에, 한국을 찾아 한국 여행을 떠난다. 한국

의 유명한 여행지를 소개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1박 2일> 속 한 장면을 통해, 한국의 다양한 여행

지와 여행 문화, 교통수단과 교통 문화에 대해 살펴

본다.

모듈 5: <트렌디 드라마>로 살펴보는 한국청년들의 라이프스타일

11주차 한국의 가족

트렌디 드라마를 통해, 전통적인 한국의 대가족의

모습과 함께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한 부모 가족, 다문

화가족, 1인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살펴본다.

12주차 한국의 주택

트렌디 드라마에서는 아름다운 한옥의 모습을 비롯

하여 다양한 주택이 배경이 되곤 한다. 이처럼 드라

마 속 장면을 통해 한옥의 특징을 이해하고 한편으로

는 오늘날 한국의 주거 문화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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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주차
한국의

대학 문화

트렌디 드라마에는 한국 젊은이들의 대학 진학과

대학 생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장면들이 많다. 이

를 통해 한국의 교육 제도와 한국의 대학 문화에 대

해 살펴본다.

14주차
한국인의

직장 문화

트렌디 드라마에는 한국 젊은이들의 일과 열정이 잘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젊은이들이 선택하는

직업을 알 수 있고, 드라마 속 장면을 통해 직장 문

화를 살펴볼 수 있다.

모듈 6: 정리 및 평가

15주차 기말 고사

<그림 15> 도입 : 한류 콘텐츠(영상)

Hallyu in Media

<그림 16>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그림 17> 한국 문화 학습(해당 언어)

(Korean Culture)

<그림 224> 한국 문화 학습(해당 언어)

(Korean Culture)

⑤ 학습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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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한국 문화 학습(해당 언어)

(Korean Culture)

<그림 20> 한국 문화 학습(해당 언어)

(Experience Sharing)

<그림 21> 한국어 학습(상황 보기)

(Dialogue with Situation)
<그림 22> 한국어 학습(상황 보기)

(Role selection)

<그림 230> 한국어 학습(문화 배우기)

(Dialogue with Culture)

<그림 229> 한국어 학습(문화 배우기)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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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한국 문화 요약

(Summary)

<그림 232> 한국어 학습(퀴즈)

(Quiz)

<그림 234> 한국어 : Grammar<그림 233> 한국 문화 : Cultural 

Vocabulary

<그림 235> 문화 : Activity <그림 236> 한국어 : Task

⑥ 학습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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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앞으로의 방향

멀티미디어의 발달, 인터넷 환경의 개선 등으로 앞으로 한국어 교육은 웹을 기반으

로 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온라인 한국어 교육이 급속히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오프라인에서의 한국어 교육 환경의 개선과 함께 온라인 한국

어 교육의 환경, 교재, 교수법 등이 적극적으로 개선, 개발되어야 한다.

발달되는 멀티미디어를 적극적으로 교육에 활용하려면 웹 기반 학습의 환경을 고려

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그 한계점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사용자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인터넷 환경은 지역에 따라 수준 차이가 심하다. 따라서 동영상이나 플래시 등 다

양한 멀티미디어 기법이 적용된 콘텐츠가 항상 효과적인 것만은 아니다. 인터넷 환경

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

다. 동영상이나 멀티미디어 요소의 수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면에서

자료를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제공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의 모국어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언어권별 학습 사전의 제공, 내용 번역 등의 지원 등도 검토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언어 기능의 균등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웹 기반의 온라인 프로그램은 오프라인 교육이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말하기 학습이

곤란하다. 따라서 콘텐츠를 개발할 때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실시간 메신저를

활용한다든지, 채팅 기능을 넣거나 실시간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

다. 또한 게시판 등을 통해 쓰기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것을 첨삭 지도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활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에서는 오프라인 교실만큼의 상호작용이 불가능하다. 교수자 대 학습자, 학습

자 간 원활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다양한 교수-학습 활

동을 할 수 있는 기능(팀 프로젝트 활동, 토론방 활동 등)을 탑재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넷째, 학습 운영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습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 수업은 어디까지나 학습자 중심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오프라인 수업에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

다. 또한 학습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온라인 교사나 학습 도우미를 배정하여 운영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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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프라인 교실에서의 온라인 프로그램 활용 방안

4.1.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웹 기반 교재의 효용성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제작된 웹 기반 한국어 교육 자료(교재)는 활

용하기에 따라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효용성이 있다.

첫째, 학습자의 ‘눈’과 ‘귀’를 붙잡을 수 있다.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신기하고 흥미로

운 자료를 접함으로써 수업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둘째, 학습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수업을 준

비하면서 갖게 되는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셋째, 다양한 자료를 다채롭게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창의력만 뒷받침된다

면 매우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블

렌디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넷째,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교육의 한계점, 즉 실제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반

영하지 못하는 제한점을 극복하고 해당 차시의 내용을 담은 다양한 상황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실제 수행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웹 기반 교재는 ‘학습자 중심 수업’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4.2. 콘텐츠 선택의 기준

그렇다면 어떤 콘텐츠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학습

자의 요구와 교실 환경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내용적인 면에서는 학습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콘텐츠, 수업 내용을

을 가장 잘 반영하거나 보완하는 콘텐츠, 최신 정보와 자료로서의 가치를 담은 콘텐

츠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술적인 면에서는 인터넷 환경 등 사용자 환경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하

고, 이왕이면 학습자의 언어 환경, 즉 학습자의 모국어로 제공하는 콘텐츠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4.3. 콘텐츠 활용

실제 콘텐츠를 활용할 때에는 무엇보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콘텐츠의 활용은

크게 콘텐츠 전체를 활용하는 경우와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

다.

먼저, 콘텐츠 전체를 활용하는 것은 온ㆍ오프라인 블랜디드 코스로 활용(세종한국어

교재 + 누리 세종학당 콘텐츠)하거나 오프라인 수업의 보조적인 형태로서 개인 학습

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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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업 진도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선택적으로 골라서 수업 시간에 활용하거나,

교사의 수업 구상, 교안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교안에 반영하는 경우 등의 부

분 활용 방법도 있다.

웹 기반 교재를 활용할 때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언어 기능의 균형적 발달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웹 기반 교재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말하기와 쓰기 기능은 학습자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웹 기

반의 콘텐츠에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 이 부분을 보

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콘텐츠 내의 상호작용 활동에 대해 학습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므

로 이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셋째, 학습할 주제가 같을지라도 콘텐츠마다 목표 어휘나 표현, 문법 요소 등이 다

를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 활용 시에는 특정의 주안점을 두고 목표에 맞는 요소별로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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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교수 이론

안 경 화 (서울대학교)

1장 머리말

교수는 학습자가 학습을 하도록 학습 조건을 설정하는 일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

자가 잘 배우도록 학습에 대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교수 유형을 정하고 적절한 교육

적 접근 방법으로 수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교수 학습론은 종래 교수법16)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분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이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교수 학습 연구는 외국어 교수법을 수용하고

활용하는 단계에서 한국어 교육의 특색을 고려한 고유한 교수법을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여기에서는 한국어 교수 학습 연구에 영향을 끼친 주요 외국어 교수 이론들을 검토

하고, 최근 외국어 교수법의 경향을 살펴서 바람직한 한국어 교수 학습 방향을 모색

하고자 한다.

2장 주요 외국어 교수 이론

주요 외국어 교수 학습 이론은 관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1) 전통적 관점(Traditional View)

20세기 이전부터 이론에 근거를 두지 않고 교사들이 경험적으로 실천하고 있던 방

법이다. 문법 번역식 교수법, 직접식 교수법 등이 속한다.

2) 구조주의적 관점(Structural approach)

언어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구조적 요소들의 조직체로 보고, 외국어 학습은 목표

어 언어 체계의 구성 요소들을 숙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표적인 교수법으로 청각

구두식 교수법이 있다.

16) ‘교수법’이란 용어는 다음의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method’: 기법, 테크닉, 구체적 어떤 방법 경우에 따라, 이론(approach)과 설계(design), 
절차(procedure)를 총칭한다.

   ‘approach’: 접근 방식, 원리, 언어와 언어 교수-학습의 본질에 관한 가설이나 믿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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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주의적 관점(Functional Approach)

언어를 의사소통 기능과 의미의 표현 수단으로 간주하여, 외국어 학습이란 문법적

지식을 단순히 습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의미와 의사소통 차원에서 이해와 사용 능력

을 기르는 것으로 본다. 의사소통식 교수법, 자연적 교수법 등이 있다.

4) 상호작용적 관점(Interactional Approach)

언어는 인간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 수단이라고 간주하여, 외국어 학습이란 사회

적 관계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도구인 목표 외국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배우는 것으로 본다. 대표적인 교수법으로 과제 중심 교수법이 있

다.

언어 기능(language skills)에 따라 유형 구분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① 음성 우선 교수법(청각 구두식 교수법, 침묵식 교수법)

② 문자 우선 교수법(문법 번역식 교수법)

③ 이해 우선 교수법(자연적 교수법)

④ 통합적 교수법(의사소통식 교수법, 과제 중심 교수법)

그 외에 교수법과 교수 요목을 연결 지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구두 교수법은 상

황 중심 교수 요목, 청각 구두식 교수법은 구조주의적 교수 요목, 의사소통식 접근법

은 의미 기능 교수 요목, 과제 중심 교수법은 과제 중심 교수 요목과 연결된다.

2.1. 문법 번역식 교수법(Grammar-Translation Method)

2.1.1. 개관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가장 고전적인 교수 방법으로 문법 규칙의 설명과 번역에 중

점을 두는 교수법이다. 고전적인 교수법(Classical Method)이라고도 불리는 이 교수법

은 17세기 이전 유럽에서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가르칠 때 사용한 방법으로, 18세기

전반부터 19세기 전반까지 외국어를 가르칠 때 널리 사용되었고, 19세기 후반에는 여

러 나라에 보급되어 현재까지도약간 수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2.1.2. 특징

문법 번역식 교수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어 연구의 목표는 문학 작품을 읽거나 정신 수양과 지적 발달을 도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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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이다.

② 읽기와 쓰기에 중점을 두고, 말하기나 듣기에는 체계적인 관심을 두지 않는다.

③ 어휘는 읽기 텍스트에서 선택되고, 어휘 학습을 위하여 목표어와 모국어의 어휘

목록이 제시된다.

④ 문법은 연역적으로 학습된다. 즉, 문법 규칙을 제시하고 익히고 번역 과정을 통

하여 연습한다.

그 외에 정확성이 강조되고, 학습자의 모국어가 교수 상황에서 매개어로 쓰인다.

2.1.3. 수업의 구성

문법 번역식 교수법을 도입한 수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자세한 문법 설명 → 약간의 구조 연습 → 모국어로 번역 → 어휘의 암기

2.1.4. 평가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문법 규칙을 철저히 익혀 정확성을 기르고 읽기와 번역을 권

장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 첫째, 현대 외국어 교육의 목표인 의

사소통 능력의 배양이 어렵다. 둘째, 언어의 본질이 음성이라는 근대의 언어관에 맞지

않는다. 셋째, 규칙의 학습도 활용을 위한 규칙이라기보다는 규칙을 위한 규칙에 머무

른다. 넷째, 정상적인 규칙보다는 예외적인 규칙이 중시되기 쉽다. 다섯째, 많은 학습

자의 학습 의욕이나 동기를 충족하지 못한다.

2.2. 직접 교수법(Direct Method)

2.2.1. 개관

직접 교수법은 18세기에서 19세기 중반에 걸쳐 대두된 교수법으로 당시의 외국어

교육계를 지배하던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하였다. 외국어로 의사

소통할 기회가 늘어난 유럽인들은 구두 숙달도를 요구하게 되었는데, 직접 교수법은

이런 요구에 부응하고자 나온 교수 방법이다.

직접 교수법은 외국어 학습도 모국어 습득과 같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데, 직접 교

수법에 속하는 교수 방법으로 외국어에 학습자를 노출하는 자연식 교수법(Natural

Method) 혹은 벌리츠식 교수법(Berlitz Method), 행동의 연쇄를 중심으로 연상,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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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활동을 시키는 심리적 교수법(Psychological Method) 혹은 구엥식 교수법(Guin’s

Method), 발음 교육에 중점을 두는 음성학적 교수법(Phonetic Method), 리처즈의 단

계적 직접 교수법(Graded Direct Method), 파머의 파머 교수법(Palmer Method) 등이

있다.

2.2.2. 특징

직접 교수법의 주요한 특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교실 수업에서는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목표어만 사용한다.

② 일상적인 어휘와 문장을 가르친다.

③ 구두 의사소통 기술들은 교사와 학습자 간의 질문-대답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익힌다.

④ 문법은 귀납적으로 가르친다.

⑤ 어휘의 경우는 구체적인 어휘는 사물이나 동작의 제시로 가르치고, 추상적인

어휘는 개념의 연결로 가르친다.

⑥ 말하기와 듣기를 읽기와 쓰기보다 우선적으로 한다.

2.2.3. 수업의 구성

여기에서는 파머의 직접 교수법에 따른 수업 방식을 소개하겠다.

귀에 의한 소리 지각(perception) → 질문-대답을 활용한 의미의 인식(recognition) →

들은 대로 모방(imitation)하여 연습 → 기억을 상기하며 입으로 재생(reproduction)

2.2.4. 평가

직접 교수법은 외국어를 직접 사용함으로써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 지닌 약점을 탈

피하고 의사소통 능력 배양이라는 외국어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 혁신적인 교

수법이다. 모국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데에서 오는 비효율성, 목표어에 능숙한 교사 확

보의 어려움, 명시적인 문법 설명을 피함으로써 야기되는 학습자의 오해 소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지만, 외국어의 실제적인 사용을 중시하는 직접 교수법은 그 뒤에 개

발된 교수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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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청각 구두식 교수법(Audio-lingual Method)

2.3.1. 개관

청각 구두식 교수법은 행동주의 심리학과 구조주의 언어학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중반까지 성행한 외국어 교수법이다. 원래 이 교수법은 제

2차 대전 당시 미 육군에서 사용한 외국어 훈련 방식에서 영향을 받아 발달한 방법이

다. 이 교수법은 청화식 교수법(Aural-oral Method)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명칭이

나타내듯이 듣기와 말하기를 우선적으로 익히고 이 능력을 토대로 읽기와 쓰기 기술

도 계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3.2. 특징

청각 구두식 교수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순으로 가르치며 듣기와 말하기를 강조한다.

② 가르칠 내용으로 대화 형태를 사용한다.

③ 모방, 암기, 반복을 통해 습관을 형성하도록 이끈다.

④ 모국어는 허용하되 가능하면 자제한다.

⑤ 문장은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어휘는 맥락 속에서 도입한다.

⑥ 어학 실습실이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다.

2.3.3. 수업의 구성

청각 구두식 교수법의 수업 구성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학습할 어휘와 구조를 대화문으로 제시 → 대치, 변형, 확대, 연결, 응답 연습 등 문형

연습 → (문법의 귀납적인 제시) → 대화 상황 속에서의 언어 사용 연습

2.3.4. 평가

청각 구두식 교수법은 학습 초기부터 정확한 발음 훈련, 자연스러운 구어를 통한

듣기와 말하기 훈련, 집중적인 문형 연습 등을 통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듣고 말하는

능력을 길러 주고 학습자에게 성취감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교수 방법은

그 목표인 이중언어 사용자의 양성에 실패하였는데, 이는 이 교수법에서 제시하는 연

습이 기계적이어서 실제 상황에서 그 문형을 응용하도록 하는 전이력이 떨어지기 때

문이다. 이 교수법의 다른 단점으로는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고려하지 않고

듣기나 말하기를 통한 단조롭고 지루한 반복 연습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여 문자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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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호하는 학습자나 규칙화를 원하는 학습자의 학습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4. 침묵식 교수법(Silent Way)

2.4.1. 개관

침묵식 교수법은 영국의 수학 교육자인 가테그노(Caleb Gattegno)가 1960년대에 개

발하여 1970년대에 널리 퍼졌다. 이 교수법을 활용한 수업에서 교사는 수업 시간의

90% 이상을 침묵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가설 검증을 통한 발견 학습으로 언어를 배운

다. 이 교수법은 수업이 교사가 아니라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학습자

의 참여를 극대화함으로써 교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시사적인 교수

방법이다.

2.4.2. 특징

침묵식 교수법의 주요 원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교수는 학습에 종속되어야 한다.

② 학습이 일차적으로 모방이나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③ 학습하면서 정신은 결론을 수정함으로써 작동하고 시행착오를 하며 관찰한다.

④ 정신이 작동할 때 모국어 학습 경험에 의지한다.

⑤ 교사는 학습자의 활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이 교수 방법의 특징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① 이 교수법의 일반적인 목적은 초급 학습자에게 말하기와 듣기 능력을 길러 주

는 데에 있다.

② 학습자는 독립성, 자율성과 책임감을 기르도록 기대된다.

③ 교사의 침묵은 이 교수법의 가장 큰 특징이다.

④ 교육 자료로는 색깔 막대기와 피델(Fidels)이라고 불리는 발음 도표 등이 있다.

2.4.3. 수업의 구성

기본 발음을 익힘(교사는 한 번 들려 주고 학습자는 스스로 혹은 동료의 도움으로

발음을 익힌다) → 각기 다른 단어를 의미하는 여러 모양의 색깔 막대기들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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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익히기 → 막대기들의 연결로 구나 문장, 대화를 익히기 → 교사는 색깔 막대기

세트를 학습자 그룹에게 나누어 주고 학습자들은 막대기를 배열하며 문장을 만들어

봄 → 교사가 색깔 막대기를 조합하여 문장을 만들며 학습한 내용을 정리

2.4.4. 평가

침묵식 교수법은 학습이 교사가 아니라 학습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

어져야 한다는 학습자 중심적인 인식을 보여 준다. 이 교수법은 40명 이상의 다수로

구성된 수업에서도 유용함이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적어도 초기 단계에는 실제적인

언어 자료를 들을 기회가 적고 실제적인 언어 사용 상황에 노출되기가 쉽지 않다.

2.5. 전신 반응식 교수법(Total Physical Response)

2.5.1. 개관

전신 반응식 교수법은 학습자가 주어진 명령에 대하여 몸으로 직접 반응을 함으로

써 외국어를 익히게 하는 방법이다. 미국의 제임스 애셔 ( James Asher)가 주창한 이

교수 방법은 말하기, 읽기, 쓰기 등 다른 언어 기술보다 먼저 듣기 이해(listening

comprehension)가 먼저 길러져야 한다는 믿음에 근거를 두었는데, 1970년대와 1980년

대에 인기를 누린 교수법이다.

2.5.2. 특징

제임스 애셔는 어린이의 모국어 습득에 착안하여 다음의 세 가지 원칙 즉, ① 말하

기 전에 듣기를 통해 이해할 것, ② 명령에 따라 학습자들이 몸을 움직여서 이해를

할 것, ③ 침묵기를 인정하여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발화할 때까지 말하도록 강요하

지 말 것을 제시하였다.

전신 반응식 교수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전신 반응식 교수법의 일반적 목적은 초급에서 구두 숙달도를 기르는 것이다.

② 명령문에 따라 몸을 움직이는 훈련이 수업의 주요 활동이다.

③ 학습자에 대한 피드백에 대하여 처음에는 과도한 교정을 자제하다가 점차 교정

횟수를 늘려 간다.

④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교재는 없으나 실물 자료나 몸짓, 단어 카드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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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수업의 구성

복습 → 교사의 새로운 명령과 학습자의 수행 → 교사의 간단한 질문과 학습자의

몸짓 → 역할교대(학습자의 명령과 교사의 수행) → 어휘나 문장에 대한 읽기와 쓰기

2.5.4. 평가

전신 반응식 교수법은 외국어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수업에

서 많이활용되는데, 이는 잘못된 발음을 강요하지 않고 듣기의 이해력을 기르며 수업

이 흥미롭다는 점과 관련된다. 이 외에 학습자 수가 많은 수업에서도 가능하고 게임

같은 연습은 학습자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완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명령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는 학습자도 있고 추상적인 어휘에 대한 교수가 어렵다는 점이 문

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애셔도 제안했듯이 다른 교수법이나 기법과 함께 활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2.6. 총체적 언어 교수법·암시적 교수법·공동체 언어 학습법

2.6.1. 총체적 언어 교수법(Whole Language Approach)

총체적 언어 교수법은 언어란 의미를 만들고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며, 문자 언어가 언어의 중심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문자의 해독(decoding)에 초

점을 두어 문법, 어휘 등의 요소를 개별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언어를 총체적, 종합적

으로 가르치는 방법이다.

총체적 언어 교수법에서는 읽기 연습을 하고 과업을 수행하고 테이프와 녹음 자료

를 듣게 하거나 최근에 일어난 일에 관하여 토론하거나 쓰게 함으로써 유창성과 정확

성을 기르도록 한다.

2.6.2. 암시적 교수법(Suggestopedia)

불가리아의 정신과 의사 로자노프(Lozanov)에 의해 개발된 이 교수법은 요가의 기

법과 소련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교수법은 심리적 장벽이

제거된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권위 있는 교사에게 의지하여 음악과 리듬 등

을 고려한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을 하도록 유도한 교수법이다.

수업은 1단계인 구두 복습 부분, 2단계인 본시 학습 단계와 3단계인 연주회 단계로

진행된다. 3단계는 암시 교수법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으로 능동적인 연주회 단계와

수동적인 연주회 단계로 나뉜다. 연주회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음악을 듣는다. 그리고

음악에 맞춘 교사의 낭송을 듣고 언어 자료를 읽는다. 잠시 음악을 멈춘 뒤, 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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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크 음악을 다시 틀어주고 언어 자료를 다시 읽어 준다. 이때 학생들은 책을 덮고

경청한다. 끝나면 조용히 나간다. 숙제로는 자기 전과 일어난 후에 한 번씩 배운 내용

을 훑어 보기가 주어진다.

2.6.3. 공동체 언어 학습법(community language learning)

이 교수법은 인본주의 심리학을 기반으로 심리학자 커런(Curran)이 도입한 외국어

학습 원리에 바탕을 두고 언어 상담자와 의뢰자 역할을 하는 교사와 학습자 간의 전

인적 신뢰 관계,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학습자의 모국어 대화를 교사가 해당 학습자의

귀에 목표어로 바꾸어 속삭여 주고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에게 큰 소리로 반복해 주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나눈 대화는 칠판에 적고 어휘와 문법을 익히게 된다. 의존

적이던 학습자가 독립적으로되며 학습 과정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다

만 모국어와 목표어에 능한 교수자 확보의 문제, 교수이면서 상담자 역할을 해야 하

는 교사의 부담, 미리 구안된 교재나 교수요목이 없고 학습자의 대화에 의존하여 일

어나는 수업 방향 상실의 문제점이 있다.

2.7. 의사소통식 접근법(Communicative Approach)

2.7.1. 개관

1960년대 후반부터 외국어 교육의 목표를 외국어를 사용한 의사소통 능력

(communicative competence)의 계발에 두려는 의사소통식 접근법이 등장하였다. 이

접근법은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하는 영국의 기능주의 언어학과 미국의 사회언어학의

영향으로 전개된 교수 접근 방식이다. 이 접근법은 의사소통 원리, 과제의 원리, 유의

미함의 원리라는 이론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여러 방법론을 포함한다. 의사소통적 접

근법은 1970년대 이후 현대 외국어 교육의 경향과 부합되는 방법론들을 제시하여 외

국어 교육 분야에서 보편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2.7.2. 특징

의사소통식 접근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접근 방법의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에 있다. 의사소통 능력은 문법

적 능력, 사회언어적인 능력, 담화 능력, 전략적 능력을 포함하는 것이다.

② 의미가 중요시되고, 맥락화가 기본적인 원리이다.

③ 목표어로 의사소통하려는 학습자의 시도가 장려된다.

④ 자료의 제시는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내용, 기능, 의미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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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

⑤ 모국어의 사용은 상황에 따라 용인되고, 번역도 학습에 도움이 되면 활용된다.

⑥ 학습자의 요구와 선호에 따라 학습 활동과 전략이 다양하게 활용된다.

2.7.3. 수업의 구성

의사소통적 접근법의 수업 절차는 종래의 교수법과 아주 다른 혁신적 절차라기보다

는 진전된 것이다. 리틀우드(Littlewood, 1981)의 교수 절차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구조적 활동은 ①, ②와 같이 문법 체계와 언어 항목이 결합되는 방식에 초점을 두는

활동이다. 유사 의사소통 활동은 형식적 연습에서 실제 의사소통으로 이어 주도록 고

안된 전형적인 대화 주고받기로 ③과 같은 방식의 활동이다.

① T. 철수는 영화를 봅니다.

S. 철수는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② T. 철수는 책을 읽습니다.

S. 철수는 책을 읽지 않습니다.

③ T. 실례합니다. 우체국이 어디 있습니까?

S. 극장 근처에 있습니다.

T. 실례합니다.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S. 극장 맞은편에 있습니다.

기능적 의사소통 활동은 학습자들이 정보의 차이(information gap)를 극복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도록 상황이 구조화된 활동이다. 예를 들어 그림들에서 특정 그림 찾

아내기 활동(Littlewood, 1981)의 경우, 학습자 A는 B에게 질문을 하면서 B가 가진

그림을 찾아내야 한다.

이 활동에서 학습자들이 필요한 어휘는 주로 그림의 주제로 한정된다. 또 교사는

활동을 통해 특정한 언어 구조를 끌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왼쪽 아래 그림을 식별

하기 위해 학습자들은 ‘~는 무슨 색깔입니까?’, ‘~가 몇 개 있습니까?’, ‘~는 어디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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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까?’ 와 같은 질문들을 주고받게 된다. 사회적 상호

작용 활동은 기능적 의사소통 활동보다 더 분명한 사회

적 맥락이 있다. 학습자들은 언어를 전달하는 기능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맥락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뮬레이션이나 역할 맡기 활동이 이 유형에 속

한다.

2.7.4. 평가

의사소통적 접근법은 현대의 외국어 교육의 경향과

부합되는 방법론을 제시하여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 보

편적인 지지를 받는다. 이 접근법은 특정 방법론을 고

집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습자의 요구와 선호에 따른 융통성 있는 접근 방식을 취한

다. 이 접근 방식은 의사소통 능력의 효율적인 계발을 위하여 문제점의 보완에 힘쓴

다. 다른 모든 교수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의사소통식 교수법에 대하여 최근

에 제기되는 문제점으로는 외국어와 제2언어의 학습이 달라져야 하나 이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8. 자연적 접근법(Natural Approach)

1970년대 후반에 테럴(Terrell)이 제2언어 습득론자들이 내세운 자연주의 원리에 기

반을 둔 새로운 교수법을 제안하였고 1980년대 초반에는 테럴과 크라셴이 『자연적

접근법』이란 책을 통하여 이 교수법을 확립하였다. ‘자연적’이란 용어는 제2언어를

배울 때에도 어린이의 자연스런 언어 습득 원리를 따른다는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자연적 접근법의 이론적 기반은 크라셴이 제시한 다음의 다섯 가지 제2언어 습득 가

설이다. 이들을 총칭하여 모니터 가설이라고 한다.

1) 습득·학습 가설 (The Acquisition/Learning Hypothesis)

습득과 학습은 서로 별개의 과정으로 습득은 모국어를 배우는 경우와 같이 무의식적

으로 이루어지고 학습은 의식적으로 언어를 배우는 것인데, 학습은 결코 습득으로 이

어지지 않는다.

2) 모니터 가설(The Monitor Hypothesis)

의식적인 학습에 의하여 얻어진 지식은 언어를 산출할 때 모니터 기능, 즉 발화를 감

시하여 잘못을 찾아내고 수정을 하는 기능만 할 뿐이다.



 2013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

- 256 -

3) 자연적 순서 가설(The Natural Order Hypothesis)

언어의 문법 규칙 습득은 예측 가능한 일정한 순서대로 일어나며 그 순서는 학습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다.

4) 입력 가설(The Input Hypothesis)

외국어 학습자가 외국어를 성공적으로 습득하기 위한 첫째 필수 조건은 바로 이해 가

능한 입력(comprehensible input : ί+1)의 충분한 제공이다. 즉 학습자의 언어 수준보

다 약간 높은 입력이 제공될 때 학습자는 이 입력을 이해하여 습득으로 연결된다는

주장이다.

5) 정의적 여과 장치 가설(The Affective Filter Hypothesis)

습득은 학습자에게 강한 동기가 있고 불안감이 적을 때에 촉진된다고 가정한다. 이해

가능한 입력이 학습자에게 아무리 많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학습자에게 있는 걱정이나

불안감, 자신감과 동기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해 가능한 입력이 학습자에게 제대로 전

달되지 못하면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이 일어날 수 없다.

이 가설이 외국어 교육에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① 수업에서 이해 가능한 입력이 가능한 한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② 수업은 듣기와 읽기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침묵기17)를 인정해야 한다.

③ 정의적인 필터를 낮추도록 하기 위하여 유의미한 의사소통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언어 입력은 흥미를 끌어야 하며, 수업 분위기는 긴장되지 않아야 한다.

이 교수법은 언어 교수의 목표를 ‘일상적 언어 상황과 관련된 사적인 의사소통에

관한 기본적 기술 습득’에 두고, 언어 습득의 초기에는 전신 반응식 교수법을 적극적

으로 권장한다.

언어 습득론에 기반을 둔 자연적 교수법은 문법적인 체계화가 언어 교수의 전제라

는 입장에 반대한다. 이 교수법에서는 문법적으로 완벽한 발화의 생성을 중시하기보

다는 이해 가능한 입력, 이해, 유의미한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교수법과 구분된다.

2.9. 내용 중심 교수법(Content-Based Instruction)

외국어의 습득과 특정 교과 내용의 학습을 통합한 교수법이다. 즉, 학습자가 관심이

17) 침묵기란 학습자가 말할 준비가 되었다고 스스로 느끼기 전까지 발화할 필요가 없는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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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영역이나 전공 영역에 대한 내용을 목표 외국어로 가르치는 방법으로, 교과 내

용의 학습과 동시에 외국어의 습득을 그 목표로 한다.

최근 전공이 영어가 아닌 학과에서 영어로 강의하며 교과 내용뿐만 아니라 영어 능

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도 내용 중심 교수법이 영어 교육에 적

용된 예이다.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내용 중심 교수법이 학문적 목적이나 직업적 목적 등 특수

목적을 위한 외국어 교육에서 활용된다. 교수 기법으로 주제 기반 언어 교육, 내용 보

호 언어 교육, 병존 언어 교육 등이 있다.

주제 기반 언어 교육(theme-based language instruction)은 주제나 화제를 중심으로

교수 요목이 구성된 언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화제들을 다룰 때 모든 기능을 포함한

다. 내용 보호 언어 교육(sheltered content instruction)은 내용 영역을 잘 아는 교사

가 적절한 수준의 난이도로 언어를 사용하여 학습자들이 내용 교과목을 이해할 수 있

도록 한다. 병존 언어 교육(adjunct instruction)은 서로 연계된 내용 과정과 언어 과

정을 제공하는데, 각각은 내용 전문가와 언어 교사가 맡아서 동일한 내용을 가르친다.

이 접근 방법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흥미 있고 유의미한 내

용을 수업에서 제공하며, 일련의 광범위한 원리들을 근거로 하고 성공적인 많은 언어

프로그램이 이 교수법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앞으로도 언어 교수의 주도적인 접근 방

법의 하나로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어 교사들이 언어를 주제의 내용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언어의 기

능을 가르치도록 훈련받아서 일반 교과목을 가르치는 데는 충분한 지식적 기초를 갖

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고,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안, 즉 언어 교사와 일반 교과목 교

사가 한 팀이 되어 가르치는 방안은 두 교사 모두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도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2.10. 과제 중심 교수법(Task-Based Language Learning)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의미에 초점을 두고 언어를 이해, 처리, 생산하는 모든 활동을

뜻하는 과제18)를 언어 교수의 핵심 단위로 사용하는 교수법이다. 의사소통식 접근 방

법(communicative approach)의 원리에 근거하여 개발된 방법으로 학습 결과보다는 학

습 과정을 중시하는 교수법이다. 이 교수법에서는 목적, 내용, 활동 절차, 결과가 포함

된 구조화된 언어 학습 노력인 과제를 수행하며, 학습자는 실제 의사소통을 행하고

의미에 역점을 두어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18) 과제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연습을 포함하느냐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과제는 특별한 목적, 적절
한 내용, 구체적인 활동 절차, 그리고 그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련의 결과들을 포함한 구조화된 언어 
학습 노력으로, 단순하고 간단한 연습도 과제가 되며 좀 더 복잡하고 포괄적인 활동도 과제가 된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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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중심 교수법이 제2언어 습득론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과제는 크라셴의 ‘이해 가능한 입력’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의미 협상’을 하도록

유도하며, 적절하고 생산적인 언어의 사용을 이끌어 스웨인(Swain)이 제안한 ‘생산적

인 출력’이 가능하게 하여, 자연적이고 의미있는 의사소통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과제는 실제적인 과제와 교육적인 과제로 나뉘는데, 실제로 114에 전화를 걸어 특

정 번호를 알아내기, 음식 배달시키기, 장소 찾아가기 등이 실제적인 과제라면, 교실

에서 전화 걸기 짝 활동, 배달시키기 역할극과 장소 찾아가기 역할극 등은 교육적인

과제의 예이다.

과제 수업은 과제의 목표를 확인하고 과제 관련 브레인스토밍 활동 등으로 구성되

는 과제 전 활동, 과제를 수행하는 과제 활동, 과제 수행 내용을 발표하고 평가하는

과제 후 활동으로 진행된다.

과제 중심 교수법은 교수를 위한 일차적인 교육적 입력 자료를 과제에 의존하며,

체계적인 문법적이나 다른 유형의 교수 요목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과제 유

형, 과제의 순서 배열, 과제 수행의 평가 등은 아직도 더 명확히 되어야 할 점으로 남

아 있다.

3장 후기 교수법 시기의 외국어 교수 학습 경향

지난 100년 동안 교수법(methods와 approaches)은 제2언어 교수에 효율적 방법을

찾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1990년대 중반 이후 그 한계점이 지

적되어 왔다(J. Richards & T. Rogers, 2001: 244~255).

1) 하향식 비판

전통적 교수법에는 학습자 중심주의나 교사의 창의력 개념이 부족하다.

2) 상황적 요인의 역할

교수법은 어떤 상황에서나 적용 가능한 다목적(all-purpose) 해결책으로 가정되어

문화적 상황, 교육 단체의 여건,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었다.

3) 교육 과정 개발 절차에 교수법을 관련하여 할 필요

교수법이 교육 목표나 교수 자료, 평가 등의 요소와 유리된 채 결정될 수 없다.

4) 연구 기반의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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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언어 습득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5) 수업 실제의 유사성

교수법의 기저 원리를 반영하면서 그 교수법을 이용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중·고급

으로 갈수록 교수법의 차이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교수법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교사는 자신의 판단과 경험

으로 교수법을 창의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교사가 개별적인 접근 방법을 구안할 때

교사의 역할, 교수 학습의 성격, 학습자의 당면한 문제, 난점과 극복 방법, 성공적 교

수 학습 활동, 효율적인 수업의 구조 등을 참고로 해야 한다.

최근의 외국어 교수 학습 경향은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 교육, 학습자 중심 언어 교육,

과정 중심의 언어 교육, 과제 중심의 언어 교육, 내용 중심의 언어 교육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고려하여 현장의 교사들은 자신의 교수법을 세워나갈 수 있

을 것이다.

3.1.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 교육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은 하임스(Hymes)가 처음 제안한 용어

로 커네일(Canale)과 스웨인은 이 능력을 문법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담화 능력,

전략적 능력으로 범주화하였다. 의사소통 능력은 문법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 맞게 의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회언어학적 능력, 담화의 응결성과 응집

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담화 능력,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전략적 능

력으로 구성된다. 이런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교육은 직접 교수법에서부터 제안되었지

만 최근의 의사소통적 교수법에서 비로소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교수 접근 방식으

로 평가된다.

3.2. 학습자 중심의 언어 교육

1960년대에 외국어 교육계에서 ‘학습자 중심’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래로 ‘학습자

중심’이라는 개념은 최근까지 계속적인 지지를 받아 왔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안은

활동 구성(activity organization)의 원리, 학습자 자율성의 원리(learner-autonomy), 교

육 과정 설계(course design)와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구현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요구와 학습 동기가 교육 과정의 계획, 설계, 운영 과정에 반

영되어야 하고, 실제 수업이 교사 주도적이 아닌 학습자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서 학습

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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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과정 중심의 언어 교육

최근의 언어 교육은 결과 못지않게 과정을 중요시한다. 과정 중심 교육은 결과 중

심 교육과 대별되는 교수 방법으로 교수 학습 활동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다. 쓰기 수

업을 예로 들면 종래의 결과 중심 쓰기 수업에서는 결과 텍스트를 모델 텍스트로 가

르쳐 주고 학습자가 이와 유사한 텍스트를 쓰도록 하고 결과물만 중시하지만, 과정

중심의 쓰기 수업은 구상하기 단계, 초고 쓰기 단계, 고쳐 쓰기 단계, 편집하기 단계

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단계별 순환적인 쓰기 지도를 통하여 학습자가 쓰기 능력을 기

르도록 한다.

3.4. 과제 중심의 언어 교육

‘과제’는 학습자가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형태가 아닌 의미에 중점을 두고 언어를

이해, 처리, 생산하는 구조화된 의사소통 행위로 결과물이 있는 활동이다. 예를 들어

‘다음의 능동문을 수동문을 바꾸라’는 활동은 연습이지만 ‘일기 예보를 듣고 외출복을

선택하시오’는 과제가 된다. 과제 중심의 언어 교육은 언어의 실제적인 사용이 전제된

다는 점에서 학습자에게 목적의식을 부여하여 흥미를 끌 수 있고, 배운 내용을 실제

상황으로 전이하도록 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이다. ‘과제’가 언어 교

육의 유용한 장치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 중반부터인데, 이제는 의사소통능

력을 향상하고 실제적인 언어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과제의 교육적인 가치에 대하여

거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과제는 언어 교육 기법의 중요한 목록으로 정착하

였다.

3.5. 내용 중심의 외국어 교육

학습자들이 언어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 언어를 사

용할 때 제2언어를 더 성공적으로 배운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1980년대 이후에 강조되

는 경향이다. 최근 중요시되는 학문 목적 외국어 교육이나 직업 목적 외국어 교육 등

특수 목적 외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이민자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민자 부모를

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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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바람직한 한국어 교수 학습 방향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재외 동포 2~3세와 다문화 가정의 결혼 이주민의 증가

에 따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에 따라 최근 10년 사이에 국내외의 한국어

교육 규모는 크게 늘어났다. 민간 주도로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담당하며 교육의 전

문성을 확보하고 교육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해 온 한국어 교육계는 이제 양적인 팽

창에 걸맞은 질적인 도약에 힘쓸 시점에 왔다. 즉 변화하는 한국어 교육 수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 수요자에게 알맞은 한국어 교수 학습 방향을 모색해 보

아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현재까지 국내 대부분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는 의사소통식

접근법을 중심적인 교수 학습법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의 계발을 목표로 하는 이 교수 학습법은 직접 교수, 과정 중심적 교수, 과제 중심적

교수를 지향하는 점에서는 기관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기관의 철학이나 학습자의 요

구에 따라 실제 구현 방식은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청각 구두식 문형 연습을 짧게

라도 활용하는 기관이 있는가하면, 맥락이 제거된 문형 연습을 배제하고 맥락화된 기

능적 활동을 선호하는 기관이 있다.

후기 교수법 시대의 언어 교육 현장에서는 오마지오(Omaggio, 2001 : 129)가 지적

했듯이 어느 특정 한 이론도 복잡한 교수 학습 과정을 만족시켜 줄 수 없는 만큼 절

충적인 교수법의 모색이 필요하며, 이 절충주의적 교수법은 체계적이어야 한다. 미래

의 한국어 교수 방향은 의사소통 접근법을 중심으로 여러 교수법의 장점이 보완된 체

계적인 절충식 교수법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Sohn, 2001; 안경화, 2005 재인용),

현장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는 현재의 교수 학습법이 학습자나 기관의 목적에 부합

하는지 깊이 있게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언어 교수 이론을 소개하였다. 이런 교수법들은 각기 나름의 이론과 체

계를 갖추고 있지만, 교육 현장의 역동성을 고려한다면 어느 한 가지 방법이 완벽한

교수 방법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교사는 자신의 교육 현실에 맞는 접근법을 택하는

기준점으로 첫째, 교사의 역할, 둘째, 효과적인 교수 학습의 본질, 셋째,학습자의 요구,

학습자가 직면한 어려움과 이의 극복 전략, 넷째, 성공적인 학습 활동, 다섯째 효과적

인 수업의 구조 등을 살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의사소통 중심, 학습자

중심, 과정 중심, 과제 중심, 내용 중심의 최신 외국어 교수 학습 경향을 고려하여 자

신의 교육 상황에 알맞은 교수 학습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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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진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 글을 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

한국어 읽기 교수법

김 은 애 (서울대학교)

1. ‘읽기’의 개념과 한국어 읽기 교수의 특징

1.1. ‘읽기’의 개념

읽기는 문어 텍스트에 담긴 내용을 이해하는 언어활동으로, 주로 묵독에 의해 이루

어지나 경우에 따라서는 낭독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읽

기는 텍스트에 담겨진 절대 의미를 독자가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지극히 수동적인 활

동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해의 주체로서 독자의 능동적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하

면서 읽기는 필자에 의한 일방적인 의미 전달이 아니라 독자와 텍스트가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내는 의미의 재구성 작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1.2. 한국어 읽기 교수의 특징

제 2언어로 글을 읽는 것과 모국어로 글을 읽는 것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어로 된 글을 읽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읽기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읽기 활동을 해 나가

야 하는지 등에 대해 교수해야 한다.

<Hudson(2007)>

① 제 2언어로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모국어로 ‘읽기 능력’을 지니고 있으

며, 긍정적인 차원이든 혹은 부정적인 차원이든 그러한 읽기 능력이 제 2언어 읽기

과정에 전이될 수 있다.

② 모국어에서의 읽기는 말하기 능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된 이후 시작하는데 반

해 제 2언어에서의 읽기는 읽기를 하기 전에 구어에 대한 충분한 습득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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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 언어의 어휘 혹은 문법 체계에 대

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 혹은 말하기 능력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읽기를

한다는 것은 매우 다른 양상일 것이다.

③ 아동이 모국어로 읽기를 하는 과정과 성인이 제 2언어로 읽기를 하는 과정 사이에

는 상당한 인지적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2. 읽기 교육의 목표

읽기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 능력과 배경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

어진 자료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

도록 하는 데 있다. 즉, 읽기 자료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필요한 이해 가능한

입력 자료를 접하게 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 확장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다.

전통적 읽기에서 이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휘, 문법, 구조와 같은 언어기호에

대한 지식이었고, 읽기 교육의 목표는 텍스트의 정확한 이해에 두었으나 김정숙(1996)

은 읽기 교육이 기존의 언어 학습 목적을 위한 읽기나 세부 내용 파악을 위한 교육적

읽기에서 벗어나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강조

하였고 과정 중심 읽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3. 읽기 교육의 원리와 실제

3.1. 읽기 교육의 원리

읽기의 목적을 가지고 동기 부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읽기를

하는 이유를 학습 활동 구성에 응용해야 한다. 읽기 자료와 수행 과제는 실제적이어

야 하며 과제 활동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읽은 후 하게 되는 실제적인 과제가 궁극

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읽기 교육은 문장 차원의 이해를 넘어 전체 담화의

이해를 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학습자의 읽기 전략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독자

의 스키마를 형성하고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배경 지식과 문화

내용에 대한 교육이 언어 기호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읽기 활동은 전

체 교육 과정 안에서 말하기, 듣기, 쓰기의 다른 언어 기술과 통합되어 교육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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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읽기 교육의 전략

읽기 전략은 인지 전략(cognitive strategy)과 메타인지(metacognitive strategy) 전

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인지 전략(cognitive strategy)

문맥 내에서 모르는 낱말의 의미를 추측하는 것, 담화 표지어를 찾아 문장이나 단

락 간의 연결 관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 제목을 먼저 읽고 글의 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글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 추론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2) 메타인지(metacognitive strategy) 전략

읽기 과정과 이해 정도를 모니터링하거나 읽기 전에 어떻게 읽을 것인지 계획하는

것,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는 전략, 새로운 자료를

읽기 전에 관련 어휘 목록을 만드는 전략, 동료 학습자와 읽기 기술을 익히기 위해

서로 협력하여 학습하는 전략 등이 있다.

읽는 목적에 따라 읽기 활동의 양상이 달라져, 대의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내용을

죽 훑어 읽기도 하고, 특정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그 정보가 들어 있는 부분을 찾아

읽기도 한다. 또한 읽기 활동에서 텍스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는 하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빠른 이해 처리 능력이다. 독자에게 무한히 많은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자료를 유창하게

처리해 내느냐 하는 것도 읽기 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3.3. 읽기 접근법

1) 상향식 모형(Bottom-up Model)

상향식 모형에 의하면 읽기란 ‘글자 → 단어 → 구 또는 문장’, 즉 하위의 작은 단

위에서 상위의 큰 단위로 나아가면서 의미를 구조화하는 과정이다. 문자, 어휘, 문법

을 중심으로 하는 1970년대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나 청각구두식 교수법에 의한 읽기

지도의 배경이 된 이론으로 읽기에서 어휘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였다. 외국어 학습에

적용할 경우, 초급 단계의 학습자에게는 아직까지 유용한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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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향식 모형(Top-down Model)

하향식 모형은 읽기를 학습자와 글로 쓰인 언어의 상호 작용으로 파악하며, 특히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글쓴이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학습자가 재구성하는 과정으

로 정의한다. 학습자가 메시지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학습자 자신의 배경 지식이다. 배경 지식은 글에 나타난 요소에 대한 학습자의

의존도를 줄여 주고, 글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여 준다.

3) 상호작용 모형(Interactive Model)

상향식 모형이나 하향식 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선형적인 처리 과정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상위 수준의 처리가 하위 수준의 처리에 영향을 준다는 하향식 모형의 입장

을 인정하는 동시에 학습자가 인쇄된 글에도 의존한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이론이다.

즉, 상향식 처리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글의 내용이나 구조에 대한 가설을 세우는 것

이 가능해지고, 동시에 하향식 처리 과정을 통해 이해에 있어서의 중의성이나 모호성

을 해결하고 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상호작용 모형

은 상향식 처리와 하향식 처리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곧 읽기라고 본 것이다.

4. 읽기 자료 및 활동 유형

4.1 읽기 자료

실제적 자료로 준비해야 한다. 거리에서 접하는 비언어적⋅언어적 교통 표지, 가게

의 간판, 상품의 포장 등으로부터 담화적 완결성을 가지는 신문 기사, 문학 작품에 이

르기까지의 자료들이 읽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적 자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적 읽기 자료가 현재의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제적 자료의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교육적 목적에 의해 심하게 조작된 자료만을 접한 학습자의 경

우 끝까지 실제적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교실 안에서의 읽기 활동이 실제 언어 사용 환경에서의 읽기 활동과 유리되어 학습자

들이 읽기 활동에 동기화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넘어서는 부분은 학습자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만 처리하도록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급 단계에서는 실제적인 자료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학습자들을 동기화시킬 수 있도록 실제적 자료에 가까운 자료를 고안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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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읽기 자료의 유형이 다양하게 제시되는가?

ㆍ 읽기 자료의 주제는 다양하고 편견은 없는가?

ㆍ 읽기 자료가 학습자의 인지적 수준과 흥미에 적절하게 부합되는가?

ㆍ 읽기 자료가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ㆍ 읽기 자료의 전체적인 양과 개개의 길이는 학습자의 숙달도에 잘 맞는가?

ㆍ 읽기 자료가 한국어 문어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ㆍ 읽기 자료가 문어 자료로서의 질은 양호한가?

ㆍ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기법이나 전략 개발에 초점이 있는가?

ㆍ 말하기, 듣기, 쓰기 등 다른 영역과의 실제성 있는 통합 활동이 제안되고

   있는가?

ㆍ 통합 시 제공되는 활동은 필수적 선택으로 제시되는가? 아니면, 수의적 선택으

로 제안되어 학습의 개별화를 돕는가?

ㆍ 과제 활동이 흥미, 정보 수집 등 일상생활의 개연성 있는 읽기의 목적이 반영

된 학습 활동인가?

ㆍ 읽기의 실생활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가?

ㆍ 학습 활동이 개인화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가?            <이해영 (1999)>

- 문학 작품: 소설, 동화, 에세이, 일기, 일화, 자서전, 희곡, 시, 노래 가사

- 언론 자료: 신문/잡지 - 헤드라인, 기사, 사설, 광고, 일기예보, TV/라디오 프로그램

- 전문적인 글: 보고서, 요약문

- 안내문: 조리법, 사용법, 설명서, 복용법, 여행 책자

- 편지, 엽서, 전보

- 각종 표지판: 교통 표지, 경고문, 지도, 메뉴, 가격표

- 통계 자료: 도표, 시간표, 지도

- 전화번호부, 사전

4.2 읽기 활동의 유형

텍스트를 읽는 방법은 글의 종류나 읽는 이의 목적, 의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특

히, ‘즐거움’을 위해 글을 읽는 것과 ‘정보’를 위해 글을 읽는 것 등으로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

1) 훑어 읽기/개요 파악하기(skimming)

글의 요점을 얻기 위해 전체 텍스트를 빠른 시간 안에 읽는 방법이다. 독자는 텍스

트를 빠른 속도로 읽으며 전체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단서를 잡거나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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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포착한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글의 구조를 발견하고, 주요 등장인물을 찾아내

고, 시대나 배경을 정의하고, 글쓴이의 어조나 견해를 정리하고 전개될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글을 읽기 전에 교사는 학습자가 파악해야 할 정보에 초점을 맞춰 읽을 수

있도록 질문을 할 수 있고, 독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측한 상태에서 읽기 활동

을 할 수 있다.

2) 뽑아 읽기/특정 정보 파악하기(scanning)

유제품 포장지에서 유효기간을 찾아내는 것과 같이, 특정 정보를 얻기 위해 텍스트

에서 그 정보가 들어 있는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찾아 읽는 방법이다. 많은 정보 속

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신속하게 찾아 이해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정보 처리 능력을 높

일 수 있다.

3) 꼼꼼히 읽기(intensive reading)

텍스트에 들어 있는 정보를 꼼꼼히 파악해 가며 읽는 활동으로, 제품 매뉴얼 등을

읽을 때 사용하는 활동 유형이다. 그러나 이 때 중요한 것은 각각의 언어 기호에 대

한 자세한 해독이 아니라 모르는 단어나 구문이 포함된 텍스트를 유창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텍스트의 작은 단위로부터 상위의 단위로 이해가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전반적인 이해에서 출발하여 단락, 문장, 단어로 이해가

이루어진다. 이는 텍스트의 전반적인 이해가 하위 단위인 문이나 단어의 이해를 도와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텍스트의 맥락적인 단서나 문법적인 단서가 모르는 단어나 표

현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4) 전체 읽기(extensive reading)

주어진 텍스트의 길이가 일반적으로 긴 편이고 글을 읽는 목적이 대부분 즐거움을

얻기 위한 경우가 많다. 이는 글을 읽는 유창성을 강조하는 활동으로 특정 분야 혹은

부분이 아닌 넓은 범위의 이해를 수반한다.

5. 한국어 읽기 교육 방안 및 과정 중심의 읽기 교육

5.1 읽기 교육 방안

읽기는 독자와 텍스트가 함께 작용하여 이루어내는 의미의 재구성 과정이다. 그러

므로 읽기 지도도 텍스트나 독자 어느 한쪽 요인만을 중시하는 데서 벗어나 텍스트의

구조, 독자의 스키마, 그리고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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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습자의 배경 지식과 경험, 인지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텍스트의 원활한 이

해로 이끄는 학습자의 스키마 형성과 작동을 돕는 단계가 읽기 과정에 마련되어야 한

다.

성인 외국어 학습자는 대개 모국어 학습자보다 인지 능력이 발달하고 배경 지식이

풍부하다. 세계에 대한 지식을 상당히 갖고 있으며, 글로부터 정교하고 논리적인 추

론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학습자의 세계에 대한 지식은 메시지의 입력이나 재생에

영향을 미친다.

입력되는 동안 학습자의 배경 지식은 몇 가지 기능을 한다. 먼저 담화 개념이 스키

마의 구성요소와 통합될 수 있으며, 관련 지식은 단어의 의미 선택에 기여한다. 메시

지의 다음 내용을 예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글의 내용에 대한 사

전 지식은 독자에게 글의 친숙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며, 어떤 글의 주제와 관련된

친숙도는 새로운 명제나 틀을 세우는 시간을 덜어 주기도 한다. 이렇듯 학습자의 스

키마 활용을 통한 읽기 전 예측 단계는 텍스트의 의미 해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므로, 학습자의 예측 전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 읽기 교육은 의미를 중심으로 한 과제 수행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실제 의사소통 상황과 유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 물론 초기에는 교육적인 과제가 이

용될 수 있지만, 언어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점차 실생활과 관련된 과제 수행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③ 문장 차원의 이해를 넘어서 전체 담화의 이해를 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각각의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언어 기호의 해독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전체 담

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중심으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④ 설명문, 논설문, 신문기사, 문학작품, 광고 등의 다양한 담화 유형을 이용한 교육

이 실시되어야 한다.

글의 장르는 예측 가능한 구조와 예측 가능한 내용을 가진 잘 짜인 형태를 말한다.

글에는 그 글을 조직하는 최상위의 구조가 있다. 이야기체에서 나타나는 일관성 있는

특징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규칙체계인 이야기 문법이다. 이러한 규칙은 이야

기의 부분적인 내용과 구성, 그 배열 및 연결 방법 등을 포괄하는 이야기의 내적 구

조를 말한다. 즉, 논설문의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나 신화의 내용 전개 양상 등에서

우리는 이야기 문법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학습자는 일단 하나의 장르에 익숙해지

면 그와 같은 장르에 속하는 글을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에도 글의 의미상, 형식상의

구성 원리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므로 글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이야기 문법은 독자로 하여금 이야기 정보를 끌어내어 이해로 이끄는 데 단서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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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야기 문법에 대한 지도는 학습자로 하여금 배경, 등장인물, 문제, 행위, 해결,

주제 등의 이야기 요소를 인식하도록 하여 이해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⑤ 독자가 읽는 도중 낯선 단어를 접하는 경우에도 텍스트의 맥락이나 주변의 문법

적 사실로부터 모르는 단어나 구문에 대한 예측을 하고 의미를 추출해 내어 전체 텍

스트의 이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텍스트의 맥락이나 문법적 요소를 이용한 독자의

예측 전략 개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독자는 연속적인 언어의 흐름에서 비연속적 기호들을 분절하여 인지하며, 이를 이해

하기 위하여 언어를 추상화한다. 이때 언어 사용자는 언어의 가능한 통사적, 의미적

결합 원칙을 알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어떤 가능한 결합이 수용될 수 있는가를 인식한

다. 따라서 문장을 이해할 때 독자는 한 어형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맥락이 주는 정보에 따라 정확한 의미를 추출해 내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텍스트나 맥락이 주는 정보의 도움으로 독자는 낯선 어형을 만나게 되더라도 전후의

의미 구조나 문법 구조를 이용해 그 단어의 의미를 추측해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전

체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⑥ 담화 차원에서의 이해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자의 스키마를 형성하고 텍스트

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식과 문화 내용에 대한 교육이 언어 기호에 대

한 교육과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독자의 세계에 대한 지식이 언어 이해에 미치는 영향은 자못 크다. 읽기가 독자의

스키마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해에 이르게 하는 전략 지도의 측면이 강하지만, 내용과

관련된 배경지식의 교육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같은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도 화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독자는 그렇지 않은 독자에 비해 이해도 면에서

큰 차이를 나타낸다. 특히 낯선 언어의 문화는 독자에게는 너무나 생소하므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언어적으로 아주 간단한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이해를 할 수가 없

다. 교육해야 할 문화는 일상생활과 대중적인 문화에 대한 지식(일상생활과 관련된 기

능이나 과제로 구성된 매일의 문화 양식, 일상생활에 언어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하는

법, 일반적인 제스처의 적절한 사용법, 사회적 층위, 직업, 결혼 등과 같은 기저에 있

는 사실로 구성된 매일의 수동적 문화 양식), 공식적, 사회적 가치(주요 지형 및 기

관․제도, 도덕적 가치, 주요 예술, 계층별․세대별 행동 양식), 역사적 사실(지리학적

기념물, 역사적 사실)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⑦ 하나의 지식 스키마를 활용한 읽기 활동은 전체 교육 과정 안에서 말하기, 듣기,

쓰기의 다른 언어 기술과 통합되어 교육되어야 한다.

읽기 활동은 다른 언어 기술의 학습을 위한 보조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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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읽기 활동을 위한 보조 활동이 될 수도 있다. 다른 언어 기술과의 연계가 없

는 교육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학습을 더디게 만든다.

5.2. 과정 중심의 한국어 읽기 교육

독자의 인지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읽기 교육이 다음과 같이 과정 중심, 읽기 전 활동(pre-reading), 읽기 활동

(while-reading), 듣기 후 활동(post-reading)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읽기 전

(pre-reading)
→

읽기

(while-reading)
→

읽은 후

(post-reading)

1) 읽기 전 단계(pre-reading)

① 도입 단계로서 글과 관련된 정보 제공 단계이다. 도표, 그림 자료 등 시청각 자

료를 주어서 읽기 전에 글의 내용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도록 하고, 글의 장르,

저자, 작품 배경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② 이들 정보는 학습자가 흥미를 끌 수 있게 하고, 학습자의 지적인 능력을 자극

해서 도전해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해야 한다. 글에 맞는 학습자의 전략을

유도해서 그 전략이 글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황순

원의 “소나기”와 같은 작품에서는 학습자가 머리에 풍경화를 그리면서 글을 이

해해 나아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2) 읽기 단계(while-reading)

① 이 단계에서는 초급과 고급으로 나누어서 방법을 달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초급에서는 교사의 모범 읽기를 듣고 따라 읽기를 하고, 낭독을 통해서 발음을

교정하며 유창성을 기른다. 고급에서는 묵독을 통한 의미 파악에 중점을 둔다.

③ 초급에서는 상향식 접근법에 따라 어휘와 문법 설명, 문장 단위의 이해를 먼저

하고, 주제 파악이나 문맥 이해, 문화 간의 대조로 발전시킨다. 고급에서는 묵

독이 끝난 후 내용 이해를 위해서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스키마를

활성화시키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

-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텍스트에 쓰여 있지 않은 필자의 의도를 읽

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의미 파악을 위해서 어휘와 문법을

알고 연습한다. 그러나 고급의 경우에는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절충해서 그 순

서를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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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읽기 자료의 유형이 다양하게 제시되는가?

ㆍ 읽기 자료의 주제는 다양하고 편견은 없는가?

ㆍ 읽기 자료가 학습자의 인지적 수준과 흥미에 적절하게 부합되는가?

ㆍ 읽기 자료가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ㆍ 읽기 자료의 전체적인 양과 개개의 길이는 학습자의 숙달도에 잘 맞는가?

ㆍ 읽기 자료가 한국어 문어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ㆍ 읽기 자료가 문어 자료로서의 질은 양호한가?

ㆍ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기법이나 전략 개발에 초점이 있는가?

ㆍ 말하기, 듣기, 쓰기 등 다른 영역과의 실제성 있는 통합 활동이 제안되고

   있는가?

3) 읽은 후 단계(post-reading)

① 학습자가 읽은 내용을 정리하고 얻은 지식을 활용하는 단계이다.

② 정리를 위해서는 좌담이나 토론을 할 수 있고 그 글에 대한 감상, 반박, 찬성

등의 글쓰기를 함으로써 마무리할 수 있다.

③ 읽기를 통해서 얻은 지식의 활용 차원에서는 읽은 텍스트보다 좀 더 높은 수준

의 글을 읽음으로써 깊이 있는 지식의 축적을 기할 수 있다.

④ 읽기 내용과 관련 있는 과제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언어적, 문화적인 경험을

하게 하여 마무리할 수 있다.

6. 읽기 과제의 유형

1) 읽고 맞는 것 고르기

: 주제(문) 찾기, 같은/다른 내용 찾기, 특정 정보 찾기

2) 읽고 빠진 곳 채우기

: 표⋅양식 채우기, 어휘․문장․문단 채우기

3) 읽고 작동하기

: 도구 조작, 순서 배열, 지도 찾기, 만들기

4) 읽고 요약하기

: 제목 붙이기, 내용 요약하기

5) 읽고 확장하기

: 모방해 쓰기, 상반되는 입장에서 글쓰기

7. 읽기 교육을 위한 자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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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통합 시 제공되는 활동은 필수적 선택으로 제시되는가? 아니면, 수의적 선택

으로 제안되어 학습의 개별화를 돕는가?

ㆍ 과제 활동이 흥미, 정보 수집 등 일상생활의 개연성 있는 읽기의 목적이 반영

된 학습 활동인가?

ㆍ 읽기의 실생활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가?

ㆍ 학습 활동이 개인화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가?

8. 숙달도 단계별 읽기 활동 유형

1) 초급 단계

글자 읽기, 낱자 바꾸어 다른 글자 만들어 읽기, 글이나 문장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기, 대강의 내용의 파악하며 읽기, 짧은 글(약간 긴 글)을 읽고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알기 등을 한다.

2) 중급 단계

글을 읽을 때와 쓸 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기, 내용을 메모하며 글을 읽기,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며 글을 읽기,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겉으로 드러난

의도와 속에 숨겨진 의도를 구별하며 읽기, 내용의 통일성을 평가하며 읽기, 읽은 글

의 개요를 만들고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기 등을 할 수 있다.

3) 고급 단계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고, 읽는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기, 표

현상의 특징을 알고 그 효과를 평가하기, 주제나 글감이 같은 여러 글을 읽고 표현상

의 특징을 비교하기, 읽은 내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알아보기 등을

할 수 있다.

- 담화 속 세부 내용 이해하기

- 핵심어 찾기

- 문법적인 품사나 체계, 패턴, 규칙, 생략법 등 인지하기

- 다양한 문법적 형태로 표현되는 의미 파악하기

- 절과 절들의 관련성을 나타내 주는 연결 장치 파악하기

- 문장에 사용된 수사학적인 형태들과 문장 해석에 있어 그들이 차지하는 중요성

인지하기

- 텍스트의 형태와 목적에 따른 의사소통적 기능 이해하기

- 명백하지 않은 내용들을 배경 지식, 문맥을 사용하여 추론하기

- 문화적인 언급에 관해 추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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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적 의미와 내포된 의미 구별하기

- 글쓴이의 의도 및 주제 파악하기

- 의미망 형성하기

- 찾아 읽기(scanning): 텍스트 전체를 읽지 않고 필요한 정보만 빨리 찾아 읽는 것

ㆍ 알고 있는 단어로 새 단어나 표현 찾기

ㆍ 특정 문법 사항의 리스트 만들기

ㆍ 전면 광고지에서 항목 찾기

ㆍ 세부 사항 비교하기

ㆍ 날짜 찾기

ㆍ 신문 제목 보고 내용 찾기

- 훑어 읽기(skimming): 요점 파악을 위해 전체 텍스트를 대충 보는 것

ㆍ 가치 비교하기

ㆍ 사건 찾아 비교하기

ㆍ 제목 고르기

ㆍ 저자의 의도 추론하기

ㆍ 제목 만들기

9. 읽기 평가(www.topik.go.kr - 정보마당- 기출문제 다운로드)

글의 형식적, 내용적 특성 파악, 단어에 맞는 그림 찾기, 문장에 맞는 그림 찾기, 설

명 읽고 해당 어휘 쓰기, 유의어/반의어 찾기, 문장 내 단어 의미 찾기, 문맥에 맞는

단어/표현 찾기, 알맞은 단어를 골라서 문맥에 맞게 고치기, 문장 내 틀린 부분 찾기,

비문 찾기, 문장 읽고 관계있는 문장 찾기, 관계있는 질문과 대답 찾기, 대화 구성하

기, 문맥에 맞는 부사어 또는 조사 찾기, 정보 파악하기, 중심 내용 이해하기, 글의 제

목 붙이기, 글쓴이의 어조, 태도 파악하기, 지시어가 가리키는 내용 찾기, 글의 기능

파악하기, 주제문 찾기, 단어나 문장 삽입/삭제하기, 세부 내용 이해하기, 단락 순서

배열하기, 문맥에서 어구의 의미 파악하기, 빈칸 채우기, 글 읽고 그림 순서 배열하기,

제목이나 글의 목차로 글의 내용 파악하기

10. 교재를 통한 읽기 활동의 예(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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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문법 교육론

박 석 준 (배재대학교)

Ⅰ. 문법 교육 근거와 원리, 방법

1. 문법 교육 유용론과 무용론19)

1.1. 문법 교육 유용론

① 문법은 정치한(fine-tuning) 규범 언어를 만드는 기준 역할을 한다.

② 문법이란 ‘문장 제조기’(sentence-making machine) 역할을 한다.

③ 문법 교육이 없으면 언어 오류를 교정 받지 못하여 오용 언어 습관이 고착되어

화석화한다.

④ 문법 학습에서 강조된 것을 일상 언어 생활 중에 주목, 환기하면서 자기 언어

사용 능력을 강화하게 된다.

⑤ 언어 학습이나 이해에는 개별 문법 항목(discrete item)을 교수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⑥ 다양한 계층, 성격의 청소년, 성인 집단에게 언어를 교육할 때는 문법 규칙에

따라 가르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는 전달(transmission)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언어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이란 언어의 규칙, 사실로 이루어진 총체적 지식을 학

습자에게 전달하는 일일 뿐이라고 보는 태도이며 그 전달은 문법 범주별 지식

이 가장 체계적으로 정체되어 있다고 본다.

⑦ 학습자의 체질에 따라 언어 능력 발전에서 문법 학습에 학습자 기대(learner

expectation)를 거는 부류가 있다.

⑧ 외국어 학습 시에는 모어 문법 지식이 유용하다.

⑨ 모어 문법에 대한 이해 학습 자체가 개인의 인지 능력 발달에 기여한다.

1.2. 문법 교육 무용론

① 언어 학습은 기능(skill) 학습이므로 문법의 노하우 지식은 무용하다.

② 언어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이지 문법 지식 능력이 아니다. 자전거 구조를 아는

19) 민현식(2005)의 내용을 정리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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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자전거 타는 것과 관계가 없다.

③ 언어 습득(acquisition)과 학습(learning)은 다르다. 언어는 습득하여야 하며 문법

규칙이나 지식을 학습하여서는 결코 언어 습득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 것

이다.

④ 문법보다도 어휘 뭉치(lexical chunks) 학습이 더 중요하다.

1.3. 문법 교육의 7가지 나쁜 근거와 2가지 좋은 근거

○ 나쁜 근거

① 문법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

② 문법은 잘 정돈된 체계이다

③ 문법은 평가 측정에 유용하다

④ 문법은 안전한 덮개와 같다

⑤ 문법은 나를 나 되게 한다

⑥ 전체 체계를 가르쳐야 한다

⑦ 힘(power)

○ 좋은 근거

① 이해 가능성(comprehensibility) : 문장의 일반 구조를 어떻게 세우고 사용하는

지 안다는 것은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하는 비결이다. 이러한 구조 원리를 모

르면 이해 가능, 소통 가능한 문장을 만들기 어렵다. 이해 가능 표현을 만들 수

있기 위해 문법은 필요하다.

② 수용 가능성(acceptability) : 어떤 집단의 담화 속에서 규범적이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여 편견을 일으키거나 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고, ‘badly’, ‘열나게’라는

말을 써서 교양 없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더 우아한 고

급 수준의 표현을 익히도록 수준 높은 문법 지식 교육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바로 상호간에 수용 가능한 표현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문법을 알아야 한다.

2. 다양한 문법 교육 방법론

① 문법 번역식 교수법

- 명시적, 연역적 접근

② 직접식 접근법(direct approaches)

- 명시적 문법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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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각구두식 접근법

- 문형 연습, 반복 연습

④ 인지적 접근법(cognitive approaches)

- 명시적, 연역적 접근

⑤ 의사소통적 접근법

⑥ 의사소통적 접근법 이후의 새로운 시도

- 형태 중심주의(focus on form), 주목․의식 고양법(noticing & consciousness

raising), 상호작용설(interaction for grammar learning 이해 가능 출력 훈련),

담화기반 접근법(discourse-based approaches to grammar instruction)

3. 문법 교육의 원리와 방법

3.1. 문법 교육의 원리

① 문맥의 원리

② 사용의 원리

③ 경제의 원리

- 설명의 최소화, 연습의 최대화

④ 관련성의 원리

- 계열 관계, 통합 관계

3.2. 문법 교육 항목에 따른 문법 교육의 내용

① 문형(문법 문형, 표현 문형)을 통하여 ‘문법 요소의 의미, 형태, 기능, 용법(호응,

연어, 제약), 관계(계열)’에 대한 이해와 표현 교육

② 문형(문법 문형)을 통하여 ‘문장의 구조, 종류, 문장 구성의 원리(부정법, 존대법,

피동법, 사동법 등 문법 범주)’에 대한 이해와 표현 교육

③ 담화를 통하여 ‘담화의 구조(응결성, 응집성), 종류, 유형별 특징(문체, 담화 표지

등)에 대한 이해와 표현 교육

3.3. 교육용 문법 항목의 선정과 배열

① 선정 기준

- 학습자 요구, 사용빈도, 복잡성, 학습 가능성, 교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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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열 방식

- 단선형, 나선형, 단일 기능 도입, 여러 기능의 종합적 정리

③ 숙달도에 따른 문법 교육 항목의 목록

- 초급, 중급, 고급의 교육용 문법 항목

3.4. 문법 교육의 모형

① ‘제시-연습-생산(PPP)’ 모형

② ‘과제-교수-과제(TTT)’ 모형

③ ‘상호작용 훈련(담화 이해 - 문법 탐구 - 의사소통 상황에서 구현)’ 모형

3.5. 문법 교육의 방법20)

① 쉽고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친다

- 기초적인 것이 쉬운가?

- 기초적인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 학습자가 어떤 모국어 사용자인가에 따라 쉬운 것이 달라진다

② 언어 보편성과 한국어 개별성을 가르친다

- 언어 보편적인 문장 구성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한국어 개별적 문법에

대한 이해가 쉽다

③ 대규칙 및 필수규칙을 주로 가르친다

- 대규칙과 소규칙

- 필수규칙과 수의규칙

④ 교사가 가르쳐 주어야 할 것과 학습자 스스로 이해해야 할 것을 구분하여 교수

학습한다

⑤ 언어 구조와 사용 원리를 구별하여 교수 학습한다

⑥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을 구별하여 가르친다

- 학습자가 만들어 내는 오류가 능력상의 오류인지 단순한 수행상의 오류인지

구별해야 한다. 처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⑦ 문법 사항을 단계적으로 가르친다

- 교육 문법의 위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 동일 문법 형태의 여러 기능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⑧ 학습자의 모국어와 한국어의 대조분석을 통해 가르친다

- 외국어 학습자가 만들어내는 오류의 가장 큰 원인이 학습자 모국어에 의한

간섭이다. 그러므로 대조분석을 통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

20) 박영순(2005)와 이해영(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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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과제 수행 중심으로 교육한다

- 문법 교육은 목표 언어를 단순히 이해하거나 지식으로 익히는 데에 있지

않다. 배운 것을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문법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있다.

- 교육적 과제

- 실생활 과제

⑩ 네 가지 기능(skill) 학습과 병행하여 가르친다

- 문법 교육은 말하기, 듣기, 쓰기, 잃기의 네 기능의 교수와 통합되어야 한다

⑪ 설명 방식(귀납적, 연역적)을 학습자 요인에 따라 결정하여 가르친다

- 학습자 요인에 따라 설명 방식이 달라진다

- 학습자 수준별 교사의 문법 교육 태도

a. 학습자의 수준(전반 과정, 후반 과정)에 따라 문법 교육 방식에 차이를

두어야 함.

b. 전반 과정 : 문법적 원리 : 좋은 예문을 많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교육

c. 후반 과정 : 문법적 제약 : 직접 설명식의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음.

⑫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이나 문법 용어의 사용은 최소화하고 이를 대신할

방법을 찾는다

- 문법 항목 자체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고 명료할수록 좋다

- 문법 용어의 사용도 꼭 필요한 것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문법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려다가 오히려 이해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 문법 용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⑬ 오류 수정은 의사소통적 흐름에 방해가 안 되도록 하며 스스로의 수정을

최대화한다

- 교사의 예측과 달리, 학습자들은 즉각적인 오류 수정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

⑭ 수업은 PPP의 단점을 극복한 변형된 PPP를 활용한다

- 도입

- 제시

- 연습

- 활용

- 마무리

⑮ 담화 차원을 고려하여 교육한다

- 문법 교육의 목표는 문장 구성 능력을 키우는 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정확

하게 생성된 문장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문법 교육이 맡아야 할 부분이다.

- 높임법

- 정중어법

- 직접대화행위와 간접대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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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문법 교육의 활동 유형

① 활동 양상에 따른 활동 유형

- 듣고 반응하기, 이야기하기, 연극 활동과 역할극 하기, 그림과 사진 활용하기,

도표 활용하기, 노래 활용하기, 게임하기

② 교사의 통제 정도에 따른 활동 유형

- 기계적 활동(반복 연습, 대치 연습, 응답 연습, 연결 연습, 축약 연습, 완성

연습, 확장 연습, 변형 연습), 유의미한 활동

Ⅱ. 한국어 문법과 문법 교수 내용

1. 문법 단위와 한국어의 유형적 특성

1.1. 문법 단위

○ 의미를 가지는 언어 단위

○ 형태소 - 단어 - 어절 - 구․절 - 문장

1.2. 한국어의 유형적 특성

○ 첨가어(교착어) :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 또는 어간에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요소가 차례로 결합함으로써 문장 속에서의 문법적인

역할이나 관계의 차이를 나타내는 언어.

(1) 동생-에게-까지-는

(2) 깨-뜨리-시-었-겠-더-군-요

2. 형태소

2.1. 형태소의 개념

○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minimal meaningful unit)

(3) 그는 지우의 두 눈을 바로 볼 수 없었다

2.2. 형태소의 종류

① 자립형태소 : 단독으로 단어가 될 수 있는 형태소

흙, 코, 나무, 무슨, 벌써, 무척,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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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형태소 : 반드시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야만 쓰일 수 있는 형태소

읽-, -어라, 춥-, -겠-, -다, 먹-, -었-, -니...

② 어휘형태소 : 실질적 개념을 지닌 형태소

꽃, 많-, 예쁘-, 어느, 빨리...

문법형태소 : 문법적 관계만을 나타낸주는 형태소

-이/가, -을/를, -으니, -고...

③ 유일형태소 : 한 형태소하고만 결합하여 나타나는 형태소

감쪽같이, 안간힘...

(4) 아름다운 아이의 눈동자를 보고 있었다

2.3. 변이형태와 기본형태

○ 변이형태 : 형태소는 환경에 따라 음상을 달리하는 일이 있는데(변이/교체),

이렇게 달라진 한 형태소의 여러 모양을 각각 그 형태소의 변이형태라 한다.

○ 기본형태 : 한 형태소에 여러 변이형태가 있을 때 그 중 대표를 하나 정하여

나머지 변이형태의 대표로 삼는데, 이 대표 형태를 기본형태가 한다.

(5) 흙이/흘기/, 흙도/흑또/, 흙먼지/흥먼지/

{흙} = /흙/～/흑/～/흥/

(6) 막아라, 먹어라, 가거라, 오너라, 하여라(해라)

{-어라} = /-아라/～/-어라/～/-거라/～/-너라/～/-여라

3. 단어

3.1. 단어의 개념

○ 최소 자립형식. 단어는 그 내부에 휴지를 둘 수 없고 분리성도 없다.

(7) 애인 : 사랑하는 사람

(8) 작은아버지 : 키가 작은 아버지

3.2. 단어의 구조

① 어근 : 단어의 중심부를 형성하는 형태소

② 접사 : 어근에 붙어 단어의 주변부 노릇을 하는 형태소

○ 위치에 따라 접두사, 접미사

○ 기능에 따라 파생 접사, 굴절 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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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파생 접사 : 어근에 결합하여 새 단어를 만들어 내는 접사. 어근에 어떤 뜻을

더하거나 기능을 바꿈.

○ 파생 접두사 : 의미만 더할 뿐, 품사 전화시키지 못함.

○ 파생 접미사 : 품사 전환이 가능한 접미사도 있음.

④ 굴절 접사 : 새 단어를 만들어 내는 힘은 없고, 다만 한 단어의 굴절을 담당하

는 접사.

○ 굴절 접두사 : 한국어에는 없음.

○ 굴절 접미사 : 한국어의 굴절 접사는 모두 굴절 접미사임 → 어미라 함.

⑤ 어간 : 어미를 직접 취하는 단어의 중심부

어미 : 어간 뒤에 붙어 단어를 이루고, 단어의 굴절을 담당하는 형태소

3.3. 단어의 유형

① 단일어와 복합어

② 파생어와 합성어

※ 한국어의 조어법 지식을 한국어 학습자에게 가르칠 것인가? - 어휘 확장에

유리한가?

- 접두사 ‘신(新)-’ : 신세대, 신정부, 신기술...

- 접미사 ‘점(店)-’ : 서점, 양복점, 잡화점...(
*
책점,

*
옷점,

*
반찬점...)

- 각 요소의 의미의 합으로 충분한 합성어 : 산나물, 창문...

- 각 요소의 의미만으로 알기 어려운 합성어 : 큰집, 두꺼비집...

- 어휘 확장에 유리한 접두사는?

잔- : 잔주름, 잔글씨, 잔털, 잔돈, 잔꾀, 잔뼈, 잔뿌리, 잔재주

시- : 시동생, 시부모, 시누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맏-: 맏아들, 맏누이, 맏형, 맏며느리, 맏딸

- 어휘 확장을 위해 설명이 필요한 접미사는?

○ ‘-이’, ‘-기’에 의한 명사 파생

① 구두닦이, 길잡이, 때밀이 : 소매치기, 양치기, 퍽치기(배타적인 분포)

② 옷걸이, 책꽂이, 손톱깎이

③ 집들이, 셋방살이, 해돋이, 걸음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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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달리기. 더하기, 빼기, 읽기, 쓰기, 글짓기

⑤ 길이, 깊이, 높이, 넓이 : 크기, 굵기, 세기, 빠르기, 기울기

○ ‘-답-’에 의한 형용사 파생

① 어른답다, 학생답다, 남자답다

4. 어미와 조사

4.1. 어미의 종류

①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

○ 선어말어미 : -시-, -었-/-았-/-였-, -었었-/-았었-/-였었-, -겠-, -더-

② 종결어미와 비종결어미

○ 종결어미 : 문장 종결법과 청자 높임법을 나타냄.

○ 문장 종결법 :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 청자 높임법 :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 해요체, 해체

③ 연결어미와 전성어미

④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

⑤ 명사형 전성어미와 관형사형 전성어미

4.2. 조사

○ 조사의 개념과 성격

-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결합해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준다.

- 조사는 그 기능과 의미에 따라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로 나뉜다.

- 조사의 중요한 기능이 관계를 나타내는 데 있다고 하여 관계언라고 부르기

도 한다.

-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이해가 쉽지 않은 면이 있다.

① 격조사 :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보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서술격조

사, 호격조사

○ 이 중 서술격조사 ‘이다’는 한국어교육에서는 용언의 일부로서 다루는 것

이 효과적.

○ 보격조사는 분포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

- 형태가 주격조사와 같으므로 주격조사를 다루는 자리에서 언급하면 됨.

② 보조사 : 은/는, 도, 만, 까지/조차/마저,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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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자의 태도를 표시하거나 앞에 오는 명사의 의미를 한정하는 등 어떤 의

미를 더해주는 데 사용되는 조사.

○ 한 가지 격에만 사용되지 않는다.

○ 명사 혹은 명사 상당의 구나 절에만 결합하는 격조사와 달리 부사, 어미,

어근에도 불을 수 있음.

③ 접속조사

○ 앞의 명사와 뒤의 명사를 병렬적으로 이어 주는 역할을 하는 조사

○ ‘와/과’, ‘하고’, ‘(이)랑’, ‘(이)며’, ‘에다’ 등이 있음.

○ 구어와 문어에서 사용되는 조사가 다르다는 점.

④ 특수조사

5. 한국어의 품사

○ 품사 분류의 기준 : 기능, 형태, 의미

○ 9품사 :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관형사

조사

감탄사

○ 명사

○ “모든 X를 버렸다”에서 X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보통명사와 고유명사

자립명사와 의존명사

구체명사와 추상명사

유정명사와 무정명사

○ 유정명사 다음에는 ‘에게, 한테’가 쓰이나 무정명사 다음에는 ‘에’만이 쓰임.

○ 한국어 교육에서는 의존명사 자체가 아닌 의존명사를 포함한 ‘덩어리 항목’이

교육 단위가 되어야 함.

○ 대명사

인칭대명사 : 1인칭

2인칭

3인칭

미지칭

부정칭

재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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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인칭대명사의 특징

① 대우법의 발달로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 다른 인칭대명사를 사용한다.

- 문장종결어미와 호응을 같이 교육해야 함.

② 조사가 붙으면 형태가 변한다.

③ 1인칭대명사가 나타날 자리에 장소 대명사를 써서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④ 1인칭대명사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언니’와 같이 ‘공동의 소유’

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⑤ 2인칭대명사는 청자가 이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문장에 나타나지 않는 일이

많다.

⑥ 3인칭대명사는 지시관형사 ‘이, 그, 저’와 의존명사가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적절하게 나누어 사용해야 한다.

- 얘, 걔, 쟤 :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리키거나 친구를 가리킬 때 사용

- 이이, 그이, 저이 : 주로 여성이 남편을 가리킬 때 사용

- 이분, 저분, 그분 : 자기보다 윗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

⑦ ‘그, 그녀’는 문어에 쓰이는 3인칭대명사이다.

지시대명사 : 근칭, 중칭, 원칭

○ 수사

양수사와 서수사

고유어 수사와 한자어 수사

○ 수사와 분류사의 결합 양상

○ 초급 단계에서 배우게 되는 시간 표현에서, 시(時)는 고유어로 표현하고 분(分),

초(秒)는 한자어 수사로 표현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로부터 두 가지 계열을 가르

쳐야 함.

○ ‘10, 1000’은 십, 천이라고 읽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아라비아숫자+단위명사’를

읽을 때 ‘일시간’이라고 읽는 경우가 있으면 오류를 바로 잡아주어야 함.

○ 대상의 숫자 표현(한둘, 서넛, 너덧..)은 중급 이상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음.

○ 명확한 규칙이 없으므로 충분한 예를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

○ 동사

○ 주어의 어떤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의 부류.

- ‘무엇이 어찌한다’에서 ‘어찌한다’에 해당하는 단어 부류

○ 동사의 특성

① 동사는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며, 주된 기능은 문장의 서술기능이다.

② 높임법이 실현되며, 시제를 동반할 수 있고, 동작상을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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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보조용언

희망 -고 싶다

당위 -아/어야 하다

진행 -고 있다/계시다, -아/어 가다, -아/어 오다

③ 자동, 타동과 사동, 피동의 구별이 있고, 관형사와 어울릴 수 없으나 부사의

한정을 받을 수 있다.

○ 동사의 유형 : 동사는 기능에 따라 본동사와 보조동사로 나누며, 본동사는 목적

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로 나뉜다.

○ 형용사

○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가 어떠한가를 형용하거나 그 존재를 나타내면서 문장 안

에서 주로 서술어의 기능을 가지는 단어 부류.

- ‘무엇이 어떠하다’에서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단어 부류

○ 형용사의 특성

① 사물의 성질·상태를 상태적, 정지적으로 표시한다.

② 기본형은 동사와 같으며, 목적어의 호응이 없어, 자동·타동과 사동·피동의 구

별이 없다.

③ 동사와 달리 현재 진행상이 없다.

④ 부사어의 한정을 받을 수 있으며, 기본형이 현재형으로 쓰인다.

○ 형용사의 유형 : 형용사는 기능에 따라 본형용사 보조형용사로 나누며, 본형용

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속성과 상태를 나타내는 성상 형용사, 성상 형용사로 표

현된 말을 지시하는 지시 형용사로 나뉜다.

○ 영어와 달리 한국어는 형용사만으로 서술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필요.

○ 동사와 형용사는 의미만 다른 것이 아니라, 어미 활용의 양상이 다르다.

○ 동사와 달리 원칙적으로 명령형과 청유형으로 활용되지 못함.

- 행복하다, 건강하다 는 예외적.

○ 보조용언

- 다른 용언 뒤에 쓰여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 주는 용언

- 보조용언과 본용언이 합쳐져 하나의 서술어처럼 기능함.

- 보조용언은 부정법, 피동법, 사동법, 상의 문법범주를 형성하기도 하고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에 화자의 심리 상태, 주어의 행위에 대한 판단 등을 나타내기도

함.

○ 보조 용언의 의미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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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아/어주다/드리다

시도 -아/어보다

상태 지속 -아/어 있다/계시다

추측 -(으)ㄴ가/는가/나 보다, -는가/나, -(으)ㄹ까, -았/었으면 싶다

결과 유지 -아/어 놓다, -아/어 두다

종결 -고(야) 말다, -아/어 버리다, -아/어 내다

반복, 강세 -아/어 대다

시인 -기는 하다

부정 -지 않다, -지 말다, -지 못하다

피동 -게 되다

사동 -게 하다

○ 보조용언 학습시 문법 형태소가 어디에 붙는 지에 대한 교수: 시제 형태소와 존

대를 나타내는 문법 형태소의 학습

○ 시제 형태소는 보조용언에 붙어야 함

○ ‘-(으)시-’의 경우 시제를 나타내는 문법 형태소처럼 보조용언과 결합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아/어’로 연결된 경우를 제외하면 본용언에

도 ‘-(으)시-’가 결합될 수 있음.

○ 부사

- 동사와 형용사, 부사, 문장을 수식함.

- 용언 앞에서 용언의 뜻을 더 세밀하고 분명하게 해준다.

- 뒤에 보조사가 올 수 있다.

- 없어도 문장이 성립되는 수의적 성분.

○ 지시부사, 의성부사, 의태부사

○ 성분수식부사, 문장수식부사

○ 관형사

- 체언을 수식하고, 체언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함.

- 절대로 다른 형태소가 붙지 않는다.

○ 성상관형사 :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꾸며주는 관형사.

- 고유어관형사, 1음절 한자어 관형사, ~적(的)이 붙은 한자어 관형사

○ 지시관형사 : 말하는 현장에서 어떤 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

- 이, 그, 저 : 발화의 장면에 위치한 대상을 직접 지시함

- 어느, 어떤, 무슨 : 여러 대상 가운데 지칭되는 대상이 무엇인지 물어 볼 때

쓰는 말.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대상을 가리킬 때도 사용

○ 수관형사 : 명사나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명사 앞에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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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수 개념에 고유어 계열, 한자어 계열 두 계열의 관형사가 있어서

외국어 학습자에게 어려움을 줌.

- 단계별로 제시하고 단위성 의존명사와 함께 지도함.

○ 조사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

특수조사

○ 감탄사

- 가장 빨리 배우는 외국어이다.

- 반면 자연스러운 감탄사 사용은 문장 구사보다 어려울 수 있다.

○ 감정감탄사. 의지감탄사, 간투사

6. 문장의 성분

6.1. 주성분

6.1.1. 주어

○ ‘무엇이 어찌한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무엇이다’에서 ‘무엇이’에 해당하는

성분.

○ 주어의 성립

○ 주어는 문장에서 서술의 대상이 되는 성분.

- 완전한 정의가 힘들다.

○ 한국어 교육에선 주어를 확인해주는 데 주의를 기울이면 됨.

- 학습자에게 “누가/ 무엇이 [서술어]예요?” 같은 질문으로 주어 확인을 돕는다.

- 주격 표시가 없는 무표지의 경우는 어순이 주어를 확인하는 수단

○ 주격조사 : 이/가, 께서,에서

○ 주격조사의 생략

○ 주어의 위치

○ 주체높임의 선어말어미 ‘-시-’와 호응

○ 주어와 동일한 명사가 한 문장 안에 나올 때에, 재귀칭 대명사 ‘자기’로 대체.

○ 주격중출문

○ 주어의 생략과 무주어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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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목적어

○ 목적어의 성립

○ 목적격조사 : 을/를

○ 목적격조사의 생략

○ 목적어의 위치

○ 목적격중출문

○ 목적어의 생략

6.1.3. 서술어

○ 주어에 대하여 그 동작이나 상태 등을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성분.

○ 맥락 의존적 상황 외에는 서술어가 생략된 경우가 없으므로 문장성분의 기본은

서술어.

○ 서술어의 성립 :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 서술어의 위치

○ 서술어와 자릿수

○ 서술어의 선택제약

철수는 물을 마신다

그는 머리에 모자를 썼다

○ 서술절

○ 보조용언

6.1.4. 보어

○ ‘A가 B가 되다’ ‘A가 B가 아니다’에서 문장성분 ‘B가’에 붙여줄 이름이 마땅히

없기에 아직 보어의 개념이 다루어지고 있음.

○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개별어휘 ‘되다, 아니다’의 용례와 보어의 표지가 주어

의 표지와 동일한 점을 가르침.

○ 보격조사 : 이/가

○ 보어와 필수부사어

○ 보어와 주격중출문

6.2. 부속성분

6.2.1. 관형어

○ 관형어의 성립

○ 관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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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언 + ‘의’

○ 관형절

○ 필수적 관형어와 의존명사

6.2.2. 부사어

○ 부사어의 성립

○ 부사

○ 체언 + 부사격조사

○ 부사절

○ 필수부사어와 수의부사어

○ 필수 부사어: 특정 서술어가 나올 때 그와 어울리는 부사어를 항상 명시해 주는

게 좋다. - ‘을/를 ~(으)로 여기다’ ‘~와/과 닮다’ ‘~에서 유래하다’의 부사어는

생략하지 못함.

6.3. 독립성분

6.3.1. 독립어

○ 문장 중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된 성분.

○ 접속부사 ‘그리고, 그러나, 그러면’ 등은 독립어. 한국어교육에서는 접속어로 교육.

○ 제시어: 어떤 명사구가 독립어로 제시되고 그 말을 받는 대명사가 뒤에 따라 나

오는 경우에 쓰임.

7. 문법 범주

7.1. 높임법

○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 위아래 관계(상하관계)와 멀고 가까움의 관계(친소관계)가 그것이

다. 이와 같은 두 축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의사소통의 상대방을 대하는 수준과 방식이 달라진다. 실제 세계에서 형성

되고 유지되는 사회적 관계에 따라 의사소통 참여자를 대하는 정도와 방법이

달라지는데, 이것이 의사소통의 상징체계인 언어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을 ‘높

임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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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한국어 높임법의 유형

○ 높임의 대상에 따라

① 청자(상대) 높임법 - 대화 상대방을 높이는 것

② 주체 높임법 - 문장의 주체(주어가 가리키는 인물)를 높이는 것

③ 객체 높임법 - 문장의 객체(주어 외의 성분이 가리키는 인물)를 높이는 것

④ 겸양법 - 화자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대화 상대방을 높이는 것

○ 방법에 따라

① 문법 요소에 의한 높임법

② 어휘적 높임법

7.1.2. 청자 높임법

○ 청자 높임법의 화체와 화계

격식체 비격식체

하십시오체
해요

하오체

하게체
해체

해라체

○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넘나듦과 구별성

○ 하오체와 하게체의 사용 조건

7.1.3. 주체높임법

○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에 의해서 실현됨.

① 아버지 오신다.

② 대통령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③ 할아버지, 아버지 어디 갔어요/가셨어요?

④ 부장님, 저 이 대린데요, 박과장(님) 들어왔어요/들어오셨어요?

⑤ 철수야, 나 큰아버진데, 너희 아버지 들어왔니/들어오셨니?

⑥ 비 오신다.

⑦ 할아버지는 차비가 있으세요?

⑧ 사장님은 재산이 많으셔.

⑨ 선생님은 키가 크시다.

⑩ 가격이 얼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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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어휘적 높임법

○ 대명사

어르신 - 댁 - 당신 - 자네 - 너

○ 명사

밥-진지, 말-말씀, 술-약주

○ 용언

(주체 높임) 먹다-잡수시다, 자다-주무시다, 죽다-돌아가시다

아프다-편찮으시다, 있다-계시다

(객체 높임) 데리다-모시다, 보다-뵙다

주다-드리다/올리다/바치다, 묻다-여쭙다, 말하다-말씀드리다

7.2. 사동과 피동

7.2.1. 사동과 사동법

○ 주동과 사동

○ 파생접미사에 의한 사동

사동의 파생접미사 : 이/히/리/기/우/구/추

○ 주동문과 사동문의 관계

○ ‘-게 하다’에 의한 사동법

○ 두 가지 사동법의 차이점

7.2.2. 피동과 피동법

○ 능동과 피동

○ 파생접미사에 의한 피동

피동의 파생접미사 : 이/히/리/기

○ 능동문과 피동문의 관계

○ ‘-어지다’에 의한 피동법

○ 두 가지 피동법의 차이점

7.3. 시제와 동작상

7.3.1. 시제

○ 발화시와 사건시

○ ‘-는-’과 현재

○ ‘-었-’과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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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었-’과 대과거

○ ‘-더-’와 과거회상

○ ‘-겠-’과 미래

7.3.2. 동작상

○ 완료상

○ 진행상

7.4. 문장 종결법과 문장의 종류

○ 평서법과 평서문

○ 의문법과 의문문

○ 명령법과 명령문

○ 청유법과 청유문

○ 감탄법과 감탄문

7.5. 부정법

○ ‘안’ 부정과 의지 부정

○ ‘못’ 부정과 능력 부정

○ ‘말다’ 부정

○ 짧은 부정과 긴 부정

8. 문장의 짜임

○ 단문과 복문

○ 접속문과 내포문

○ 대등접속문과 종속접속문

○ 명사절 내포문과 관형사절 내포문

○ 부사절 내포문과 종속접속문

○ 인용절 내포문

○ 서술절 내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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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기본 문형

- 서상규 외(2002)

1. N이 V

미선이는 예쁘다. 새가 날아간다. 아이가 살쪘다.

2. N이 N에 V

저희 집은 신촌에 있습니다.(장소)

녹차는 몸에 좋습니다.(대상)

3. N이 N에게 V

나는 그저 너에게 미안할 뿐이다.(감사하다, 가혹하다, 도전하다...)

4. N이 N로 V

그는 숲으로 달아났다 / 도망쳤다...

5. N이 N을 V

그는 밥을 먹는다. 그는 대학을 갔다. 그는 팔을 다쳤다.

6. N이 N에 N을 V / N이 N을 N에 V

그는 책상에 사전을 놓았다. 이 약을 화상에 사용해 보세요.

7. N이 N에게 N을 V

그는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친다.

8. N이 N을 N으로 V

그는 그녀를 귀빈으로 맞이했다. 그는 공을 발로 찼다.

- 노은희(2000)

1. N이 N을 V 38.23%

2. N이 N이다 15.48%

3. N이 V 12.40%

4. N이 Adj 8.84%

5. N이 N에 V 6.16%

6. N이 N이 Adj 4.94%

7. N이 N에게 N을 V 2.73%

8. N이 N이 V 2.28%

9. N이 N로 V 2.26%

10. N이 N에 N을 V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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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발음 교수법

김 선 정 (계명대학교)

1. 머리말

한국어를 교육해 본 경험이 있거나 외국어를 배워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

쯤 학습자의 모국어와 학습대상 언어 간의 관계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외

국어 학습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학습자의 모국어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외국어를 배울 때에 학습자들의 모국어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이 다르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아래와 같은 발음의 차이는 영어와

한국어, 베트남어, 일본어의 발음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한국어의 음운적 특징을 알아보고, 영어와 일본어, 러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화자들에게 이를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발음 교육의 필요성

한국어를 교육해본 경험이 있거나 외국어를 배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 학

습자의 모국어와 학습대상 언어 간의 관계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외국어 학습

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학습자의 모국어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

에 틀림없을 것이다. 외국어를 배울 때에 학습자들의 모국어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이

다르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다시 말해, 외국어 학습에 있어 모국어의 간섭형

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발음은 외국어 학습에 있어 학습자의 모국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분야로 알려져 있다(Ellis, 1985). 실제로 서양인들은 한국사람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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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국사람을 쉽게 구별하지 못 한다고 한다. 그러나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일지라고

영어 몇 마디를 하게 되면 어려움 없이 어느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사

람은 콩글리쉬(Korean + English)를 하고, 중국사람은 칭글리쉬(Chinese + English)를

하며, 일본사람은 장글리쉬(Japanese + English)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의 학습자의 모국어 영향은 피할 수 없는 현상임을 잘 나타내 주는 예라

고 할 수 있다. 한국어 학습에 있어 발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개별 음소의 발음에

서 오는 차이, 모국어와 학습 대상 언어의 음절 구조의 차이, 상이한 음운현상이나 초분

절적 요소 등이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은 한국어의 말소리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모국어에 있는 말소리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소리로 인지한다. 게

다가 조음기관의 근육이 학습자의 모국어의 말소리를 발음하는 데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국어에는 없는 한국어 발음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며, 모국어에서

사용하는 음 중 유사한 소리로 발음한다. 그러나 언어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가 의사소통

이라고 본다면 발음 교육은 언어 학습에서 반드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3. 발음 교육 단계

발음 수업은 말하기나 듣기와 같은 구어 수업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도 있고, 발음 클

리닉과 같은 별도의 발음 수업 시간을 두어 진행할 수도 있다. 발음교육은 대체로 제시

단계, 연습 단계, 생성 단계로 이루어진다.

제시 단계 연습 단계 생성 단계

3.1. 제시 단계

학습자들에게 어떤 특정한 소리 및 그 소리의 특징과 관련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학

습자들로 하여금 그 소리를 알게 하는 단계이다.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어떤 특정한 발음

과 음운규칙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듣고

구별하기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자연스러운 원어민의 발음에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 시각적인 보조 자료를 이용하면 더 효과적이다.

3.2. 연습 단계

제시 단계에서 학습한 내용을 학습자가 실제로 연습해 보는 단계이다. 교사는 학습자

가 학습 대상 언어의 발음을 모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습득한 발음을 연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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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음위치

   기의 세기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장애음

파열음

평음 ㅂ[p] ㄷ[t] ㄱ[k]

경음 ㅃ[p’] ㄸ[t’] ㄲ[k’]

격음 ㅍ[ph] ㅌ[th] ㅋ[kh]

마찰음

평음 ㅅ[s]

경음 ㅆ[s’]

격음 ㅎ[h]

파찰음

평음 ㅈ[ʧ]

경음 ㅉ[ʧ’]

격음 ㅊ[ʧh]

공명음
비음 ㅁ[m] ㄴ[n] ㅇ[ŋ]

유음 ㄹ[l/r]

통하여 자신의 발음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처음에는 음절 단위로 연습하다가 점차 낱말 단위로 연습한다. 그 다음에는 해당 낱말이

들어가 있는 문장 단위로 연습을 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이용해 연습한다.

듣고 따라하기나 각각의 분절음을 음성적 환경을 달리하여 사용해 보게 하는 음성훈련,

문맥에 나타난 최소대립쌍 연습하기 등의 활동을 적용해 볼 수 있다.

3.3. 생성 단계

제시 단계와 연습 단계를 통해 습득한 새로운 발음을 학습자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고정된 텍스트 없이 역할 놀이나 인터뷰, 패널

토의 등의 활동을 이용하여 학습자가 배운 발음을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활용해 보는

단계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하고, 다양한 상황

을 제시해 주어 재미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수업 현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음 절의 ‘발음교육의 실제’에서는 학습 목표가 되는 발음요소의 교육 방안을 제시할

때마다 제시와 연습, 생성 단계를 적용하여 실제로 어떻게 발음을 교육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4. 발음 교육의 실제

<한국어 자음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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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음 위치

조음 방법
양순음 순치음 치간음 치조음

경구개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장

애

음

파열음 p b t d k g

파찰음 ʧ ʤ
마찰음 f v Ɵ ð s z ʃ ʒ h

공

명

음

비음 m n ŋ

유음 l, ɹ
활음 w j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장애음
파열음 p b t d k g

마찰음 s z h

공명음

비음 m n

유음 ɾ
활음 j w

4.1. 한국어 자음 교육 방안

평음 계열, 경음 계열, 격음 계열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어 파열음은 상당히 특이하

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학습할 때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위에서 말한 바

와 같이 공기의 세기에 따른 특징을 보면, 경음은 공기의 양이 가장 적은 소리이고,

격음은 공기의 양이 가장 많은 소리이다. 평음은 두 계열의 중간 정도의 소리이다. 따

라서 파열음을 학습할 때에는 아래 그림처럼 학습자들에게 손바닥을 펴게 한 다음

‘쁘, 브, 프’를 발음해 보도록 하여 공기의 세기를 직접 느껴보게 한다.

※ 영어의 자음

※ 일본어의 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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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양순음 순치음 치음 권설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장
애
음

파열음
무기음 p t k

유기음 ph th kh

파찰음
무기음 ʦ tʂ ʨ
유기음 ʦh tʂ h ʨh

마찰음 무기음 f s ʂ ç x

공
명
음

비음 m n ŋ

유음 l ɹ
활음 w j, ɥ

혀의 위치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고모음 ㅣ [i] (ㅟ [ü]) ㅡ [ɨ] ㅜ [u]

중모음 ㅔ [e] (ㅚ [ö]) ㅓ [ə] ㅗ [o]

저모음 ㅐ [ɛ] ㅏ [a]

○ 상향이중모음 

ㅣ(=/y/)계 이중모음: ㅑ [ya]   ㅕ [yə]    ㅛ [yo]

ㅠ [yu]   ㅖ [ye]    ㅒ [yɛ]

ㅜ(=/w/)계 이중모음: ㅘ [wa]   ㅝ [wə]   ㅟ [wi]

ㅙ [wɛ]   ㅞ [we]   ㅚ [we]

○ 하향이중모음

ㅢ  [ɨy]  

※ 중국어의 자음체계

4.2. 한국어의 모음 교육 방안

4.2.1. 한국어 모음의 특징

<한국어의 단모음>

<한국어의 이중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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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성
전설모음 중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긴장모음 i u

이완모음 ɪ ʊ
중모음

긴장모음 e o

이완모음 ɛ ʌ/ə ɔ
저모음

긴장모음   

이완모음 æ a  ɑ

혀의 위치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

전설모음 중설모음 후설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고모음 イ [i] ウ [ɯ]

중모음 エ [e] オ [o]

저모음 ア [a]

4.2.2. 한국어 모음 교육 방안

I U

                          

A

※ 영어의 단모음 체계

※ 일본어의 단모음 체계

일본어의 이중모음은 /y/계와 /w/계의 이중모음이 존재하는데 일본어의 경우에는

/y/계가 세 개((や(/ya/), よ(/yo/), ゆ(/yu/)), /w/계가 하나(わ(/wa/))뿐으로 이중모음

의 수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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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한국어의 음절 교육 방안

4.3.1. 한국어 음절구조의 특성

앞 장에서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의 교육 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이 장에

서는 음절부터 다루기로 한다. 음절이란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마디로 한국어의 자

음은 반드시 모음과 결합하여야 음절을 이룰 수 있으며, 자음 홀로는 음절을 이룰 수 없

다. 또한 철자에는 두 개의 자음이 있더라도 반드시 한 번에 하나만 발음될 수 있다(예,

닭[닥], 값[갑]). 즉, 어두에서든지 어말에서든지 어느 위치에서도 두 개의 자음이 연달아

발음될 수 없다. 한국어에서 가능한 음절구조는 아래 네 가지뿐이다.

음절구조 초 성 중 성 종 성 예

모음(V) ㅏ 아, 오, 우

자음 + 모음(CV) ㄴ ㅗ 노, 가, 소

모음 + 자음(VC) ㅣ ㅂ 입, 온, 울

자음 + 모음 + 자음(CVC) ㅁ ㅜ ㄴ 문, 감, 공

한국어에서 음절이 갖는 역할은 영어나 기타 서양 언어에서보다 크다. 쓰기 체계에 음

절 개념을 도입하여 음절 단위로 쓰는 것(예를 들어, Kim vs. 김)은 물론, 어떤 말을 줄

여 사용할 때도 영어에서는 맨 앞 철자만을 취하는 데 반해 한국어에서는 맨 앞 음절들

을 취한다. 예를 들어 영어세서는 FTA, WTO, UN 등의 약어를 사용하는 데 반해 한국

어에서는 ‘대교협, 한노총, 교과부’ 등을 사용한다. 이는 앞 장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한글이 음소문자이지만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 때문이다.

4.3.2. 음절구조 교육의 실제

외국어 화자로서의 강한 악센트가 섞인 어색한 한국어 발화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음

소뿐만 아니라 음절을 특성을 익혀야 한다. 음절 구조의 차이로 인한 발음상의 오류는

개별 음소의 발음에서 오는 차이로 기인한 오류만큼이나 듣는 사람의 귀에 거슬리게 된

다.

(1) 자음을 고정해 놓고, 모음을 바꿔 가며 음절을 익힌다.

가. 마, 미, 무, 메, 모 

나. 바, 비, 부, 베, 보 

다. 나, 니, 누, 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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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음을 고정해 좋고, 자음을 바꿔 가며 음절을 익힌다.

가. 가, 나, 다, 라, 마

나. 고, 노, 도, 로, 모 

다. 구, 누, 두, 루, 무

(3) 받침이 있는 음절을 연습한다. 이 때 ‘꽃, 잎’ 등과 같이 소리의 변동이 있는

낱말은 피하도록 한다.

가. 산, 감, 강, 곰, 간

나. 남, 공, 난, 맘, 김

(4) 한 음절 내에서 자음의 연쇄가 불가능한 특징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외래어를 활용한다.

가. print, skate, spring : 프린트, 스케이트, 스프링

나. silk, pulp, Donald : 실크, 펄프, 도널드

칠판에 영어 단어를 적어주고 한국식으로 발음하여 주면서 한국어의 음절구조를 설명

함으로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이때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친숙한 나라 이름이나

도시 이름 등을 이용해도 좋다.

(5) 음절 학습이 모두 끝나면, 교사가 학습자에게 개별 자음과 모음을 일정한 순서

없이 제시하여 주고, 이를 결합하여 음절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한다. 그런 다음

각자가 만든 음절을 쓰게 한 후 소리 내어 읽게 한다.

제시 자음: ㅂ, ㄷ, ㅁ, ㄴ, ㄱ 등

제시 모음: ㅏ, ㅓ, ㅗ, l, ㅜ 등

만든 음절: 도, 모, 밥, 굽 등

또한 받아쓰기 활동을 통해 음절 단위로 모아쓰는 한글의 특징을 익힌다.

4.4. 한국어의 받침 발음 교육 방안

4.4.1. 받침 발음의 특성

홑받침의 발음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아래와 같이 음절말의 위치에서 일곱 개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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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만이 발음된다는 사실이다. 앞 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어의 장애음에 존재하는 세

계열의 자음은 한국어 자음과 관련된 특징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 계열의 자음은 모든 위치에서 제 소리 값대로 발음되지 않는다. 어두에서나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제 음가대로 소리 나지만 어말이나 다른 자음 앞에서는 제 소

리대로 발음되지 못 한다(예, 바[바], 파[파] : 입[입], 잎[입]). 다시 말해, 이 세 계열의

자음의 구별이 사라지고 모두 파열되지 않은 음으로 발음된다. 뿐만 아니라 마찰음(ㅅ,

ㅆ)이나 파찰음(ㅈ, ㅉ, ㅊ)도 같은 위치에서 나는 대표음인 ‘ㄷ’로 소리 난다. 이를 정리

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기상의 자음 발음 예

ㄱ, ㅋ, ㄲ ㄱ [k ̚] 국, 부엌도 

ㄴ ㄴ [n] 산, 문과

ㄷ, ㅌ, ㅅ, ㅆ, ㅈ, ㅊ ㄷ [t ̚] 닫다, 밭, 옷, 있다, 낮도, 꽃과

ㄹ ㄹ [l] 물, 길도

ㅁ ㅁ [m] 밤, 곰과

ㅂ, ㅍ ㅂ [p ̚] 입, 잎도

ㅇ ㅇ [ŋ] 공, 방과

‘밥’이라는 단어에서 어두의 ‘ㅂ’와 어말의 ‘ㅂ’는 그 모습은 같으나 실제로는 다른 소

리이다. 다시 말해 어두에서 나는 ‘ㅂ’는 파열된 소리인 반면, 어말에서 나는 ‘ㅂ’는 파열

되지 않은 소리, 즉 [p ̚]이다. 이러한 사실을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 주지시키지 않
으면 받침에 있는 ‘ㅂ’를 파열시켜 발음함으로 우리에게는 마치 *[바브]처럼 들린다.

4.4.2 홑받침 발음 교육의 실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한국어의 받침 발음에서 모든 장애음이 파열되지 않은 [ㄱ,

ㄷ, ㅂ] 세 개의 소리 중 하나로 발음된다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홑

받침의 발음을 교육할 때에는 어말이나 다른 자음 앞에서도 제 소리 값을 잃지 않는 비

음 ‘ㄴ, ㅁ, ㅇ’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좋다.

① 비음의 발음

앞에서 말한 대로 비음은 초성에서의 음가와 다르지 않아 외국인 학습자들이 크게 어

렵지 않게 익힐 수 있다. 다만, 일본어나 중국어와 같이 비음을 종성으로 허용하되 제한

된 소리만을 허용하는 언어의 경우에는 특별한 학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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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두 비음 연습- 나, 니, 누 내, 노 : 마, 미, 무, 매, 모

나. 비음으로 끝나는 음절의 반복 연습- 강, 공, 망 : 간, 곤, 만 : 감, 곰, 맘

다. 최소대립쌍 연습- 정 : 전, 간 : 강, 공 : 곰

② 유음의 발음

음절말의 ‘ㄹ’는 모음 사이의 ‘ㄹ’와 발음이 다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로, ‘ㄹ’은

음절말에서 [l]로 발음된다. 하지만 이 소리는 영어의 ‘tall, call, salt’ 등과 같이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나는 [ɫ]과도 다른 소리이다. 따라서 영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들을 위해
서는 혀끝을 치조 위치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혀끝이

상대편에 보이도록 연습한다.

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는 ‘ㄹ’ 연습: 소리, 다리, 무리

나. 어말에 있는 ‘ㄹ’ 연습: 솔, 달, 물

③ 장애음의 발음

장애음의 경우는 무엇보다 어떤 소리가 어떻게 발음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ㄱ, ㅋ, ㄲ’는 [ㄱ]로, ‘ㅂ, ㅍ’는 [ㅂ]로, 나머지 장애음은 [ㄷ]로 발음되므로 쉽게 가르칠

수 있다. 즉, ‘ㄱ’ 계열 소리와 ‘ㅂ’ 계열 소리로 구분해 주고 나머지는 모두 [ㄷ]로 발음

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도록 한다.

가. 먼저 어두에 있는 장애음의 발음을 다시 한 번 연습한다. 평음, 경음, 격음은 우리

몸에서 나가는 공기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경음은 공기의 양이 가장 적은 소리이

고, 격음은 공기의 양이 가장 많은 소리이다. 평음은 두 계열의 중간 정도의 소리

이다. 따라서 장애음을 학습할 때에는 아래 그림처럼 학습자들에게 손바닥을 펴게

한 다음 ‘쁘, 브, 프’를 발음해 보도록 하여 공기의 세기를 직접 느껴보게 한다. 또

는 A4 용지나 아래 그림처럼 얇은 휴지를 이용하여 발음해 보도록 해도 좋다. 이

때 종이가 가장 많이 흔들리는 소리가 격음이고, 가장 적게 흔들리는 소리가 경음

이다. 파열음을 학습할 때에는 공기의 세기를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양순음

(ㅃ, ㅂ, ㅍ)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그런 다음 다른 위치에서 소리 나는 자음으로

넘어간다.

 빠 : 바 : 파, 따 : 다 : 타, 까 : 가 : 카, 짜 : 자 : 차, 싸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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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순음 연습 - 입, 잎, 밥, 앞

나. 연구개음 연습- 떡, 국, 부엌, 낚시, 밖

다. 치조경구개음 연습: 꽃, 낯, 옷, 낫, 솥

가. 입이, 잎이, 밥이, 앞이

나. 떡이, 국이, 부엌이, 밖이

다. 꽃이, 낯이, 옷이, 낫이

이뿐만 아니라 평음, 경음, 격음은 소리의 높낮이에도 차이를 보이므로 이를 이용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를 들어, 평음은 낮은 소리, 격음은 높은 소리, 경음은

그 중간 소리이다. 예를 들어, ‘달을 보세요’와 ‘탈을 보세요’를 발음할 때 ‘탈’은 ‘달’

보다 높은 소리이다. 음악적으로 볼 때, 격음은 평음보다 악보에서 한 옥타브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한다.

나. ‘cup, top, cap, cab’을 한국어처럼 발음하여 어말 자음이 파열되지 않음을 인식시켜

준다. 발화 시 입을 떼었다가 다시 붙이지 않고 그냥 붙이고 끝나는 것을 여러 번 보

여 준다.

다. 받침에 있는 장애음을 연습한다. 먼저 ‘ㅂ’로 공기가 파열하지 않는 특징을 확인하

게 한 후, 다른 장애음(ㄱ, ㄷ 등)으로 넘어가면 좋다. 그런 다음에는 ‘ㅅ, ㅆ, ㅈ, ㅊ’

의 받침을 가진 낱말들을 이용하여 연습한다.

라. 위에 제시된 단어 뒤에 주격조사 ‘이’를 붙여 발음해 본다. 이는 중화가 일어나는

환경을 인식시키기 위함이다.

음절 익히기나 낱말 발음하기 등의 연습이 끝나면 연습한 낱말들을 문장 차원에서

연습하여 실제 발화에서도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한다.

4.5. 한국어 동화현상의 교육 방안

4.5.1. 한국어의 비음화 교육 방안

(1) 한국어 비음화의 특성

동화란 인접한 음끼리 닮거나 비슷해지는 현상으로 한국어에서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다. 특히 한국어에서는 비음이 아닌 자음이 인접해 있는 비음의 영향으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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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소리 나는 비음화가 널리 일어난다.

[보충․심화] 동화 현상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경우 모든 언어라고 자음 간에 동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

니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서로 다른 음절에 속해 있는 인접한 두 자음끼리 아

무런 동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pop music’이나 ‘nickname’을 영국 사람

들은 [팝뮤직], [닉네임]으로 발음하고, 한국 사람들은 [팜뮤직], [닝네임]으로 발

음하는 것이다. 역으로 영국인들의 경우에는 ‘국물’과 ‘입력’을 글자그대로 발음하

려고 한다.

① 장애음 + 비음의 경우

장애음 뒤에 비음이 올 경우 장애음은 같은 위치의 비음으로 바뀐다. 그러나 그 순서

가 바뀐, 다시 말해 비음 다음에 장애음이 올 경우에는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국 + 물  ⇨ [궁물]

임 + 금  ⇨ [임금]

② 비음 + 유음의 경우

비음 다음에 유음이 오는 경우 유음이 비음 [ㄴ]로 발음된다. 그러나 유음 다음에 비

음이 오는 경우에는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정 + 리  ⇨ [정니]

얼 + 마  ⇨ [얼마]

③ 장애음 + 유음의 경우

장애음 뒤에 유음이 오는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 음운 변화가 일어난다. 즉, 장애음

은 같은 위치에서 나는 비음으로 소리 나고, 유음은 비음인 [ㄴ]로 소리 난다. 하지만 유

음 다음에 장애음이 오는 경우에는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국 + 력  ⇨ [궁녁]

얼 + 굴  ⇨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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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음화 교육의 실제

한국어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동화 현상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한국어를 바

르게 발음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비음화 교육에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은 다른 언어에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 것이어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배우기 어렵다. 비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학습자들에

게 ‘장애음 + 비음’, ‘비음 + 유음’, ‘장애음 + 유음’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좋다.

① 아래와 같은 그림을 이용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비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장애음 + 비음의 동화>

앞자음의 발음 앞자음 뒷자음

[ㅇ] ㄱ

비음성

비음[ㄴ] ㄷ

[ㅁ] ㅂ

<비음 + 유음의 동화>

앞자음 뒷자음 뒷자음의 발음

ㅁ

ㅇ
ㄹ [ㄴ]

<장애음 + 유음의 동화>

앞자음의 발음 앞자음 뒷자음 뒷자음의 발음

[ㅇ] ㄱ

ㄹ [ㄴ][ㄴ] ㄷ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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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음화에 대한 이해가 끝나면 비음화가 일어나는 낱말을 반복적으로 연습한다.

이 때 순서를 바꾸면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낱말을 예를 함께 제시하는 것도

좋다.

가. 국물, 국난, 앞마당, 한국말, 부엌문, 백년, 숙녀, 국민, 집모양, 맏며느리, 

    십리, 집문, 잡는, 앞날, 밥맛, 없는, 긁는다 : 임금, 안개, 연기, 전등, 연필, 

나. 음력, 대통령, 승리, 심리, 담력, 궁리, 정리, 종로 

다. 국립, 압력, 입력, 십리, 협력, 법률, 독립, 국력 : 일기, 얼굴, 알밥

(3) ‘낱말 읽기’ 연습이 끝난 후, 이를 다시 문장 차원에서 연습하여 실제 발화에서

도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한다.

가. 필리핀 사람입니다.

나. 총각무를 깨끗이 씻어라.

다. 옷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든다.

4.5.2 한국어의 유음화 교육 방안

(1) 한국어 유음화의 특성

한국어에서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된다. 따라서 한국어 모어화자들은

영어 단어 Henry, on-line을 각각 [헬리], [올라인]과 비슷하게 발음하기도 한다.

ㄴ + ㄹ  ㄹ + ㄴ

기저형 발음 기저형 발음

난로 [날로] 물난리 [물랄리]

신라 [실라] 줄넘기 [줄럼끼]

진리 [질리] 설날 [설랄]

전라도 [절라도] 핥네 [할레]

(2) 유음화 교육의 실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순서에 상관없이 ‘ㄴ’가 ‘ㄹ’를 만나기만 하면 [ㄹ]로 발음 된

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유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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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형 발음

국밥 [국빱]

옷고름 [옫꼬름]

꽃다발 [꼳따발]

옆집 [엽찝]

국수 [국쑤]

깍두기 [깍뚜기]

갑자기 [갑짜기]

① 다음과 같은 그림을 이용하여 유음화의 원리를 이해시킨다.

앞자음 뒷자음 앞자음의 발음 뒷자음의 발음

ㄴ
+

ㄹ
ㄹ ㄹ

ㄹ ㄴ

② 교사가 유음화가 일어나는 낱말 카드를 제시하고 학습자들에게 여러 번 따라하

도록 시킨다.

가. 줄넘기, 천리, 신라, 진리, 편리, 대관령

나. 설날, 줄넘기, 칼날, 물난리

③ ‘낱말 읽기’에서 연습한 낱말들을 문장 차원에서 연습하여 실제 발화에서도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 설날에 떡국을 먹어요.

나. 컴퓨터는 아주 편리하다.

다. 추운 겨울에는 난로가 꼭 필요해요.

4.6. 한국어 경음화의 교육 방안

4.6.1. 한국어 경음화의 특성

필수적 경음화와 수의적 경음화로 나뉜다. 필수적 경음화는 받침 ‘ㄱ(ㄲ, ㅋ, ㄳ, ㄺ),

ㄷ(ㅅ, ㅆ, ㅈ, ㅊ, ㅌ), ㅂ(ㅍ, ㄼ, ㄿ, ㅄ)’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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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적 경음화는 앞 글자의 받침이 장애음이 아닌 유성음, 즉 [ㄴ, ㄹ, ㅁ, ㅇ] 뒤에 연

결되는 ‘ㄱ, ㄷ, ㅂ, ㅅ, ㅈ’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일컫는다. 수의적 경음화는 필수적

이고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것이다.

수의적 경음화의 조건 예

어간 받침 ‘ㄴ(ㄵ), ㅁ(ㄻ)’ 뒤에 결합되
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
소리로 발음한다. 

신고[신꼬], 껴안다[껴안따], 
앉고[안꼬], 닮고[담꼬], 젊지[점찌]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갈등[갈뜽], 말살[말쌀], 갈증[갈쯩]
물질[물찔], 발전[발쩐]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할 것을[할꺼슬], 만날 사람[만날싸람]
할 수는[할쑤는], 갈 곳[갈꼳] 

표기상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낱말
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
로 발음한다.

손-재주[손째주], 아침-밥[아침빱]
잠-자리[잠짜리], 눈사람[눈싸람] 
발-바닥[발빠닥], 손-바닥[손빠닥]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도 된소리로 발음한다(예,

할걸[할껄], 할수록[할쑤록], 할게[할게]). 그러나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ㄱ, ㅂ’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예, 발견*[발껸], 불발*[불빨]).

4.6.2. 한국어 경음화 교육의 실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경음화 현상을 설명하여 이해를 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

니다. 한국어에 대한 직관이 없는 외국인들이 경음화의 환경을 이해하여 바르게 발음하

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경음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경음화가 일어

나는 낱말이 나올 때마다 ‘듣고 따라하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

는 것이 좋다.

(1) 다음과 같은 표를 이용하여 원리를 이해시킨다. 수의적 경음화의 경우에는 일어나

는 환경을 중심으로 지도한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의적 경음화의 경우에

는 일어나는 환경이 너무나 다양함으로 이곳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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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음절의 받침 뒤 음절의 첫소리
뒤 음절

 첫소리의 발음

/ㄴ, ㄹ, ㅁ, 

ㅇ, ㅎ/ 

를 제외한 

모든 자음

+

ㄱ
ㄷ
ㅂ
ㅅ
ㅈ

ㄲ
ㄸ
ㅃ
ㅆ
ㅉ

기저형 발음

부엌 + 일 [부엉닐]

한 + 여름 [한녀름]

(2) 다음에는 교사가 경음화가 일어나는 낱말 카드를 제시하고 여러 번 따라하도록

시킨다.

가. ‘ㅂ’ + ‘ㅂ, ㄷ, ㅈ, ㅅ, ㄱ’ → [ㅃ, ㄸ, ㅉ, ㅆ, ㄲ]

    : 앞집, 접시, 잡지, 입국, 답장

나. ‘ㄷ’ + ‘ㅂ, ㄷ, ㅈ, ㅅ, ㄱ’ → [ㅃ, ㄸ, ㅉ, ㅆ, ㄲ]

    : 꽃집, 옷장, 돌솥밥, 곧장, 몇 시

다. ‘ㄱ’ + ‘ㅂ, ㄷ, ㅈ, ㅅ, ㄱ’ → [ㅃ, ㄸ, ㅉ, ㅆ, ㄲ]

    : 국수, 걱정, 국제, 식당, 학생, 책상, 축구, 국밥, 학비, 학부모 

(3) 다음에는 연습한 낱말들이 들어있는 문장을 이용하여 연습하여 봄으로 실제

발화에서도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한다.

가. 그 집 국수가 제일 맛있어요.

나. 정원 식당에서 돌솥밥을 팔아요. 

다.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이야기를 나눈다.

4.7. ‘ㄴ’ 첨가의 교육 방안

4.7.1. ‘ㄴ’ 첨가의 특성

합성어나 파생어 등 복합어의 경계에서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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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 입 [맨닙]

눈 + 요기 [눈뇨기]

색 + 연필 [생년필]

가. 앞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나. 늦여름 더위가 대단하다.

다. 고기를 깻잎에 싸먹으면 맛있어요. 

위와 같이 ‘ㄴ’이 첨가된 말은 다시 앞에 나오는 자음과 인접하게 되므로 앞에서 설명

한 자음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꽃 + 잎’은 ‘꽃 + 잎 → 꽃닢 → 꼳닙 → [꼰닙]’의 과정

을 거쳐 [꼰닙]으로 소리 난다.

4.7.2. ‘ㄴ’ 첨가 교육의 실제

‘ㄴ’ 첨가 현상은 발음에는 영향을 주지만 ‘앞니, 윗니, 아랫니, 머릿니’ 등과 같은 몇몇

낱말을 제외하고는 표기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

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ㄴ’ 첨가는 무엇보다도 일어나는 환경을 알도록 하는 일

이 중요하다. ‘ㄴ’이 첨가되고 나서 아무런 음운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와 일어나는

경우를 나누어 학습하는 게 좋다.

① 교사가 ‘ㄴ’ 첨가가 일어나는 낱말 카드를 제시하고 여러 번 따라하도록 시킨다.

‘ㄴ’ 첨가 외에 다른 음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그림일기, 논일, 맨입, 솜이불, 직행열차, 콩엿, 가

랑잎, 담요, 한여름, 식용유

첨가된 ‘ㄴ’가 앞 자음의 비

음화를 일으키는 경우
부엌일, 색연필, 늦여름, 낯익은, 꽃잎 

첨가된 ‘ㄴ’ 가 앞에 오는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

로 발음되는 경우

서울역, 휘발유, 물엿, 솔잎, 할 일, 열여덟

② 연습한 낱말들이 들어있는 문장을 이용하여 문장 차원에서 연습하여 봄으로 실제

발화에서도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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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어휘 교육론

조 현 용 (경희대학교)

1. 어휘교육의 목표

어휘는 의사소통의 중심이 되는 요소이다. 문법이 없어도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어휘가 없이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의사소통에서 어휘의 중요성을 단적으

로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어휘를 단순히 암기의 대상으로 다루는 기존의 태도는

외국어 교육에서 어휘를 부차적인 요소로 취급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였다. 그동안 교

사도 어휘를 단순히 제시할 뿐이고, 학습자도 어휘를 단순히 암기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한국어 어휘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한국어 어휘의 구조, 한국어 어휘의 의미, 한국어

어휘에 나타나는 한국 사회 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특수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

우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어휘를 교육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습자에게 필

요한 어휘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목적의 한국어 어휘교육과

의 차이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 교육용 어휘를 선정한다고 해도

대상에 따라 전혀 다른 어휘가 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 어휘교육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어휘를 파악하고, 이

를 대상에 맞게 교육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휘교육의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어휘교육의 필요성

아이들이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을 살펴보면, 외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 대한 힌트

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듣기가 말하기에 선행하게 되는데,

듣기를 반복적으로 초기에 가르쳐 주는 것이 말하기 교육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가정이 청각구두식 교수법의 논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이들이 모국어를 배우는 모습을 살펴보면, 어휘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의사소통 과정이 대부분 어휘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보면, 성인 학습자들임을 감안

하더라도 지나치게 문법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반성을 주게 된다.

어린아이들이 가장 먼저 습득하는 것이 어휘이고, 이를 바탕으로 두 어휘 문장, 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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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 문장으로 발전되어 간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어휘는 언어 습득의 시작

이고, 한국어 교육에서도 초기에 어휘를 중심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성인의 경우 사고력은 어휘력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

단계가 높아질수록 어휘가 강조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어 학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급 단계의 학습자들이 그 원인을 어휘라고 이야

기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독해 및 듣기와 같은 이해 영역

에서 어휘량의 부족이 이해력의 부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휘를 단순 암기의 대상으로 보는 교사의 태도는 학습자들이 어휘교육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어휘는 특별히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어휘는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어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교사는 어휘와 어휘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학습자가 어휘를

연관 지어서 기억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교

사는 한국어 어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이를 교육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

해야 하는 것이다.

어휘는 어떻게 교육하는가에 따라서 중요도도 높아질 것이다. 학습자가 어휘를 중

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휘를 단순하게 제시하였기 때문이며, 학습자가

어휘를 어렵게 느낀다면 그것은 어휘를 어렵게 가르치고 관련지어 설명해 주지 못하

였기 때문일 수 있다. 어휘는 단순한 암기 대상이 아니다. 어휘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어휘교육의 방법 및 원리

외국인에게 한국어 어휘를 교육할 때 어휘의 의미를 교사가 설명하고 학습자는 단

순히 이를 암기하게 하는 것은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도, 학습자의 흥

미를 유발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한국어 어휘를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하는 경우라

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때 어휘 학습법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주 이용되는 방법이 바로 어휘 게임이다. 어휘 게임은 교수의

목표를 어휘에 집중시킴으로써 어휘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사와 학습자간 또는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활동을 증대시킨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학습 의욕이 낮은 학습

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학습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게임을

활용하여 어휘 교육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어휘 게임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

이다. 물론 다른 영역과의 연관성을 가질 필요 있다. 특히,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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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미에서 말하기와의 연관성은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영역 속에서

어휘 게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에 초점이 옮겨가는 경우

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어휘 게임을 이용하여 다른 영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

향으로 교과과정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학습자의 흥미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게임의 핵심은 학습자의 흥미 유발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어휘 교육이 암기 위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

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교수자는 학습자의 흥미를 파악하

고,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어휘량을 조절해야 할 것이다. 학습해야 할 어휘의 수가 많으면 학습자에게

부담이 되고 흥미를 반감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어휘량의 선택이 중요하다.

주로 자모 교육 단계나 초급 첫 단계를 중심으로 사용 가능한 어휘게임21)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22)

① 관찰과 기억(Observe and Remember)

여러 가지 물건 또는 카드를 보고 자리로 돌아가서 이름을 쓰는 게임이다. 실물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교실 수업에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림카드를 이용할 수

도 있다. 한 학생씩 순서대로 보고 쓰는 게임도 가능하고, 여러 학생이 같이 보고 의

논하여 기억해내는 게임도 가능하다.

② 첫 문자 잇기(Words from words)

선생님이 한 단어를 제시하면 같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휘의 목록을 제시하는 게

임이다. 초기학습에서는 어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학습한 어휘 중에서 많은 어휘

에 공통되는 첫 자음을 교사가 조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③ 사전 찾기 게임(Dictionary Dilemma)

선생님이 단어를 말하면 학생들이 그 발음을 적고 사전을 찾는 게임이다. 그 단어

가 새로운 단어여도 좋다. 한국어 초기 학습에서 학습자에게 과제수행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임이다. 한국어 학습 전반에 걸쳐서 사전 찾기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발음을

듣고 사전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발음과 표기의 상관성이 적은 어

휘들은 초기 학습인 점을 감안하여 피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 게임에는 사전 찾기

방법을 교육하였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한국어 사전 찾기 순서는 매우 복잡한 편

21) 여기에 제시한 단어 게임은 McCallum(1980)에 제시된 게임을 한국어 교육의 초기학습이란 점을 고

려하여 응용한 것이다.

22) 여기에 제시된 게임들은 조현용(2000)에서 논의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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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한글 자모 교육 시 순서를 정확히 익힐 수 있게 하는 것이 이후의 학습에 도

움이 될 것이다.

④ 철자 바로잡기(Scrambled Words)

철자가 뒤섞인 어휘 목록을 주고 철자 순서를 바로잡게 하는 게임이다. 가능한 ‘신

체, 교실’ 등과 같이 한 범주를 정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뒤섞인 어휘가 반드시 유의

미한 어휘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한국어 음절구조에서 불가능한 예들을 제시할 경우

에 한국어 음절구성의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⑤ 자모 순서 게임(Alphabet Game)

선생님이 ‘ㄱ’ 카드를 들면 ‘ㄱ’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먼저 말한 학생에게 그 카드를

주는 게임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가나다’ 순서로 어휘를 잇게 할 수도 있다. 2회 이상

연속 실시할 경우는 어려운 자음은 삭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교사가 삭제할 자음

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삭제할 자음의 순서는 물론 자모 교

육에서 제시한 어휘에 나타난 자음의 빈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⑥ 모음 찾기 게임(Where Are the Vowels?)

어휘에서 모음을 빼고 제시하여 알맞은 모음을 찾게 하는 게임이다. 이 경우 주의

해야 할 것은 한글 자모 중 음가가 없는 ‘ㅇ(ø)’이다. 받침의 ‘ㅇ(ŋ)’과 구별하여 표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⑦ 틀린 철자 찾기(What's Wrong?)

그룹을 나누어 틀린 철자가 있는 카드를 찾게 하는 게임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학

습자의 수준을 감안하여, 한 부분 정도만 틀린 부분을 삽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급,

고급에서는 음절의 길이가 긴 어휘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틀린 부분도 두 군데

이상 삽입하는 등 난이도를 높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틀린 부분을 정할 때는 학습

자의 발음에 나타나는 오류를 고려해야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⑧ 모눈종이 속 어휘 찾기(Animal Squares)

사각형 속에 어휘를 숨겨놓고 찾게 하는 게임이다. 어휘의 종류를 ‘동물’ 등과 같이

한정할 수도 있다. 무의미한 음절을 네모 칸 속에 나열해 놓고 그 속에 유의미한 어

휘를 삽입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게임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게임을 진행해 보면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룹을 나누

어 찾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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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급 단계에 사용 가능한 게임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23) 이 게임들은 성격

에 따라 중급 이상 단계에서 변형하여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① 보고, 기억하고, 본문 예측하기

이 게임은 어휘 기억 게임의 일종이다. 어휘를 뒤섞어 놓은 종이를 나눠주고 외우

게 한 다음 그들이 외운 어휘를 말하게 한다. 그런 다음 이 어휘들이 등장할 본문에

관하여 조별로 토론하게 한 후 본문을 나눠준다. 이 방법은 어휘를 중심으로 본문의

내용을 예측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어휘 기억에도 도움이 된다.

② 벽에 붙이기

수업 시작 전에 어휘 10개 정도를 선택해서 벽에 붙여 놓고, 수업이 끝난 후 암기

한 어휘를 말해 보게 한다.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 학습자가 어휘를 손가락으로 짚어

가면서 한 바퀴 도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 또한 이 게임을 실시할 때는 실제 사물에

어휘를 붙여 놓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교실에는 ‘칠판, 지우개, 창문, 문, 책, 책상,

의자, 벽’ 등에 어휘를 붙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③ 거짓 정의 찾기

본문의 어휘 중 8 - 10개 어휘에 밑줄을 그은 후 그 정의를 본문 아래에 쓴다. 그

때 본문에 나오지 않은 어휘의 정의도 함께 쓴 후, 어휘에 맞는 정의를 찾게 한다. 거

짓 정의의 수는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게임을 통해서 어휘

의 정의를 분명하게 아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④ 이야기 듣고 그림 그리기

이야기를 연상할 수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고른 후 교사가 이야기를 해 준다. 학생

은 듣고 그림을 그린다. 그 후 원본과 비교해 본다. 이 게임은 학습 현장에서도 자주

이용되는 게임이다. 특히, 위치를 나타내는 어휘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앞, 뒤, 옆’

등을 교수할 때 편리한 방법이다. 또한 상황을 나타내는 다양한 그림, 예를 들어 ‘시

장, 학교, 우체국’ 등에 관련된 내용도 가능할 것이다

⑤ 그림을 통한 침묵 교수

침묵 교수법(Silent way)은 학습자의 활동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다른 학습법과는

구별된다. 초급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발음 교정을 위해서 자주 이용되는 학습법이다.

여기서는 그림을 칠판에 붙이고 학생들로 하여금 물건의 이름을 말하게 하는 게임이

23) 여기에 제시하는 게임은 Morgan & Rinvolucri(1986)에서 제시한 게임을 일부 참조하였으며, 한국어 

교육의 상황을 고려하여 게임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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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때 교사는 말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생 모두가 모르는 어휘가 있으면 비워

두고, 나중에 어휘 목록을 제시하여 그 중에서 찾게 한다. 학습자간의 토의과정을 거

쳐 어휘를 안다는 장점이 있는 학습법이다. 중급 단계부터는 그림 없이 어휘만을 제

시하고 학습자간의 토의를 거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⑥ 핵심 어휘 찾기

이 방법은 초급 과목 중에서도 주로 읽기 수업과 관련되는 게임이다. 조별로 나누

어 각각 다른 본문을 조에 준다. 1, 2분 동안 그 본문을 훑어보고 주제 등에 관한 핵

심 어휘를 적고 나서 다른 조에게 준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여 모든 본문을 보도

록 한다. 각자의 핵심 어휘를 비교해 보도록 한다. 초급 단계에서 이 게임을 성공적으

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선택이 중요하다. 본문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거나, 본문

이 너무 어려우면 학습자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 방법은 중급, 고급 단계에도

확대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다.

⑦ 이야기 사슬

학생들에게 어휘를 하나씩을 나눠주고 그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게 한다. 이

때, 문장들을 이었을 때 하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게임을 위해서 교사가

하나의 이야기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하나의 이야기를 문장 단위로 나누고, 문장 속

의 한 어휘를 선택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다.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이 자유

롭게 일어나고, 이야기를 구성하는 능력을 길러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게임이다.

역시 중급, 고급 단계에 확대 적용할 수 있다.

4. 어휘교육의 내용

한국어 어휘교육의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어 어휘의 특징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어휘의 특징을 파악하면 한국어 어휘를 교수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 어휘는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는 접사에 의한 파생어, 어휘 결

합에 의한 합성어 형성이 이루어진다. 또한 연어가 굳어져서 관용어를 형성하기도 한

다. 의미적으로는 동의어와 반의어, 다의어 등이 발달하였고, 개념의 차이에 따라 상

위어, 하위어가 발달하였다. 사회 언어학적으로 볼 때는 높임어, 완곡어, 비속어 등이

발달하였다.

1) 파생어

파생어는 실질형태소에 접사가 결합하여 구성된 단어이다. 접미사와 접두사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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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가장 일반적인 형성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접사의 결합 양상과 접사의 기능 및 의미에 관하여 교육한다면 한국어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을 위해서는 다음 내용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① 접두사와 접미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접미사가 품사전성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② 교육용 접사를 선정하여 각 접사에 대한 교육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생산성이

강한 접사, 의미가 뚜렷한 접사)

2) 합성어

합성어는 실질형태소 간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단어이다. 합성어가 새로운 단

어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육을 위해서는 다음 내

용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① 대표어휘를 선정하여 교육하면 어휘력을 확장하는 데 효과적.

② 대표어휘는 합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어휘로서 대표어휘를 빈도수 및 생산

성에 의하여 선정한다면, 이를 토대로 다양한 어휘교육이 가능.

③ 단어가 항상 의미적으로 합성적이지는 않고 단어의 의미가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들 어휘의 의미 변화에 관해서도 교육해야 함.

3) 관용표현

관용표현은 언어 공유자의 생활과 문화 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갖

고 있어야 관용표현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현행 한국어 교재에서 관용표현 교육이 체계적이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교재 제작

과 관련된다. 관용표현을 염두에 두지 않고, 교재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각 단

원의 내용 속에 맞는 관용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용표현 중에서

속담은 이해의 차원에서만 교육해도 큰 무리가 없다.

4) 음성상징어

음성 상징어는 의미에 해당하는 감각을 음(혹은 음운)으로 모사․상징하는 어휘이

며, 음운교체, 첩용, 접사에 의한 파생 등의 형태적 특성을 가진다. 외국인이 다양한

의성어와 의태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한다면, 한국어 구사수준이 고급이라고 판단해도

좋을 정도로 외국인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의성어는 언어의

특징 중자의성은 예외 항목으로 취급될 만큼, 음과 의미 사이에 필연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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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의성어는 각 언어 사이에서 이해가능성이 적음으로 이해

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의태어는 모양을 흉내 낸 말이기 때문에 각 언어 간의 유

사성이 없다. 국어처럼 의태어가 발달한 언어 역시 찾아보기가 어렵다.

5) 유의어

유의어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어휘를 일컫는 말로 완전히 같은 의미의 어휘 관계인

동의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유의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교육을 위해서

다음 내용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의어와 반의어를 이용한 어휘 교수는 전통적으로 가장 널리 어휘를 교수하는 방법

이었으며, 현재도 많은 교육 현장에서 유의어를 이용한 어휘 확장을 시도.

② 외국인을 위한 유의어 사전 및 용례집의 개발이 시급.

③ 유의어가 모든 상황에서 치환되어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유의어간

의 차이점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유의어는 가능한 한 함께 제시하지 않는 것이 혼동을 피하는 방법이며, 함께 제시

한다면 교사가 반드시 의미나 용법의 차이를 설명해주어야 한다.

6) 반의어

Aitchison은 어휘 연상 실험에서 1000명의 실험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반의어를 연

상해 내는 경우가 발견된다고 하였다. ‘높다’에 대해서 ‘낮다’로, ‘검다’에 대해서 ‘희

다’로 반응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게 나타났다는 것은 분명한 대립어를 가질 때, 연상

이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의어는 가능한 한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교육

을 위해서 다음 내용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① 반의어를 같은 과에서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

② 교수에 주의할 점으로는 단순히 대립 짝만을 제시하는 방법보다는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화 전환 간에 반의어를 사용할 수 있게 지도하여야 하는

것.

7) 다의어

새로운 의미에 모든 어휘를 새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다의어의 역할은 매우 중요

하다. 특히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 많은 새 어휘를 가르치는 것보다 다양

한 다의어의 쓰임을 배우는 것이 오히려 학습에 효과적일 수 있다. 교육을 위해서 다

음 내용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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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계에 따라 다의어 중 어떤 의미부터 가르칠 것인가는 여전히 문제. (의미 빈도

수에 따른 어휘의 배치가 필요)

② 초급에서 배우는 빈도수가 높은 기본어휘들이 오히려 다의적인 성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중심 의미에서 주변 의미로 확대하며 가르치는 것이 필

요.

8) 상위어, 하위어

어휘가 상․하의 계층적 구조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계층적 구조는 보통

하나의 의미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교육을 위해서 다음 내용을 유의

할 필요가 있다.

① 초급의 경우 어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어휘를 확대하는 것은 좋지

않음. 따라서 각 단계별로 어휘를 확장하는 것이 한 방법.

② 교체할 수 있는 문장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연습을 시키는 방법이 있음.

9) 동음이의어

국어에서 동음이의어는 한자어 차용에 의해서 다수 나타난다. 한자어는 뜻글자라는

특성상 표기로 구별하게 되는데, 현재 대부분의 문서에서 한글 전용이 이루어지므로

학습자들의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고유어에서는 장단음에 의해서 구별되었던

어휘들이 언중이 더 이상 장단음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동음이의어가 많다. 교

육을 위해서 다음 내용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① 이해의 측면에서 동음이의어를 접근할 때는 문맥 속에서 의미를 구별하게 하는

연습을 시킬 필요가 있음.

② 표현의 측면에서는 문맥 속에서 동음이의어를 사용할 경우 청자 및 독자가 혼동

스러울 수 있음을 지적해주고, 가능한 한 다른 유의어로 대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

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

10) 이철자 동음이의어

이철자 동음이의어는 표기는 다르지만 발음이 같고 뜻은 다른 것을 말한다. 국어에

서는 이러한 이철자 동음이의어가 다수 나타난다. 그 이유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국어 음절말 환경에서 중화되는 경우. (곧, 곳, 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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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자의 차이에 따라 이철자 동음이의어가 나타나는 경우. (국문(國文)과 궁문(宮

門))

11) 경어

외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아마도 높임어일 것이다. 특히

어휘의 체계가 평어와 경어로 구분되는 경우 사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어휘

의 경우 초급에서 경어를 배우지 않으면 많은 혼동이 발생한다. 교육을 위해서 다음

내용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① 경어를 가능한 한 일찍부터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

② 한자어가 주로 경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학습자들에게 주지시키고, 평어와 경어의

쌍을 묶어서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방법도 필요.

12) 완곡어 ․ 비속어

완곡어는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휘이다. 완곡어를 사용하는 것이 교양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

될 만큼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어휘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 완곡어 교육은 교

양 있는 언어생활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교육을 위해서 다음 내용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① 완곡어는 직접적인 의미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외국인 학습자에게 혼

동을 줄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함.

② 완곡어를 사용할 수 있는 맥락에 대한 지도가 필요.

③ 비속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의 언어생활 속에서는 금기시 되는 어휘. 따라서 표현

을 위해서 비속어를 교육해야 할 필요성은 적을 것임. 이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의 교육이 필요.(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함께 교육)

13) 방언

한국어는 방언이 지역에 따라 매우 발달해 있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방언이 있고,

방언이 지역민이나 계층 간의 유대감을 강화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러나 좁은

국토라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국어의 다양한 방언은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을 위해서 다음 내용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① 외국인이 한국어로 말하기에는 표준어만으로도 큰 문제가 없으나 듣기에는 상당

한 곤란. 즉, 텔레비전 등의 방송 매체뿐만 아니라 한국을 여행할 때, 지역 방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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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듣기에 상당한 곤란을 겪음.

② 일정 단계부터는 방언의 특징이나 듣기 등에 관한 교육은 행하는 것이 필요.

14) 외래어

외래어 어휘교육은 외국어 어휘와 모국어 어휘 간에 형태적 전이의 기회를 제공한

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 방법이다. 교육을 위해서 다음 내용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① 외래어 어휘교육은 단기간에 많은 어휘의 양을 증대시키는 효과.

②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차용어의 일람을 통해 단계에 맞게 교육하는 것이 중요.

5. 어휘교육의 실제

①　교실 용어 교육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서 교실과 관련된 용어나 표현을 미리 숙지시킬 필요가 있

다. 교실과 관련된 표현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 책을 펴세요. / 잘 들으세요. / 따라하세요.

큰 소리로 말하세요. / 잘 했습니다. / 틀렸습니다.(아닙니다)

알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 질문이 있습니다. /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학습자가 표현해야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질문 있습니

다.’뿐이다. 나머지는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표현

을 사용할 때 몸동작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좋다.

② 의미장으로 제시한다.

비슷한 대상을 나타내는 어휘들을 함께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의 기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어휘 교육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어휘 제시 방법이 바로 의미장에 의한

제시이다. 의미장은 상위 개념에 해당하는 하위 개념의 어휘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다.

학습자에게 필요한 의미장을 선정하고, 이를 제시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몇 가지 의미장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 장소를 나타내는 어휘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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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미역국 불고기 비빔밥

김치볶음밥 김밥 만두

돈가스 라면 피자

<장소>

우체국 커피숍 서점

극장 도서관 노래방

미용실 공원 약국

세탁소 편의점 공항

이상의 어휘들에서 학습자의 거주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서 삭제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어휘들이 있을 것이다.

음식명도 다음과 같이 함께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음식명은 매우 중요한 어휘이

다. 따라서 교재에 제시되는 어휘 이외에 집에서 만들거나, 먹었던 음식의 이름을 추

가로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음식>

의미장은 상위 관계 하위 관계에 따라 세분화하여 제시할 수도 있다. 옷을 상위어

로 볼 때 ‘윗도리, 아랫도리, 겉옷’ 등으로 구분 지어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각각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옷>

티셔츠 와이셔츠 블라우스 스웨터

바지 반바지 청바지 치마

잠바(점퍼) 코트 양복 한복

정장 교복 작업복 잠옷

의미장으로 제시할 때 유의할 점 중 하나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의미장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은 함께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실이라는 상황 속에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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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을) 하다 쇼핑(을) 하다 여행(을) 하다

영화를 보다 놀이공원에 가다 산책(을) 하다

수영(을) 하다 이야기(를) 하다 사진을 찍다

많다 적다

비싸다 싸다

길다 짧다

선생님  학생  책  연필  볼펜  시계  책상  의자   가방  공책  칠판  

지우개  창문  문  달력  지도 

머리(를) 감다 샤워(를) 하다 목욕(을) 하다

세수(를) 하다 이(를) 닦다 손(을) 씻다

이 제시할 수 있는 어휘들은 의미장처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의미장을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 된다.

<교실>

③ 명사와 동사를 함께 제시한다.

명사나 동사를 독립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실제 문장을 구성할 때 애로사항이 되기도

한다. 명사는 알고 있지만 관련되는 동사를 알지 못하여 표현을 생성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명사만 가르치지 말고 함께 쓰이는 동사를 함께 가르쳐야 한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연어나 관용어들도 함께 제시해주는 것이 좋다. 세면 관련 활동,

외부 활동의 어휘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세면 관련 활동>

<외부 활동>

④ 반의어를 같이 제시한다.

반의어는 어휘연상에서 가장 빈번히 연상되는 요소이다. 검색에 유리한 의미관계는

저장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할 수 있다. 반의어를 함께 제시했을 때 학습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아버지 - 아들, 어머니 - 딸, 하늘 - 땅, 남자 - 여자, 어른

- 아이’ 등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다. 형용사 어휘의 경우는 상대적인 개념의 반의

어인 경우가 있으므로 그림과 함께 어휘를 제시해 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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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의자

책 공책

산 바다

시장 백화점

<명사와 동사> <명사와 형용사> <자음의 교체> <모음의 교체>

글 - 그리다

끈 - 끊다

다리 - 달리다

발 - 밟다

배 - 배다

빗 - 빗다

빛 - 비추다/비치다

신 - 신다

털 - 털다

품 - 품다

물 - 맑다/묽다

불 - 붉다/밝다

풀 - 푸르다

해 - 희다

감감하다 - 캄캄하다

들 - 뜰

떨다 - 털다

발 - 팔

나 - 너 - 누(누구/누가)

남 - 놈 - 님

놓다 - 낳다 - 넣다

늙다 - 낡다

맑다 - 묽다

머리 - 마리

붉다 - 밝다

살(나이) - 설

앉다 - 얹다

작다 - 적다

핥다 - 훑다

실제로는 반의어가 아니지만 학습자가 반의어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어휘들은 반

의어처럼 함께 제시할 필요도 있다.

<유사 반의어>

⑤　어휘 형성의 원리를 이용한다.

어휘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어휘교육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다. 각각의 어휘가 서

로 관련을 맺고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어휘의 형성 원리를 제시해 주면 어휘 간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습자에게 어휘 형성의 역사까지 교육할 필요는 없으나 어

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원리들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학습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어휘의 형성 원리로는 명사에서 동사, 형용사로 변하는 예와 자음이나 모음 교

체로 어휘가 형성되는 예를 들 수 있다. 쉽게 어휘의 관련성을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어휘 교육은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학습자가 외국

인인지 재외동포인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어떤 언어를 쓰는지, 성인인지 아동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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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따라서 접근 방법과 교육용 어휘가 달라질 수 있다. 항상 학습자의 요구를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 선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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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유형 듣기 목적 듣기 자료

계획된 독백

정보, 교양, 사교
라디오 뉴스, 텔레비전 뉴스, 

일기 예보, 공식적인 연설

정보, 오락 광고 

교양, 오락 노래 

계획되지 않은 

독백

정보, 교양, 지식 강의 

정보, 사교 전화(자동응답기)

친숙한 개인적 

대화

정보 참여하지 않는 대화 

정보, 교양, 오락, 사교 참여한 대화(전화 듣기 포함)

친숙하지 않은 

개인적 대화

정보, 교양, 오락, 지식, 사교 라디오, 텔레비전

교양, 오락, 지식, 사교 영화, 연극 공연 

공식적 대화
정보, 교양, 지식, 지시 수행 언어 수업하기

지시 수행 지시 듣기

한국어 듣기 교수법

이 영 숙 (한양대학교)

1. 듣기 교육의 목표

- 일상대화, 전화, 방송, 인터뷰 등의 구어를 듣고 한국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음.

2. 듣기 교육의 필요성

1) 의사소통을 할 때 중요한 이해 기능을 함.

2) 듣기를 통해 많은 양의 언어를 들을 수 있음.

3) 성인의 경우 45% 가량 듣기 활동을 하게 됨.

4) 교실에서의 듣기 교육은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언어 입력을 제공함.

① 초급- 듣기는 언어 입력으로서의 의미 이해 수단

② 중급- 문법 체계를 정교하게 하기 위함.

③ 고급- 어휘력이나 관용어 사용 한계를 넓히고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게 함.

(Peterson, 1991)

3. 듣기 자료의 유형과 특징

1) 듣기 자료의 유형



 2013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 

- 331 -

실제 언어 자료 인공적인 언어 자료

자연스러운 가락 자연스럽지 못한 가락

자연스러운 억양과 발음

(특별히 조심스럽지 않은)
지나치게 또렷한 발음

말하는 이들끼리 얼마간 겹치는 것.

(끼어들기를 포함)
말하는 이들끼리 겹쳐지지 않음.

정상적인 속도의 말투

(때로는 빠르고 때로는 느림)
느린(단조로운) 말투

말하기에서 무의식적으로 쓰이는 한결 

짜임새 없는 말

소리 내어 말한다기보다는 조용히 읽는, 

짜임새 있는 말

온전하지 못한 문장, 잘못된 시작, 머뭇

거림
입말치고는 온전한 문장들

배경에서 들리는 잡음, 때로는 배경에 

깔린 목소리
배경 잡음이 없음

제멋대로 시작하고 멈춤 인위적인 멈춤과 시작

글말보다 성글게 담긴 정보 차곡하게 담긴 정보

2) 듣기 자료의 실제성(특징)

3) 듣기를 어렵게 하는 요소(박경자 외, 1993:349)

① 화자 요소: 화자의 수, 화자의 말하는 속도, 화자의 억양

② 청자 요소: 청자의 역할, 청자에게 요구되는 반응 수준, 주제에 대한 개인의

흥미 여부

③ 내용 요소: 문법, 어휘, 정보 구조, 배경 지식 등 고려

④ 보조 자료 요소: 본문 내용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림이나 도표 혹은 다른

시각 보조 자료의 존재 여부

4. 듣기 교육의 원리

1) 듣기 능력신장을 우선으로 하여 통합 교육을 실시한다.

의사소통을 위한 활동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듣기 활동이며, 이해 능력이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함을 중시하여 듣기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을 강조해야 할 것이

다. 이후에 듣기 활동을 중심으로 한 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 등과 연계된 활동을

통합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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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적 동기를 부여하여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한국어 학습 목적은 의사소통 능력 신장이 최우선이다. 그 가운데 학습자의 주변

환경, 관심과 흥미, 경험, 목적, 능력 등 학습자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고려하여 학습자

들이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실제적 맥락을 활용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언어적 특성이나 실제 상황을 학습 활동에 반영한다면 동기유

발이나 활용 면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며 학습자들도 적극적으로 학습에 임하게 될

것이다.

4) 학습자 이해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활동을 설계한다.

수업 중 학습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듣기 수업이 되어야

한다. 이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행동하기, 선택하기, 정보 전이하기, 대

답하기, 요약하기, 완성하기, 반복하여 말하기, 수행하기, 대화하기(상호작용) 등이 있

다.

5) 듣기 전략을 개발하도록 한다.

듣기의 구체적인 전략

   Ÿ 키워드 찾기

   Ÿ 의미에 관련된 비언어적 실마리 찾기

   Ÿ 구어 담화의 문맥에 의해 화자의 목적 예언하기

   Ÿ 정보와 스키마 결합시키기

   Ÿ 의미 추측하기

   Ÿ 해답 찾기

   Ÿ 일반적 요점 듣기

   Ÿ 듣기 이해에 대한 테스트 전략

6) 과정 중심의 듣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방적인 듣기와 그에 따른 해답 찾기가 아닌 과정 듣기를 통해 각 단계에서 다양

한 목적으로 여러 차례 들은 후 과제를 수행해 낼 수 있도록 한다.

7) 짝 활동이나 그룹 활동을 적극 권장한다.

개인적인 듣기 활동에만 그치지 말고 들은 것을 다른 동료 학습자들과 비교해 보

며, 토론하는 과정을 갖도록 한다. 들은 내용을 점검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흥미 유

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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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전 단계 듣기 단계 들은 후 단계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이끌어 내는 활동이나 

어휘·문법과 같은 언어 

정보를 미리 학습하는 유형  

들은 직후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듣기 

이해 활동.

대부분 들은 내용에 대한 

질문 문항 형식으로 

이루어짐.  

들은 내용을 응용하여 

새로운 내용을 산출해 내는 

활동이나 듣기 활동을 통해 

입력된 언어 정보를 연습 

또는 보완하는 활동.

말하기, 쓰기, 읽기로 

이루어짐.

배경 정보 주기

관련된 그림 보기

사전 질의응답

듣기 위한 질문 읽기

가능한 목록 작성하기

들을 말 미리 보기

그림이나 차트 제시하기

어휘 예습

의미 연결망 만들기

  그림 완성하기

  그림 그리기

  행동으로 옮기기  

 차례대로 그림 배열하기

  그림에 표시하기

내용의 진위 파악하기

들으면서 지도에서 경로 

추적하기

그림으로 표현하기

차트나 목록 완성하기

세부 사항 파악하기

다음에 이어질 내용 

추측하기 

들은 내용의 세부 사항 

관련짓기

화자의 의도,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 들기

들은 내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 표현하기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극

듣지 않은 부분의 내용을 

예측하는 글쓰기

5. 듣기 교육의 전략 및 효과

1) 단계별 듣기 전략

2) 듣기 전략의 효과

① 사전 지도와 스키마 활성에 대한 효과

- 스키마 활성화의 효과는 확인된 사실이나 스키마와 텍스트가 불일치하여 엉뚱

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상향식 접근법의 훈련이 병행되어야 함.

② 시각 자료 활용의 효과(문맥 시각 자료와 내용 시각 자료)

- 목적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제한된 자료를 제시해야 함.

③ 자막 달린 시각 자료 활용의 효과

- 모국어 자막 → 목표어 자막 → 자막 없이

④ 상향 기술 지도와 하향 기술 지도에 대한 효과

- 상향식 기술 지도를 강조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의미 구성에 실패하게 되므로

하향식 기술 전략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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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Ÿ 옆 친구의 모자를 벗기세요.

   Ÿ 옷을 입히세요.

   Ÿ 사진을 보이세요.

  1. 미용사와 손님의 대화예요. 잘 듣고 맞게 답하세요.
  

      2) 손님이 하고 싶어 하는 머리를 고르세요.

     ➀             ➁                ③                ④

   

 1. 길에서의 대화예요. 잘 듣고 맞게 답하세요.

    1) 커피숍은 어디에 있습니까?

⑤ 상위 인지 작용의 효과

- 주제나 자료 유형을 알면 정보가 어떤 유형일지, 듣기 될 단어가 무엇일지

예측함.

- 듣기의 첫째, 둘째, 셋째 단계에서 각각 듣고 수정함(짝 활동 유효).

6. 듣기 활동의 유형

1) 행동으로 표현하기: 들은 대로 행동을 하게 하여 이해를 확인하는 방법

2) 내용과 일치하는 그림 고르기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2, 103쪽>

3) 해당 그림에 표시하기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2,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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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B: 좋아요. 여기서 (어떻게 가요)?  

A: (버스로) 가요. 우리 슈퍼 앞에서 28번 버스를 타세요. 

    그리고 사랑 병원에서 내리세요. 그러면 그 앞에 (마을버스)가 있어요. 

B: 마을버스로 갈아타야 해요?

A: 네, 그리고 태양 아파트 앞에서 (내려야 해요). 

   우리 집은 태양 아파트 104동 709호예요.

  1.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1) 친구 집에 어떻게 가요? 그림에 순서대로 번호를 쓰세요.

           (       )                 (       )              (       )  

  2) 듣고 빈칸에 쓰세요.

   

  

 1. 잘 듣고 맞게 답하세요.                        

  1) 다음 안내문에 맞게 쓰세요.

가을 운동회에 초대합니다

1. 일 시 : 2009년 10월 17일 (      )요일 (      )시
2. 장 소 : 장수 초등학교 (               )
  

※ 운동회 날은 (             )과 물을 준비하세요. 

2009년 10월 5일    

장 수 초 등 학 교 장  심철수

4) 그림 순서대로 나열하기/ 번호 매기기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1, 95쪽>  

5) 듣고 빈칸 쓰기/ 문장 읽고 O, X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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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잔 씨는 어제 운동회에 갔어요.              네 ______ 아니요_____

  3) 흐엉 씨도 운동회에 같이 갈 거예요.           네 ______ 아니요_____

  4) 수잔 씨는 흐엉 씨를 운동장에서 만날 거예요.  네 ______ 아니요_____

  

  2) 다음 명절에 먹는 떡을 연결해 보세요.

   추석 • • 수리취떡 

   설날 • • 가래떡 

   단오 • • 송편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1, 87쪽>

6) 관련 있는 것 서로 연결하기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2, 143쪽> 

7) 들은 내용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나 결과 추론하기

 

  1. 현우 엄마와 수잔의 대화예요. 잘 듣고 맞게 답하세요.

   2) 현우 엄마는 지금 무엇을 하게 될까요? 맞는 것을 고르세요. 

     ① 흐엉을 만나러 간다.

     ② 남편에게 전화를 한다.

     ③ 현우를 수잔에게 맡긴다.

     ④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다.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2, 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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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①  한국 원  중국 위안 1,863원 2,538원

②  한국 원  중국 위안 1,883원 2,654원

③  중국 위안  한국 원 1,863원 2,538원

④  중국 위안  한국 원 1,883원 2,654원

 

   1.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1) 두 사람은 어디에서 대화하고 있습니까?

         ① 약국          ② 은행         ③ 우체국          ④ 대사관

      2) 빈 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    ㉠   )을  (    ㉡   )으로 환전하였습니다.

 오늘의 환율은 1 위안에 (    ㉢   )입니다. 그래서 모두 (    ㉣    )을  

 받았습니다.

     

 2. <보기>와 같이 은행에서 환전하는 대화를 해 보세요.

    

 <보기>

  가: 환전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나: 여기에서 환전하실 수 있습니다.

  가: 한국 돈을 필리핀 돈으로 환전하려고 해요.

  나: 얼마나 바꾸실 겁니까?

  가: 40만원이요. 오늘 환율은 어떻게 돼요?

  나: 1000원에 36페소입니다.

7. 듣기 수업 구성

1) 초급

‣ 단원 구성

 Ÿ 문법 구조 및 표현: ① -(으)려면    ② -(으)ㄴ 다음에/ -(으)ㄴ 후에

 Ÿ 기능: ① 정보 구하기  ② 계좌 개설하기

 Ÿ 어휘: ① 은행 업무 관련 어휘(계좌, 비밀번호, 예금 등)

         ② 공공기관 및 시설 관련 어휘(은행, 우체국, 경찰서 등)

 Ÿ 과제 학습 내용: ① 은행에서 대화듣기

                  ② 환율 묻고 환전하기 

‣ 수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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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돈 환율 금액

보기 3번 창구 한국 (원) - 필리핀 (페소) 1,000원 - 36페소 40만원

1 1번 창구 한국 (원) - 미국 (달러) 1,300원 - 1달러 50만원

2 2번 창구 한국 (원) - 태국 (바트) 1,000원 - 27바트 60만원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2, 47쪽> 

‣ 수업 구성

(1) 활동 전 단계

① 선행학습에 대한 복습을 한다.

② 은행을 이용하는지, 우체국을 자주 이용하는지에 대해 묻고 대답하며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한다.

③ 주변 은행 관련 사진과 업무에 관한 사진이나 그림을 제시한다.

④ 듣기와 말하기를 위해 필요한 어휘를 목록화 한다.

(2) 활동 단계

① 어떤 주제에 관한 구어 교육이라는 것과 교수 학습의 목적을 확인해 준다.

② 듣기 문제를 읽도록 한다.

③ 지문을 두 번 들려주고 이야기 듣기를 하도록 한다.

④ 한 번 더 들려주고 답을 하도록 한다.

⑤ 환전하는 내용의 예시 대화문을 제시하고 상황에 맞게 대화하는 활동을 한다.

(3) 활동 후 단계

① 듣기 지문을 확인한다.

② 새로운 어휘, 표현, 문법 구조 확인과 점검을 한다.

③ 다른 활동과 연계된 통합 활동을 하며 자신의 개인 경험을 말하거나 쓰게 한

다. 이 단원에서는 환전하는 역할극을 하거나 은행에서 일어났던 일을 써서

발표하게 한다.

2) 중․고급

‣ 단원 구성

 Ÿ 문법 구조 및 표현: ① -고 나서  ② -어/아 놓다

 Ÿ 기능:  ① 요리 강좌 듣기 

         ② 요리 방법과 맛 설명하기

 ▪ 어휘: 맛, 조리, 음식, 양념

 Ÿ 과제 학습 내용: ① 잡채 만드는 방법 듣고 이해하기

                  ② 좋아하는 요리의 재료와 방법 소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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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은 유명인을 초대하여 요리 방법을 듣는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듣기 스크립트>

  진행자(여): 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화배우 

            박용화 씨를 모시고 잡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용화(남): 안녕하세요? 제가 즐겨 먹는 잡채 만드는 법을 소개해 드리겠

            습니다. 먼저 당근, 양파, 피망, 버섯 등을 길게 썰어 놓습니다. 

            프라이팬에 야채를 양파, 버섯, 피망, 당근의 순서로 볶아 놓고 

            나서 오징어와 새우를 넣고 볶습니다. 그 다음에 면을 삶아서 큰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볶아 놓은 재료를 함께 넣고 간장과 

            설탕, 참기름 등을 넣고 잘 섞습니다. 자, 어때요? 맛있겠죠?

  진행자(여): 소고기나 돼지고기로 잡채를 만들지 않고 새우와 오징어로 만드

            는군요. 담백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해물 잡채를 만들어서 드셔 

            보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남자가 소개하고 있는 요리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2. 이 요리를 만드는 순서에 맞게 그림에 번호를 표시해 보십시오.

     

둥그런 그릇이 

가스레인지 위

에 올려져 있

고 당면을 넣

는 손 그림

도마 위에 

양파와 피망이 

한쪽에 놓여 

있고 당근을 

써는 손 그림

오징어와 

새우를 

프라이팬에 

볶는 손 그림

채 썬 

야채(당근, 

피망, 버섯 

등)을 볶는  

손 그림

둥근 그릇에 

볶은 야채와 

당면을 넣고 

무치는 손 

그림

         (        )      (        )       (        )      (        )       (        )

  ▷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친구에게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의 요리법을 소개해 보십시오. 

   1.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와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 이름

음식 재료

조리 방법

     2. 친구와 함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 수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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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생활의 변화와 주거

기능 및 활동  한옥의 우수성에 대한 강의 듣기

전략

 강의 수사 구조 알기

 관련 개념어 알기

 강의 들으면서 메모하기

어휘  전통 가옥 구조 관련 어휘

강의 담화 표지  도입/ 본론/ 마무리 담화 표지

‣ 수업 구성

(1) 활동 전 단계

① 선행학습에 대한 복습을 한다.

② 어떤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지, 잘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해 묻고 대

답하며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한다.

③ 여러 나라 음식에 대한 사진이나 그림을 제시한다.

④ 듣기와 말하기를 위해 필요한 어휘와 표현을 목록화 한다.

(2) 활동 단계

① 어떤 주제에 관한 구어 교육이라는 것과 교수 학습의 목적을 확인해 준다.

② 듣기 문제를 읽도록 한다.

③ 지문을 두 번 들려주고 이야기 듣기를 하도록 한다.

④ 한 번 더 들려주고 답을 하도록 한다.

⑤ 친구에게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음식이 있는지, 그 음식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조리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⑥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묻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

지 친구에게 설명해 보도록 한다.

(3) 활동 후 단계

① 듣기 지문을 확인한다.

② 새로운 어휘, 표현, 문법 구조 확인과 점검을 한다.

③ 다른 활동과 연계된 통합 활동을 하며 자신의 개인 경험을 말하거나 쓰게 한다. 본 단원

에서는 고향 음식을 소개하고 만드는 방법을 써서 친구들에게 발표하게 한다.

 <국립국어원 한국어 중급1, 211-212쪽>

3) 학문 목적 한국어 듣기 수업

‣ 강의 듣기 수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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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한옥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은 내부 구조와 재료에 있습니다. 우선 구조면에서 봤을 때 

한옥은 난방을 위한 온돌과 냉방을 위한 마루가 균형 있게 잘 결합돼 있어요. 이것

은 한반도가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가 공존하고 있어서 더위와 추위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만든 독특한 구조인데요, 사실 이것은 대단히 훌륭한 조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디 마루를 이루는 나무와 아궁이에서 생기는 불은 서로 상극입니

다. 나무가 불에 약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세계의 어느 건축에서도 한옥처럼 이 

둘을 같이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옥은 이 둘을 하나의 공간에 배치해 추위와 더

위를 동시에 다루고 있으니 정말 대단하지요?

  자, 다음은 재료를 살펴봅시다. 

  한옥의 재료는 친환경적입니다. 한옥은 돌, 나무, 흙, 종이와 같은 자연물을 많이 

사용했어요. 바닥이나 벽, 그리고 지붕에 모두 흙을 사용해서 여름에는 서늘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했어요. 바로열기와 냉기를 차단하는 흙의 성질을 

십분 활용한 것이지요. 또 한옥의 내부는 한지로 빈틈없이 도배가 되어 있어요. 한

지는 천연나무로 만든 종이로서 방한 효과뿐만 아니라 채광·통풍·습도 조절에도 탁

월한 효과가 있어서 건강에 아주 좋은 소재입니다. 이렇듯, 한옥은 구조에 있어서

도 재료에 있어서도 아주 훌륭한 주거 공간입니다.

‣ 수업 내용

‣ 단계별 수업 구성

(1) 전 단계

① 내용 스키마 활성화

- 한옥의 내부 모습과 온돌 난방의 구조 사진 보이기

- 친자연적인 한옥의 내부 장식 사진 보이기

- 한옥과 학습자들 나라의 전통 가옥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 나누기

② 언어 스키마 활성화

- 강의 담화 표지 학습하기(강의 진행 담화와 텍스트 유형에 따른 담화)

- 주제 관련 어휘 듣기

③ 메모하기에 관한 세부 전략 익히기

- 삭제 전략

- 명사형 전략(구절 단위, ‘-음’, ‘-기’)

- 환언하기 전략(人-출생-남녀 구분)

- 모국어/ 외국어 전략(발달 →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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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구조

 ① 난방을 위한 ______와/과 냉방을 위한 ______이/가 잘 결합 되었다.

 ② 이는 한반도 기후의 특색으로 인해 ________기 위해 만들어졌다.

재료

 ① 한옥은 _________의 재료를 사용한다.

 ② 바닥, 벽, 지붕에는 _________을/를 사용해서 _________을/를 차단

    했다.

 ③ 한옥 내부는 _____(으)로 도배하여 __________뿐만 아니라

    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에서도 효과적이다.

- 부호화 전략

- 표와 그림 전략

- 순서화 전략

- 강조하기 전략

④ 예상 질문 만들기

(2) 본 단계

① 어휘 듣기 – 부분적으로 끊어 듣기

서론과 결론 듣기,

본론 듣기

② 강의 진행 담화 표지 듣기 – 구조에 따라 연결 부분에서 끊어 듣기

(시작, 도입, 전개, 마무리 듣기)

③ 논리 구조 담화 표지 듣기 - 메모하면서 부분적으로 끊어 듣기

④ 내용 듣기(1) – 메모하지 않고 O, X 표시하기, 선 잇기, 번호 표시하기 등

쉬운 과제로 조작

⑤ 내용 듣기(2) – 메모하면서 전체 듣기 – 단어와 구절을 명사형으로 메모하기

(3) 후 단계

① 말하기/ 쓰기와의 연계 활동하기

- 메모된 단어를 가지고 문장 단위로 말하고 써 보기

② 말하기/ 쓰기와의 연계 활동하기

- 텍스트 구조에 맞춰 알맞은 담화 표지를 사용하면서 메모된 단어로 단락 요지

말하고 써 보기

③ 쓰기/ 말하기와의 연계 활동하기

- 메모된 단어와 표현을 가직고 제목을 정한 후 자신의 관점에서 작문하고 발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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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합 교재의 듣기 활동 자료 예시24)

듣기

Ⅰ. 알아봅시다

1.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 다르면 × 하십시오. Track

(1) 요즘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 연예인이다. ( )

(2) 컴퓨터게임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대중문화로 인식하지 않는다. ( )

(3) 바야르와 토야는 한국어 공부에 관심이 많아서 같이 공부할 것이다. ( )

2. 다음은 시사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Track

(1)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 연예인을 닮기 위한 일반인들의 과도한 성형 문제

ⓑ 연예인을 닮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사회 현상

ⓒ 서로 닮은 연예인과 일반인이 함께 출연하는 프로그램 평가

(2) 들은 내용에 대해 잘못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 스타 닮은꼴 열풍의 주인공 중에는 일반인이 많을 걸요.

ⓑ 대중매체의 발전은 수많은 스타 탄생의 계기가 되었을 걸요.

ⓒ 스타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가능성은 쉽게 무시될 걸요.

(3) 이러한 열풍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24) 이영숙·김은경(2012)의 제10단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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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 다음은 방송기자가 전하는 어떤 배우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아래의 사진 중에서 대화 내용과 관계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2) 들은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십시오.

ⓐ B 씨의 책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출판될 것이다.

ⓑ B 씨 자신이 일 년 동안 전국을 다니며 직접 경험한 것을 책에 담았다.

ⓒ B 씨가 찍은 사진과 글은 전문가 수준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늘 것이다.

(3)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의 빈 칸을 채워 보십시오.

  책의 내용  

  전국을 다니며 김치, 차, 도자기, 술과 한옥 등                    주변의 소재를 

찾아                    . 배우 B 씨가 직접 술을 만들고, 김치를        , 도자기도 

구우면서 전통 문화의       과 한국의       을 책에 담았다.

  책에 대한 평가

  책 속에는 배우 자신의 체험이 충분히            한국 문화의         을 알리기에 

      이 없다. B 씨는 특히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만큼 한국을 찾는              이

늘어나는데도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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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결과
              과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더니 한국의 문화 상품인 

드라마, 영화, 대중음악 등이                        으로 나타났다.

 국가별 

   결과

  조사 결과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 일본은        , 

베트남은         , 대만은         가 매우                    고 

응답하였다. 

(4) 들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십시오.

                                                                                

                                                                                

                                                                                

                                                                                

                                                                                

Ⅱ. 들어 봅시다

1. 다음은 한국 문화를 통해 외국인들이 한국에 갖게 된 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2. 다음은 서울의 인구변화와 관련한 조사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

오. Track

(1) 내용을 들으면서 아래의 빈 칸을 채워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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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언

          은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상당한                

때문에 대중문화의 다양한 발전을 통해 그                나가야 할 

것이다.

(2) 내용을 듣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고르십시오.

ⓐ 한국의 대중문화는 배우와 가수의 이미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 한국 문화가 한 장르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력도 상당하다.

ⓒ 영화배우는 영화 속에서 연기를, 가수는 배경음악을 부르기 때문에 인기를 끈다.

3. 위에서 들은 내용과 비교하여 여러분은 한국의 대중문화 중 어떤 장르에 관심

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관심 있는 장르   <                                    >   

 긍정적인 면   : 

 부정적인 면   : 

 바라는 점     :

4. 다시 한 번 듣고 지금 들은 내용을 몽골어로 통역해 보십시오.

<듣기Ⅰ-1 지문> 

1) 남: 어제 신문을 봤더니 요즘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 연예인이래요.

   여: 그러게요.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항상 화려한 모습만 보여

      주는 연예인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2) 여: 그게 그렇게 재미있어? 한번 시작하더니 몇 시간동안 계속 같은 게임만 

      하네. 좀 쉬었다가 해. 별로 좋지도 않은 컴퓨터 게임을 왜 그렇게 하니?

   남: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데. 너도 하면 아마 밥도 안 먹고 계속 할 걸. 

       그리고 이제는 컴퓨터게임도 대중문화의 한 부분이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만 생각하지 마.

3) 여: 바야르 씨는 매일 한국 드라마를 보네요? 한국어 공부 때문에 보는 것 

      같은데 내일부터 같이 시간을 정해서 매일 한국어 공부 할래요? 

   남: 네? 공부요? 한국 드라마는 제가 좋아하는 예쁜 배우가 나와서 보는 건

      데...전 한국어 공부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해 버렸어요. 만약에 토야 씨가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 아마 답답해서 화낼 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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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Ⅰ-3 지문> 

앵커 : 한류스타 B 씨가 1년 동안 전국을 여행한 경험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지

난 5년 간 한류스타로서 입지를 굳혀 온 B 씨는, 최근 한국의 숨은 명소를 

찾아 여행하더니 이를 바탕으로 책을 만들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사진과 

글로 소개했습니다. 이 책은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도 출판될 

것이라고 합니다. 김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영화배우 B 씨가 전국을 다니며 우리 전통 문화의 깊은 맛을 카메라에 담

았습니다. 김치, 차, 도자기, 술과 한옥 등 비교적 접근이 쉬운 주변의 소재

를 찾아 촬영하고 기록했습니다. B 씨는 직접 술을 만들고, 김치를 담그고, 

도자기도 구우면서 전통 문화의 참맛과 한국의 정을 책에 담았습니다.

배우 : 저를 위해 응원해 주시는 팬들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외 팬 분들이 한국까지 왔는데 항상 영화 촬영장에서 

구경만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때문에 한국까지 오신 건 정말 감사하지만, 한국의 

좋은 관광지도 둘러보시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하며 이 일을 계획했습니다.

기자 : 비록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책 속에는 배우 B 씨의 1년 동안의 체험이 

충분히 녹아들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B 씨

는 특히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만큼 이 책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데도 일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김재선입니다.

<듣기Ⅰ-2 지문> 

기자 : 최근 ‘스타 닮은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스타 닮은꼴 열풍에는 연예인 

가족이나 일반인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럼 스타 닮은꼴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인지 한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한문화 교수님의 말

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 : 과거와는 달리 현대 사회에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같은 수많은 대중매체

가 우리 생활의 깊은 곳까지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대중문화

의 빠른 전파를 가져오더니 나아가 일반인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

도 탄생시켰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스타는 일반인에게 되고 싶은 존재이면

서 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그러한 스타를 닮았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가능성과 성취감을 맛보게 합니다. 결국 스타 닮은꼴 

열풍은 스타가 되고 싶다는 개인의 환상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타

나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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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Ⅱ-2 지문> 

  한류 열풍과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더니 한국의 문화 상품인 드라마, 영화, 

대중음악 등이 한국의 이미지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70.7%, 일본은 86.0%, 베트남은 94%, 대만은 

81.6%가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결과는 한국의 대중문화 상품의 장르가 그 주체인 배우와 가수

의 이미지와 더불어 밀접한 관련을 갖고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 문화

가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넓혀 나가는 것에 의한 영향력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 가수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연기를 

하면 그 드라마나 영화는 물론, 가수가 부른 배경음악도 인기를 끄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류 열풍은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대중문화의 다양한 발전을 통해 그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고 문헌>

김성희(2006), 한국어 듣기교육의 이론과 실제, 제1차 동유럽 한국어 교육자 초청연수 자료집,

한국국제교류재단․국제한국어교육학회.

김유정(2004a), 한국어 듣기 교육, 국외 한국어 교사 초청 교육 교재, 국립국어원.

노대규(1996), “입말과 글말”, 국학자료사.

방성원(2008), “다문화 가정 대상의 한국어 교육”, 제18차 국제학술대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이영숙(2013),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이해 영역 교수법, 2013 한국어교원연수

자료집, 국립국어원.

이해영(2005), 한국어 듣기 교수법, 제9회 국외한국어교사 연수회 자료집.

Brown, D.(2001), Principles of Language and Teaching, Longman.

<참고 교재>

강현화·김선정·이미혜·최은규(2009),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1,2, 한국문화사.

김정숙·이영숙·방성원·이정희·김지영(2009), 한국어 중급1, 국립국어원 .

이영숙·김은경(2012), 몽골인을 위한 종합한국어5, 다락원.

한글학교 온라인 교사 교재(http://study.korean.net)

이영숙

한양대학교 국제어학원 교수

전화번호: 02) 2220-1672, 010-5154-1032

전자우편: yslang@hanyang.ac.kr



 2013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 

- 349 -

한국어 말하기 교수법25)

이 미 혜 (이화여자대학교)

1. 말하기의 개념과 특성

인간의 의사소통은 언어적(verbal) 요소와 비언어적(non-verbal) 요소를 통해 이루

어지며, 언어적 요소를 활용한 의사소통은 음성 언어(oral language)와 문자 언어

(written language)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말하기는 음성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

의 생각, 느낌, 정보 등을 표현하는 활동이며, 이 과정에서 인간은 음성 언어와 함께

비언어적인 요소(몸짓, 표정 등)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말하기는 ‘음성 언어’, ‘표현 활

동’, ‘비언어적인 요소’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음성 언어를 사용하여 말하는 행위는 필수적으로 조음 음성학적 과정을 거치는데,

그 이전에 화자는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일련의 사고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말하기 활동에는 조음 음성학적인 면, 사고 과정에 해당하는 심리 정

신적인 면이 모두 관여된다.

노명완(1992)은 말하기는 자신이 의도한 내용을 언어적, 비언어적 방법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활동으로 심리적, 정신적 과정의 측면에서 보면 ‘의미를 언어로 변형하는 과

정’이라고 하였다. 전은주(1999)는 말하기의 개념적 정의는 ‘의미를 언어로 변형하는

인지적 작용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정서적 정의는 ‘개인의 내재 동기를 충족할 수 있

게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활동적 정의는 ‘화

자가 의사소통 상황에서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청자에게 변화를 주기 위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하였다. 이러한 정의들은 말하기 특성 중에서

‘의미를 언어로 변형하는 인지적인 과정’과 ‘의사소통적 활동’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모국인 대상의 국어 말하기 교육과 달리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 말하

기 교육은 조음 기관을 거쳐 소리를 생성하는 음성학적 특성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즉, 말하기의 ‘조음과 인지’ 두 측면이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말하기는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 활동이므로 구어의 일반적인 특징을 반영하고 있

다. Brown, H. D.(1994)는 말하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며 긍정적으로 활용

하면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요인이기도 한 말하기의 특성을 다음의 8가지로 설명

하였다.

25) 강현화 · 이미혜(2011)의 제10장 ‘말하기교육론’을 일부 수정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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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 짓기

유창한 표현은 단어가 아니라 구 단위로 이루어진다. 학습자는 인지적으로 적절한

단위를 무리 짓거나, 호흡에 적절한 단위로 무리 지어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하

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단위로 끊어서 말하기, 즉 일정한 단위로 연결 지

어 발화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 중복성

문어와 달리 구어는 반복하는 말, 고쳐하는 말, 설명하는 말, 덧붙이는 말이 많아

서 중복성(redundancy)이 많으므로 화자는 반복과 부연 설명을 통해 의미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정도 내에서 부연 설명하기, 고쳐 말하기 등의 방법을

활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 축약형

구어는 축약형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음성적 축약, 형태적 축약, 통사적 축약,

화용적 축약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말하기 교육에서는 축약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

하도록 해야 자연스러운 발화를 유도할 수 있다.

• 수행 변인

대부분의 구어에서는 화자가 말하는 도중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말을 수정하

는 경우가 많다. 모국인 화자는 어릴 때부터 이러한 언어 수행 변인(performance

variable)을 처리하는 방법을 익혀왔지만 외국어 학습에서는 새롭게 학습해야 하는 요

소가 된다.

• 구어체

대화 속에는 관용적 표현이나 축약형, 공통의 문화적 지식 등이 포함되게 된다. 교

사는 이러한 학습자들에게 구어체의 어휘와 관용적 표현을 지도해야 한다.

• 발화 속도

구어는 다양한 발화 속도로 전달되는데, 유창하게 발화하려면 적절한 속도를 지녀

야 한다. 말하기 교육에서는 유창성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과 함께 적절한 속도를

기르도록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 억양과 강세

구어는 음성을 통해 전달되며, 어조, 억양, 강세 등의 요소가 의미를 전달하는데 중

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거나 적절한 억양으로 의미를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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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말하기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다.

• 상호작용

대화는 상호작용 규칙(협상하기, 명료화하기, 신호에 주의하기, 순서 지키기, 화제

지정 등)의 지배를 받는다. 말하기는 양방향 활동이므로 의미 협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익힐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구어의 특성들을 반영한다면 한국어 말하기 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그림 1] 구어 특성을 반영한 말하기 교육 내용

2. 말하기 교육의 목표 및 내용

2.1 말하기 교육의 중요성

인간은 하루도 말하지 않고 생활하는 날이 없을 정도로 말하기는 인간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수단이며 도구이다. 한국어교육에서 말하기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말하기

활동이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중요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Rivers(1981)에 의하면

일상적인 언어 활동에서 말하기는 30%, 듣기는 45%, 읽기와 쓰기는 각각 16%, 9%를

차지한다고 하였는데, 그만큼 인간의 일상생활은 말하고 듣는 활동에 치중해 있다. 한

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 생활권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목적, 한국어

를 사용하여 한국인과 생각을 주고받으려는 목적, 학문적인 목적 등 다양한 필요에

의해 한국어를 학습하는데, 각각의 학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말하기는 필수적인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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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를 사용하여 대학생활과 관련된 여러 문제(도서관 이용하기, 시험에 대한 

정보 얻기, 수강 신청 방법 알아내기, 동아리에 가입하기 등)를 해결할 수 있으며, 

대학 강의를 듣고 질문하기, 발표하기, 토론하기, 세미나에 참여하기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친구, 직원, 교수 

등)과의 대화에 참여하여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다.

 직장 내, 직장 밖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여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어 기능이다.

사회생활에서 말하기 활동이 갖는 중요성 때문인지, 의사소통 능력을 중시하는 세

계화 시대의 외국어 학습 경향 때문인지, 한국어 학습자들도 스스로 자신의 언어 능

력을 말하기 능력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말하기 능력이 향상되면 한국어 실력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동료보다 말하기 능력이 떨어질 경우 자신의 한국어 능력이 못

하다고 여기며 소극적인 성향을 드러내곤 한다. 이러한 점은 말하기 능력이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학습 동기와 직결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와 같

이 말하기 활동이 실생활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언어 학습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언어의 4기능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2.2 말하기 교육 목표

한국어 말하기 교육은 한국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며, 타인

과 원활하게 의사소통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사소통은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이루

어지는 상호적인 활동이며, 대화 참여자 간에 일어나는 양방향 활동이다. 화자는 일방

적으로 의미를 표현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발화를 해석하고 필요한 경

우에 논의, 협상까지 거친다. 따라서 말하기를 통한 의사소통은 대화 참여자와의 상호

작용 속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청자의 생각

이나 느낌을 이해하여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

리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청자에게 요구하여 알아내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말하기 활동을 통해 청자와의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유

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말하기 교육 목표는 교육과정별, 숙달도별, 수업 시간별로 설정할 수 있는데, 교육

과정에 따른 말하기 교육의 총괄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

• 직업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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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목표

1급

•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이용해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말하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매우 친숙한 주제에 대해 간단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거나 짧은 이야

기를 할 수 있다.

2급

• 일상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간단한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친숙한 주제에 관해 질문하고 대답하거나 짧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 우체국, 은행 등 기본적인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자주 사용되는 조사와 연결어미를 사용해 이야기할 수 있으나 문법과 발

음이 부정확할 수 있다.

업무를 한국어로 수행할 수 있다. 즉, 한국어를 구사하여 직장생활에서 만나는 다

양한 사람들(동료, 상사, 부하직원, 외부 기관의 직원 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논의하기, 협력하기, 요청하기, 주장하기 등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여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속한 직장(직업, 직종)에서 요구되는 업

무(전화 받기, 회의하기, 홍보하기, 안내하기, 협상하기 등)를 한국어로 수행할 수 

있다.

 한국어를 사용하여 일상생활(물건사기, 주문하기, 예약하기 등)을 영위할 수 있으

며, 다양한 사회 환경에 대처하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 가족 간

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녀 양육이나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한국어로 능숙하

게 수행․해결할 수 있다.  

•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말하기 교육의 세부 목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숙달도에 따른 교육 목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일한 교육과정에서도 숙달도에 따라 말하기 교육 목표는 심화되고 확

장되는데,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에서의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6) 초급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친숙한 주제에 대해 대화할 수 있다. 중급은 사

회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격식과 비격식을 구분하는 등 발화 상황에 맞게 말

하는 능력을 기른다. 그리고 고급은 다양한 추상적 주제 및 전문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상황에 맞게 언어를

선택하여 발화할 수 있다.

<표 1> 숙달도별 말하기 교육 목표

26) 김정숙 외(2006, 135-140)에서 제시한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별 총괄 기준과 영역별 평가 기준 중

에서 말하기 영역에 해당하는 것을 정리한 것이다. 



 2013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

- 354 -

3급

•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나 기능을 정확하고 유창하게 말하거나 수행할 

수 있다.

• 사회적인 맥락에서 요구되는 언어 기능을 부분적이나마 수행할 수 있다.

•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에 대해 간단한 질문을 하고 대답하거나 짧은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다.

• 격식적 맥락과 비격식적 맥락을 구분해 말할 수 있다.

• 개별 음소의 발음에 오류가 나타날 수 있으며, 억양이 부자연스러운 경

우가 많다.

4급

•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에 대해 유창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

•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일반적 업무 맥락과 학업 맥락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말하기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다.

• 발화 상황과 대화 상대자에 따라 구분되는 발화의 격식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5급

•  격식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언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나 자신의 전문 분야의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다.

• 업무 맥락이나 학업 맥락에서 요구되는 말하기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주장할 수 있다.

• 억양 등의 발음에서 모국어의 영향이 나타나나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지

는 않는다. 

6급

• 격식적인 맥락에서 요구되는 언어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다.

•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나 자신의 전문 분야의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 정확하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

• 업무 맥락이나 학업 맥락에서 요구되는 말하기 기능을 대체로 수행할 수 

있다.

• 공식적 맥락과 비공식적 맥락에 따른 언어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해 사용

하며, 가장 적절한 언어 형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2.3 말하기 교육 내용

한국어 말하기 교육은 다양한 구어 유형 중에서 무엇을 대상으로 삼아야 할까? 모

국어 화자가 다양한 유형의 구어를 발화하면서 생활하는 것처럼, ‘외국어로서의 한국

어교육’이나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도 다양한 구어 유형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주된 것은 Brown, H. D.(2000)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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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어의 형태(Nunan, 1991: 20-21)

구어는 크게 ‘독백’과 ‘대화’로 구분되며, 독백은 ‘계획적인 독백’과 ‘비계획적인 독백’

으로 나뉜다. 계획적인 독백은 연설, 강의, 뉴스 보도 등과 같이 화자가 일정 시간 혼

자 말하는 독백 형태이고, 비계획적인 독백은 즉석 강의나 대화 도중 혼자 말하는 긴

이야기 등을 가리킨다. 대화는 두 명 이상의 화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으로,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교적 대화’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정보교류적

대화’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대화는 낯선 관계의 화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으

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 말하기 교육에서는 독백보다 대화, 즉

‘사교적 대화’와 ‘정보교류적 대화’가 빈번히 활용된다. 물론 한국어 학습자 중에도 종

교적인 설교, 발표, 연설 등 특정한 구어 능력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좀 더 일

반적인 말하기 활동에서는 다양한 사람들 간의 격식적, 비격식적인 대화를 활용하고

있다.

구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말하기 교육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할까? 이

문제는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해답을 찾을 수

있다. Hymes(1972)는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언어 능

력과 언어 사용을 연계한 ‘언어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합

한 개념이었다. 의사소통 능력은 Canale & Swain(1980)에 와서 좀 더 구체화되었다.

의사소통 능력은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기저 체계’이며, 문법적 능력

(grammatical competence), 사회언어학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담화적 능력

(discourse competence),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을 갖춤으로써 기를 수 있

다고 보았다. 말하기 교육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4가지 하위 능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교육 내용을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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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한 말하기 교육 내용

문법적 능력은 발음, 어휘, 문장이 모국인 화자의 언어 사용을 따라 적법하게 구성

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적절한 어휘와 표현을 사용하고 문법적인 문장을 구성하며,

발화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고 유창하게 발음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말하기 교

육에서 문법적 능력을 갖추려면 음운, 어휘, 통사적인 지식과 사용 연습이 교육 내용

에 포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문법적 능력을 갖추기 위한 말하기 교육은 개별 음

소의 발음 차이를 인식하여 발음하는 것,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유창하게 말하는 것,

의도에 맞게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 문법 규칙에 맞게 문장을 구성할 뿐만 아니

라 특정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문법적 형태를 활용하는 것 등을 포함된다.

전통적인 교수법에서는 문법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기도 했으

나, 문법적 능력만으로는 상황에 맞게 발화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사회언어학

적 능력을 강조하게 되었다. 사회언어학적 능력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상황에 맞게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이다. 사회언어학적 능력을 갖추려면 우

선 언어 사용 환경(상황)에 대해 이해해야 하며, 언어 사용 지식도 갖추어야 한다. 구

체적으로 말하면, 타인에게 요청하거나 부탁하려면 먼저 한국인이 윗사람에게, 동료에

게, 시부모에게 어떻게 요청하거나 부탁하는지 한국사회의 관습(문화)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요청하거나 부탁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표현들 중에서 적합한 것을 선택

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어 말하기 교육에서 사회언어학적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음 내용들

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어 사용과 관련된 관습, 문화를 알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한 예로

대화문을 제시할 때 한국의 식사 장면을 담고 식사 예절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식사 상황에서 높임말 사용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특정 표현을 왜 사용하는지 알 수 있도록 ‘기능(function)'을 반드시 포함하여

교육 자료, 연습 활동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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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격식 표현과 비격식 표현, 친근한 표현과 공손한 표현, 직접적인 표현과 간접

적인 표현 등을 익혀서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요청하기’라

는 기능을 수행할 때도 직장 상사를 대상으로 하는지, 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지, 학

교 친구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어 주세요, -어 줄 수 있어요?, -어 주면 좋겠는

데요’ 등 표현을 달리 사용하므로 요청의 다양한 표현 간의 차이를 알려 주어야 하며,

알맞게 사용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특히 말할 때는 자신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표현하

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화의 표면적인 의미와 함축적인 의미의 차이를 인식하고 능숙

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담화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담화적 능력은 문장

을 유의미적으로 연결하여 응집성, 의미적인 긴밀성을 지닌 담화를 구성하는 능력이

다. 말하기는 한 마디의 외침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문장의 연속으로 이

루지지고, 화자와 청자는 서로를 의식하며 대화를 주고받는다. 그리고 다수의 화자가

대화하는 상황이라면 적절하게 대화 순서를 교대해 가면서 의사를 표현하게 된다. 따

라서 담화적 능력을 갖추려면 주제(화제)에 맞게 일관된 내용으로 담화를 지속하기,

자신의 생각(논지)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예시, 이유, 가정 등의 방법을 활용하

여 논지를 뒷받침하기, 대화 원리27)를 이해하여 적절하게 화제를 유지하거나 바꾸기,

대화에 끼어들거나 순서 교대하기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략적 능력은 의사소통의 장애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언어적, 비언어

적 전략을 사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말하기를 통해 효율적으로 의사소통 하기 위해서

는 비언어적 요소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얼굴 표정, 몸짓, 발

화 속도, 강세 조절, 언어가 막혔을 때 몸짓으로 의사 전달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주저함 표현하기, 번복하여 말하기, 시간 끌기,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말하기, 표현

을 모를 때 우회적으로 말하기 등의 언어적 전략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요소인 네 가지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말하기 교육 내용을 구성한다면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교육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교육은 ‘언어학적인 구조에 대한 지

식’뿐만 아니라 ‘언어 기능에 대한 지식’, 언어사용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적 기술’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단위 또한 발음, 어휘, 문장, 담화에 걸쳐 이

루어짐을 알 수 있다.

27) 구현정(2001: 315-316)은 대화는 사회적인 약속이므로 대화 속에 있는 규칙을 포함하여 교육해야 

한다고 하였다. 중복, 대응쌍, 대화의 조직과 관련되는 대화의 구조, 화자와 청자가 번갈아 말의 순서

를 차지하는 순서교대, 주고받는 말이 쌍을 이루는 대응쌍도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 중심부를 이끄는 방법, 대화를 종결하는 방법도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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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하기 교육 원리

1) 정확성과 유창성28)의 균형 있는 추구

의사소통 활동은 의미 전달이 최종 목표이므로 유창성에 중점을 두게 된다. 그러나

많은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유창한 발화가 반드시 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둔 유

창한 발화 구사에 주력하되, 올바른 의사 전달을 위해서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지도해

야 한다. 정확성을 무시하고 유창한 발화에만 중점을 둘 경우, 잘못된 표현이 굳어지

는 화석화(fossilization)가 일어나는데, 한번 굳어진 잘못된 표현을 교정하려면 몇 배

의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말하도록 지도하되, 정확성을 위해

적정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정확성과 유창성의 균형 잡힌 발화를 위해서는 문장 단위 연습에서 점차 큰 담화

단위로 확장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물건사기, 주문하기, 약속하기’ 등의 담화 단위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특정 표현에 주의집중 하도록 하여 정확성을 기를 수 있다.29)

2) 듣기와 말하기의 연계

진정한 의사소통은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상호적인 교류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러므로 듣기와 말하기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듣기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하

고 말하기와 듣기가 연계된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습 활동도 상대방 말

을 듣지 않고 응답하는 기계적인 것을 피하고, 상대방 말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활동

으로 구성한다. 예를 들어 ‘-(으)시겠어요’를 사용하여 권유하는 연습을 할 경우, ‘커피

좀 드시겠어요?’, ‘컴퓨터 사용하시겠어요?’ 등 일방적인 권유 연습만을 하는 것보다

‘커피 좀 드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럼 과일 좀 드시겠어요?’와 같이 짝 활

동으로 연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3) 학습자 동기 부여 및 적극적인 참여

말하기는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활동이므로 학습자의 동기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뢰하지 못하는 교

사와의 수업, 문화적으로 반감을 갖는 외국어를 학습하는 것이 종종 실패로 끝난다는

사례들은 외국어 학습에서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이 학습 결과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28) 유창성이란 한국어를 사용하여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능력이나 정도를 말하며, 정확성이란 

명확하고, 또렷하게 발음하며 문법적이나 음운적으로 맞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말한다. 정확성

은 어법(usage)이 기준이 되지만 유창성은 언어사용(use)에 초점을 둔다. 그러므로 정확성에 초점을 

둘 때는 문법 규칙이 강조되고 반복과 암기를 사용하게 되며 문장 위주의 문형연습에 치중하는 경향

이 많다. 그리고 유창성을 강조할 때는 실질적인 의사의 전달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9) 문법과 말하기를 통합한 방식 중에서 전자는 PPP 모형, 후자는 TTT 모형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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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준다30). 따라서 말하기 수업에서 교사는 단순히 언어적 정보를 주는 것만이 아니

라,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두려움 없이 수용하도록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4) 상호작용의 촉진

외국어 교육에서 상호작용31)을 통한 의미 협상은 학습자의 이해를 높이며, 언어 습

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Long, 1980; Swain, 1985).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논의들

은 전통적인 방식의 교사 중심 수업보다 학습자 중심의 과제 수행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됨을 주장하고 있다.

교실 내에서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U형, O형

등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는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여러

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등으로 질문하여 학습자

의 생각, 반응을 유도해야 한다.

[그림 4] 상호작용을 위한 말하기 수업 책상 배치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습자 간에 과제 수행을 통해 의미협상이 이루어

지도록 연습 활동을 설계하는 것이다. 교실 내의 연습 활동은 교사의 통제로 이루어

지는 활동인지, 학습자의 통제로 이루어지는 활동인지, 정확성을 목표로 하는지, 유창

성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그림 5]와 같이 다양하다. A와 B는 정확성을 위한 연습

활동인데, A는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따라 읽기 등의 문형 연습이 대표적이다. B

30) Krashen(1988)의 정의적 여과장치(affective filter) 가설’은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

한다. 정의적 여과장치는 일종의 심리적 방어벽(a mental block)인데, 학습자가 학습 동기가 없고 자신

감이 부족하며 불안할 때는 이 방어벽이 언어 습득을 방해하여 이해 가능한 입력(comprehensible 

input)이 주어 져도 습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31)  Brown, H. D.(2000)에 의하면 상호작용은 둘 이상의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의 교환

이다. 상호작용은 메시지를 주고받고,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해석하여 의미 협상을 하고, 특정한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은 소그룹 활동이나 짝 활동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다. 말하기 활동은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교실 내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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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확성을 위한 활동이지만 짝 활동이나 소그룹 활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르

다. 예시 대화를 보면서 짝 활동으로 문답 연습을 하는 것이 해당된다. C와 D는 유창

성을 위한 활동들이다. C는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토론, 시뮬레이션 등이 해당되

며, D는 짝 활동이나 소그룹 활동으로 역할극, 과제 수행, 프로젝트 작업을 하는 것이

다.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중심의 B, D 활동을 유

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확성에 초점을 둔 B활동에서 나아가 궁극적으로 D와 같은

과제 수행을 유도한다면 교실 내에서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유도하는 말하기 수업이

될 것이다.

교사 중심 활동

정확성 활동

A

문형 중심의 

통제된 연습

C

교사 중심 

토론 수업
유창성 활동

B

학습자 간

문답 연습

D

역할극,

과제 활동

학습자 간의 활동

(짝 활동, 소그룹 활동)

[그림 5] 교실 내 말하기 활동과 상호작용

5) 실제적인 과제 수행

문법적인 문장 생성을 넘어 특정한 상황에서의 담화 구성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실 내에서 다양한 과제 수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격을 묻고 답하는

연습을 통해 문장 구성(“사과가 한 개 주세요.”), 짧은 대화 구성(“사과가 얼마예요?”

“한 개에 500원이에요.”) 능력을 기를 수 있는데, 이러한 연습 후에 ‘시장에서 과일 사

기’ 과제를 수행한다면 담화 구성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실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능

력을 기를 수 있다. 실제적인 과제 수행은 [그림 5]에서 D 활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다. 초급에서 활용 가능한 과

제를 예로 들면 ‘가족 소개하기, 시장에서 물건 사기, 친구와 주말 약속하기, 길 찾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등이 있다.

6) 문장, 담화 단위의 발음 연습

유창한 말하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발음, 억양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확

한 발음은 조음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개별 음 연습, 어려운 단어 발음 연습 등

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담화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발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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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야 한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발음 연습은 개별 음 발음하는 능력을 길러주

지만 담화 속에서는 다시 오류가 나타나기도 하므로 담화 단위의 발음, 억양 연습까

지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4. 말하기 수업 활동

4.1 말하기 활동 유형32)

말하기 수업 활동 유형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여기에서는 몇몇 학자들의

유형 분류 방법을 제시하고 다음에 이어지는 4.2절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많이 활용

하는 유형을 소개한다.

1) Rivers & Temperly(1978) “의사소통 학습 과정”

의사소통 학습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기능 습득과 기능 사용의 두 과정으로 구

분하였다. 기능 습득과정은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언어의 단위, 범주,

기능 등을 지각하고 이와 관련한 규칙을 내재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시키는 과

정이다. 반면, 기능 사용과정은 내재화된 규칙을 바탕으로 실제 의사소통 사용 환경에

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이다.

[그림6] Rivers & Temperly(1978) “의사소통 학습 과정”

32) 김선정·김용경·박석준·이동은·이미혜(2010)의 제3장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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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ulson & Bruder(1976)

Paulson & Bruder(1976)는 말하기 활동을 1, 2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1단계에서는

기계적인 연습, 유의미적인 연습, 의사소통적 연습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의사소통 활동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단계적으로 발전한다고 하였다.

 1단계: 기계적인 연습(mechanical drill) -> 유의미적인 연습(meaningful drill) ->

       의사소통적인 연습(communicative drill)

 2단계: 의사소통적 활동(문제해결활동, 역할극)

3) Littlewood(1981) “의사소통 학습 과정”

Littlewood(1981)은 의사소통 학습 과정을 의사소통 행위 전 활동과 실제 의사소통

활동으로 나누었다.

의사소통전 활동

(Pre-communicative 

activities)

①구조적 활동(Structural Activities)

②인위적 의사소통 활동 

    (Quasi-Communicative activities)

실제 의사소통 활동

(Communicative activities)

③기능적 의사소통 활동

    (Functional activities)

④사회적 상호작용 활동

    (Social interaction activities)

[그림 7] Littlewood의 의사소통 학습과정

의사소통 전 활동(pre-communicative activities)에서 의사소통 활동(communicative

activities)로 수업을 진행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의사소통 전 활동에서는 의사소통

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구문, 기능, 구체적 의미, 사회적인 문맥에 있어서 수용할 만

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의사소통 활동은 언어를 의사소통에 사용하면서 자

연스럽게 익히기 위한 과제 중심의 수업이다. 여기서는 학습자 중심으로 목적을 성취

하기 위해 상호작용을 한다.

의사소통 전 활동/예비의사소통활동은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지식의 특정 요소

나 기술을 분리하고 따로 연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의사소통의

부분을 연습하는 것이다.

① 구조적 활동(Structural Activities)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특정한 지식을 분리하여 연습하는 것

-문법과 언어 형식이 결합되는 방식에 초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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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연습, 전환 연습 등

② 인위적 의사소통 활동(Quasi-Communicative activities)

-한두 개의 전형적인 대화 주고받기

-드릴(drill)에 가까운 것도 있지만 대화에 가까운 것도 있음

-모범 대화가 주어지고 유사하게 문답연습, 그림이나 도 표 등을 보며 문답연

습 등

-질문하기, 요청하기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정보나 사실을 전달하

기 등을 수행하는 능력이 목적

③ 기능적 의사소통활동(Functional activities)

-효율적으로 의미를 찾아내기 위하여 언어를 사용하는 연습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인가 결정하기 위해 등 말하게

됨

-정보차 활동, 문제해결활동 등

-기능을 수행했는가에 따라 평가

④ 사회적 상호작용 활동(Social interaction activities)

-기능적 의사소통 활동과 동일한 과제로 구성될 수 있으나 ‘사회적 맥락’이 반

드시 포함됨

-모의극, 역할극 등

4) Brown(1994)의 말하기 활동 유형

① 모방형: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어의 형태적 요소에 집중하기

위해 사용함. 기계적인 반복 훈련으로서 음성학적으로 또는 문법적으로 어려운

표현을 듣고 말해보는 활동임.

② 집중형: 모방형에서 한 단계 진전된 활동으로 음운적 문법적 측면을 연습하는

활동. 특정 형태를 개인, 짝활동, 소그룹 활동으로 반복하여 연습함

③ 반응형: 질문이나 의견에 대해 짧게 응답하기. 자신의 경험이나 의견에 대해 짧

은 대화 형태로 발화하는 것이 해당됨.

④ 정보전달을 위한 대화형: 특정 정보를 전달하거나 교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되는 정보교류적 활동임. 의미협상적인 특성이 있음. 소그룹 활동으로 토론하기

등에서 활용됨

⑤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한 대화형: 사람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화. 대화자

간의 관계나 일상적 유형, 빈정거림과 같은 요소들이 복잡하게 포함됨. 드라마

자료 등을 활용하여 익힐 수 있음.

⑥ 독백형: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이 요약하여 말하기나 짧은 발표(speech) 형태로

혼자 길게 말하는 것. 격식을 갖춘 표현이 많이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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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 연습

   교사는 목표 문법이 포함된 예문을 제시하고, 학습자는 이를 반복하여 따라 말

하는 유형이다. 복잡한 문장은 구 단위로 끊어서 따라 말하도록 한다.  

 

  [예] 목표 문법: -에게/한테

   A: 수진 씨가 강아지에게 물을 줍니다.

   B: 수진 씨가 강아지에게 물을 줍니다.

   A: 수진 씨가 

   B: 수진 씨가

   A: 수진 씨가 강아지에게 

   B: 수진 씨가 강아지에게

     ……

  

  ○ 대치 연습

   목표 문법이 포함된 예문을 학습한 후에, 교사가 제시하는 내용에 따라 문장의 

일부를 대치하는 연습이다. 인물, 장소, 사물, 행동 등을 하나 또는 그 이상 대치

하여 문장을 생성하도록 한다.

  [예] 목표 문법: -(으)로

     A: 학교에 버스로 옵니다. (집, 택시)

     B: 집에 택시로 옵니다.

  ○ 전환 연습

   문장의 시제, 서법 등을 교사가 제시하는 내용에 따라 전환하여 구성하는 연습

이다.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만들기, 현재 시제를 과거 시제로 만들기, 긍정문을 부

정문으로 만들기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예] 목표 문법: -습니까?

4.2 말하기 활동의 예시

1) 문형 중심의 통제된 연습

고전적인 문법 중심의 말하기 수업에서 많이 활용되던 연습 유형이다. 교사가 시범

을 보이면서 문법(문형)을 설명한 후에 학습자 연습이 이루어지는데, 반복 연습, 대치

연습, 전환 연습, 문답 연습, 문장 완성 연습 등 다양하다.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려면 정확한 언어 사용 연습이 필요하므로 반복적인 문형 중

심의 통제된 연습 활동도 필요하다. 그러나 문형 연습이라도 유의미적인 상황을 함께

제시한다면 의미에 초점을 두면서 형태를 함께 익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위

해서는 통제된 연습 후에 자신의 정보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답하는 연습을 곁들이고,

문장 단위 연습보다 짝 활동을 통한 대화 연습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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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활동 제임스 사라

1 운동하다  ○

2 영화를 보다 ×

3 술을 마시다 ×

4 도서관에 가다 ×

5 요리하다 ×

여러분 친구들은 주말에 보통 무엇을 할까요? <보기>와 같이 주말 활동을 묻고 답해 
보세요.

    A: 토요일에 학교에 갑니다.

    B: 토요일에 학교에 갑니까? 

  ○ 문답 연습

   주로 교사가 묻고 학습자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오늘 배운 문법을 연습하거나, 

지난 시간에 배운 문법을 간단하게 복습하여 확인할 때 사용한다.   

  [예] 목표 문법: -거든요

     A: 어제 왜 학교에 안 왔어요?

     B: 머리가 아팠거든요.

  

     A: 주말에는 왜 만날 수 없어요?

     B: 약속이 있거든요. 

  ○ 문장 완성 연습

   목표 문법이 포함된 예문을 학습한 후에, 문장의 일부만을 제시하여 문장을 완

성하게 하거나,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두 문장을 연결하여 완성하는 연습이다.

 

  [예] 목표 문법: 에 있다

      우체국, 극장 옆 → 우체국이 극장 옆에 있습니다.

  기숙사, 회사 뒤 → 기숙사가 회사 뒤에 있습니다.

2) 인터뷰 활동

목표 문법이나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인터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 활동이

다. 학습자는 대화를 통해 정보를 묻고 답하지만 그 내면에는 특정 표현을 반복적으

로 사용하도록 고안되어 있으므로 유의미한 맥락에서 언어 연습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인터뷰 활동은 말하기와 듣기가 연계된 활동이므로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

진하는 의사소통 중심 말하기 교육에 부합된다.

‘안’ 부정문을 만드는 연습을 할 경우, 긍정문을 모두 부정문으로 전환하는 일괄적

인 연습보다 다음 예처럼 주말 활동을 묻는 질문에 대해 긍정 또는 부정으로 답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유의미한 맥락에서 ‘안’ 부정을 연습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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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마이클: 주말에 보통 뭐 해요? 운동해요?
제임스: 네, 주말에 보통 운동해요.
마이클: 그래요? 그럼 주말에 영화를 봐요?
제임스: 아니요, 영화를 안 봐요. 

3) 정보 차 활동

정보 차 활동(information gap activity)은 대화 참여자 간에 알고 있는 정보에 차이

가 있어, A만 알고 있는 내용을 B에게 전달하거나 서로가 가진 정보를 교환하는 활

동이다. 정보 결함 활동은 상대방만이 알고 있는 것을 대화를 통해 알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실생활의 의사소통 유형과 유사하므로 학습자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이 활동을 위해 교사는 정보 차가 있는 연습지를 2개 이상 준비해야 하며, 학습자 간

에 대화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연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타인에게 정보를 물어

서 주변 지도 완성하기, 공연 관련 정보를 서로 물어 정보 완성하기 등이 해당된다.

4) 역할극

역할극은 실생활에서 접하게 될 다양한 상황을 미리 경험하면서 그 상황에서 맡게

될 역할을 담당하여 적절한 발화를 연습해 보는 활동이다. 예를 들어, 회사 상사, 가

게 주인, 식당 손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생활에서 만날 가능성 있는 사람

들과의 대화를 연습한다.

[예] 과일 가게에서 과일 사기

• 손님: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 가격을 묻고 과일을 사세요.

• 과일 가게 주인: 손님에게 과일값을 알려 주고 과일을 파세요.

5) 문제 해결 활동

문제 해결 활동(problem solving)은 주로 그룹 활동으로 진행된다. 가상의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고, 문제를 풀기 위한 정보가 주어진다. 그룹 구성원들은 논리적인 사고

력을 동원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간다. 특정한 문법이나 표현을 반복 사용하는

연습 활동으로 유도할 수도 있으며,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과제 형태로 확장할 수도

있다. ‘특별한 여행에서 필요한 물건 목록 작성하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찾

기’ 등이 그 예이다.

5. 말하기 수업 구성

말하기 수업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성인 학습자를 위

한 말하기 교육에서는 문법과 말하기 활동을 통합한 PPP(presentation - prac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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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주제로 학습자를 이끌어 학습 동기 

유발시키고 학습을 준비시킴 

‣목표 문법을 제시하고 설명, 삽화, 대화

문, 번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시킴 

‣다양한 연습을 통해 목표 문법을 내재화

하는 단계. 지식을 사용 능력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

‣문법을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하는 연

습(과제 수행)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기름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과제물을 부과하

는 단계

production)모형이 보편적으로 활용된다. 정확히 말하면 PPP의 세 단계에 ‘도입’과 ‘마

무리’를 포함하여 총 5단계(도입-제시-연습-활용(사용)-마무리)로 구성한 수업이다.

이 방식은 학습자가 알고 있는 어휘, 문법이 제한적이므로 먼저 문법을 익힌 후에 점

차 큰 단위로 말하는 연습을 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성인 학습자들은 인지 능

력을 활용하여 문법을 이해하려는 요구가 강하므로, 먼저 목표 문법(표현)을 익히고

점차 사용 능력을 길러주는 ‘지식에서 사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도입 단계’는 단원의 주제로 학습자를 이끌어 학습 동기를 유발하며 학습 목표를

알려주는 단계이다. ‘제시 단계’는 특정 문법(표현)을 제시하고 이해시키는 단계이다.

표현을 대화문, 교사의 설명, 삽화, 번역 등과 함께 제시하고 의미, 형태를 이해시킨

다. ‘연습 단계’는 학습한 문법(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재화시키는 단계이다. 단

순 조작 연습에서부터 유의미적인 의사소통 활동까지 다양한 연습 활동을 활용할 수

있다. ‘활용(사용) 단계’는 학습한 문법을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하면서 말하기 과제

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면 학습자는 ‘지식’을 ‘사용’으로

전환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게 된다. ‘마무리 단계’는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과제

물을 부과하며, 다음 학습을 안내하는 단계이다.

초급 말하기 수업에서 이 모형으로 수업을 구성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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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구성]33)

▪주제: 물건사기(쇼핑)

▪문법: 단위명사(개, 명, 마리 등), 가격

▪말하기 과제: 과일 가게에서 물건 사기

[그림 8] 말하기 수업 구성의 예

• 도입 단계

① 주제로 도입하기

옷이나 구두 등의 물건을 어디에서 사는지 물으면서 ‘쇼핑’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이끈다.

② 학습할 어휘, 문법 노출하기

좋아하는 쇼핑 장소, 최근에 산 물건, 쇼핑할 때 한국 사람에게 자주 듣는 말 등

에 대해 학습자와 문답하면서 오늘 학습할 문법, 어휘를 교사 발화 속에 녹여

간간이 노출한다.

③ 수업 목표 제시하기

오늘은 ‘물건의 수량 말하기’, ‘가격 말하기’를 배우고 ‘물건사기’를 한다고 학습

목표를 알려준다.

• 제시 단계

① 문법(표현)의 의미와 쓰임을 이해시키기

단위 명사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문, 삽화, 설명 등을 통해 이해시킨다.

② 문법(표현)의 형태 정보를 제시하기

‘하나 + 개 ->한 개, 둘 +개 ->두 개’ 등의 수관형사 형태 변화를 알려준다.

33) 이화 한국어 1-2 제8과를 활용하여 수업 구성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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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법(표현)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기

간단한 질문을 통해 문법이 이해되었는지 확인한다.

• 연습 단계

① 다양한 연습 실시하기

 <연습> 그림을 보고 무엇을 샀는지 묻고 답해 보세요.

 

② 연습 내용을 발표시키고, 오류 교정하기

• 활용 단계

① 말하기 과제 수행하기

․ 실제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역할극 형태로 수행하도록 하여 실제적인 활용 연습

을 시킨다.

<말하기 역할극> 

여러분은 과일 가게에 과일을 사러 갔습니다. 주인에게 과일 가격을 묻고 

과일을 사 보세요.

말하기 역할극을 할 때는 모범 대화를 먼저 읽고 중요한 내용을 암기하며 부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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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치 연습을 하여 대화를 확장하는 방법이 있다.

<모범 대화>

주인: 어서 오세요.

손님: 아주머니, 사과 있어요?

주인: 네, 여기 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손님: 이 사과는 얼마예요?

주인: 한 개에 700원이에요.

손님: 저건 얼마예요?

주인: 저건 한 개에 1,000원이에요.  

손님: 배는 얼마예요?

주인: 2,500원이에요.

손님: 너무 비싸요. 좀 깎아 주세요.

주인: 그럼 2,000원만 주세요.

손님: 1,000원짜리 사과 세 개하고 배 두 개 주세요. 

② 활동 내용을 발표시키고 오류 교정하기

말풍선을 따라 연습한 것을 발표시켜 적절하게 활동을 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지도한다.

• 마무리 단계

① 수업 내용 정리하기

오늘의 수업 내용을 정리해 주며, 적절하게 격려하고 주의를 준다. 그리고 수업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는지 학습자 스스로 평가해 보게 한다.

② 과제물 부여하기

수업 중 학습한 내용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과제물(슈퍼마켓에서 물건 사는 대

화 써오기, 모범 대화 반복해서 읽기 등)을 부과한다.

6. 말하기 오류 교정

교실 내의 말하기 활동은 크게 ‘교사의 자극 - 학습자의 반응(말하기) - 교사의 피

드백’ 구조로 이루어진다. 교사의 피드백은 학습자 활동에 대한 긍정적 반응인 칭찬,

부정적 반응인 오류 교정이 있다. 교사의 칭찬은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학습 동기를 강화하므로 교사는 적절하게 칭찬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데 최근에는 학습자 중간언어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교정해주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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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의 말하기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여 어떻게 오류를 교정하

고 지도할 것인지에 주의를 기울인다.

말하기 활동에서 생기는 수많은 오류를 모두 다룰 수는 없으므로 교사는 어떤 오류

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교사는 다음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최

종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첫째, 오류가 언어적인 오류(문법적 오류, 어휘적 오류, 담화적 오류)인지, 기능 수

행 오류인지, 사회문화적인 오류인지 등은 오류 교정의 중요한 결정 요소이다. 문법적

오류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모두 교정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오류를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며, 한 번의 교정을 통해 더 넓

게 활용 가능한 규칙을 우선적으로 다룬다.

둘째, 학습자 숙달도나 성격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학습자가 오류 교정을 희망

하는지, 직접적인 방식을 원하는지, 동료들 앞에서의 지적을 기꺼이 수용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오류가 수업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이미 학습한 부분에 대한

오류라면 교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 학습할 내용에 관한 것이면 제외할 수 있다. 또한

정확성 활동에서의 오류인지, 유창성 활동에서의 오류인지도 고려해야 하는데, 정확성

을 목표로 한 활동에서의 오류는 더 세밀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면을 고려하여 오류 교정 대상과 방법을 결정해

야 하는데, 의사소통 중심 교육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오류 교정하

는 것을 권장한다.

• 학습자가 의사소통 활동을 하는 중간에 의사전달의 맥을 끊고 오류를 교정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하다.

• 의사전달에 장애가 되는 오류, 반복되는 오류, 교육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오류를 중요하게 다룬다. 

• 학습자가 오류를 범했을 때 교사는 오류를 직접 지적하는 것보다 간접적인 방식

으로 오류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 

 (예) “그렇게 말할까요?”라고 되묻거나 얼굴 표정 등으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

다는 것을 알림

• 학습자 오류를 즉각적으로 교정하는 것보다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교정하도

록 유도하면서 기다려준다.

• 오류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부분이므로 개인의 오류를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교정하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교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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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언어학

송 향 근 (세종학당재단 / 부산외국어대학교)

1. 대조언어학

외국어의 학습 또는 교육에 있어 학습자의 모어와 학습 목표어 간의 관계에 주목하

고 학습자의 모어가 외국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을 하였다. 교

사는 학습자의 모어와 학습 목표어 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이해하고 교수-학습에 활

용하면 언어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 간의 체계적인 대조가 필요

하다.

대조언어학 Contrastive Linguistics : 공시적으로 언어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기술

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언어의 구조나 체계를 대조시켜 분석하는 언어학의 한 분

야. 대조언어학의 연구 결과는 언어교육, 번역 등 실용적 목적에 응용되며, 언어에

나타나는 보편적 특징을 찾아내 언어의 본질을 밝히려는 목적도 있음.

↔ 비교언어학 Comparative Linguistics : 계통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언어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공시적으로 비교하고 통시적으로 그들의 역사적 변천 관계를 밝

히고 나아가 근원이 된 언어와 여기서 분화한 여러 언어의 역사적 변천 관계를 연

구하는 역사언어학의 한 분야.

대조언어학은 1970년대까지는 활발히 연구되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외

국어 학습자의 오류를 학습자의 모어와 학습 목표어와의 대조 분석만으로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

조언어학은 언어 구조와 문화 구조, 언어 구조와 인간의 의식 구조, 언어 구조와 인간

의 사회 구조 등 연구 영역이 확대되어 오고 있으며 특히 의미 연구의 출발인 어휘가

문화적 요소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조언어학에 문화적 요소가 중

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 대조분석

대조분석은 1940년~1950년대 행동주의 심리학과 구조주의 언어학을 배경으로, 외국

어 습득의 어려움은 학습자의 모어와 학습 목표 외국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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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양 언어를 비교 내지 대조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기술하려는 연구 방법이다.

<대조분석 이론의 주요 가정 - Gass & Selinker, 1994>

① 대조분석에서 언어는 습관이고, 언어 학습은 이러한 습관을 확립하는 것이라는

언어 이론에 근거한다.

② 제2언어의 생성과 수용에서 오류의 주요원인은 모국어이다.

③ L1과 L2의 차이를 고려함으로써 오류를 설명할 수 있다.

④ L1과 L2의 차이점이 클수록 발생하는 오류가 많다.

⑤ 제2언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할 일은 차이점을 학습하는 것이다.

⑥ 학습에서의 어려움과 용이함은 대조분석을 하는 두 언어 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의해 각각 결정된다.

2.1 대조분석의 두 가지 입장

대조분석은 적극적 가설과 소극적 가설이라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적극적 가설과

소극적 가설은 예견적 견해와 설명적 견해, 또는 강 견해와 약 견해로도 불린다. 적극

적 가설은 모어인 L1과 목표어인 L2 사이의 차이점만을 식별해 내면 L2 오류는 모두

예측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진 분석이고 소극적 견해는 ‘모어-목표어’의 차이점에 근

거를 두고 학습자의 오류를 설명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분석이다.

2.2 대조분석의 원칙과 절차

1) 대조분석의 원칙

대조분석을 할 때는 네 가지 원칙, 즉 ①공시태의 원칙 ②단계성의 원칙 ③등가성

의 원칙 ④동일성의 원칙을 따른다. 공시태의 원칙은 동일한 시점의 언어 자료를 대

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단계성의 원칙은 동급의 난이도를 가진 표현을 대조해야 한

다는 원칙이다. 등가성의 원칙은 의미나 지시가 상호 대등하거나 대응되는 표현을 대

조한다는 원칙이다. 동일성의 원칙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대조

방향으로 대조한다는 원칙이다.

2) 대조분석의 절차

대조분석은 기술 - 선택 - 대조 - 예측이라는 4단계의 절차를 밟는다. 즉, 분석하

려는 언어를 기술하고 대조 항목을 설정하고, 양 언어의 동등한 구조를 대조하고 오

류와 난이도를 예측하는 것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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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간섭 오류의 

백분율
실험 대상

Grauberg(1971) 36% 제1언어가 독어인 고급 성인 학습자

Dulay and Burt(1973) 3% 제1언어가 스페인어인 어린이

Tran-Chi-Chau(1974) 51% 제1언어가 중국어인 성인 혼성 숙달도 집단

2.3 대조분석 가설에 대한 비판

대조분석 가설은 실험적 측면, 이론적 측면, 실용적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다.

1) 실험적 비판

실험적 비판은 난이도 예측이 실패하였다는 점에 근거한다. 이는 실제로 발생한 오

류가 전부 예측되지 않았으며, 예측된 오류가 전부 발생하지 않음과 관련된다. 특히

유형별 오류율을 제시한 Dulay and Burt(1973)는 간섭 효과로 보이는 오류율은 3%에

불과하고 그것도 주로 음운론 층위에서만 나타난다고 보고하여 언어 간 차이가 오류

율로 나타날 가능성이 낮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외의 오류는

발달 과정상의 오류율이 85%, 모국어 구조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모국어 습득 데

이터에도 나타나지 않는 특이한 오류율이 12%, 기타 애매한 중의적 오류로 나타난다.

다음은 Ellis(1985)에 소개된 영어 학습자의 간섭 오류의 백분율 표의 일부이다. 실

험 대상에 따라서 간섭 오류의 백분율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평균적으로 오류율은 약

30%이다.

이외의 실험적 비판으로 다른 언어권의 학습자들이 모어의 배경과 무관하게 같은

오류를 범한다는 결과를 들 수 있다. 이 점은 대조분석의 주요한 가정과 배치된다. 또

한 대조분석 가설을 실험적으로 지지하려 해도, 어떤 발화들이 언어 전이의 결과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점이 대조분석론자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2) 이론적 비판

언어습득이론의 심리적 기반이나 언어학적 기반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론적 비판으로 Skinner의 언어행동주의 이론에 대한 Chomsky(1959)의 비판을 들

수 있다. 언어 습득이 습관 형성이 아니라면 간섭 효과란 습관 전이가 아닌 어떤 간

섭인가 하는 점과 관련된다. 한편 난이도(difficulty)와 오류의 관련성도 그 타당성이

논란거리이다. 언어학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과 심리학적으로 어렵다는 개념은 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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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등식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개념과 오류를 연결시킬 수 없다.

등가 번역의 개념과 관련하여, 등가 번역이 이론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비판의 대

상이 된다. Bloomfield(1933)는 언어 간의 차이점은 우리가 모든 언어에 다 적용될 분

류 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방해할 정도로 충분히 큰 것이라고 하였는데, 등가번역의

이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언어 비교의 방법을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흐르도록 한

다.

3) 실용적 비판

실용적 비판은 대조분석에 의한 예측들이 피상적 수준에 그쳐서 현장 교사들의 실

제적 경험을 확인하는 것뿐이라는 점과 관련된다. 또한 오류가 계속적인 가설 검증이

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오류에 대한 입장 변화는 오류의 예방적인 교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조분석 입장을 약화시킨다.

2.4 대조분석의 재평가

대조분석에 의해 예견된 어려움은 오류라기보다는 회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간

섭 효과는 완전하게 다른 언어보다는 유사한 언어 사이에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는

점, 오류는 한 요인이 아니라 복합적 요인이 상호 작용하는 현상이라는 점이 알려지

면서 대조분석의 전이라는 개념이 재검토되었다.

Schachter(1974)에 따르면 관계절 오류를 아랍인보다 일본인이 덜 생산하는데 이

같은 회피 현상은 대조분석에 의하여 예견될 수 있다. 또한 대조분석은 두 언어 간차

이점이 크면 클수록 발생하는 오류가 많다는 가정을 하는데, Lee(1968), Wode(1976)

등의 연구에 의하여 두 언어의 유사성이 클수록 간섭 효과가 크다는 점이 밝혀져서

대조분석의 설명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그 외에 학습자 전략으로서의 L1 간섭에 대하여 재인식된다. 이는 학습자 자신의적

극적 기여에 근거한 이성주의에 근거하는데, 전략은 기존의 언어 지식을 투입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Corder(1978)는 간섭도 하나의 전략으로 재투영된다고 하였다.

대조분석적 화용론의 연구도 대조분석 연구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였다.

Sajavaara(1981)나 Riley(1981) 등은 제안과 같은 특수한 기능을 갖는 2-3 언어 간의

언어학적 실체를 대조 비교한 바 있다.

<정리>

(가) 대조분석에 의해 예견된 어려움은 오류가 아닌 회피로 나타날 수 있음.

(나) 간섭 효과는 완전하게 다른 언어보다는 유사한 언어 사이에 발생할 확률이 더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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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긍정적 전이(유용)

 무전이

 부정적 전이(간섭)
 언어 간 간섭

 배제적 간섭

 침입적 간섭

 언어 내 간섭

(다) 오류는 한 요인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현상.

3. 전이와 간섭

3.1 전이와 간섭

전이란 외국어 학습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학습자의 모국어가 학습대상 언어

의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지칭한다. 그 중 부정적 전이를 간섭이라 한다.

대조분석 가설의 근거

① 언어 간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② 언어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기술될 수 있다.

③ 이런 차이로 인해 제2언어 학습자에게 긍정적/부정적인 전이가 일어난다.

1) 전이의 구분

- 긍정적 전이 : 두 언어에서 학습 내용이 같을 때 발생

- 부정적 전이 : 두 언어가 연관은 있으나 다를 때 발생

- 무전이 : 두 언어가 관련되어 있지 않을 때 발생

- 언어 간 간섭 : 언어 간 범주, 구조, 규칙, 의미의 차이에 의해 발생

배제적 간섭 : 모국어에 없는 요소로 인해 발생

침입적 간섭 : 모국어에 있는 현상이 학습대상 언어의 학습을 방해

- 언어 내 간섭 :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학습대상 언어의 어떤 요소의 영향으로

새로 학습할 내용을 동일시함으로 발생

2) 언어 간 간섭과 언어 내 간섭의 관계

① 언어 간섭이 언어 내 간섭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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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운적 난이도

모국어 학습대상어

1 이음 Ø

2 이음들의 분포 기능이 다름 

3 Ø 이음

4 Ø 음소

5 음소들의 분포 기능이 다름

6 음소 Ø

② 초급에서 고급 단계로 갈수록 전자는 감소하고 후자는 증가한다.

③ 언어 간 차이가 적을 때 간섭의 정도는 오히려 커지며 차이가 클수록 간섭의

정도는 줄어든다. 차이가 아주 크면 오히려 간섭이 사라진다.

4. 대조분석의 분야

4.1 음운 대조

1) 각 언어의 음운체계 정리는 용이하다

- 음운의 수, 변이음의 수, 변별적 특징의 수

2) 음운 대조 - 분절음(변이음과 구별), 음절 구조, 초분절적 요소, 철자

① 음운 체계 대조

대응이 보이는 경우(변별적) : 영어 /t/ - 한국어 ‘ㅌ'

※ 최소대립쌍 - pat, pet : bat, bet / 불, 뿔, 풀

대응이 보이지 않는 경우(비변별적) : 실제 실현되는 변이음

② 음절 구조 - 열린 구조 / 닫힌 구조

자음군 허용 - 음절 초 / 음절 말

③ 초분절적 특징 - 장단, 강약, 성조, 억양

3) 음운적 난이도

4.2 형태 통사 대조

1) 대조 대상 - 성, 수, 격, 인칭, 시제, 상, 서법, 양태 등의 범주

문장의 어순, 문장에서 필수논항과 부가어의 수와 종류,

문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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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적 난이도

모국어 학습대상어

1 Ø 어떤 구문 형태나 범주

2 어순의 차이

3 어떤 구문 형태나 범주 Ø

4 각 범주의 일치

5 단순 형태 유형 다양한 형태 유형

6 다양한 형태 유형 단순 형태 유형

2) 문법 체계 대조 - 표면구조 / 내면 구조 / 번역

3) 문법적 난이도 - 형태론적보다 문장론적 차이가 학습에 더 큰 영향을 미침.

1등급 : 한국어 존대법

2등급 : SVO - SOV

3등급 : 영어 화자 ; ‘-고 있다, - 하는 중이다’ 진행형 구문 사용

4등급 : 명사, 관사, 형용사의 문법적 성 일치, 주어와 동사형의 성과 수의 일치

5등급 : 일본어 화자 ; 주격 조사 ‘-이/가’를 모두 ‘-가’로 씀

6등급 : 접미사, 접두사형의 과다 사용

4) 유형론 - 형태적 특징에 따라

① 고립어, 교착어, 굴절어, 포합어

② 기본 어순

OV형; 목적어+동사, 한정사(형용사)+명사, 속격+명사, 명사+후치사

VO형; 동사+목적어, 명사+한정사(형용사), 명사+속격, 전치사+명사

4.3 어휘 대조

1) 어휘 전체의 비교나 대조는 불가능 → 특정 의미 영역에서만 가능 ; 번역 문제

2) 어휘 대조 – 의미 특성을 근거로 이루어짐.

① 번역의 등가성 문제

화용적, 문체적 고려가 필수적임.

② 의미적으로 대응하는 양 언어의 낱말 표현, 문장 표현을 모아 범주화한 다음,

이 언어 현상을 양국의 문화, 민족의 생활 양식, 생활 습관, 의식 구조와 관련

시켜 분석 또는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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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적 난이도

모국어 학습대상어

1 형태의 유사, 의미의 차이

2 형태의 유사 유사 어휘형태

3 다양한 의미의 유사 어휘형태 형태의 유사

4 한 형태 다른 형태동족어

5 다른 형태동족어 한 형태

6 형태의 유사, 의미의 동질

7 형태의 차이, 의미의 동질

8 동질 형태, 동일 의미

③ 어휘 의미 : 핵심 의미, 확장 의미, 관용적 의미

- 핵심 의미를 기준으로 대역어를 찾아야 함.

3) 어휘적 난이도

5. 대조분석과 외국어 교육

1) 모국어의 간섭 현상 - 모국어와 학습대상어의 음운, 형태, 통사, 어휘, 문화를 분

석하여 학습자의 예견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교수-학습에 이용 → 교

수요목 작성, 교재 편찬, 교구 제작에 참조

2) 실제 외국어 학습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어떤 것인지(유형), 왜 일어나는지의 이유

를 규명하고, 이 오류와 두 언어의 구조적 특징과 어떤 관계인지를 규명함.

3) 대조 분석의 효용성

① 학습대상어 교재 구성의 기초 제공 - 언어권별 교재의 필요

② 학습대상어 교재 구성 내용 제시 - 강조할 점, 연습문제, 오류 발생 시 오류

수정 실시

③ 학습자의 이해에 도움 - 초기 학습자는 먼저 모국어로 생각 후 학습대상어로 표현

④ 학습대상어 평가에 도움 - 평가항목의 선택, 선다형 문항들의 근거 제공

4) 그 외 언어 간 대조 연구는 개별언어의 정확한 기술, 언어유형론, 보편문법, 번역

이론의 연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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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모든 게 말이 된다. - J. M. 쿳시 <슬로우맨> 중에서

상상력은 지식보다 낫다. - 앨버트 아인슈타인

생각하고, 분석하고, 창조하는 것은 (그는 또한 내게 이렇게 써보냈다.) 비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성의 정상적인 호흡작용이네. 이러한 일반적인 기능이 이따금 성

취시키게 되는 것을 미화시키거나, 케케묵고 시대에 동떨어진 생각들을 보물인 양 

떠받들거나, <만능박사>가 생각했던 것을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게으

름과 야만성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네.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

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미래에는 그처럼 될 것이네.  

- 보르헤스 <삐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 중에서 메나르의 말

every word has its story. - Antoine Meillet

한국어학 개론

임 채 훈 (숭실대학교)

언어와 관련한 몇 가지 이야기들

우리의 머릿속에서 언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Christine Kenneally는 <The First Word>에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면서

언어 세계를 탐구하는 첫걸음을 내딛기를 제안하고 있다. 언어에 관한 여러분의 모든

지식이 머릿속이 아니라 머리 위에서 소용돌이친다고 상상해 보자. 각각의 단어는 반

짝이는 별이다. ‘벽돌’, ‘인질’, ‘신발’, ‘사과’ 등을 비롯해 적어도 6만 개의 빛나는 별들

이 여러분의 두개골 위에서 반짝거릴 것이다.

이제 그 별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그러면 각각의 별은 단순히 한 점의 빛

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단어에 관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고밀도로 뭉친 덩어리라

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장미’라는 별에는 그 단어의 발음, 그 단어를

종이에 썼을 때의 모양과 같은 단편적인 지식과 더불어, 아마도 장미 한 송이 아니면

대표적인 장미 모양의 작은 영상이 열 개나 스무 개쯤 주위를 떠다닐 수도 있다.

여러분은 장미도 다른 꽃과 마찬가지로 향기를 풍기고 가냘프며 금방 시든다는 사

실을 안다. 이것은 장미를 둘러싼 물리적인 지식이다. 또한 여러분은 장미에 대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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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적 지식도 가졌다. ‘장미’는 ‘향기’나 ‘향수’와 같은 단어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사

실 말이다. 이 단어들 사이에는 예를 들어 ‘콘크리트’와 ‘향내’라는 단어 사이에는 없는

관련성이 존재한다.

이제 여러분의 머리 위에서 회전하는 그 단어의 성운에서 ‘장미’와 ‘향기’라는 두 별

을 잇는 줄을 그어보라. ‘장미’와 ‘붉다’, ‘장미’와 ‘꽃’을 잇는 다른 선도 있다. 사실 ‘장

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 비슷한 소리를 내는 단어, 품사가 같은 단어 등, 장미

와 모든 종류의 단어들을 잇는 줄이 존재할 것이다.

만약 ‘장미’에 관해 알고 있는 이 모든 지식과 ‘장미’와 다른 단어와의 관련성이 여

러분의 언어 우주에 모두 포함된다면 그 줄의 개수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이제는 서툰 말장난에서부터 복잡한 문법 덩어리, 의미의 함축과 문법적 활용, 유의

어, 동음이의어 등 다른 모든 단어들도 줄을 그어보자. 그 관계를 눈에 띄게 분명한

줄로 이어보라.

이제 어디를 보아도 섬유조직이 단어 주위를 휘감고 서로 세게 끌어당기면서 덩어

리 전체를 강하게 조일 것이다. 어떤 단어들은 특히 중요한 연관 관계일 수 있다. 단

어 사이의 연결이 강할수록 그 연결선의 두께도 굵어진다. 단어를 연결하는 줄이 너

무 빽빽해서 그 관계를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다. 몇 가닥의 선으로 시작한 것이 이

제는 얽히고설킨 언어그물이 되었다.

머리 위의 크고 복잡한 이 덩어리는 마치 전 세계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

른다. 결국 단어들 사이의 관계는 물리적 대상들 사이의 관계와 같다. 예를 들어 사람

들은 사과를 먹는다. 그리고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 사과를 나타내는 단어, 먹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각각 존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단어를 조합해 문장을 만

들면 마치 언어가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언어는 물리적 세계를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만든 언어그물을 더 자

세히 들여다보면 단어의 세계가 물리적 세계와 일치하지 않는 구멍이 보일 것이다.

단어는 자체의 규칙에 따라 배열된다. 또한 우리의 일상에는 언어로 묘사할 수 없는

일들이 아주 많다. 비행기가 산야에 그림자 물결을 그리며 날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도 없고, 눈썹이 한 가닥 삐져나온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도 없다. 혹은 우리는

그러한 단어가 존재하는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사람들마다 머릿속 어휘사전은 완

전히 동일하지 않다. 잔잔한 물결이 햇살 따위에 비치는 모양을 이르는 말을 여러분

은 알고 있는가.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현상을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듯 언어는 세계를 그대로 모방하지 않으므로 물리적 법칙으로 불가능한 일도

묘사할 수 있다. 여러분은 언어 세계의 신이다. 여러분은 창조할 수 있다. 다시 배열

할 수 있다. 이것저것 마음대로 단어들을 주물러보라. 여러분은 전혀 존재한 적 없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에 관한 이야기를 지어내 들려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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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도록 밀어 넣을 수도 있다. ‘낙타’와 ‘바늘’이라는 단어만 있으

면 쉬운 일이다.

그렇다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지 상상해보자. 옆 사람을 쳐다보며 그녀가

언어에 관해 아는 모든 지식들이 그의 머리 위에서 빽빽하게 거미줄을 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두 사람의 언어 세계는 결코 같지 않겠지만 옆 사람도 같은 나라 사람이

고, 그 언어 성운의 크기와 모양도 여러분의 것과 비슷하다고 가정해보자. 여러분에게

는 없는 단어의 별, 이를테면 ‘물비늘’과 같은 것이 그녀의 언어 성운에는 존재할 수

있다. 그의 ‘누가’와 ‘누구를’을 잇는 선은 여러분의 선과 다를 수 있다. 지역이나 계층

에 따라 언어도 조금씩 달라지므로 두 사람 모두 우리말을 사용한다 해도 일부 단어

와 문법 규칙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과 그녀의 언어 성운 사이에는 같은 부분이 더 많다. 여러분의 ‘장미’

별 지도는 그녀의 장미 별 지도와 비슷하게 겹쳐지고, ‘자동차’, ‘가다’ 등, 수만 개의

다른 단어들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여러분의 언어그물의 단어들을 그녀의 언어그물의

상응하는 단어들과 연결하면, 두 사람의 머리는 하나로 합쳐지면서 거대하고 복잡한

망 속의 작은 점으로 파묻힐 것이다.

여기에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을 추가한다면 수십억 개의 줄이 빛나는 광대한 말에

사람들의 머리가 점점이 꽂힌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언어를 대상으로 해보라.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라. 여러

분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치는 단어의 우주는 인류 전체의 언어 매트릭스의 한 원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언어를 가진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고, 서로 연결된

사람들은 두 세계에서 산다. 한 세계는 발로 대지를 딛고 귀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눈부신 햇살에 실눈을 뜨는 물리적 세계다. 다른 하나는 언어 세계로서, 일정한 패턴

으로 끝없이 상징을 배열함으로써 동일한 패턴으로 동일한 상징을 배열하는 다른 존

재와 연결되는 세계다.

인터넷이라 부르는 광대한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속하면 우리는 세계를 여행하고 정

보를 찾고 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 이 네트워크의 발

명은 기술적 진화에서 최고로 멋진 도약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그토록 많은 이점을

가졌음에도 더 크고 더 오래된 것의 단순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언어야말로 진

정한 정보 고속도로이자 최초의 가상 세계다. 언어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거미줄로서

모든 사람들이 접속하는 곳이다.

국어학 - 우리말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일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수많은 능력 중의 하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자

하며, 그에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많은 방법과 수단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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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최고를 뽑자면 단연 언어일 것이다. 언어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언어를 공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따라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기 위해서이다.

인간 사고 능력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동물과는 달

리, 스스로 추론하고 관찰되지 않는 것을 때론 사실이라 믿으며, 아름다운 예술을 창

조하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모든 것은 보이는 것

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능력의 핵심을, 그 단초를,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능력을 우리는 언어 능력에서 찾을 수 있다.

언어는 연속적인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표상한다. 세계는, 시간은, 공간은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그것을 존재론적으로 단위화하고(어휘로), 세계를 사

건과 상태로 단위화한다(문장으로).

세계에서 인간의 머릿속 모습의 중간 단계에 위치하는 어휘와 문장은 불연속적이고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연속적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메워 완전한 그림으로 보는 능력이 필

요하다. 그리고 언어를 생성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능력이 발현되며 계속 발

달한다.

그래서 왜 국어학을 공부하는가.

대학에서 국어학과 관련된 수업을 하면서, 수업을 준비하면서 필자를 괴롭혔던 가

장 큰 문제는 이것이었다. “이 수업을 왜 할까?” “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학생들에게 그 무엇도 이야기하기 어려

웠다. 제2언어로서든, 외국어로서든 한국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이러한 질문은 여

전히 유효하다.

가장 좋은 답 중의 하나는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언어 능력이 향상되

는 것이다. 국어학에 대해서 배우고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아니 적어도 그런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리가 되거나 계

기라도 되어야 할 것이다.

나름 위와 같은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어에 대해 생각하

고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으려는 과정이다. 어떤 이론 자체를 배우고 그것을 통해 언

어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도 좋지만, 반대의 과정을 가져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국어의 현상을 나름대로 살피고 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본 다음에 기존의 설명을 살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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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소리와 뜻의 약속

언어는 소리와 뜻의 결합이라고 한다. 우리의 생각은 여러 방법을 통해 표상할 수

있지만 언어는 소리를 통해 실현된다. 언어는 뜻을 소리라는 매체를 통해 구현한다.

그런데 뜻과 소리의 관계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자의적이다. 이 둘의 관계가 자의

적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우리 아버진 중국 사람이어서 항상 중국말만 쓰게 했거든. 어머닌 한국 사람이었다

는데 나는 기억이 잘 안 나. 어쩌다가 누나나 형이 어머니에게서 배운 한국말을 하면

아버지한테 굉장히 혼이 났어.”

그의 음성에 슬픔은 깃들어 있지 않아서, 마치 머나먼 나라에 사는 아이의 이야기

를 대신 전해주는 것처럼 들렸다.

“동네에서도 한국 애들은 한국 애들끼리, 화교 애들은 화교 애들끼리만 같이 어울렸

는데, 그때 유일하게 나하고 놀아주는 한국 아이가 하나 있었어. 나보다 두 살쯤 나이

가 많았으니까 형이었지. 그 형이 이런저런 상황에서 쓰는 간단한 한국말 표현들을

가르쳐줬어.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면 어떻게 말해야 하고, 또 어른이 뭔가를 선물해주

면 어떻게 말해야 한다고.”

유지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구구단처럼 반복해 외우는 작은 소년을 상상해보

았다. 어딘가에서 알싸한 바람이 불어왔다.

“어느 날 아버지가 하시는 식당에 우연히 놀러 나가게 됐는데, 어떤 한국 손님이 내

가 귀여웠던가봐. 잔돈으로 받은 동전을 내 손에 쥐여준 거야. 심장이 막 두근두근했

어. 드디어 실전의 순간이 닥쳐왔으니까.”

아이는 채 씹지 않은 피망조각을 꿀꺽 삼켰다.

“그 동안 연습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발음에 자신이 있었던가봐. 가게가 떠나갈 듯

이 아주 큰 소리로 말한 거야. ‘세세’ 대신에, 그 형이 가르쳐준 한국 인사말을.”

아이는 저도 모르게 꿀꺽 침을 삼켰다.

“이 미친놈!”

남자가 한쪽 눈을 찡긋거리며 웃었다.

“글쎄, 그거였단다. 이 미친놈! 그날 아버지한테 얼마나 혼이 났는지 알겠니?”

- 정이현, <너는 모른다> 85-86쪽

소리와 뜻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고 자의적이라는 말을 한다. 둘 사이의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보통 이를 보여주는 예로 전 세계의 언어가 동일한 사

물에 대해서 다른 소리로 나타나는 것을 든다. 우리는 ‘말’이라고 하고 영어는 ‘랭귀지

[lӕŋgwɪdƷ]’라고 하고 중국어는 ‘얀위[yányǔ]’라고 하고 일본어는 ‘겐고’라고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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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서처럼.

그런데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둘 사이의 관계가 자의적이다 보니 위와 같

이 의미를 다른 식으로 알게 되면 슬픈 일들이 일어난다. 이 둘의 관계는 우리가 같

은 말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게 되는 공고한 약속인데, 이것이 어긋나면 소통에 문제

가 생긴다.

소쉬르와 언어학의 몇 가지 개념

언어학자 중 최고의 학자, 가장 영향력을 끼친 학자를 둘 꼽자면 단연 소쉬르와 촘

스키이다. 소쉬르는 언어학이 과학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데 첫 출발점이며, 촘스키는

언어학이 가지는 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지위를 최고로 올린 사람이다. 이들 학자가 언

어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는 언어학을 학문 분야로서 분명하

게 정립하고, 연구 대상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이다. 먼저 소쉬르가 그의 <일반언어학

강의>를 통해 언어학을 위해 기본적으로 정립하였던 몇 가지 개념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1) 랑그와 파롤

인간이면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 중의 하나가 언어능력이다. 이 언

어능력의 실상은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는 없고, 다만 구체적 상황 속에서 화자에 의

해 그 능력이 수행되는 모습을 표면적인 현상으로서 경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렇게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언어 현상은 여러 이질적인 요소가 복합적

으로 관련되어 나타나며, 언어학 이외에 철학, 사회학, 심리학, 생리학, 생물학 등등 여

러 과학의 연구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여러 과학들은 언어 현상을 경험적인

자료를 총체적으로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각기 일정한 관점에 의해 확정, 구획 지

은 언어 현상의 어떤 측면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 현상 그 자체가 여

러 학문의 동일한 연구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소쉬르는 바로 이 점을 인식하고, 언어

학의 연구 대상을 명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시도를 행한 최초의 언어학자들 중의 하

나이다. 즉 소쉬르는 인간 언어의 총체적 현상 중에서 언어학 연구 대상으로의 측면

을 분리시켜, 이를 랑그라 칭하고, 직접 경험, 관찰할 수 있는 연구 재료로서의 언어

현상의 차원을 파롤이라 칭하였다.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행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화자나 청자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언어의 규칙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규칙은 개인이 임의적으로 변경하거

나 설정할 수 없는 사회적 규약 같은 것이어서, 이 규약을 준수하고 또 그것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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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만, 의사 소통이라는 언어 행동의 목표가 달성된다. 동일 언어 공동체의 구성

원 속에 내재화되어, 그들의 언어 행동을 지배하고 가능케 하는 규약으로서의 언어

규칙의 총체가 바로 랑그이다. 한 편이 부호에 의거한, 이 부호가 실현되는 의사소통

의 행위나 상황이 파롤이다. 따라서 파롤은 음성적 수단을 통해 실제 실현된, 전달하

기 위한 의미가 담긴 언어 요소의 결합체 및 화자가 이 결합체를 산출하고, 청자가

그 의미를 해독하는 행위, 상황의 전체가 파롤이다.

인간은 누구나 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모두 동일한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소통 때 의거하게 되는 언어 규약의 내용은, 화자가 속해 있는 언어

공동체에 따라 서로 다르며, 그 언어 공동체를 떠나서는 규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

는다. 이렇게 보편적 언어 능력의 ‘사회적 소산’으로서, 특정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말, 언어 규범이 랑그이다. 그것은 한 개인이 창조하거나 변

경할 수 없을뿐더러, 한 개인이 완전히 소유하거나 담지하고 있지도 못한, 공동체 즉

언중의 공유물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랑그란 인간 언어 활동의 ‘사회적’ 측

면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사회적 산물, 사회적 공유물로서의 랑그

가 개인의 구체적, 개별적 행동을 통해 실현될 때의 언어 현상의 측면을 파롤이라 말

하므로, 소쉬르는 파롤의 ‘개인성’을 지적하였다. 파롤은 랑그라는 사회적 규약이 개별

적이고 ‘개인적인 ’사건으로서의 언어 행동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의 언어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2) 시니피에(기의)와 시니피앙(기에)

소쉬르는 언어 현상을, 기호학이라 칭하는 더 폭넓은 관점에서 해명하려고 시도하

였다. 그리하여 그는 랑그를 기호의 체계로 전제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서양 철학

의 한 주제였던 기호이론의 전망 속에서 언어기호의 특성에 관한 가정을 제시한다.

가장 넓은 의미로, 기호란, 어떤 사물이나 현상 A가 그것이 아닌 어떤 것 B를 필연

적으로 사고 속에 환기시킬 때, 이 둘의 결합을 가리킨다. 병의 증세로서의 발열, 사

고를 알리는 봉화의 연기, 도로 통행 규칙을 지시하는 도로 표지판, 문학 텍스트 내에

서 부재나 기다림을 표현하는 빈 의자의 존재 등 여러 유형의 현상이나 사물은 그것

이 아닌 어떤 것을 그 이면에 연루시킬 때 모두 기호가 될 수 있다.

이 기호의 공통적인 성격은 첫째 청각이나 시각 등 감각으로 감지될 수 있는 측면

이 있고, 둘째 감각적 실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다른 것, 그 속에는

결핍되어 있고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전제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아무 것도 전

제하거나 의미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사물이 기호가 될 수는 없다.

인간은 의사소통을 위해, 어떤 청각적 영상이 반드시 어떤 개념과 결합되어 이루어

진 음성적 기호를 사용한다. 다시 말해 언어활동에 동원되는 요소는 청각영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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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 측면과 개념이라는 비감각적, 관념적 측면이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는 기호

인 것이다.

소쉬르는 이러한 기호의 양면 중 감각으로 지각되는 소리의 면을 시니피앙(기표)이

라 부르고, 감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뜻의 면을 시니피에(기의)라 불렀다. 기표, 기의

는 각각 ‘의미하다’의 뜻을 가진 불어 동사 signifier에서 파생된 말로서, 전자는 이 동

사의 현재분사가 명사화되어 ‘의미하는 것’의 뜻을, 후자는 과거분사가 명사화되어 ‘의

미하는 바의 것’의 뜻을 표현한다.

3) 계열관계와 결합관계

언어를 언어기호의 체계로 가정할 때, 그 체계는 언어기호 상호간의 내적 상호의존

관계의 총체로서 이해된다. 따라서 언어체계는 언어요소가 동일 체계내의 여타 요소

와 맺는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소쉬르는 언어체계를 결정짓는 언어요소 간의 관계로 두 가지를 설정했다. 그것이

바로 연합관계와 결합관계이다. 계열관계란 언어요소로서의 한 언어기호가 연상이라

는 심리적 작용에 의해 다른 기호들과 관련될 때의 관계를 말한다. 그런데 언어기호

란 시니피에와 시니피앙의 결합체이므로, 계열관계는 언어기호 사이의 시니피앙의 동

일성이나 유사성, 또 한편 시니피에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에 의해 성립될 수 있는 다

양한 관계이다.

연합관계란 기술상의 일 지점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잠재적 요소 사이의 관계

이나 그 관계망의 설정기준이 다양하고, 심리적 현실에 기준을 둔 것이므로, 소쉬르

이후의 언어학자들은 심리적 현실과 무관하게, 일정 언어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설정기준을 추구하고 명칭도 계열관계로 대치시켰다.

계열관계란 언술상의 일정 지점에 실현된 요소와 대치되어 나타날 수 있으나 상호

배타적이어서 그것과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잠재적 요소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말한

다. “개는 가축이다.”라는 문장에서 ‘NP는’ 위치에는 개 대신 말, 소, 양 등의 요소가

대치되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들 요소가 동시에 나타날 수는 없다. 이때 개, 소, 말

등의 관계가 계열관계이며, 이렇게 상호 계열관계를 맺고 있는 잠재적 요소의 총체를

계열체라 한다.

소쉬르는 실제 언술상에 나타날 수 있는 언어기호의 결합 요소들을 결합체라 부르

고, 결합체를 구성하는 언어 기호 사이의 관계를 결합관계라 칭한다.

4) 공시태와 통시태

일정 시기에, 한 언어 공동체 내에서 그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의 도구로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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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 언어의 모습을 공시태라 하고, 그 언어가 계기적인 시간의 축

을 따라 변화하는 전체적 모습을 통시태라 한다.

또 일정 시점에서 동일 언어 내에 공존하는 요소나 요인에 의해 드러나는 언어 현

상을 공시적이라 하고, 한 언어의 다른 계기적 전개에 속하는 요소나 요인에 의해 발

생되는 현상을 통시적이라는 술어로 지칭한다.

또한 공시적, 통시적이라는 술어는 언어현상 자체가 아니라 이를 기술하고 분석하

는 언어학자의 방법론이나 관점을 지칭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 언어를 일정 시점에서

정지한 고정상태로서 연구하는 것을 공시언어학이라 말하고, 이 상태가 시간의 흐름

에 따라 계기적으로 변천하는 모습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을 통시언어학이라 말한

다.

그런데 공시태라 함은 단순히 정태적인 언어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점에서 공존하는 언어요소들이 상호관계 속에서 엄격한 체계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동일한 언어의 단면을 지칭한다. 공시언어학은 한 언어의 변천상을 전적으로 사상하

고, 일정 시점에서 동시적으로 공존하는 요소 사이의 체계로서의 언어를 분서가고 그

구조를 추출한다. 이에 대응되는 통시언어학은, 개별적 언어요소의 역사적 변천상이

아니라, 체계로서의 공시태가 계기적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기술하고 그 원리의 설명

을 목표라 한다.

소쉬르는, 역사주의적 방법이 풍미하던 당대의 언어학계에서, 공시적, 통시적 관점

의 준별을 주장함과 동시에, 언어 연구에 있어서 공시적 관점의 우위성을 갈파하고

언어체계 분석으로서의 공시언어학의 이론적 기틀을 확고히 하였다.

촘스키와 언어학의 몇 가지 개념

우리는 왜 ‘언어’ 현상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촘스키는 이 문제에 대하

여 명백히 심리주의적(mentalist) 답변을 제공한다. 그에게 있어 언어를 연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언어가 인간의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언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에 의하여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언어를 만들어내고, 또 어떻게

언어를 처리해 나가는가 하는 데 대하여 보다 나은 이해에 이르게 되는 것을 희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언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하는 많은 의문들이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무엇보다도 언어에 대한 연구로부터 인간의 마음의 내재적인 속성을 밝혀 줄 그

무엇인가를 알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에 매혹된다.”

- Noam Chomsky(1972), <Language and Mind>, 103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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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언어의 어떤 양상들이 우리 연구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가? 촘스키의 대답은

언어의 모든 세부적인 연구가 궁극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세 가지의 내적으로 관

련된 이론들이 있다는 것이다. 즉,

(1) 언어 구조 이론(Theory of Language Structure)

(2) 언어 습득 이론(Theory of Language Acquisition)

(3) 언어 사용 이론(Theory of Language Use)

‘언어 구조 이론’은 자연(즉, 인간) 언어를 정의하는 구조적인 속성은 무엇인가를 다

루며, ‘언어 습득 이론’은 어린이들이 어떻게 그들의 모어를 습득하는가를 다루고, ‘언

어 사용 이론’은 언어적인 그리고 비언어적인 지식이 어떻게 말의 이해와 그 생성에

상호 작용하는가를 다룬다.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언어 구조 이론을 발전시키는 작업

이 논리적으로 다른 두 가지보다 선행한다. 왜냐하면, 먼저 ‘언어’가 무엇인지를 안 연

후에야 그것이 어떻게 습득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한 이론들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이 밝혀 내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인가? 그 대답은 언어

구조 이론이 충족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이다.

- 언어란 무엇인가.

- 우리가 어떤 언어를 안다고 할 때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 가령 수학이나 전산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인공 언어와 구별시켜 주는, 또는 동

물의 의사소통 체계와 구별시켜 주는, 자연언어를 정의하는 본질적인 특성은 무엇

인가.

- 언어들은 예측이 불가능한 정도로 서로 다른 것인가, 아니면 그들 모두는 어떤

공통된, 보편적인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언어 구조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시도할

것은 다음과 같다. 그 첫 단계는 개별 언어의 세부적인 기술을 형식화하는 것으로, 이

를 ‘개별 문법’의 연구라고 한다. 개별 언어의 문법은 그 언어를 어떻게 ‘말하고’ 또

‘이해하는지’를 알려주는 친숙한 형식의 규칙들이나 원리들의 집합을 갖추게 된다. 좀

더 정확하게는, 개별 언어의 문법은 문제의 언어에서 구(phrase)와 문장(sentence)이

어떻게 형성되며, 발음되고, 해석되는지를 명시하는 규칙들이나 원리들의 집합으로 이

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전문적인 의미의 ‘문법’이라는 말은 학교의 교과서로부터 친숙

한 의미보다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형태론과 통사론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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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23「어미」

「1」((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으시-’, ‘-었-’ 뒤에 붙어))그 움직임이나 상태를 

부정하거나 금지하려 할 때 쓰이는 연결 어미. ‘않다’, ‘못하다’, ‘말다’ 따위가 뒤

따른다.

  ¶ 먹지 아니하다/좋지 못하다/춥지 않다/가지 마라./바로 그 사람이었지 않느

냐?/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2」상반되는 사실을 서로 대조적으로 나타내는 연결 어미. 

  ¶ 고래는 짐승이지 물고기가 아니다./부부 사이는 대등한 관계이지 종속 관계가 

아니다./콩을 심으면 콩이 나지 팥이 날 수는 없다.

아니라, 음운론과 의미론의 몇 가지 양상도 또한 포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많은 상

이한 언어들의 세부적인 문법을 만들었을 때, 언어 구조 이론을 위한 우리들 탐색의

다음 단계는 개별 문법들로부터 그들이 바로 ‘보편 문법(universal grammar)’의 연구,

즉 언어 보편성에 대한 추구이다.

모국어 화자는 국어학적 지식을 내적으로 갖고 있지만

이를 외적으로 외현화할 수 없다.

이는 국어학의 고유한 몫이다.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모국어 화자로서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혹은 한국

어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국어 화자는 국어학적 지식을 내적으로 갖고 있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뿐, 국어학적 지식을 외현화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국어학의 고

유한 몫이다.

예를 들어 보자.

다음 예에 쓰인 연결어미 ‘-지’의 의미는 무엇인가.

(1) 이건 수업이지, 발표가 아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연결어미 ‘-지’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종래 ‘-지’의 의미 기능에 대해서 ‘대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1)의 예에서 나오는 것처럼 전자가 긍정일 경우, 후자가 부정의 형식으로 실현됐기

때문이다. 즉 긍정과 부정이라는 대립/대조의 표면적 형식 때문에 이들이 갖는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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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다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단순히 대립/대조의 의미

를 갖는다면 대표적인 대립/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지만’이나 ‘-(으)나’로의 치환이

가능해야만 한다. 그러나 (1)에서 ‘-지’ 대신 이들을 치환한 (2)의 경우는 어색하거나

(1)과 동일한 의미로 보기 어렵다.

(1) ㄱ. (?)이건 수업이지만 발표가 아니다.

위의 현상은 ‘-지’가 단순히 대립/대조의 의미 기능을 갖는다는 것에 의심을 갖게

한다. 이들이 ‘대립/대조’의 의미를 갖는 연결어미로의 치환이 불가능한 것은 앞서 밝

힌 바대로 이들이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부연’의 의미 기능을 갖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외연을 갖는 문장들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대조’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가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연결어미의 의미 기능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에 의해 드러나므로 절 전체

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결어미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건과 사건 간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지만, 이러한 사

건의 구성이나 사건 간의 의미 관계 부여에 있어 발화상황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문장의미에서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사건이 문장의 중심적인 의미

가 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연결어미의 의미 기

능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지’의 의미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4) 종속적 연결어미 ‘-지’의 의미 기능

e1지, e2

단, e2 = ¬(¬e1)

∴ e1 = e2

(4)가 의미하는 바는 ‘-지’가 두 사건을 연결하는 기능을 갖는데, 이때 후행절은 선

행절이 아닌 것을 다시 부정하는 형식을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후행절

이 이중 부정의 형식을 갖게 되므로 당연히 동일한 사건을 지시하는 의미를 갖는 것

이다. (4)가 나타내는 ‘-지’의 의미를 풀어 쓰면 다음과 같다.

(4)' 종속적 연결어미 ‘-지’의 의미 기능

후행절에서 선행절 내용과 다른 것을 부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선행절이 사실이라

는 것을 강조하여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연결어미. 후행절과 선행절은 동일한 외연

을 갖는 것으로서, 후행절은 선행절을 다른 측면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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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기능을 갖는다.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다음과 같다.

(1) 이건 수업이지, 발표가 아니다.

후행절 ‘논문이 아니다’는 선행절을 이중 부정하는 다음과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

이다.

(1)' ¬(¬(이건 수업이다))

= ¬(이건 수업이 아니다) = ¬(이건 발표이다)

= 이건 발표가 아니다

국어학의 주요 분야들

1) 음운론

앞서 우리는 언어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소리’와 ‘의미’라고 하였다. 음

운론은 바로 이 소리에 대한 연구이다. 그러나 ‘소리’는 모두 언어가 될 수 있는 것인

가. 아니다. 당연히 ‘인간’이 내는 소리만이 언어가 될 수 있다. 자동차나 동물이 내는

소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언어’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인간’이 내는 소리는

모두 언어가 되는 것일까. 역시 아니다. 방귀 소리, 박수 소리 등도 인간이 내는 소리

중의 하나인데 이를 언어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다. ‘인간’이 내는 소리 중 입으로 내

는 소리가 ‘언어’이다. 그런데 이 조건도 그리 충분한 것은 아니다. 휘파람 소리, 트림

소리 모두 입으로 내는 인간의 소리이지만 이것을 ‘언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따

라서 더 제한적인 조건이 붙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일까. 바로 인간이 내는 소리 중

‘의미’가 있는 ‘소리’가 바로 언어가 될 수 있다.

국어학으로서 음운론 연구는 모든 소리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미가 있는

소리를 연구한다. 이를 ‘음소’라고 한다. 음소를 좀 더 학문적으로 정의하자면 ‘의미를

구별해 주는 최소 단위’이다.

2) 형태론

- 단어의 형성, 형태소를 구별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학생이 나오는 귀중한 영화 한 편이 있다. 바로 2001년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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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한 <번지 점프를 하다>이다. 여기서 남자 주인공 서인우(이병헌 분)는 국어국문학

을 전공한 학생이다. 어느 날 여자 주인공 인태희(이은주 분)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

을 받는다.

(1) “야, 인호 너 국문과지?”

“응, 왜?”

“나 어릴 때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왜 젓가락은 ㅅ받침이잖아?”

“엉.”

“근데, 숟가락은 왜 ‘ㄷ’받침이야? ‘수’에 ‘ㄷ’받침 글자가 하나라도 더 있으면 말

을 안 하겠는데, 국어사전 찾아보면, ‘숟가락’ 딱 하나밖에 없거든. 어차피 2개가

발음도 똑같은데, ‘숟가락’도 ‘ㅅ’받침해도 되잖아?”

“그니까, 이 젓가락은 이렇게 집어먹으니까, ‘ㅅ’받침 하는 거고, 숟가락은 퍼 먹

는 거니까 ‘ㄷ’받침 하는 거지. 이게 약간 ‘ㄷ’같이 생겼잖아, 먹는 모양이.”

“너 국문과 아니지? 어? 아니지?”

“그거 4학년 되어야 배워.”

“뭐?”

우리 인우의 바람과는 달리 아마 4학년이 되어도 이 문제의 답을 배우지 않는 국문

과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 국문과가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

만 사실 ‘숟가락’과 ‘젓가락’이 표기가 다른 이유를 배우지 않아도 국문과를 전공한 사

람이라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즉, 형태소 분석의 능력과 우리가 앞서 배

웠던 소쉬르의 ‘계열관계’와 ‘결합관계’를 떠올려 보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국어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개별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다 살펴보지는 않

는다 하더라도 국어학의 지식을 통해, 문법적 능력을 외현화하는 우리의 전공 과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이다.

그럼 어떻게 해결되는지 한 번 살펴보자. 우선 두 단어를 보면 다음과 같이 일차적

인 형태소 분석이 가능하다.

(2) ㄱ. 숟+가락

ㄴ. 젓+가락

‘가락’이라는 말은 ‘손가락, 발가락, 엿가락 등’과 같은 말의 계열적 관계를 통해 쉽

게 분석이 가능하다. 아마 ‘가락’은 가늘고 긴 대상을 이름 하는 말일 것이다. 그렇다

면 ‘숟’과 ‘젓’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하는데, 우선 떠오르는 말은 두 말을 함께 이르

는 ‘수저’라는 단어이다. 그렇다면 왜 ‘수’와 ‘저’라는 말에 각각 ‘ㄷ’과 ‘ㅅ’이 받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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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은 것일까? 우선 ‘ㅅ’은 우리가 흔히 아는 사잇소리를 표기한 것이란 걸 알 수 있

다. ‘저’와 ‘가락’이 만나 [저가락]이라 발음하지 않고 [젇까락]이라고 발음하니까 두 실

질형태소 사이에 생긴 사잇소리를 ‘ㅅ’으로 표기한 것이란 걸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수’와 ‘가락’이 만나 [수가락]이라 발음하지 않고 [숟까락]이라고 발음하므로 이 역시

사이시옷을 써서 ‘숫가락’이라 표기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니 그건 답이 아닌

듯하다. 아마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형태소 분석과 계열관계, 즉 유사한 형식으로 실현된 다른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받침이 ‘ㄷ’으로 실현된 합성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다음

과 같은 단어가 있다.

(3) 섣달, 섣부르다, 이튿날, 사흗날, ……

위와 같은 말이 어떻게 결합하였는지 형태소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 ㄱ. 섣달: 설+달

ㄴ. 섣부르다: 설+부르다

ㄷ. 이튿날: 이틀+날

ㄹ. 사흗날: 사흘+날

이들은 모두 원래는 종성이 [ㄹ]이었던 것인데 합성을 이루면서 ‘ㄹ’이 ‘ㄷ’으로 바뀌

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아마 ‘숟가락’도 원래는 ‘수+가락’이 아니라 ‘술+

가락’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과연 ‘술’이라는 말이 ‘숟가락’을 나타내는 원래의

말이었을까?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우리가 숟가락으로 담을 수 있는 단위를 나타내

는 명사로 ‘술’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밥 한 술, 소금 두 술’. 그렇다면 ‘숟가락’은 원

래 ‘술+가락’의 결합이고 이것이 ‘숟가락’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형태소를 분석하고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실제로 위와 같은 표기

의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무엇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을 뿐더러,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국어학을 통해 ‘문법’을 공부하고 고민하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언어적인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그것이 단순한 표기의 문제이든, 읽기와 쓰기

와 같은 더 복합적인 언어의 문제이든, 어떠한 새로운 문제와 현상에 대해서도 전공

능력을 통해 생각하여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여러분은 의미를 가진, 언어의 가장 작은 단위를 살펴보면서 언어의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토대와 지식을 갖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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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사론- 협의의 의미에서 문법, 즉 문장을 만드는 방법

우리는 흔히 ‘문법’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중, 고등학교에서 배운 학교 문법을 생각

하게 된다. 즉 적절하고 잘 짜인 문장을 만들려면 어떤 문법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규

칙과 같은 것으로 알려주는 성문화된 문법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문법’은 그렇게

기록된, 더불어 지켜야 하는 언어적 규칙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언어학이나 언어 교육

의 관점에서 보면 ‘문법’은 그렇게 지켜야 하는 어떤 규칙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머

릿속 언어 능력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학습자들

이 원하는 것은 문법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습득하

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국어 화자들이 해당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일반적인 과정은

그러한 성문화된 문법을 일일이 떠올리며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내재화된 언어능력을 자동적으로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언어 학습자

를 위한 문법은 단순히 문법적 지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생성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2언어 학습자에게 ‘문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문법적 지식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다. ‘문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학습자가 해당 언어의 문장을 생성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다.

▸ 문법과 기능 - 위와 같은 ‘문법’의 정의에 따라, 그리고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교육

의 관점에 의해 ‘문법’은 의사소통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단순히 문법

형태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에만 교육의 초점이 놓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법

형태와 구조가 의사소통상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관심이 옮겨가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을래(요)’라는 종결어미를 단순히 문법적으로 “장차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스스로

의 의사를 나타내거나 상대편의 의사를 묻는 데 쓰는 종결 어미”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안’과 같은 의사소통적 기능과 연결하는 것이 형태와 기능을 관련 짓는 것

이다. 따라서 문법을 가르치는 일은 단순히 문법적 의미를 살피는 것을 넘어서 그러

한 문법을 통해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떤 표현을 생성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확대되어

야 한다.

4) 의미론 그리고 화용론

-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의미를 찾는 일

최근 개그콘서트 인기 코너인 ‘뿜 엔터테이너’ 코너에 <한글문화연대>의 항의가 있

었고 이에 대해 개그콘서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막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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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잘못된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자. “‘하고 가실게요’는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 ‘-

시-’와 약속형 종결어미 ‘-(으)ㄹ게요’가 함께 쓰인 잘못된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 부

분까지는 맞다. 그런데 그 다음 ‘할게요’, ‘하겠습니다’가 맞는 표현이라고 한 것에서

‘할게요’가 맞는 표현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3인칭 주어일 때 그것이 단순한

미래의 행위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면 ‘할게요’도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왜 잘못되었

는지를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야기를 하면서 후에 자연스럽게 밝히도록 하겠다.

원래 ‘-(으)ㄹ게(요)’는 1인칭 주어에만 쓰는 표현

<한글문화연대>의 말대로 “현재 ‘~실게요’ 라는 말투는 병원과 한의원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잘못된 말투”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으)ㄹ게(요)’가

약속, 혹은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화자의 행위에 대한 약속, 의도이므로

당연히 1인칭 주어만이 가능하다.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2인칭 주어나 3인칭 주어를

쓰면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된다.

(1) ㄱ. ?네가 나중에 전화할게.

ㄴ. ?그분이 나중에 전화하실게.

‘-시-’의 결합 여부를 떠나 주어가 1인칭이 아닌, 2인칭이나 3인칭 주어일 때 이 종

결어미를 쓰는 것은 이 종결어미가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할 때 어색한 표현이 된

다.

언중은 직접적인 요청의 표현과 너무 완곡한 간접 요청으로서의 진술 표현 사이의

어떤 표현을 찾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이나 상점에서 이러한 표현을 2인칭 주어로 쓰이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우리는 그 표현을 크게 어색하게 생각지 않고 용인하게 된다. 표준어법의

관점에서 맞고 틀리고를 따지는 것에 앞서 왜 이러한 표현이 쓰이게 되고 그러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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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언중이 어색하게 생각지 않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러한 표현이 쓰이는 상황과 맥락을 화용론적 관점에서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2) ㄱ. ○○님! 이쪽에서 주사 한 번 맞으실게요.

ㄴ. 고객님! 주차는 이쪽으로 하실게요.

‘-(으)실게요’가 사용되는 상황은 병원이나 상점에서 손님에게 어떤 요청을 하는 경

우에 이루어진다. 요청 화행은 청자가 하기를 바라는 어떤 행위를 화자가 말하는 행

위이다. 그리고 우리말 종결어미에서는 이와 같은 요청의 종결어미로 아주 높임의 ‘합

쇼체’, 두로 높임의 ‘해요/하세요’체가 존재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요청의 종결어

미를 사용하는 것이 ‘공손성(politeness)’과 관련하여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3) ㄱ. ○○님! 이쪽에서 주사 한 번 맞으십시오/맞으세요.

ㄴ. 고객님! 주차는 이쪽으로 하십시오/하세요.

요청을 (3)과 같이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 청자의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가 되므로

간접적인 화행으로 이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예비군 훈련에서 웃지 못할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예비군은 군 선

배이므로 현역병들이 선임병에게 명령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다. 그래서 현역병들이 ‘합쇼체’로서 ‘하십시오’를 쓰지 못하고 평서형 종결어미인 ‘하

십니다’를 쓰는 경우가 생긴다. “선배님! 여기서는 앉지 않으십니다.”, “선배님! 이쪽으

로 오십니다.”와 같이.

물론 (3)과 같은 상황에서 간접 화행으로서 ‘-겠-’을 활용한 평서형 표현이 가능하

기도 하다.

(4) ㄱ. ○○님! 이쪽에서 주사 한 번 맞으시겠어요.

ㄴ. 고객님! 주차는 이쪽으로 하시겠어요.

그러나 이 표현은 군대에서 현역병들이 하는 표현만큼 어색하기도 하고 요청의 의미

를 더 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언중은 직접적인 요청의 표현과 너무 완곡

한 간접 요청으로서의 진술 표현 사이의 어떤 표현을 찾고자 했을 것이다. 그래서 ‘약

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으)ㄹ게(요)’를 이러한 화행의 빈자리에 채워 넣고자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고 많은 표현 중에 왜 ‘-(으)ㄹ게(요)’가 선택되었을까. 국립국어원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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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가나다’에서는 이런 표현이 쓰이는 것을 “청자의 의지에 대한 표현을 화자가 대신

이야기 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처방 행위를 환자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상

황에서 청자의 의지가 어디 있으며 그런 의도가 환자에게 실제로 있는 상태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그런 점에서 <국립국어원>의 설명은 충분치 않다.

이러한 표현이 쓰인 이유를 찾는 것은 좀 더 정밀한 국어학적 분석이 필요하므로 이

자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어찌 되었든 언어의 자연스러운 변화 양상을 생각했을 때 이러한 표현이 어떤 필요

에 의해 쓰이게 되었고 그러한 의도가 언중에게 용인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2인칭

주어의 요청 화행으로 ‘-(으)실게요’를 쓰는 것을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듯하다.

3인칭 주어에 ‘-(으)실게요’를 쓰는 것은 폭력적인 언어 표현이다

문제는 <개그 콘서트>와 같은 상황에서 쓰는 ‘-(으)실게요’ 표현이다. 이 경우에는

2인칭 주어가 아니라 3인칭 주어가 쓰이고 있다. 청자에게 요청하는 행위를 간접적으

로 완곡하게 표현하는 ‘-(으)실게요’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경우 주체 높임의 ‘-시-’는

청자가 아닌, 제3자가 되고 제3자의 단순한 미래를 ‘진술’하는 것이 아니다. 3인칭 주

체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청자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는 요청하는 의미가 담

겨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제3자가 어떤 행위를 할 터이니까 청자가 그 행동

을 할 수 있도록 알아서 기라는 함축 의미를 담게 되는 것이다. 과연 우리의 언어생

활에서 그 어떤 존대할 위치의 사람이 있길래 청자에 대한 배려의 표현도 없이 알아

서 기라는 의미를 표현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 것인가. 3인칭 주어일 때 ‘-(으)실게요’

를 쓰는 것은 그래서 불쾌한 것이며 이를 사용하는 언어 사용자를 곧은 시선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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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 가족, 친족을 통해 본 한국 역사

권 내 현(고려대학교)

Ⅰ. 한국인의 성씨

1. 한국 성씨의 특징

○ 한국인의 인명은 가문을 가리키는 성과 본관, 가문내의 세대를 가리키는 항렬과

개인을 구분하는 명칭으로 구성

○ 성은 가족전체를 대표하는 공통의 호칭이 아니라 부계를 중심으로 한 호칭

○ 여성은 결혼하더라도 자기의 성씨 유지

2. 성씨의 유래와 확산

1) 삼국, 신라 통일기

○ 왕족의 성은 고구려 고씨, 백제 부여씨, 신라 박 ․ 석 ․ 김씨, 가야 김씨

○ 신라시대 수도인 경주에는 왕실계인 박 ․ 김 또는 귀족성인 6촌의 이․최․

손․정․배․설씨 등이 거주 (한국 5대 성씨 유래)

○ 신라 수도의 왕손 및 귀족들의 지방 분산으로 성씨 확산, 통일 신라의 출현과

멸망은 이를 다시 확대

○ 신라의 통일로 고구려, 백제의 성씨는 후대로 계승되지 못하고 신라계의 성씨를

중심으로 확산

2) 고려, 조선시대

○ 고려 태조 왕건은 전국 군현의 개편과 함께 지역 지배 성씨를 내려줌

○ 성씨 배정을 계기로 본관제가 하나의 제도로 정착. 호적과 같은 공식적인 문서

에 사용

○ 본관은 신라 말부터 시작되어 고려시대에는 귀족들에게서 일반화. 조선시대 평

민들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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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대

○ 1894년 갑오경장으로 신분 계급이 타파되어 성의 대중화를 촉진

○ 1909년 새 민적법의 시행으로 누구나 성과 본을 법제적으로 가지게 됨

○ 조선시대 약 250여 성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거의 마찬가지

○ 오늘날 250여 성 중에서 김․이․박․최․정의 5대 성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

Ⅱ. 가족의 형성 - 결혼

1. 동성동본불혼의 확립

○ 고대국가: 삼국지위지동이전 ‘동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다’

○ 삼국시대: 고구려와 백제는 족외혼, 신라는 족내혼 유행

○ 고려시대: 근친혼 전통이 남음. 이는 지배층의 특권 유지를 위한 방편

○ 조선 초에는 대명률에 따라 동성끼리 혼인한 자는 장 60대와 이혼

- 종법질서가 강조되면서 동성동본불혼으로 바뀜

2. 처가살이와 시집살이

○ 처가살이(남귀여가)

- 신랑이 신부 집에서 혼례를 올린 후 1년 이상을 처가에서 머무르는 방식

- 부계친족의 자녀들이 외가에서 성장하여 부계를 중심으로 하는 친족 결합 방해

○ 시집살이(친영례)

- 신랑이 신부 집 근처에서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 혼례를 갖는 방식

- 외가와의 단절을 통해 부계 중심 친족 결합의 장애 요인 제거

Ⅲ. 친족과 문중

1. 친족조직의 형태

1) 고려-조선전기

○ 양측적 친족(bilateral kindred)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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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연관계망은 본족, 외족, 처족으로 뒤얽힘 - 부계 외 다른 계보도 중시

○ 혼인후의 거주가 남편 쪽에 고정되지 않았고 친가, 외가, 처가 등의 연고지 가

운데 임의로 거주지를 선택

○ 부계 친족집단을 토대로 한 동성촌락은 미형성

2) 조선후기

○ 부계 단계(unilineal) 원리로 조직된 친족집단 (적장자 중심의 부계 친족)

○ 동고조 8촌 이내의 인물들이 핵심 친족집단을 이루고, 이것이 확대된 형태로서

특정 인물을 시조로 하는 동성 인물들이 대규모 문중조직 형성

○ 자녀간 균분상속의 쇠퇴, 처가 거주의 소멸, 족보에서 친족의 수록 범위 축소,

입양제도의 변화와 관련

○ 18세기 이후 문중조직과 문중서원의 발달. 동성촌락 형성

2. 족보의 발달

1) 족보의 내용

○ 족보란 특정 성씨의 시조로부터 당대인에 이르기까지 계보를 기록한 것으로 세

보라 함

○ 기재내용: 시조부터 세대 순으로 이름과 자․호․시호․과거와 관직, 저술과 문

집, 특기 업적, 출생과 사망일, 묘지 위치 등

○ 개인의 경력과 이력, 후손의 존재유무, 양자유무, 적자와 서자, 아들과 사위를

구분 기록

○ 족보는 철저히 남자 중심의 기록물

- 양반 여자들은 이름이 없으므로 족보에 이름이 오르지 않음

- 딸은 사위의 이름으로, 부인은 친정의 성관과 부친 및 가문의 유력 조상만 기록

2) 항렬과 친족관계

○ 같은 친족 구성원 상호간의 촌수는 항렬자를 통해 간단히 확인

○ 집안 내의 각 세대를 혈연적 유대 의식 속에서 구분 짓는 기준

○ 친족간 상하, 수평, 친소 관계를 구분하는 기준

○ 항렬자는 대개 고려후기에 등장. 처음에는 주로 같은 형제간에만 사용하다 점차

4촌, 6촌, 8촌 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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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족관념의 변화

○ 조선후기 족보는 양자가 일반화. 아들이 중심이 됨

○ 외손은 3대 정도 한정되어 기록되다 2대로, 결국은 사위만 수록되는 형식으로

바뀜

○ 부계친을 중심으로 한 친족의식이 강화되면서 외손보다 친손을 존중하기 시작

한 것

○ 외손의 배제는 아들에 대한 딸의 상대적 지위 약화와 관련

○ 자녀들이 출생 순으로 기재되던 것이 아들을 앞세우는 형태

○ 부계 혈통을 중심으로 한 동족의식이 강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문중 발달

Ⅳ. 현대 한국의 가족과 친족

(설명으로 대체)


